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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너머의 지리 관점을 반영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

문희연**·김민성****

Effects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Reflecting More-than-human Geographies 

on High School Students’ Empathy*

Heeyeon Moon**⋅Minsung Kim***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인간 너머의 지리 관점을 반영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를 공감적 상황으로 설정하고,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체르노빌

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를 수업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문제 상황에 공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너머의 지리 관점을 반영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조망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각성, 공감적 관심 등 공감의 모든 하위 

영역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둘째, 공감 대상 범위의 확장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참여자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을 넘어 자연물, 비인간 주체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증진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인간 

너머의 지리 관점과 공감교육을 결합하여 새로운 공감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리교육 맥락에서 공감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 인간 너머의 지리, 비인간, 공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 체르노빌의 목소리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that reflects a more-than-human 
geographical perspective and to analyze its effects on students’ empathy. The program centers around the Chernobyl 
nuclear disaster as an empathetic context and utilizes Svetlana Alexievich’s Voices from Chernobyl as a key instructional 
material. The program was designed to foster empathy toward various human and nonhuman subjects affected 
by the event.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mpathy education program incorporating a more-than-human 
geographical perspective effectively enhanced students’ empathy. All sub-components of empathy, including perspective- 
taking, imaginative engagement, empathic awakening, and empathic concern,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Second, the program meaningfully contributed to expanding the scope of empathic targets. Participants developed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empathize with not only humans but also natural elements and non-human entiti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lores the potential for empathy education by integrating more-than-human 
geographies, and offers a practical approach to implementing empathy education within the context of geography 
education.
Key Words : More-than-human geographies, Nonhuman, Empathy, Chernobyl nuclear disaster, Voices from Chernob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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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의 장기화는 개인주의

와 소통의 부재 문제를 심화시켰다. 교육 현장에서는 대

면 활동이 제한되고 마스크 착용의 장기화로 학생들의 

공감 및 소통 능력이 부족해졌다. 우리 사회는 소통의 문

제, 그리고 이로 인한 공감의 저하를 주요한 문제로 인식

하기 시작했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
은 ‘공감의 시대’(Rifkin, 2010, 이경남 역, 2010)에서 인

간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주된 원동력으로 뛰어난 

‘공감 능력’에 주목하고, 인간을 ‘호모 엠파티쿠스(Homo 
Empathicus)’라 명명했다. 그는 ‘공감(empathy)’을 인류 

역사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로 보고, 미래 사회는 

필연적으로 ‘공감의 시대’가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인간

은 본래 나약한 생물종이었으나, 뛰어난 ‘공감’과 ‘협동 능

력’ 덕분에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하는 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타고난 공감 능력은 살아가면

서 점점 무디어지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유지하고 발

전시킬 필요가 있다(Ehrlich and Ornstein, 2010).
개인의 성장과 건강한 사회 구축을 위해 학생들의 공감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은 인생 초기부터 실천되어야 할 중

요한 핵심 과제가 되었다. 교육계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

는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

람’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가치로 

포용성, 창의성, 자기 주도성을 강조하였다. 이 중에서도 

포용성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배려와 소통, 공동체 의식, 
협력과 공감 같은 인격적 성숙과 공동체적 소양을 포괄한

다. 따라서 학교는 공감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하여 학생들이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미래 사회와 교육의 핵심적 요

구에 부응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토

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육계에서는 학생들

의 공감 회복과 확장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한동

균(2021)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여 학생들이 갖추어

야 할 시민적 자질로 공감 능력을 꼽으며, 사회적 책임감

을 함양하기 위한 공감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도
대영(2023) 역시 미래 사회에서 공감 능력이 중요한 자질

임을 강조하며, 교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감교육을 제

안하였다. 타인에 대한 공감이 점점 줄어드는 현대 사회

에서 공감교육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심이 필요

하다(Zaki, 2019, 정지인 역, 2022).  
지리학은 지표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지리학

을 바탕으로 하는 지리교육은 공간적 맥락에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지리적 삶을 살

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
리교육은 단순히 지리적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타
인의 삶과 지역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공

감을 함양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이지현, 2015; 유수진, 
2018; 한동균, 2018). 전통적으로 지리 수업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공

감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이태주･김다원, 2010; 
권은주, 2014; 김갑철, 2016). 내러티브를 활용한 지리 수

업을 통해 학생들의 지리적 상상력과 공감적 이해를 증진

하는 교육을 강조하기도 하였다(조철기, 2011; 이지현, 
2015). 공감적 이해와 정서를 다루는 지리 수업의 개발과 

실천은 지리교육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

다(박선희･권정화, 2010; 한동균, 2018).
그런데 이제까지 지리교육에서 공감의 대상은 주로 ‘인

간’에 국한되어 왔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간 중심

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이며, 비(非)인간 존재들을 수동적

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김병연･조철기, 2020). 
그러나 COVID-19와 같은 전 세계적 위기는 우리가 바이

러스와 같은,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냈고 이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이 공

존해야 함을 깨닫게 했다. 4차 산업 혁명과 인공지능의 발

전은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을 통해 인간과 새로운 비인간 

타자(nonhuman other) 간의 조화로운 공생 관계를 고민

하게 만들었다(송은주, 2018).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리

학은 ‘인간 너머의(more-than-human)’라는 관점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Choi, 2016; 황진태, 2018; 김환석 등, 2020). 이는 우

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단순히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인
간과 비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삶터임에 주목하는 관점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리교육에서 공감 대상의 범위는 

인간을 넘어 비인간으로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공감 

능력은 인간-비인간-환경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공
존하며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 너머의 지리 관점을 반영한 공

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

여 해당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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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리교육에서 공감을 함양하는 

교육적 실천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

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너머의 지리 관점을 반영한 공감교육 프로

그램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
둘째, 인간 너머의 지리 관점을 반영한 공감교육 프로

그램이 학생들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가?
셋째, 인간 너머의 지리 관점을 반영한 공감교육 프로

그램이 학생들의 공감 대상 범위를 확장시키는가?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 속에서 학생들은 공동체의 일원

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하며, 이는 인간과 

비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공감교육의 필요성을 더

욱 강조한다. 이 연구는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를 넘어 인

간 너머의 지리 관점을 반영한 지리교육을 통해, 인간은 

물론 비인간 존재에까지 공감하며 그들과 공생하는 방향

을 모색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II. 공감과 인간 너머의 지리

1. 공감의 정의와 능력으로서 공감

공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그리스어 empatheia에
서 유래된 공감은 ‘안’을 뜻하는 en과 ‘고통, 열정, 감정’을 

뜻하는 pathos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즉, 공감은 ‘감정을 

안에 두다’, ‘안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열정’을 의미한다

(박성희, 2004). 공감은 다른 사람의 내적인 관점과 준거 

틀에 있는 감정을 이해하고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

럼 지각하는 상태를 뜻하며(Rogers, 1975), 타인의 감정

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상태이다(Miller 
and Eisenberg, 1988). 초기 공감 연구는 인지론적 영향을 

받아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을 핵심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후 정서적 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공감의 의

미가 확장되었다. 예를 들어, Davis(1983)는 공감을 타인

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인지적 측면과 그 감정을 

함께 느끼는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보다 포괄적인 개

념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공감은 인간

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서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

가기 위해 감정적 표현을 이해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다(박성희 2004; Cooper, 2011).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느낌과 생각,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며

(최현석, 2011), 타인의 느낌과 경험을 인지적으로 수용

한 뒤, 그 정서를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표현하는 복합적

인 과정이다(이선영,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의 생

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 정서를 함께 느끼며,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공감을 정의한다.
Steibe et al.(1979)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공감을 바라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공감을 상황

과 관계없는 개인의 일관된 특성이나 성향으로 보는 관점

이다. 이 관점에서는 공감을 본능적인 정서 반응이자 인간

의 내재적 성향으로 간주한다(Batson et al., 1995; Buber, 
2003). 둘째, 공감을 의식적인 인지 활동을 통해 상대를 이

해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경우, 공감은 개인이 상황에 따라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

는 능력이 된다(Zaki, 2014). 동효관 등(2020)은 이러한 

두 관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몰입해 그와 유사한 정서를 느끼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이라면, 상대의 상황을 인지하고 이해

한 후 마치 자신이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인 듯한 정서를 느

끼는 것이 두 번째 관점이다. 특히, 후자는 상황을 파악하

고 타인의 정서에 몰입하는 과정이 체계적인 훈련과 학습

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공감이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감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박성희, 2004). Zaki(2014)는 공감이 개인과 사회에

서의 관계 구축, 사회 정의 증진, 글로벌 문제 해결에 필수

적이라 보고, 연습을 통해 함양하고 목적과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oeser 
and Schonert-Reichl(2016)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공

감, 연민, 이타주의와 같은 인간적 자질을 길러주는 교육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공감은 미래 사회를 대

응하는 데 필요한 핵심 능력으로, 학습을 통해 발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감

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능력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공감교

육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인간 너머의 지리와 교육

1) 인간 너머의 지리 개념

인간 너머의 지리는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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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지질시대의 출현과 함께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하는 기

후변화, 자연재난, 전염병과 같은 인문-자연 사건들을 이

해하기 위해 발전한 새로운 지리학이다. 이 개념은 인간 

중심주의에 기반한 기존의 ‘인문(人文)’지리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비인간의 존재와 실천, 그리고 이들이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인간, 사회,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

는 데 관심을 가진다(황진태, 2018).
인간 너머의 지리를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개념이 제시

되었다. 예를 들어, Whatmore(2002)는 ‘하이브리드 지

리학(hybrid geographies)’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경계를 넘어, 인간과 비인간이 지리적 공간에서 공생하

며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Haraway 
(2010)는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인간과 

기계, 인간과 비인간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설

명하며 인간 너머 지리 개념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

다. Bennett(2010)은 비인간이 인간 사회와 지리적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며 비인간 행위자들이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 너머의 지리를 적용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비인간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과 비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과 장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를 탐구하였다. 따라서 인간 너머의 지리는 기존 인간 중

심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적 흐름을 의미한다(Choi, 2016). 
인간 너머의 지리 등장은 지리학에서 중요한 인식의 

변화 또는 관점의 전환을 의미한다. Choi(2016)는 지리

학에서 자연을 다루는 기존의 전통적 접근 방식을 ‘자연-
사회 이원론’으로 설명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자연과 사

회는 철저히 분리된 영역으로 간주되며 자연은 인간의 

자원으로 활용되거나 보호의 대상이 된다. Choi는 이러

한 전통적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간과 비인간의 얽

힘과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인간 너머의 지리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강조하였다. 포스트휴머니즘에 기반을 둔 이 

관점은 자연이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능동적인 주체임을 

강조하며,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선 이해

를 제시한다. 김병연･조철기(2020)는 인간과 자연을 이

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전통적 사고가 인간 중심적 사고 체

계를 고착화시켰고, 비인간 존재들을 수동적 물질로 간

주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인간 

이외의 다양한 존재들의 ‘행위자성(agency)’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조철기･송원섭, 2025). 김

환석(2018)은 최근 담론의 전환 속에서 더는 자연-사회, 
인간-비인간과 같은 근대적 이분법에 의존해 현상을 이

해하거나 처방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

구 흐름은 기존의 인간-자연 이분법을 넘어서는 관점으

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인간 너머의 지리라는 새로운 시

각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해

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Choi, 2016; 황진태, 2019; 최
명애, 2023). 

  
2) 인간 너머의 지리와 지리교육

지리교육에서 인간 너머의 지리 관점은 중요한 연구 

주제로 대두하였다(조철기, 2018; 김병연･조철기, 2020; 
Cho et al., 2022; 김선희, 2023).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를 

넘어 인간과 비인간의 얽힘을 인식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복

잡성을 인식하고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 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Malone, 2016).  
이러한 배경에서 인간 너머의 지리를 학교 지리교육에 

적용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김병

연･조철기(2020)는 학교 지리교육에서 도시 공간을 이

해하는 방식이 여전히 인간 중심적이라는 점을 비판하

며, 인간 너머의 지리 관점에서 도시 공간을 이해하는 새

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김병연(2023)은 학생들이 지

리교육을 통해 인간 너머의 존재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
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혼종적 관계망을 이해하며, 인간-
비인간 집합체 속에서 자신이 놓인 위치를 성찰할 수 있

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인간 존재인 ‘동
물’에 대한 관심도 지리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윤창호･임은진(2022)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교

과서에서 비인간 존재인 동물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분

석하고, 교육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김선희

(2023)는 동물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과 애정을 통해 인간 

중심성을 탈피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리적 공동체를 지

향하는 인간 너머 지리교육의 긍정적 의미를 밝혔다. 
요컨대, 인간 너머의 지리교육은 인간 중심적 사고를 

탈피하고 인간과 비인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존 

논의는 주로 가능성과 방향성에 집중되어 있고, 구체적

인 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Lorimer, 
2010; Margulies, 2019; 조철기･송원섭, 2025). 따라서 인

간 너머의 지리 관점이 지리교육의 다양한 교수･학습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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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 프로그램

의 설계와 개발이 필요하다.

3) 인간 너머의 지리와 공감교육

인간 너머의 지리 관점은 인간과 비인간 존재 간의 관계

를 새롭게 정의하며,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감은 핵

심적인 요소로 작동한다. 
이런 견지에서 인간 너머의 지리 관점과 공감교육을 연

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영국 Sevenoaks 
School에서는 Empathy in Action이라는 교육 워크숍을 

통해 인간 너머의 지리 관점을 반영한 공감교육을 진행하

였다. 이 프로그램은 기후변화, 난민, 빈곤과 같은 사회 문

제를 다루면서, 참여자들이 동물, 식물, 자연환경 등 비인

간 존재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공감 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Steele et al. 
(2019)은 인간과 비인간이 공존하는 ‘도시’라는 공유 서식

지에서 공감을 통해 새로운 관계적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Sinquefield-Kangas et 
al.(2022)은 정원을 배경으로 한 영상 작품을 예술 교과 기

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분석하며, 인간과 자연의 상호 연

결성을 탐구하고 비인간 존재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방식

을 강조하였다. Tschakert(2022)는 비인간 존재들의 고통

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경험이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인간 중심적 사고를 넘어 비인간 존재들과의 

관계 형성 및 공감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인간 너머의 지

리 관점은 공감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 존재 간의 경계를 허

물고,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나 이러한 관

점에서의 공감교육에 대한 연구는 그 저변이 넓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 너머의 지리 관점을 반영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함으로써 공감 능력의 향상과 

공감 대상의 확장을 위한 교육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2023년 2학기, 인천광역시 소재 국제계열 특수목적고

등학교 3학년 9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모

두 국제계열 전문교과 ‘세계문제와 미래 사회’를 수강하

고 있었으며, 성별은 남학생 42명, 여학생 49명이었다. 참
여자들은 기존에 본 연구에서와 같은 공감교육 관련 프로

그램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2. 연구 절차

첫째, Barrett-Lennard(1981)의 순환적 공감 모형
1)
에 

기반하여 동효관 등(2020)이 개발한 공감교육 교수･학습

의 절차를 바탕으로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여기

에 인간 너머의 지리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수업 주제와 

도구를 선정하였다. 설계된 프로그램은 전문교과를 가르

친 경험이나 공감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가 

3인의 검토를 통해 보완되었다. 검토 과정에서 프로그램

의 타당도와 난이도, 그리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

였다. 
둘째, 공감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

다. 박성희(1997)가 번안한 공감 능력 척도 검사지(총 30
문항)를 활용하였고, 연구 목적에 맞추어 공감 대상 범위

의 확장을 측정할 수 있는 5개 문항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문항은 5인의 중등 교사에게 안면 타당도 검토를 받았으며, 
이후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 도구를 완성하였다. 
셋째, 개발한 프로그램을 수업 시간에 적용하였다. 수

업 프로그램은 총 8차시에 걸쳐 개별 및 모둠 활동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적용하였고, 마지막 차시에 공감 글쓰기 

활동 결과물을 수집하였다. 수업 전 사전 검사, 수업 후 사

후 검사를 실시하여 공감 능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전 및 사후 검사 자료를 통계 분석하였

다. 수업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 참여자들의 공감 능력 점

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 표

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평균 차이의 실제적 유의성을 파

악하기 위해 Cohen’ d 효과 크기(effect size) 또한 계산하

였다. 효과 크기는 Cohen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0.2 이하

는 ‘작은 효과’, 0.8 이상은 ‘큰 효과’, 그 중간은 ‘보통 효과’
로 해석하였다.  

3. 검사 도구

박성희(1997)가 Davis(1980)의 IRI척도(조망 취하기, 
상상하기, 공간적 관심)와 Bryant(1982)의 정서적 공감 

척도(공감적 각성)를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공감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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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감 능력 검사 도구

영역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인지적 

요소

조망 

취하기

 1 다른 친구를 욕하기 전에, 내가 만일 그 친구라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2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별로 듣지 않는다.**
 3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능한 한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4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5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잠시나마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6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인간을 넘어 다양한 주체의 입장까지 고려하려고 노력한다.

상상

하기

 7 재미있는 이야기나 소설을 읽을 때, 그 이야기 속의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본다.
 8 소설을 읽을 때 내가 정말 주인공이 된 것 같이 느낀다.
 9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거기에 푹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10 드라마나 영화를 본 후, 내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느낀 적이 있다.
11 마음에 드는 영화를 볼 때, 쉽게 주인공의 입장에 서는 편이다.
12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을 때,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동물, 식물, 토양 등)이 된 것처럼 느낀 적이 있다.

정서적 

요소

공감적 

각성

13 함께 놀 친구가 없어서 늘 혼자 있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슬퍼진다.
14 기쁘다고 우는 아이는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한다.**
15 나는 선물을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선물을 받는 것을 보면 정말로 기분이 좋다.
16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나도 울고 싶다.
17 다친 아이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18 다른 사람이 웃는 걸 보면 나도 같이 웃고 싶다.
19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다가 우는 때가 있다. 
20 다른 사람이 왜 속상해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21 상처를 입은 동물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22 어떤 노래는 너무 슬퍼서 듣다가 울고 싶어진다.
23 개와 고양이를 사람처럼 느낌을 가진 듯 대해주는 것은 어리석다.**
24 친구가 없는 아이들은 아마 친구가 필요 없어서 그럴 것이다.**
25 슬픈 영화나 책을 보면서 우는 사람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26 내가 과자를 먹고 있을 때 누군가가 좀 주었으면 하고 쳐다보아도 혼자 다 먹는다.**
27 규칙을 어겨 선생님께 벌을 받는 친구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28 인간에 의해 훼손된 자연물*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29 불의의 사고로 사라진 자연물*을 보면 울고 싶어진다.

공감적 

관심

30 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31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아도 별로 동정심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32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면 그에 대해 정말로 염려되는 때가 자주 있다.
33 다른 사람이 불행하다고 해서 나까지 마음이 아플 필요는 없다.**
34 내 주변에서는 감동스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35 위협받거나 파괴된 자연물*을 보더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 자연물: 동물, 식물, 토양 등 인간 외의 존재를 의미함. **은 역산 문항임.

척도 검사지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박성희

가 개발한 검사 도구는 공감을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

소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하는데, 하위 요인

은 ‘조망 취하기’와 ‘상상하기’, ‘공감적 각성’과 ‘공감적 관

심’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타인의 관점과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능력인 ‘조망 취하기’와 타자가 되어 상상

해 보는 성향인 ‘상상하기’는 인지적 요소이고, 타자의 정

서에 대해 느끼는 무의식적인 각성 상태인 ‘공감적 각성’
과 타자에 대한 온정, 자비, 관심 등의 의도적인 느낌인 

‘공감적 관심’은 정서적 요소이다. 이 검사 도구는 조망 취

하기 5문항, 상상하기 5문항, 공감적 각성 15문항, 공감적 

관심 5문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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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척도를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박성희의 검사 도구에 공감 대상 범위의 

확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추가한 문항은 총 5
문항으로, 조망 취하기 1문항, 상상하기 1문항, 공감적 각

성 2문항, 공감적 관심 1문항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

적으로 조망 취하기 6문항, 상상하기 6문항, 공감적 각성 

17문항, 공감적 관심 6문항의 총 35문항으로 구성된 검사 

도구를 완성하였다(표 1).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s 
Alpha를 계산한 결과, 전체 문항을 대상으로 할 경우 

0.946, 영역별로 계산할 경우, 조망 취하기 0.787, 상상하

기 0.839, 공감적 각성 0.896, 공감적 관심 0.796으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연구 결과

1. 공감교육 프로그램

1) 개요 

본 연구는 동효관 등(2020)이 제안한 공감교육 교수･

학습 절차를 이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공감교육의 교수･학습 절차에 

따르면 타자의 감정과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감적 상황’이 필요하다. 공감적 상황이란 

포괄적으로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전반적

인 맥락을 의미하며(한경인, 2020), 구체적으로는 프로그

램 전체에서 타인과의 공감을 공유하기 위해 설정된 수업 

주제 및 문제 상황을 의미한다(동효관 등, 2020). 본 연구

에서는 인간 너머의 지리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인간과 

비인간 주체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공감적 상황을 모색하

였다. 이에 국제계열 전문교과 ‘세계문제와 미래 사회’의 

Ⅲ 단원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서 2단원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분쟁’ 내용을 바탕으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

고’를 적절한 공감적 상황이라 판단하였다. 체르노빌 사

고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환경 등 비인간 주체에

게까지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연구의 목표와 부합한다. 
이에 따라 본 수업 프로그램의 주제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의 주체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로 설정하였다. 
수업 도구로는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체르노빌

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Алексиевич, 1997, 김은혜 

역, 2011)를 활용하였다. 이 책에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를 둘러싼 인간과 비인간 주체의 복잡한 관계와 상

호작용이 잘 드러난다. 또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된 생생한 내러티브

를 제공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

는 데 적합하다. 학생들은 이 책을 통해 어린이, 노인, 해
체 작업자와 그의 가족 등 다양한 인간 주체의 고통에 공

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목격한 동물, 식물, 토양, 대기, 
공동체(마을, 문화, 제도 등)와 같은 비인간 주체의 피해

도 이해하게 된다.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체르노빌은 사람 외에도 동물과 식물, 수많은 다른 생물

이 존재하는, 신이 창조한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다. 그들

을 만나자마자 들은 이야기는 전에 없던 인간의 비인간적 

행위였다. 흙을 흙에 묻는, 즉 오염된 지층을 그 속에 사는 

풍뎅이, 거미, 유충과 함께 특수 제작된 시멘트 벙커에 담

아 땅에 묻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였다. (Алексиевич, 
1997, 김은혜 역, 2011:16)

원래는 조용하고 말 없을 것 같은 남자아이가 새빨개진 

얼굴로 말을 더듬으며 물었다.
“왜 거기 남은 동물들을 도와주면 안 됐어요?”
그러게, 왜? 나도 생각 못 해본 거였다. 그래서 대답도 못 

했다. 우리가 하는 예술은 사람의 고통과 사랑에 대한 것

이지, 모든 생물을 취급하지는 않는다. 사람만! 다른 세

계, 동물, 식물에까지 몸을 낮추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지 않은가. 다 죽일 수 있다. 요즘 

세상에는 그런 게 더는 판타지가 아니다. 사고 후 처음 몇 

달 동안 사람 이주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일 때, 동물도 같

이 이주시킬 프로젝트가 논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

다.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모두를? 땅 위를 걸어 다니는 

동물들은 어떻게 시도라도 하겠지만, 땅속에 사는 벌레, 
지렁이는? 저 위에, 하늘에 있는 것들은? 참새, 비둘기를 

어떻게 대피시키지? 어떻게 하지? 그들에게 정보를 전달

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Алексиевич, 1997, 김은혜 역, 
2011:175)

2) 프로그램 내용과 적용

인간 너머의 지리 관점이 반영된 공감교육 프로그램은 

총 8차시로 구성되었다(표 2). 도입 단계인 1~2차시에는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를 활용한 개별 독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공감적 상황을 이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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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감교육 프로그램

단계 차시 학습 주제 교수·학습 활동 내용

도

입

공감적

주의

집중

1 공감을 위한 준비

【개별 활동】

⦁공감적 분위기 및 학습 환경 조성하기

 - 인간 너머의 지리 관점을 반영한 공감교육 프로그램 소개하기

 -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 독서 활동하기

 - 독서 활동 시 인간-비인간이 처한 공감적 상황에 공감하는 부분에 밑줄 혹은 표시

하며 읽기

 - 학생 자신의 감정 살피기

 - 공감적 상황을 이해하고 타자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살피기

2
타자에게 주의 

기울이며 관심 

가지기

전

개

공감적 

활동을 

통한 주제 

및 문제 

이해

3
공감적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적 

단서 찾기

【모둠 활동】

⦁공감적 상황의 성격과 의미를 파악하고, 공감적 단서 찾기

 -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에 대한 사건 배경, 범위, 피해 환경, 결과 등 조사하기

 - 인간, 비인간 주체들의 피해와 감정에 주목하여 공감적 단서를 찾고 모둠별로 자유

롭게 공유하기 

타인의 

관점 수용 

및 정서적 

공명

4
타자의 입장과 

경험을 내적으로 

이해하고 느끼기

【모둠 활동】

⦁공감적 상황과 관련된 타자의 입장과 경험을 유사하게 느끼고 표현하기

 -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 독서 활동 시 밑줄 혹은 표시한 공감적 상황을 

모둠원들과 공유하기

 - 공감적 상황 속에서 모둠원들이 개별적으로 느낀 공감을 공유하고, 스토리보드로 

표현하기

5

공감적 상황에 

대한 확장적 이해 

및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모둠 활동】

⦁공감적 상황에 대한 확장적 이해와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 공감적 상황에서 인간, 비인간의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회적, 예술적 

결과물 조사하기

 - 공감적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모둠원들과 토론하기

주제에 

대한 

감정과 

이해의 

공유 및 

문제 해결 

방안 모색

6
공감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 

및 이해 표현하기

【개별 및 모둠 활동】

⦁공감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 및 이해를 표현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 마련

하기

 - 공감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 및 이해를 공감 글쓰기 활동을 통해 표현하기

   ※ 공감 글쓰기 활동은 시, 소설, 수필, 편지, 칼럼 등 다양한 형식으로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기

 - 자신이 작성한 글을 발표하며 타인과 자신의 감정과 이해를 공유하기

 - 공감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둠별로 토론하기

7

자신의 감정 및 

이해를 타인과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 모색하기

정

리

공감적 

성찰과 

실천

8
공감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성찰하기

【모둠 활동】

⦁공감 활동 심화 및 정리하기

 - 공감적 상황을 확장하여 우리나라 혹은 세계의 다른 사례 조사하기

 - 인간, 비인간의 피해를 공감하며 모둠별로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 방안

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 공감적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강화된 공감 능력 및 공감 범위의 

확장을 성찰하기

전개 단계인 3~7차시는 개별 활동과 모둠 활동을 병행하

여 운영한다. 학생들은 공감적 상황에 대해 타자의 입장

과 경험을 이해하고 느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자유롭게 토론한다. 이어서 공감 글쓰기와 공

감 나누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이해를 표현한다. 
정리 단계인 8차시에는 공감적 상황을 확장하여 구체적

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둠별 토론을 통해 제안하고 표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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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감 글쓰기 활동(시) 예시

(1) 1~2차시: 공감적 주의집중

1~2차시에는 공감적 주의집중을 통해 타자에게 주의

를 기울이며 관심을 가지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학생들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동기를 

높이고, 공감적인 분위기와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

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인간 너머의 지리 관점을 반영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설계와 목적을 소개하였

다. 공감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스베틀라나 알렉시예

비치의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를 간략히 소

개하였고, 특히 인간과 비인간 주체의 복잡한 상호 얽힘

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서 활동을 진행하였다. 독서 활동 

중 인간과 비인간 주체의 상황에 공감한 부분은 색을 달

리해 표시하고 밑줄을 긋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

은 인간과 비인간 주체의 상호작용을 가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타자에게 주의를 기울

이며 공감적 주의집중 상태를 경험할 수 있었다.

(2) 3차시: 공감적 활동을 통한 주제 및 문제 이해

3차시에는 공감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조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의 배경과 주요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모둠별 조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뉴스 기사, 다큐멘터리 영상, 최신 연구 자료 등을 스마트 

기기를 통해 수집하거나 도서관에서 역사 문헌과 학술 자

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이 과정

에서 사건의 배경, 발생 범위, 피해 환경, 결과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특히 인간 및 비인간 주체들이 겪은 

피해와 감정,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며 공감적 단

서를 찾는 데 집중하였다. 또한 모둠원들이 서로의 다양

한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공감적 단서를 공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3) 4~5차시: 타인의 관점 수용 및 정서적 공명

4~5차시에는 타자의 관점을 수용하고 공감적 상황에 

대한 확장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토론 및 조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먼저, 1~2차시의 독서 활동에서 학생들이 

밑줄을 그으며 공감한 부분을 모둠 내에서 공유하고, 공
감적 상황에 대해 타자의 입장과 경험을 유사하게 느끼

고 공감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유

된 공감적 상황을 스토리보드에 표현하였다. 이후 체르

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와 관련된 역사적, 사회적, 예술적 

자료들을 추가 조사하는 활동을 통해 공감적 상황을 확장

적으로 이해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인간

과 비인간 주체들이 겪은 공동 피해에 주목하며 문제 해

결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4) 6~7차시: 주제에 대한 감정과 이해의 공유 및 문제 

해결 방안 모색

6~7차시에는 공감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이해

를 표현하고 공유하는 공감 글쓰기와 공감 나누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먼저, 학생들은 공감적 상황 속에서 자신이 

느낀 감정과 이해를 시, 소설, 수필, 편지, 칼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공감 글쓰기 활동을 수행하

였다(그림 1, 2). 글쓰기 활동 후, 각 학생은 자신의 글을 

학급 전체에 발표하며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 과정에서 서로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긍정적

인 반응을 통해 공감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타인의 감정과 

생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

으로 학생들은 공감적 이해를 확장할 수 있었다. 이어서 

실시한 모둠별 토론 활동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구체적

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5) 8차시: 공감적 성찰과 실천

8차시에는 모둠별 조사와 토론 활동을 통해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돌아보고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프로

그램의 공감적 상황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를 넘

어,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공감적 상

황의 사례를 조사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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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감 글쓰기 활동(수필 및 칼럼 부분 발췌) 예시

표 3. 공감 점수 변화(전체)

영역 하위 요인
평균(표준편차)

평균 차이 Cohen’s d
사전 사후

인지적 요소
조망 취하기 3.50(1.22) 3.73(0.99) 0.23* 0.61

상상하기 3.42(1.32) 3.67(1.11) 0.25* 0.68

정서적 요소
공감적 각성 3.52(1.28) 3.78(1.04) 0.26* 0.69

공감적 관심 3.46(1.22) 3.68(1.04) 0.22* 0.61

전체 3.49(1.27) 3.73(1.05) 0.24* 0.66

*p<0.01

간과 비인간 존재의 복합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공동 피

해에 공감하며, 각 모둠이 조사한 사례와 해결 방안을 공

유하고 자유롭게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공감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2. 공감 능력 변화

1) 전체 및 하위 요인별 점수 변화

사전-사후 검사 점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본 

연구 프로그램이 학생의 공감 능력에 미친 효과를 검증하

였다(표 3). 모든 문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사전 평균 점

수가 3.49, 사후 평균 점수가 3.73으로 0.24점 상승하였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Cohen’s d 
값은 0.66으로 중간 크기였다. 

하위 요인별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적 요소 중 조망 취

하기의 경우 프로그램 적용 이후 0.23점 상승하였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Cohen’s d 값
은 0.61로 중간 크기였다. 이는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타

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상상하기도 0.25점 

상승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p<0.01), 
Cohen’s d 값은 0.68로 중간 크기였다. 상상하기 요인에

서의 유의미한 차이는 본 연구의 프로그램이 타인의 감

정에 몰입하고 깊이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

과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정서적 요소 중 공감적 각성은 프로그램 적용 이후 0.26

점 상승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0.01). Cohen’s d 값은 0.69로 중간 크기의 효과를 보여, 
프로그램이 타인의 감정에 무의식적으로 공감하는 능력

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공감적 관심

은 0.22점 상승하였고, 이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p<0.01). Cohen’s d 값은 0.61로 중간 크기였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타인에 대한 온정과 관심을 의도적으

로 느끼는 공감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본 연구의 공감교육 프로그램은 공감의 인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지리교육 맥락에서 시행된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

의 공감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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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공감 점수 변화(상상하기)

문항

번호

평균(표준편차)
평균 차이 Cohen’s d

사전 사후

7 3.74(1.38) 3.89(1.22) 0.15 0.57

8 3.15(1.27) 3.37(1.11) 0.22 0.62

9 4.00(1.17) 4.15(0.96) 0.15 0.47

10 3.25(1.28) 3.46(1.15) 0.21 0.70

11 3.40(1.18) 3.55(1.04) 0.15 0.49

12 2.99(1.35) 3.59(1.00) 0.60 0.99

표 4. 공감 점수 변화(조망 취하기)

문항

번호

평균(표준편차)
평균 차이 Cohen’s d

사전 사후

1 3.43(1.20) 3.63(0.96) 0.20 0.56

2 3.04(1.35) 3.30(1.12) 0.26 0.58

3 4.02(0.95) 4.10(0.87) 0.08 0.34

4 4.14(0.87) 4.22(0.77) 0.08 0.30

5 3.46(1.11) 3.67(0.90) 0.21 0.56

6 2.91(1.25) 3.47(0.94) 0.56 0.95

맥을 같이 한다(박선희･권정화, 2010; Morgan, 2011; 박
가나, 2020).

2) 문항별 점수 변화

(1) 인지적 요소: 조망 취하기

공감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

해 문항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감의 인지적 요소 중 조

망 취하기에 해당하는 6개 문항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문항 1, 2, 5는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

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하는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평균 점수가 모두 0.20점 이상 상승하였

다(Cohen’s d=0.56, 0.58, 0.56). 이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타인의 관점과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증진

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문항 3, 4는 평균이 각각 0.08점 상승하여, 상대적

으로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 Cohen’s d 값도 각각 0.34, 
0.30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다소 작은 효과를 보였다. 해
당 문항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하려는 태도와 

타인의 의견을 고려하는 경향을 물었는데, 프로그램 적

용 전부터 점수가 높아 천장 효과(ceiling effect)가 작동

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학생들이 수업 이전에도 상황을 

다각도로 판단하고, 타인의 의견을 고려하는 성향을 가

지고 있었기에 프로그램 적용 후 변화 폭이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심층적인 분

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항 6은 사전 평균 점수가 2.91, 사후 평균 

점수 3.47로 0.56점 상승하여,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Cohen’s d 값 역시 0.95로 큰 효과가 나타났다. 이 문항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공감 대상 범위의 확장을 확인

하기 위해 추가된 문항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인간을 넘어 비인간 주체의 입장까지도 고려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인지적 요소: 상상하기

공감의 인지적 요소 중 상상하기에 해당하는 6개 문항

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이야기나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창작물 속 주인공에 자아를 대입

하거나 몰입하는 능력을 묻는 문항 7, 8, 10은 프로그램 적

용 이후 평균 점수가 각각 0.15점, 0.22점, 0.21점 상승하

였다. 또한 타자에게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

입 능력을 묻는 문항 11도 0.1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해당 문항들의 Cohen’s d 값은 보통 크기였으며, 이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타자의 입장과 상황에서 상상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항 9는 사전 평균 점수 4.00, 사후 평균 점수 4.15로 사전-
사후 응답 평균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

들이 국제계열 교육과정을 통해 문학, 역사, 예술 등의 인

문교양 교육을 접할 기회가 많아 창작물에 몰입하는 능력

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문항 12의 경우, 프로그램 적용 이후 평균 점수가 0.60

점 상승하여 가장 큰 변화 폭을 보였다. Cohen’s d 값도 

0.99로 큰 효과 크기가 나타났다. 이 문항은 공감 대상 범

위의 확장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을 때 타자가 되어 상상해 본 대상이 인간을 넘어 동

물, 식물, 토양 등 비인간 존재로까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정서적 요소: 공감적 각성 

공감의 정서적 요소 중 공감적 각성에 해당하는 17개 

문항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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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공감 점수 변화(공감적 각성)

문항

번호

평균(표준편차)
평균 차이 Cohen’s d

사전 사후

13 3.52(1.02) 3.77(0.77) 0.25 0.64

14 3.90(1.19) 4.11(0.92) 0.21 0.54

15 3.19(1.14) 3.48(0.87) 0.29 0.75

16 2.75(1.23) 3.21(0.97) 0.46 0.91

17 3.49(1.20) 3.74(0.94) 0.25 0.58

18 3.86(1.14) 4.02(0.97) 0.16 0.47

19 3.55(1.40) 3.87(1.00) 0.32 0.74

20 3.24(1.18) 3.44(1.03) 0.20 0.56

21 4.27(0.88) 4.33(0.79) 0.06 0.37

22 3.08(1.35) 3.41(1.11) 0.33 0.71

23 4.20(1.05) 4.26(0.92) 0.06 0.35

24 3.55(1.14) 3.76(0.97) 0.21 0.67

25 4.08(1.20) 4.23(0.94) 0.15 0.49

26 4.02(1.22) 4.21(0.92) 0.19 0.53

27 2.37(1.32) 2.53(1.19) 0.16 0.77

28 3.60(1.09) 4.02(0.80) 0.42 0.85

29 3.10(1.32) 3.85(0.91) 0.75 1.07

표 7. 공감 점수 변화(공감적 관심)

문항

번호

평균(표준편차)
평균 차이 Cohen’s d

사전 사후

30 3.80(1.04) 4.01(0.79) 0.21 0.50

31 3.69(1.20) 3.97(0.90) 0.28 0.53

32 3.56(1.24) 3.96(0.78) 0.40 0.68

33 3.12(1.21) 3.65(0.76) 0.53 0.80

34 2.91(1.25) 3.66(0.68) 0.75 0.98

35 3.67(1.13) 3.99(0.88) 0.32 0.84

13, 16, 17은 타자의 슬픔, 고통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 느끼는 반응을 고려한 것으로, 이들 문항에 대한 평

균 점수가 모두 상승하였고 Cohen’s d 값은 중간 크기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타자의 고통에 감정적

으로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문항 15, 
18은 타자의 기쁨이나 긍정적인 감정에 느끼는 반응과 

관련된 것인데, 이 문항들 역시 모두 응답 평균 점수가 상

승하였고, Cohen’s d 값도 중간 크기였다. 따라서 본 연구

의 프로그램 적용 이후 참여자들이 타자의 긍정적, 부정

적 감정에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감적 각성 능력

이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문항 21, 23은 동물에 대해 느끼는 공감을 물었는

데, 프로그램 적용 이후 다소 작은 상승 폭을 보였다. 문
항 21은 사전 평균 점수가 4.27, 사후 평균 점수가 4.33이
고, 문항 23은 사전 평균 점수가 4.20, 사후 평균 점수가 

4.26으로 두 문항 모두 미미한 상승을 보였으며, Cohen’s 
d 값도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Cohen’s 
d=0.37, 0.35). 이는 응답자들이 이미 개, 고양이와 같은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 감수성이 높은 상태였기 때문

이라 판단되며, 이에 따라 수업 프로그램의 추가적인 영

향이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후속 연구를 통

해 동물에 대한 감수성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문항 28, 29는 인간 너머의 지리 관점을 반영하여 공감 

대상 범위의 확장을 확인하고자 추가한 것으로, 두 문항 

모두 응답 평균 점수의 상승 폭이 크고, 효과 크기도 컸다. 
문항 28은 0.42점 상승하였고, Cohen’s d 값은 0.85로 큰 

효과가 나타났다. 문항 29는 0.75점 상승하였고, Cohen’s 
d 값이 1.07로 본 검사 내에서 가장 큰 크기를 보였다. 이
는 이 연구의 프로그램이 인간을 넘어 비인간 존재의 정

서에도 무의식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타자의 공감적 상황에 대해 느끼는 무의식적

인 감정들을 측정하는 문항 14, 19, 20, 22, 24, 25, 26, 27 
모두 응답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고, 중간 크기의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프로그램이 공감적 각성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정서적 요소: 공감적 관심

공감의 정서적 요소 중 공감적 관심에 해당하는 6개 문

항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먼저, 타
인의 고통이나 불의에 대한 의도적인 공감적 반응을 반영

한 문항 30, 31은 모두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다. Cohen’s 
d 값은 중간 크기였다(Cohen’s d=0.50, 0.53).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타인의 고통이나 불의에 대해 

공감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항 32, 33은 타인의 불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

심을 가지고 공감하는 태도를 묻는 것으로, 모두 응답 평

균 점수가 상승하였다. Cohen’s d 값도 중간 크기의 효과

를 보였고, 이를 통해 본 프로그램이 타자에 대한 공감적 

관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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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34(“내 주변에서는 감동스런 일이 자주 일어난

다”)는 사전 평균 점수가 2.91, 사후 평균 점수가 3.66으
로 프로그램 적용 이후 평균 점수가 크게 상승하였고, 
Cohen’s d 값 역시 0.98로 큰 크기였다. 이 문항의 사전 평

균 점수가 낮은 것이 눈길을 끄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고

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입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상 속

에서 감동적인 경험이 적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유정 등, 2010). 그러나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 참여

한 이후 사후 평균 점수가 크게 상승하였고, 이는 해당 프

로그램이 학생들에게 감동을 경험하거나 일상 속에서 감

동적인 순간을 더 잘 인식하도록 돕는 데 기여했을 것이

라 해석된다.  
문항 35는 공감 대상 범위의 확장을 확인하고자 추가

한 것으로, 사전 평균 점수가 3.67, 사후 평균 점수 3.99로 

0.32점 상승하였다. Cohen’s d 값은 0.84로 큰 효과를 보

였다. 이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물과 같은 비인간 주

체에 대한 온정, 자비, 관심 등의 의도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V. 결론

이 연구는 인간 너머의 지리 관점을 반영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고등학생들의 공

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를 공감적 상황으로 설정하고, 스베틀라나 알렉시예

비치의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를 수업 도구

로 활용하여 인간과 비인간 주체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

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학생들이 자

신의 감정과 이해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개별 

및 모둠 활동을 병행하여 구성하였고, 공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결과, 참여 학생들의 공감 능력이 유의

미하게 향상되었으며, 인간을 넘어 자연과 비인간 주체

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이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전
체 점수뿐만 아니라 조망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각성, 
공감적 관심 등 공감의 모든 하위 요인 점수가 유의미하

게 상승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공감 대상 범위의 확장에

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인간을 넘어 자연물, 비인간 주체에 대해 이해

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공감 대상의 범위 

확장과 관련된 문항의 평균 점수가 다른 문항들보다 상대

적으로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함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지리교육 맥락에서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공감교육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관련 

연구의 지평이 넓지 않고, 특히 지리교육 맥락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했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며, 실질적인 공감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적 효과까지 분석한 사례로 의미

를 갖는다. 둘째, 이 연구는 공감교육에 인간 너머의 지리 

관점을 결합한 창의적인 시도이다. 공감교육과 인간 너머

의 지리학은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의 지평을 넓혀 왔

다. 그러나 이 둘의 결합을 통해 인간 중심적 관점의 한계

를 극복하고, 인간과 비인간 주체를 모두 아우르는 공감

교육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인간 너머의 지리 관점을 반영한 구체적인 프로그

램을 실현하여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공감의 대상을 인간

에 한정하지 않고 자연물과 같은 비인간 존재로 확장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학생들은 본 프로그

램을 통해 인간 외의 존재에 대한 공감을 경험하며, 이 과

정에서 다양한 존재들과의 상호작용과 공존의 가치를 이

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감 대상 범위의 확장은 기존 인

간 중심적 공감교육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과 비인간 주

체의 조화로운 공존을 강조하는 공감교육의 새로운 지평

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넷째, 비인간 존재에 

공감하는 전략과 가능성은 다양한 교과의 교육과정과 연

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의 미래 탐구’에서 도시의 

환경 문제를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파악해 보는 활동을 

기획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에서 다종

적 기후정의를 다룰 수도 있다. 이러한 적용의 확장은 다

양한 과목 맥락에 유연하게 응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인천 소재 국제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표본에 제한성이 있다. 참여 학교 학

생들은 우수한 지성과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 

전형을 통해 선발된 집단으로, 연구 결과를 모든 고등학

생이나 다른 교육 환경에 일반화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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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다양한 연령, 지역, 고교 유형 등을 대상으로 수업 프

로그램을 적용하고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감 능력 측정 도구를 연구의 맥

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향후 인간 너머

의 지리 관점을 온전히 반영한 공감 측정 도구 개발에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간과 비인간 주체를 포괄하여 

공감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를 통해 프로그램

의 효과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으로, 이 연구는 양적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공감 변화를 

수치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으로는 학생들이 경험

한 감정의 구체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
라서 심층 인터뷰, 포트폴리오 분석과 같은 정성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공감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경험하는 공감

의 변화와 확장이 어떤 수준까지(예: 비인간 존재에 대한 

감정적 동화, 존재론적 경계 허물기 등) 이루어졌는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인간 너머의 지리 관점과 공감교육을 결합하

여 새로운 공감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리교육 맥

락에서 공감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인간과 비인간 

주체를 아우르는 공감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어지

기를 기대한다.

註

1) Barrett-Lennard(1981)는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요소 간

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순환적 공감 모형’을 제

안하였다. 이 모형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

계 ‘공감적 주의집중’은 타인에게 공감하기 위해 마

음을 열고 관심을 가지는 공감을 위한 준비 단계이

다. 2단계 ‘공감적 공명’은 1단계를 통해 얻은 타인

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타인의 입장과 경험을 이

해하는 단계이고, 3단계 ‘표현적 공감’은 타인과 감

정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4단계 ‘지각된 

공감’은 타인이 표현한 공감을 인지하고 서로의 공

감을 확인하는 단계이고, 마지막으로 5단계 ‘공감

의 순환’은 일련의 과정으로 형성된 공감을 피드백

하며 새로운 공감으로 확장하는 단계이다. 이 모형

의 핵심은 각 단계에서의 감정적 공유와 공감이 지

속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며, 인지

적, 정서적 요소를 고려하여 교수･학습적 적용의 다

양성을 추구하였다(동효관 등,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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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교육과정에서의 건축 관련 학습주제에 대한 성찰과 과제: 

건축과 지리를 융합한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승희***

Rethinking Architecture-Related Learning Themes in Geography 
Education: the Necessity and Potential of New Geography 
Learning Themes Integrating Architecture and Geography*

Seung Hee Shim**

요약 : 본 연구는 건축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 건축이 공공 삶에 미치는 제도적 영향력 강화 그리고 최근 지리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진로 비전의 강조와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건축학의 성과를 융합하여 지리교육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 관련 학습주제 및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성찰하고, 건축과 지리를 융합한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 관련 전통적 학습 주제는 크게 3가지(자연환경을 반영한 전통가옥, 종교경관으로서의 사원 건축, 도시 

내부구조와 경관으로서의 건축물)이다. 최근에는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질 높은 정주환경 조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축적 

실천, 이 두 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건축 관련 지리학습 내용이 풍부해지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장소 만들기라는 실천적 

역량 함양을 중시하는 지리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건축과의 융합을 통한 지리학습 주제 

개발 영역으로, 전통적 지리학습 주제의 현대화 및 지속가능성 교육 강화, 기술 발달에 따른 건축공간과 생활의 변화, 건축 

설계 관련 기초 개념 학습을 통해 정주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능동적 시민 되기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건축, 건축 관련 지리학습 주제, 지리교육

Abstract : This study explores the integration of architecture into geography education in response to rising 
public interest, the expanding institutional role of architecture in public life, and recent curricular reforms in 
Korea. A review of the curriculum shows that traditional architecture-related themes -especially vernacular houses
— remain constrained by environmental determinism and residual culture-oriented. Recent revisions, however, 
have introduced themes of sustainable practices and the creation of high-quality residential environments, reflecting 
a paradigm shift toward practical competencies for desirable place-making. To advance this shift, the study 
proposes three thematic directions: modernizing traditional themes with sustainability education, examining changes 
in architecture and everyday life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fostering active citizenship through learning 
the basic concepts of architectural design.
Key Words : Architecture, Architecture-related geography learning themes, Geograph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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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지리와 건축의 본래적 친연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축학자가 “각기 다

른 기후는 각기 다른 ‘환경적 제약’을 만든다. 이런 환경

의 제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 인간 지능의 노

력이 ‘건축물’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난다”(유현준, 2020:7)
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공물인 건축은 그 건

축이 자리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생산된 것으로, 건축

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탐구하는 지리학과 본래적으

로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건축학계에서도 지역 고유

의 자연환경에서 생성된 사회적･문화적･역사적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건축의 지역성이 발전해 왔다는 

점에 주목해 왔으며(김세영, 2013), 건축의 ‘지리적 전

환’1)
을 주장할 정도로 지리적 개념과 방법론에 관심을 

기울인다. 또한 지리학에서의 건축 연구의 흐름을 정리

한 초창기 연구인 Ford의 논문(1984:7)은 “지리학자들

이 오랜 시간에 걸쳐 건축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해왔는

지 살피고, 지리학이 이 오랜 전통적 관심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Ford의 언급처럼 

지리학에서는 건축(architecture), 건물(building),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 같은 다양한 명명과 접근방식

을 통해 건축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왔을뿐 아니라, 건축

학자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도시 및 지역 연구물에도 관심

을 가져왔다. 
지리학 내에서 건축에 특히 관심을 가져온 하위 분야는 

문화지리학이다. 문화지리학자 Horton and Kraftl의 문

화지리학 개론서 Cultural Geographies: An Introduction 
(2014)은 문화지리학의 연구성과를 폭넓게 파악하기 위

해 다섯 가지 핵심 주제
2)
를 선정해 정리했는데, 문화지리

학의 오랜 연구 대상이자 주요 개념인 ‘경관’을 제치고 첫 

번째 장(章)을 ‘건축 지리(architectural geographies)’로 

구성했다. 그리고 문화지리학이 건축물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로 건축적 실천이 장소 만들기의 한 형태라는 점과 

건축물이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을 보내는 공간이라는 점 

두 가지를 들었다. 
지리교육의 영역에서도 전통적으로 건축이 지리교육 

학습내용에 상당한 비중으로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건

축이 지리교육 안에서 독자적 연구주제로 다뤄진 시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 이런 현상의 

배경은 그동안 건축이 국내외 지리교육과정에서 독자적 

학습주제로 편제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는 이제 지리교육에서도 ‘건축’ 관련 학

습주제에 대한 면밀한 성찰과 새로운 시도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이다. 하나는 사회적･제도적 변화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

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축에 대한 사회적･대중

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3) 그에 따라 건축가들

의 활약이 개별 건축물의 범위를 넘어, 도시 설계 및 계획

뿐 아니라 인간-환경론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적･제

도적인 면에서도 2007년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의 

삶과 복리 향상”을 위하여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 ‘제3조’에서는 건축의 영역을 ‘건축물’뿐 아니라 ‘공
간환경’(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 공공공간, 경관)까지 

포함하면서 건축 영역을 확장하고 재정립하였다(국가법

령정보센터). 또한 이 법의 제정 의의는 건축이 땅에 고정

되어 있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건축의 공

공적 가치 구현’을 지향함으로써, 이익과 편리함을 만족

시키는 사적 차원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적 차원

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김성홍, 2020:127, 156). 이와 같

은 맥락에서 제도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2007년 부설연구소로 ‘건축도시공간연구

소’를 신설하였을뿐 아니라 2020년에는 ‘건축공간연구

원(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AURI)’4)
이

란 독립연구기관으로 승격해 국토계획 및 관리에 있어서 

건축 영역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제도적 변

화와 관련된 공간 변화를 지리교육에서도 적극적으로 반

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같은 건축의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에 힘입어 유

현준을 비롯한 많은 건축학자들이 출판한 공간이나 도시

에 관한 책들
5)
이 대중적으로 널리 읽히고 있을뿐 아니라, 

연구자 같은 지리 전공자들도 전공 관련 문헌으로 관심 

갖고 읽게 된다. 그런데 이같은 인기 건축 서적을 읽다보

면, 오래전부터 학교 지리에서 가르쳐온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기초 지식이 건축학자들에 의해 ‘새롭거나 

통찰력 있는’ 지식처럼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6)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

다 학교 교과서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 골치아픈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대중 교양서는 자발적 선택으로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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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책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예상 답변은 다음과 같다. 
건축가들은 특정 기후환경에 속한 땅 위에 직접 건물을 

설계하고 지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물을 설계

하고 짓고 또 그 건물 설계를 의뢰하고 사용하는 사람들

의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인간

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생생한 지

식이 생산된다. 이같은 지식의 특성은 대중들의 관심과 

매력을 끌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리 교과서에서 

다뤄온 인간-환경 관계 같은 큰 스케일의 담론까지도 후

광효과에 의해 더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건축학에서 생산해낸 이같은 구

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식을 지리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것이 지리교육의 지평을 넓히고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지리교육에서의 건축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 두 번째 배

경은 최근 국내 지리교육과정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및 고교 진로선택 과목이 

도입되면서부터 문･이과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진로 비

전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2022 고
교학점제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로 일반선택, 진로선택 

과목에 융합선택 과목까지 추가되어 지리과목 수가 늘어

났을 뿐 아니라 과목 선택에서 진로 요소가 중요해짐에 

따라 그에 부응할 수 있는 지리학습 주제 개발 요구가 커

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2 교육과정에서 건축 관

련 학습주제가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눈에 띄는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새롭게 시도된 건축 관련 학습 주

제가 의미있는 지리교육적 성과를 내며 발전하기 위해서

는 건축 관련 지리학습 주제 개발에 관한 연구가 적극적

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리교

육과정에서 건축 관련 학습 주제 및 내용이 그동안 어떻

게 다뤄져 왔는지를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과 지

리를 융합한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의 필요성과 가능

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본 연구에서의 ‘건축’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는 핵심어인 ‘건축(architecture)’이란 용어

를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먼저 설명하고 나서 본론을 시작

하고자 한다. 지리학에서 건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사우어학파의 촌락 문화경관 연구에서는 ‘건축’
이란 용어보다 ‘가옥(house)’ 같은 개별 건물(building)을 

지칭하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했으며, 전통 촌락이 아닌 

근대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건축’이란 용어보

다 포괄적이고 집합적인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
이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Warf, 2010:107). 그런

데 건물이나 건조환경이란 용어는 각각 ‘물리적으로 세

워진 개별 구조물’, ‘인간이 만든 인공적 공간의 집합체’
라는 의미로서, 모두 물리적 구조물을 지칭하는 용어

이다.
반면 ‘건축(architecture)’이라는 용어는 물리적 구조물 

자체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기술, 철학, 예술 등까지 모

두 포괄하는 추상적인 용어이다. 예를 들어 Encyclopaedia 
Britannica에서는 건축을 “단순한 시공(施工)과 구별되

는 설계와 구축의 예술과 기술”이라고 정의한다.7) 또한 

문화지리학자 Kraftl(2010:408)이 개별 건물로 구성된 건

축을 조경, 도시설계, 도시계획 같은 다른 종류의 건축 공

간(built space)과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선행연구들이 보여주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건축은 

도시설계, 도시계획과 구분하기 어려울만큼 연속적인 스

펙트럼 상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출

판된 「건축학 개론」(이범재･배시화, 2021)의 내용 구성을 

보면 건축뿐 아니라 조경과 도시(설계 및 계획)의 범주까

지 포함되어 있고, 미국의 건축학 교육 인증기관(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에서도 건축학 교육과

정에 ‘건물 스케일에서 도시 스케일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스케일의 건조환경을 설계하는 과정’이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8) 이처럼 건축은 개별 건물 스케일뿐 아니라 

조경이나 도시 설계까지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이

기도 하다. 그래서 Kraftl(2010:408)은 건축을 도시계획

이나 설계 등과 구분하지 않고 ‘건축 지리’의 영역 안에 포

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raftl(2010)이 정의한 ‘건축 지리학’처

럼, ‘건축’을 공간적 스케일 면에서는 개별 건물의 범위를 

넘어 도시설계나 도시계획 등 오늘날 건축학 영역에서 이

루어지는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서의 건축 관련 실천을 모

두 포괄한다고 정의한다. 또한 이같은 건축 관련 실천의 

범주에는 구체적인 물리적 구조물 자체뿐 아니라 그와 관

련된 기술, 철학, 예술 등을 모두 포괄한다고 정의한다. 이
처럼 ‘건축’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현재 사회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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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5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이 명시된 사례

과목 단원명 성취기준

여행지리
(3)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

[12여지03-02] 종교, 건축, 음식, 예술 등 다양한 문화로 널리 알려진 지역을 사례로 각 문화

의 형성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고 관광적 매력을 끄는 이유를 탐구한다. 

출처 : 교육부, 2015.

문적으로 활발하게 기여하고 있는 건축 영역의 풍부한 성

과를 지리교육의 혁신과 발전에 활용하고자 한다.

II. 지리교육과정에서의 건축 관련 

학습주제에 대한 성찰
 
1. 2015 지리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의 

건축 관련 학습내용 분석

2015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 관련 학습내용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2015 지리교육과정(교육부, 2015)
에서 ‘건축’을 키워드로 검색해보았다. 그 결과 ‘건축’이
란 용어가 ‘과목의 성격’,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성
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교수･학습 및 평가’ 항목에 명

시되어 있는 과목은 고교 진로선택과목으로 신설된 「여

행지리」 한 과목뿐으로, 표 1과 같이 ‘성취기준’ 수준에서 

‘건축’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아닌 교과서 수준에서는 건축이 학

습주제나 학습요소로 활용되는 사례가 꽤 많다.9) 교육과

정 수준에서는 ‘건축’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이라는 전통적 대주제

10)
의 하위 

주제인 ‘환경의 영향을 받는 의식주 생활 모습’에서 건축

(주로 가옥)이 학습요소로 많이 포함되듯이, 교과서 수준

에서는 여러 지리학습 주제에서 건축이 하위 학습주제나 

학습요소로 제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수준에서는 건축 관련 학

습내용이 과목 및 단원별로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그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장 과목 수가 많고 심화된 

내용을 다루는 고등학교 지리 과목 「통합사회」, 「한국지

리」, 「세계지리」, 「여행지리」 교과서 1종씩을 선택해 건축 

관련 학습내용이 어떤 단원에서 어떤 학습주제와 학습요

소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지 표로 정리했다(표 2).11)

교과서 수준에서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가장 많이 다뤄

진 학습 주제는 지리교육의 전통적 대주제인 ‘자연환경

과 인간생활’의 하위 학습주제인 ‘자연환경(특히 기후)을 

반영한 전통가옥의 특징’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2015 
교육과정에서 지역지리 체제로 구성된 「세계지리」 과목

이 건축 관련 학습요소를 가장 많은 대단원(6개)에서 다

룬 과목이 되었다. 또한 ‘자연환경(특히 기후)을 반영한 

전통가옥의 특징’ 학습주제는 「세계지리」 과목 뿐만 아니

라, 「통합사회」, 「여행지리」, 「한국지리」 과목에서도 다뤄

지고 있다. 덧붙여 ‘기후’만큼은 아니지만 표 2의 「통합사

회」 사례처럼 자연환경의 한 요소인 ‘지진’에 대응하기 위

한 전통 및 현대적 건축 양식에 대한 학습요소도 그동안 

지리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왔다. 
그 다음으로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많이 다뤄진 학습주

제는 ‘종교 경관으로서의 사원 건축’이다. 이 주제가 많이 

다뤄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통적 지리학습 주제로 

초-중-고에 걸쳐 학습되는 주제가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

문환경’인데, 이중 ‘인문환경에 따른 세계의 주요 지역’ 학
습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학습요소가 ‘종교에 따른 문

화권 구분’이고, 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종교

별 사원 건축 양식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학습

주제 역시 「통합사회」, 「세계지리」, 「여행지리」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처럼 종교 건축이 세계 문

화권의 구분 지표로 다뤄지다 보니, 「한국지리」에서는 관

련 학습주제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은 보통 세

계적 스케일에서의 자연환경(엄밀히는 자연환경의 영향

을 반영한 인문환경)과 인문환경의 특징을 몇 개의 자연

지역 및 문화지역으로 구분해 학습하는 주요 내용요소로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지역은 인

문적 특성에 토대한 지리적 단위로 정의되는데, 문화지

역을 구분하는 인문적 특성으로 보통 언어, 종교, 경제, 
사회조직, 주거형태라는 문화요소를 활용(Jordan et al., 
1997:7-8)하는 전통이 지리교육의 학습내용에 반영되었

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많이 다뤄진 학습주

제는 ‘도시 내부구조와 도시경관’ 관련 주제로, ‘도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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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5 고교 지리 과목별 교과서에서의 ‘건축’ 관련 학습내용

과목 대단원명 중단원명 학습주제 학습요소

통합
사회*

Ⅰ. 인간, 사회, 환경
과 행복

3. 행복한 삶을 실현
하기 위한 조건

질 높은 정주환경
동네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면사

무소 공간 설계

Ⅱ. 자연환경과 인간

1.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기후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 기후 특성을 반영한 전통 가옥 및 현대 건축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축 설계

2. 자연에 대한 다양
한 관점

생태 중심주의의 의미와 특징
생태공동체 마을의 태양열 주택 설계 및 

자연정화를 위한 하수 설계

Ⅲ. 문화와 다양성

1.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형성된 문화권 전통가옥의 재료로 구분한 문화권

종교의 영향으로 형성된 문화권 종교별 특징적인 사원 양식

2.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

문화 융합에 의한 문화 변동 불교 사찰 양식과 성공회 성당 양식의 융합

전통문화의 현대적 해석
온돌과 마루 양식이 현대적으로 계승된 아

파트 건축

한국
지리**

Ⅲ.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2. 기후와 주민 생활

기온과 주민 생활 지역별 전통가옥 유형

강수와 주민 생활 울릉도의 전통가옥 우데기

바람과 주민 생활 그물지붕과 풍채, 까대기, 방풍벽

세계
지리***

Ⅱ. 세계의 자연환경
과 인간생활

12)

2. 열대 기후 환경

열대 우림 기후의 특징과 주민 생활 열대우림 기후 전통가옥의 특징

사바나 기후의 특징과 주민 생활 사바나 기후 전통가옥의 특징

열대 계절풍 기후의 특징과 주민 생활 열대 계절풍 기후 전통가옥의 특징

3. 온대 기후 환경
서안해양성 기후의 특징과 주민 생활 서안해양성 기후 전통가옥의 특징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과 주민 생활 지중해성 기후 전통가옥의 특징

Ⅲ. 세계의 인문 환경
과 인문 경관

1. 세계 주요 종교의 
전파와 종교 경관

세계 주요 종교의 성지와 경관
종교별 특징에 따른 사원 건축 양식 및 입

지 특성

Ⅳ.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1. 자연환경에 적응
한 생활 모습

몬순 아시아의 전통적 생활 모습 몬순 아시아의 전통가옥

3. 최근의 지역 쟁점: 
민족 및 종교적 
차이

동남아시아의 민족 및 종교적 차이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종교경관으로서의 

사원 건축

Ⅴ.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1. 자연환경에 적응
한 생활 모습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의 전통
적 생활 모습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전통가옥

Ⅵ.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

2. 현대 도시의 내부 
구조와 특징

전통을 간직한 유럽의 도시
역사가 긴 유럽 도시의 도심 구조와 건축

물의 스카이라인

고층 건물이 발달한 북부 아메리카의 
도시

고층화된 북부아메리카 도시의 스카이라인

Ⅶ.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와 중･남부 아
메리카

1. 도시화 및 도시 구
조의 특색

식민 지배의 역사가 반영된 중･남부 
아메리카 도시 구조

식민지 법령에 따라 설계된 도시 구조와 
광장 중심의 주요 건축물 배치

여행
지리****

Ⅱ.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

2. 기후에서 찾을 수 
있는 관광적 매력

기후 관광과 인간생활의 관계

각 기후별로 경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로서
의 전통가옥

동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의 건축물 비교
13)

3. 지구환경의 보존 
가치

보존과 개발의 갈등 속에서 변화하는 
지구 환경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베네치아 역사적 건
축물들의 피해와 대책

Ⅲ.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

2. 세계적인 문화 
여행지의 관광적 
매력

세계의 다양한 종교 경관 여행 각 종교 건축물의 대표적 특징

세계의 다양한 건축물 여행

도시 재활성화 수단으로서의 건축물(빌바
오 구겐하임 미술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건축물(젠네 모스
크, 한국의 종묘)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건축물(파리 에펠탑,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건축학도들의 성지로서의 건축물(르코르
뷔제의 빌라 사보아)

3. 촌락 여행과 도시 
여행의 매력

도시 여행의 특성
역사적 건축물과 현대적 건축물이 집중된 

도시여행의 매력

Ⅳ. 인류의 성찰과 공
존을 위한 여행

1. 여행을 통한 인류
의 발전 과정에 대
한 성찰

기념물 여행
대부분 건축물의 형태로 이루어진 역사적 

기념물들

* 구정화 등, 2018, 통합사회, 천재교육.
** 신정엽 등, 2018, 한국지리, 천재교과서.

*** 신정엽 등, 2019, 세계지리, 천재교과서.
**** 조성호 등, 2022, 여행지리, 씨마스.
주) 음영 표시는 건축 관련 학습 요소중 전통적인 지리학습 주제와 관련된 학습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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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도시경관 요소로서의 건축물’이 학습요소로 활용

된다. 즉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지리」에서 유럽의 

오랜 전통 도시의 특징, 북부 아메리카 도시경관의 특징

(초고층건물), 그리고 중･남부 아메리카의 유럽 식민지 

시대 도시설계 유산이 반영된 도시경관을 학습할 때 포함

되는 학습요소이다. 
정리하면 ‘자연환경을 반영한 전통가옥’, ‘종교경관으

로서의 사원 건축 양식’, ‘도시 내부구조와 도시경관 요소

로서의 건축물’ 이 3가지 주제는 그동안 지리교육과정에

서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주로 포함되었던 전통적인 지리

학습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2015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과목인 「통합사회」와 

「여행지리」에는 신설 과목이라는 특성상 그동안 지리학

습 주제로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새롭게 포함되었다. 앞서 살펴봤듯이 「여행지리」 과목은 

‘건축’이란 키워드가 성취기준 수준에서 명시된 유일한 

과목이다. 그래서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성취기준이 

반영된 대단원 ‘Ⅲ.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에서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성취

기준에서는 건축이 종교, 음식, 예술 등과 함께 문화여행

의 한 유형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각 문화여행의 사례별

로 문화의 형성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는 학습활동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여행의 사례별 학습 활동이 중

심이다 보니, 건축을 통해 일반화된 지리 지식을 체계적

이고 공통적으로 학습하는 형태로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

지 않다. 따라서 교과서는 호기심과 탐구심을 유발할 만

한 매력적인 건축물을 나열적으로 예시하는 특성을 보이

며, 이에 따라 건축 여행을 통해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내

용은 각 학습자가 처한 교수-학습적 상황에 따른 변동성

이 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여행지리」 과목의 또

다른 대단원 ‘Ⅳ. 인류의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에서도 

기념물 여행의 사례로 대부분 역사적 건축물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주제에서 학습되어야 할 내용은 건축물 자체

가 아니라 각 건축물이 품고 있는 ‘인류 발전 과정의 주요 

시대적･공간적 특징’이다. 이처럼 「여행지리」 과목에서 

건축 관련 학습요소는 지리학습 내용의 중심이 되지 못

하고 학습소재나 단순 사례로 제시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연구자가 주목하는 새로운 건축 관련 지리학습 

주제는 「통합사회」 과목에 포함된 두 가지이다. 첫 번째 

건축 관련 학습주제는 대단원 ‘Ⅰ. 인간, 사회, 환경과 행

복’의 중단원 ‘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의 ‘질 높은 정주환경’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동네주민

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면사무소 공간 설계’14)
가 제

시되었다.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인

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실현 수단이자 지역균

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도 ‘질 높은 정주

환경’ 조성 필요성이 양적･질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질 높은 정주환경을 구성하는 데 건축이 개입하는 

영역이 광범위해서 관련 지리학습 주제 개발의 필요성

이 커질 것이다. 
두 번째 건축 관련 학습주제는 대단원 ‘Ⅱ.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의 중단원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생태 

중심주의의 의미와 특징’ 관련 주제이다. 교과서에서는 

생태중심주의가 실천되는 사례로 ‘생태공동체 마을의 태

양열 주택 설계와 자연정화를 위한 하수 설계’가 소개되

고 있다. 비록 이 사례가 학습자료 수준으로 소개되고 있

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 교과의 융합선택 영

역 지리 과목으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가 신설

되었을뿐 아니라 과학 교과에서도 융합선택 과목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생태」가 신설되었을 만큼 기후변화 대

응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

응하여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건축적 실

천의 문제는 지리교육에서의 전통적 학습주제인 ‘기후와 

전통가옥의 특징’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학습 

주제이다. 같은 맥락에서 「여행지리」 과목에서도 대단원 

‘Ⅱ.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의 중단원 ‘3. 지구환

경의 보존 가치’에서 ‘보존과 개발의 갈등 속에서 변화하

는 지구 환경’ 학습주제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베네

치아의 역사적 건축물의 피해와 대책’ 같은 건축 관련 사

례가 다뤄지고 있다. 그만큼 변화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적 실

천’이란 주제가 지리학습 주제로 비중있게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2015 고교 지리교육과정에

서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비중있게 포함되어 있는 지리학

습 주제의 특징을 ‘건축 관련 전통적 지리학습 주제’와 ‘건
축 관련 새롭게 부상하는 지리학습 주제’로 분류해 정리

해 보면 표 3과 같다. 다음 절에서는 2015 지리교육과정

을 중심으로 그동안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 관련 전통적 

지리학습 내용이 보여온 한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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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5 고교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비중있게 포함된 지리학습 주제

건축 관련 전통적 지리학습 주제

자연환경와 인간생활: 기후를 반영한 전통가옥의 특징

세계 문화지역 구분: 종교경관으로서의 사원 건축 양식

도시 내부구조와 도시경관 요소로서의 건축물

건축 관련 새롭게 부상하는 지리학습 주제
질 높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적 실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적 실천

2. 기존 지리교육과정에서의 건축 관련 전

통적 지리학습 주제의 내용적 한계

그동안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 관련 전통적 지리학습 

주제로 비중이 가장 큰 주제가 대주제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의 하위 주제 ‘기후를 반영한 전통가옥의 특징’으로, 
이 주제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걸쳐 계속 다뤄지고 있

다. 그런데 이 주제학습 내용이 가진 한계는 세 가지 측면

에서 지적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건축(전통가옥)을 사례로 한 자연환경과 인

간생활의 관계에 대한 설명 논리가 환경결정론적으로 비

춰질 우려가 있을 정도로 단순화된 설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의식은 그동안 지리교육계에서 암묵적으

로 공유되어 왔지만 송원섭(2023)의 연구를 통해 공식적

으로 다뤄졌다. 
송원섭(2023)은 지리교육과정에서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의 관계’에 대한 주제 학습은 자연환경의 특성 이해

(세계의 주요 기후유형 등)가 더 중심적 학습요소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주어진 자연환경의 특성에 대한 인간집

단의 문화적 반응 결과로서의 ‘문화경관’에 대한 이해 역

시 중요한 학습요소라는 점에 주목한다. 즉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의 관계’ 학습은 자연지리 학습이면서 문화지리 

학습을 위한 주제이다. 그런데 그동안 이 주제의 학습요

소로 가장 많이 활용된 ‘기후와 전통가옥의 관계’에 대한 

설명 논리가, ‘상관적 반응 기반의 인간-환경론적 설명’이 

아닌, ‘단선적 인과성 기반의 환경결정론적 설명’15)
에 토

대해 왔다는 점을 교과서 분석을 통해 지적했다. ‘단선적 

인과성 기반의 환경결정론’에 의한 설명 논리는 ‘추운 지

역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더운 지역 사람들은 얇은 

옷을 입는다’ 식의 단순한 일차원적인 설명이다. 이런 단

순한 설명 논리는 인지발달 단계가 낮은 초등학교 수준에

서는 적절하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수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초-중-고 간

의 계열성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학습내용이 구성된 1차적 배경은,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이란 학습주제가 전자인 ‘자연환경(세계의 주

요 기후유형)’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이 학습주제는 보통 ‘자연지리 단원’으로 분

류된다. 따라서 이 학습주제에 대한 초･중･고 간의 계열

성은 주로 세계의 기후유형별 특징과 각 기후현상의 발생 

원리 같은 자연지리 학습내용의 심화를 통해 확보되고 있

다.16) 반면, 인간생활 관련 학습내용은 초-중-고에 걸쳐 

대부분 의식주 생활의 특징에 집중되어 있고, 중･고등 수

준에서 각 기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적 경제활동을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계열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생활에 대한 학습주제는 자연환경과 의식주 

생활의 관계에 대한 지식의 심화를 통한 계열성이 아닌, 
자연환경과 관련된 인간생활의 범주를 경제영역으로 넓

히는 방식으로 빈약한 계열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자

연현상은 인과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넓은 

반면, 문화현상은 인과성의 원리보다 복잡한 개연성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초-중-고 교육과정에 담아내기 

어려운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원섭(2023)은 이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한 대안으로 초등 단계에서는 ‘단선적 인과성 기반

의 환경결정론적 설명’ 위주로 학습내용을 구성하고, 중
학교 단계부터는 ‘상관적 반응 기반의 인간-환경론적 설

명’이 적용될 수 있는 학습내용 개발을 제안한다. ‘상관적 

반응 기반의 인간-환경론적 설명’의 구체적 내용은, 자연

환경과 인간생활 관계를 자연환경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인과성’과 인간집단이 환경이라는 원인에 대해 문화적

으로 반응한 결과와 이 문화적 반응의 결과가 다시 원인

으로 작동해서 환경에 미치는 상관적 관계인 ‘개연성’을 

융합한 학습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송원섭(2023)의 이같은 주장은 미국 문화지리학에서

의 전통 가옥 연구에 큰 영향을 준 건축학자이자 환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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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학자인 아모스 라포포트(Amos Rapoport)의 설명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주택의 형태와 문화 

House Form and Culture」(1969, 송보영･최형식 역, 1985)17)

에서 전통 주택의 형태는 기후 같은 자연환경 외에도 기

술, 경제, 방어, 종교 등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이를 잘 드러내기 위해 라포포트가 

던진 질문이 “왜 그렇게 많은 수의 주택 형태가 제한된 수

의 기후대 내에서 발달해 왔는가?”이다. 그래서 라포포트

는 프랑스 인문지리학자 비달 드 라 블라쉬의 생활 양식

(genre de vie)18)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문화적 혹

은 물리적 환경이 어떤 것을 ‘불가피하게 한다는 것(즉 결

정한다)’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어떤 것을 ‘불가능하게 한

다’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기후 같은 여러 요

인을 결정 요인(determinant factor)이 아닌 조절 요인

(modifying factor)으로 설정하고 이 요인들의 복합적 작

용으로 주택 형태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라포포트는 기후적 압박감이 가혹하면 가혹할

수록 가옥 형태는 더욱더 제한되고 고정되기 때문에, 기
후적 요인으로 주택 형태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사례는 기

후가 가장 혹독하고 물리적 환경이 가장 어려운 지역의 

주택 형태들이라고 서술한다. 이어서 기후요인이 강조되

는 주택 형태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예가 북아메리카 북

극의 얼음집(이글루), 사막의 진흙과 석재로 만들어진 주

택들, 습한 열대 지역의 고상마루, 넓은 처마, 벽이 없는 

형태의 전통 주택들이라고 소개한다(Rapoport 1969, 송
보영･최형식 역, 1990: 130-131). 바로 이 맥락에서 그동

안 지리교육과정에서 기후와 인간생활의 관계를 보여

주는 사례 지역과 주택 형태들이 선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후-가옥 형태 간의 인과성이 뚜렷하고 전형

적인 전통가옥 사례 중심의 학습은 세계적 스케일에서 자

연환경과 인간생활 관계를 명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

고, 따라서 학습자의 흥미와 이해를 높여 기초 지리 지식

을 쌓는 데 유용하다. 이런 세계 스케일에서의 자연-인간 

관계 학습내용은 류재명(1998)이 주장한 역환경확대법 

적용 필요성처럼 기후 및 인간생활에 관여하는 변수가 단

순화되어 저학년을 위한 지리학습에 적절하다. 하지만 

송원섭(2023)의 지적처럼 초-중-고로 갈수록 심화된 학

습내용이 구성되지 못하고 일차원적이고 단순화된 학습

내용이 반복되는 데 그친다면, 세계 스케일 외에도 다양

한 공간 스케일에서의 자연-인간 관계와 관련된 다양하

고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현실

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차사고력을 기르기에 충분

하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라포포트의 「주택의 형태와 

문화」의 결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시대는 물리적 제약 조건이 감소된 시대이다. 
우리는 과거에 가능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임계는 그 어느 때보다 낮다.... 이 크나큰 선택의 

자유와 그리고 주택 형태가 이제 유행의 영역
19)

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임계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 타당성, 사회

문화적 요인의 수위성(首位性), 그리고 이러한 주택의 

선택뿐만 아니라 주택의 형태에 대한 이해가 의미하는 

모든 것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마치 임계가 

매우 높고 물리적인 ‘기능’에 꼭 맞는 것이 필수적인 것처

럼 행동하고 있다”(Rapoport, 1969, 송보영･최형식 역, 
1990:205).

라포포트가 「주택의 형태와 문화」를 출판한 1969년에 

이미 “우리들의 시대는 물리적 제약 조건이 감소된 시대”
라고 했지만, 그로부터 약 55년이 지난 현 시점에는 현대

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더욱더 기후 같은 물리

적 제약의 ‘임계점’이 낮아졌다. 따라서 송원섭(2023)이 

주장한 것처럼, 중고등 지리교육과정에서는 단선적 인과

성 기반의 환경결정론적 설명 단계에서 더 심화된, 자연

적 조건에 의한 인과성과 문화적 선택에 의한 개연성의 

두 측면, 즉 상관적 반응 기반의 인간-환경론적 설명의 틀

에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에 대한 학습내용을 구성할 필

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한계는 첫 번째 한계와 연결된 문제

인데, 과거에는 현대에 비해 자연환경의 제약을 훨씬 많

이 받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은 인간생활 특성

으로 제시하는 건축 사례의 상당 비중이 현재의 지배적 

생활모습이 아닌 문화유산화 되어가는 전통가옥이라는 

한계다.20) 이는 과거의 생활모습을 통해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관계라는 보편적 주제를 학습하게 되는 문제로 연결

된다. 물론 이 문제 역시 이미 지리교육계에 널리 공유되

어 있는 사항이고, 그에 따라 2015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는 열대우림 기후 지역도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에어

컨 등을 갖춘 현대식 주택 비중이 높다는 점을 기술하거

나, 싱가포르의 현대식 건물에도 몬순 기후의 많은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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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상관적 반응으로서의 건축 양식적 특징이 반영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21) 그러나 

이러한 개선 노력이 아직은 단편적 사례 중심의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기술 발달과 세계화로 인한 보편적 생활양식

의 확대로 세계 곳곳의 현대 건축 경관이 비슷해지고 있

으므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관계를 학습하는 지리학습 

주제에서 건축 영역을 다루지 않는 것이  나은 선택일까? 
연구자는 전세계적으로 건축 경관이 유사해지고 있다는 

일반화는 어디까지나 ‘이전 시대에 비해’라는 전제를 갖

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현대 건축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중 하나가 ‘지역주의 건축’이며, 최근 출판된 

「건축과 기후윤리」(Baek, 2016, 김한영 역, 2023)라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건축 분

야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축이 필수요건이 되어가

고 있는데
22) 그 해결책이 풍토(영어로는 climate)에 대한 

이해와 그에 기반한 건축적 실천이다. 따라서 현대기술

이 고도화되어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은 여전히 유의

미하며, 따라서 오늘날의 건축에서도 지역의 자연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건축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리교

육과정에 반영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이 과

제는 표 3에서 보았듯이 ‘건축 관련 새롭게 부상하는 지리

학습 주제’인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적 실천’
과도 연결되는 주제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한계는, 건축 관련 전통적 

지리학습 주제중 하나인 ‘도시 내부구조와 도시경관 요

소로서의 건축물’과 관련된 것이다. 앞서 다룬 자연환경

과 인간생활 관계로서의 건축은 자연환경의 영향에 대한 

인과적 또는 상관적 반응으로서의 건축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특성 관련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 도시 내부구조와 도시경관 요소로서의 건축은 인문

환경으로서의 건축에 보다 초점을 맞춘 주제이다. 그런

데 이 주제에서 건축 관련 학습 내용은 도시내부 구조의 

경관적 특성 중 하나로 간략하게 언급되거나, 특정 문화

권의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도시경관적 특성중 하나로 

간략하게 언급되는 등 여러 소주제에서 단편적･피상적

으로 나열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심화된 학습내용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2022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 등 진로 및 융합적 성격을 지향하며 신설된 여러 고

교 지리 과목에서는, 건축을 매개로 오늘날 현대 도시에

서의 지리적 현상을 보다 풍부하고 심화시켜 학습할 필요

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2022 지리교육

과정에서의 건축 관련 학습 주제 변화에 대해 보다 상세

히 살펴보기로 한다.

3. 2022 지리교육과정에서의 건축 관련 

지리학습 주제 변화

2022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에서 처음 신

설된 진로선택 영역 외에 융합선택 영역까지 신설했는

데, 진로선택 과목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과정 전체

적으로 진로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인지 초

등 및 중학교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을 키워드로 검색

해보면, 과목의 성격,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에 ‘건축’
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고등학교 과목중에서도 일

반선택 과목 「세계지리와 시민」과 융합선택 과목 「기후변

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에는 ‘건축’이란 용어가 과목의 성

격,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표 4와 같이 진로선택 과목으로 신설된 「한국지리 

탐구」와 「도시의 미래탐구」는 ‘과목 성격’에서 어떤 진로

를 지향하는 학습자를 위한 과목인지 제시하고 있는데, 
건축학이 두 과목 모두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도시의 미

래 탐구」는 ‘성취기준’에서 도시 브랜딩의 주요 수단으로 

건축의 역할 탐구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성취기

준 해설’에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탐구하는 주요 영

역 중 하나로 ‘생태 지향적 건축’을 제시하고 있을 만큼 이

전 교육과정에 비해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비중있게 자리

잡고 있다. 반면 「한국지리 탐구」는 ‘과목 성격’에서 ‘건축’
을 진로 분야로 제시한 데 비해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건축’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
렇지만 「한국지리 탐구」 과목 전체를 아우르는 ‘교수･학

습의 방향’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임을 고려하여 학습 범

위를 지리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정치, 경제, 정보통신기

술, 공학, 환경, 건축, 도시 계획, 행정, 재난･방재, 자원, 에
너지 등 다양한 학문과 연계하여 진로 탐색의 기회를 충

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한다”(교육부, 2022:177)고 명시하

고 있다.
한편 2022 교육과정에서 융합선택 과목으로 영역이 바

뀐 「여행지리」 과목은 대단원 ‘2. 문화와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에서 ‘성취기준’이 아닌 ‘성취기준 해설’에서 건축이 

언급되고 있다. 이 대단원은 표 1에서와 같이 2015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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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22 고교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이 명시된 과목별 주요 내용

과목 과목 성격 단원명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한국

지리 

탐구

지리학, 지역학 분야

뿐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경영, 행정 등 사

회과학과 환경과학, 건
축, 도시 계획, 에너

지와 방재 분야의 진

로를 대비할 수 있다.

- - -

도시의 

미래 

탐구

진로 선택 과목이라

는 점을 고려하여 지

리학, 지역학, 도시사

회학, 부동산학, 환경

학, 도시 계획학, 도

시행정학, 도시공학, 
교통공학, 건축학 등
의 다양한 진로 및 직

업과 연관된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어 학

생들이 진로를 탐색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 
변화하는 

도시

[12도탐02-02] 문화 자산

을 활용한 도시 브랜

딩과 건축이 도시의 경

관과 도시에 대한 인

식 변화에 미친 영향

을 탐구한다.

[12도탐02-02]에서는 역사, 예술, 건축, 축제, 생활양식 등

의 문화 자산을 활용한 도시 브랜딩(도시 마케팅, 도시 

브랜드화)의 사례를 통해 문화가 도시의 성장과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특히, 도시 브랜딩에

서는 문화 콘텐츠, 마케팅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건축

에서는 유명 건축가와 도시 계획가 등의 사례를 소개함

으로써 건축 및 도시 계획 분야로의 진로 탐색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4) 
도시의 

미래

[12도탐04-01] 지속가능

성과 회복력이 높은 도

시가 되기 위한 요건

에 대해 토의하고 이

와 관련한 도시 계획 

및 도시 혁신 사례를 

탐구한다.

[12도탐04-01]에서는 도시가 인간과 비인간이 공존하고 

상호 작용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더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 폭넓게 고려하

여 토의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도시 속 동물, 
생태 지향적 건축, 에너지 전환, 쓰레기 처리, 재난과 

위험 관리, 사회적 약자 보호, 모빌리티와 이동권, 도시 

기반 시설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탐구함과 동시에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여행

지리

(2) 
문화와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

[12여지02-02] 다양한 문

화 경관의 형성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고, 감정

이입과 공감의 자세로 

여행지 주민을 배려하

고 존중한다.

[12여지02-02]는 여행지의 문화경관이 지니는 형성 배경

과 의미에 대한 탐구를 통해 여행지와 여행지 주민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실천적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설정

된 것이다. 여기서는 신문화지리학 관점에서 여행지의 

외관, 매력뿐만 아니라 문화경관을 둘러싼 다양한 지리

적 의미와 상징체계를 종교, 건축, 예술, 축제, 음식 등의 

주제를 통해 학습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출처 : 교육부, 2022.

과정에서 유일하게 성취기준 수준에서 건축이 언급되었

던 대단원 ‘3.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이 대단원 

‘2.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과 통합되면서 재구

성된 대단원이다. 이렇게 개정된 대단원은 성취기준에서 

‘건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취기준 해설에서 ‘건
축’ 여행을 지리교육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있게 제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5 교육과정에서는 건축 여행이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

할 만한 매력적 건축물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어 학습

내용은 학습자들이 처한 교수-학습적 상황에 따른 변동

성이 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2022 교

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신문화지리적 관점에서... 
문화경관을 둘러싼 다양한 지리적 의미와 상징체계를 ...
건축... 등의 주제를 통해 학습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신문화지리적 관점’의 명시는 그

동안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에 대한 접근이 사우어학파

의 전통적 문화지리 관점 중심이었다는 한계를 성찰하고 

보다 새로운 접근법을 지리교육과정 안에 적극적으로 도

입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표 5는 표 4에서 살펴본 각 지리 과목 교과서중 한 종씩

을 임의로 선정하여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포함된 단원

과 구체적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지리 탐구」 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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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22 고교 지리 과목별 교과서에서의 ‘건축’ 관련 학습요소

과목 대단원명 중단원명 소단원명 건축 관련 학습요소

한국

지리 

탐구*

3. 국토의 변화와 

균형 발전 탐구

4) 국토 불균등과 

균형 개발

(2) 국토의 균형 발전

과 지방소멸 대응

을 위한 다양한 

노력

우리 마을을 다시 살리기 위한 빈집 활용하기: 마을호텔

이나 지역주민문화센터로 활용

도시의 

미래 

탐구**

2. 변화하는 도시 2) 도시 브랜딩
(2) 도시 브랜딩과 

건축

건축과 도시 경관

디자인 건축을 통한 도시의 부흥

초고층 건물을 이용한 도시 경관의 변화

도시 계획 및 공공 건축을 통한 도시 경관의 변화

진로 탐구 활동: 도시를 브랜딩하는 건축가, 프랭크 게

리 가상 인터뷰

3. 도시 문제와 

공간 정의

1) 도시의 환경 문

제와 재난
(1) 도시 환경 문제

도시 열섬 및 폭염 대책으로 건축물이 열을 덜 흡수하게 

하는 건축설계적 대응 

도시 대기오염 대책으로 건축물의 형태 및 높이에 따른 

바람길 예측 및 대응 

도시 홍수 대책을 위한 저류시설 등 건축적 대응

2) 부동산과 도시 

주거 문제

(1) 부동산에 대한 

인식 변화

다양한 유형의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적 특성: 아파트,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타운하우스, 빌라 등

3) 국제 이주에 따

른 도시의 변화

(2) 다문화 도시에

서 나타나는 문

제점과 공존을 

위한 노력

다문화 친화 도시 네덜란드 틸뷔르흐의 사교 의자 설치 

정책

4. 도시의 미래
1) 도시의 지속가능

성과 회복력

(2) 지속가능하고 회

복력이 높은 도

시 계획과 혁신 

사례

건축적 설계를 통한 생태도시 지향: 그린 빌딩 건축 

사례

건축적 설계를 통한 포용도시 지향: 유니버셜 디자인, 
횡단보도 앞 휴식용 벤치

여행

지리***

2. 문화와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

1) 문화 경관을 통

해 여행지를 어

떻게 읽어낼까?

(2) 문화경관을 읽

어내는 여행

종교에 담긴 문화경관을 읽어내는 여행: 종교 건축

건축에 담긴 문화경관을 읽어내는 여행: 건축 여행(에스

파냐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 덴마크 코펜하겐의 

친환경 디자인 건축,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역사적 건

축과 독창적인 현대 건축)

3.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

3) 인류의 현재를 

이끌어가는 

여행지는?

(1) 새로움을 지향

하는 여행

첨단 기술과 여행: 지속가능성을 위한 첨단 기술을 적용

한 건축물(태양열을 흡수하는 거대한 인공 캐노피)

* 조대헌 등, 2025, 한국지리 탐구, 천재교육.
** 김영호 등, 2025, 도시의 미래 탐구, 천재교육.
*** 이영민 등, 2025, 여행지리, 천재교과서.

우, 과목의 성격에서는 건축 분야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

라고 소개한 반면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 수준에서

는 ‘건축’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교과서 수준에서는 건축 

관련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가 국

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 활용하기’ 탐

구 활동 사례이다. 물론 이 학습요소가 건축 관련 주제로

만 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주제와 연결되어 있지만, 빈집
을 다른 공간적 기능과 가치를 가진 용도로 활용하기 위

해서는 ‘건축적 재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건축가

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야다(남해경, 201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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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 등, 2022). 이처럼 「한국지리 탐구」는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 수준에서 명시적으로 ‘건축’이 제시되지 

않았을뿐 교과서나 교수-학습 수준에서는 ‘건축’ 관련 학

습요소가 여러 학습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의 미래 탐구」의 경우,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 해

설에서 ‘건축’이 명시된 대단원 ‘2. 변화하는 도시’와 대단

원 ‘4. 도시의 미래’에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많이 포함되

어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교육과정 수준에서는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명시되지 않은 대단원 ‘3. 도시 문제와 

공간 정의’가 교과서 수준에서는 전체 대단원 중에서 가

장 많은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구체
적으로는 중단원 ‘1) 도시의 환경문제와 재난’에서 건축

적 대응이 많이 다뤄지고 있고, 중단원 ‘2) 부동산과 주거 

문제’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의 다양한 유형 같은 건축적 

요소가 기초지식으로 다뤄진다. 또한 중단원 ‘3) 국제 이

주에 따른 도시의 변화’에서도 다문화 친화도시 만들기

의 일환으로 건축적 설계가 소개되고 있다. 
「여행지리」 과목의 경우도, 교육과정 수준에서 ‘건축’ 

관련 학습요소가 명시되지 않은 대단원 ‘3. 성찰과 공존

을 위한 여행’의 중단원 ‘3) 인류의 현재를 이끌어가는 여

행지는?’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첨단기술을 적용한 건

축물 여행 등이 학습요소로 다뤄지고 있다. 
이처럼 2022 고교 지리과목에서 다뤄지고 있는 건축 

관련 학습요소 분석을 통해, 전통적으로 지리교육에서 

다뤄온 건축 관련 학습주제 외에도 새로운 건축 관련 학

습주제가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새로

운 건축 관련 학습주제들은 표 3에서 정리한 ‘질 높은 정

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적 실천’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축적 실천’이라는 두 가지 범주의 지리학습 주제

가 보다 내용을 풍부화하고 심화해가고 있는 모습으로 해

석된다.  
연구자는 이처럼 새로운 건축 관련 학습주제가 부상하

고 내용이 풍부화･심화되는 현상이 지리교육의 역량 중

심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와 연계된 것으로 해석한다. 과
거의 교육 패러다임은 ‘무엇을 아는가’에 그쳤다면 현재

의 교육 패러다임은 ‘내(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까지 나아간다. 이종원(2024)은 지리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한 탐구 질문이 그동안 ‘무엇인가’, ‘어디인가’, ‘왜 거기

인가’를 중심으로, ‘어떻게’, ‘왜 중요한가’ 등의 질문을 추

구해 왔는데, 여기에 ‘나(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
는 질문이 추가되고 있으며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마지막 질문은 지리적 쟁점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

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탐구하는 과정으로서, 
학습자가 지식의 수용자에서 능동적인 변화를 이끌어가

는 주체로 전환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지리학이 상대적으로 큰 공간적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지표 상의 지리적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해석

하는 데 집중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건축학은 건물 같은 

비교적 작은 공간적 스케일에서의 장소 만들기에 집중하

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지리교육의 패러다임이 학습

자들이 자신(우리)이 지향하는 장소 만들기라는 실천적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건축학의 

구체적이고 실천적 내용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

리교육의 학습내용으로 개발하는 방안은 그 유용성이 높

을 것이다. 

III. 건축과 지리를 융합한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의 

필요성과 가능성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이루어진 지리교육과정에서의 

건축 관련 학습주제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건축과 지

리를 융합한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의 필요성을 지리

교육에서의 건축 학습에 대한 선행연구 및 문화지리학에

서의 건축에 대한 접근 변화를 중심으로 논하고 한다. 그
런 다음 후속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될 만한 건축을 융

합한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 영역 몇 가지를 제안하

고자 한다.

1. 지리교육에서의 건축 학습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 관
련 지리학습 주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
리교육에서의 건축 학습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다. 연구기간 동안 시차를 두고 2회(2022년 12월과 

2025년 3월)에 걸쳐 연구자가 속한 대학 도서관 연구지

원 사서의 도움까지 받아 선행연구를 폭넓게 검색했지

만, 검색된 문헌중 실제 내용이 지리교육에서의 건축 학

습을 다룬 연구물은 2편뿐이었고, 이후 연구자가 건축 지

리 관련 문헌을 통해 2편의 연구물을 추가적으로 발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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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다였다.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지리교육에서 건축 

관련 연구가 적은 이유는, ‘건축’이 국내외 지리교육과정

에서 독자적인 학습주제로 편제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

으로 보인다.23) 따라서 여기서는 이 4편의 선행연구를 분

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리교육에서 건축 관련 지리학습 

주제 개발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논하고자 한다. 먼저 

다룰 두 편의 논문은 지리교육 전문 학술지에 실린 교수-
학습 수준에서의 건축 관련 지리 수업에 대한 논문인 반

면, 나중에 다룰 두 편의 논문은 지리학 학술지에 실린 건

축과 지리교육에 관한 논문이다.
첫 번째 선행연구는 미국의 지리교육학자 Straight and 

Mustoe(1996)의 논문인데, 국가지리교육표준(National 
Geography Standards)에서 권장하고 있는 인문경관 관

찰과 인간과 환경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지리적 의미 해석 학습을 위해 임시 건축물(temporary 
buildings) 활용 방법을 제안한다. 임시 건축물은 인문경

관 속에서 무수히 발생하고 있는 이동(movement)이란 

지리적 현상을 탐구할 수 있는 좋은 학습 대상이기 때문

이다. 저자들은 임시 건축물을 활용한 탐구학습의 목표

를 ⅰ) 임시 건축물의 구조를 지리적 관점에서 사고하기, 
ⅱ) 임시 건축물이 주변 경관 및 문화와 맺고 있는 공간

적 관련성을 해석하고 표현하기로 설정했다. 그리고 아

메리카 원주민의 이동식 전통 가옥 티피(Tipi), 미국 남

북 전쟁 동안 사용되었던 군대 막사, 현대의 대표적 임시 

건축물인 이동식 주택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재료 

및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임시 건축물이 역사적으로 어

떻게 기능해왔는지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이동’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지리교육의 전통

적 주제를 학습할 수 있을뿐 아니라 분석, 자료 수집, 해
석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영구적 건축물이 아

닌 임시 건축물을 사례로 지리학습을 구성하는 것이 꽤 

낯설지만, 이 학습이 목표로 하는 지리학습 주제가 지리

교육의 전통적이면서 광범위한 학습주제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익숙한 주제이다. 그렇
지만 영속성이 아닌 이동성에 초점을 두고 ‘임시 건축물’
을 학습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점은 모빌리티가 심화되

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시

도이다. 
두 번째 선행연구는 런던 사립학교 수석 지리교사이자 

박사학위자인 Dove(2001)가 설계한 영국 국가교육과정 

Key Stage 3의 ‘토지이용 패턴과 변화’ 주제 학습을 위

해 학습자들이 사는 런던 교외지역의 개발 시기별 특징

적 주택양식 분포를 조사하는 답사 수업에 대한 논문이다. 
Dove(2001:138)는 이 수업 설계의 지리교육적 의의로 학

습자들이 자기 지역의 발달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을뿐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경관을 보다 의미있게 경

험하고 인식하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을 통해 영

국 지리교육과정에서도 건축이 독자적 학습주제로 편성

되어 있진 않지만 도시지리 관련 학습주제에서 중요한 학

습 요소로 활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그가 설계한 

수업주제는 수업 준비와 실행에 많은 공력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리수업보다 심화된 지리수업으로 기

획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선행연구는 건축 지리를 문화지리학의 주요 연

구 분야로 구성한 문화지리학 개론서 저자답게 건축 지리 

관련 연구물을 많이 내고 있는 Kraftl(2011)의 논문이다. 
영국 버밍험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프로필에 따르면, 
그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환경 경험과 환경과의 상호작

용에 대한 연구자이기도 한데, 특히 교육과 건축의 지리

(geographies of education and architecture)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24) 이 논문도 ‘교육과 건축의 지리’ 
관련 논문중 하나인데, 2003~2010년 동안 영국 노동당 

정부 정책으로 시행된 ‘미래를 위한 학교 짓기 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BSF)’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분

석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영국 전체적으로 낡은 학교를 

새롭게 재건축/리모델링하는 건축적 실천을 통해, 학교

를 더 현대화하고 사회적 배제를 근절할 뿐 아니라 학교

의 변화가 지역사회 혁신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기대하는 노동당 정부 정책이 의도대로 실현될 수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성찰한 것이다. Kraftl은 비판적 성

찰을 위한 준거로 ‘유토피아 담론’을 활용했다. 유토피아

는 어원적으로 “어디에도 없는 좋은 곳”을 의미하며 “현
재와는 확실하게 다른 미래를 상상하는 역량”과 관련되

는데, 실현의 측면에서는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 같은 

건축적 실천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기 때문이다. 무엇
보다 건축은 새로운 것을 구성하는 힘이 있고 변화를 상

징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 유토피아는 자주 연루되

는 관계이다(Kraftl, 2011: 861). Kraftl이 이 연구에서 주

목한 건축과 지리교육의 관계는,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정

에서 건축 관련 새롭게 부상하는 지리학습 주제인 ‘질높

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적 실천’과 같은 맥락

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국 지리교육에서도 관련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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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행연구는 Kraftl과 함께 문화지

리학개론을 쓴 문화지리학자이면서 영국 노샘프턴 대학 

아동･청소년 연구센터 소속이기도 한 Horton25)
이 제1저

자이고, Kraftl 그리고 그와 같은 과 소속의 인문지리학

자이자 아동 및 청소년의 지리적 경험을 주로 연구하는 

Hadfield-Hill이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이다(Horton et 
al., 2015). 이 논문은 ‘지속가능한’ 도시 건축으로 특화되

어 개발된 대규모 도시 주거단지에 거주하는 8~16세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건축(에코하우스, 도시배수장치, 풍력발전기, 광전지판

넬 등)이 일상의 지리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어

떻게 보여지고, 이해/오해되며,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받

아들여지고 있는지 탐구했다. 
이 선행연구가 연구자에게 특별히 의미있게 평가된 이

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 건축(sustainable urban architecture)’이란 용어를 

건물 자체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술적･설계적･계획적･

건물적 특징들의 특정한 집합을 가리키는 의미로 정의했

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 건축의 실천에 건축뿐 

아니라 도시계획, 조경, 도시설계까지 포함했다는 점이

다(Horton et al., 2015:903). 즉 건축은 도시계획이나 조

경, 도시설계의 구성 요소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향후 지리교육에서 ‘건축’의 범주를 보다 포괄

적으로 사용할 때의 유용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의미있게 평가한 것은, 
저자들이 연구 토대로 설정한 3가지 전제이다. 하나는 지

속가능한 도시 건축의 공간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는 어린

이 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현재 어린이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

가능성 정책과 계획으로 만들어진 실제의 공간과 어린

이의 일상적 만남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

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건축의 일상 지리를 탐색하기 위

해 연구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점이다(Horton et al., 
2015:904). 이는 지리학에서든 지리교육에서든 지속가능

한 건축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동안 지리학에서의 건축 연구가 지속가능한 

설계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한 연구와 함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일

상의 지리 속에서 지속가능한 건축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며 실천하는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주장했다

(Horton et al., 2015:907). 이 선행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 관련 새롭게 부상하는 지리학습 

주제중 하나인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적 실

천’ 학습의 중요성이 영국의 지리교육뿐 아니라 지리학

계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지리교육에서 건축에 대한 연구가 현재로선 

매우 적지만, 지리교육에서 건축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에서 제시하

는 지리교육에서의 건축 연구의 범주는 우리나라 지리교

육과정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건축 관련 지리학습 주

제인 ‘질높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적 실천’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적 실천’과 상당히 부

합하고 있다. 또한 이 두 범주의 지리학습 주제를 보다 구

체적이고 실천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건축학에서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지리학, 그중에서도 문화지리학에서의 

건축 연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지
리교육에서의 건축 학습 주제 개발에 대한 방향성과 시사

점을 얻고자 한다. 

2. 문화지리학에서의 건축에 대한 접근 변

화와 지리교육에의 영향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리교육에서 건축 관련 전통적 지

리학습 주제 중 ‘자연환경(기후)와 인간생활: 기후를 반

영한 전통가옥의 특징’과 ‘세계 문화지역 구분: 종교경관

으로서의 사원 건축 양식’인데, 이는 보통 문화지리학의 

영역에 속한다. 또한 2022 「여행지리」 과목 성취기준 해

설에서도 ‘신문화지리적 관점에서’ 건축 등의 문화경관

을 둘러싼 지리적 의미와 상징체계를 학습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리교육에서 ‘건축’에 대

한 학습은 모학문인 지리학 내에서도 문화지리 영역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지리학에서 ‘건축’을 중심 연구주

제로 삼아온 하위 영역이 문화지리학이기 때문이며, 이
는 지리학에서의 건축 연구에 대한 이론적 성찰을 본격적

으로 다룬 초기 연구인 Ford(1984)나 Goss(198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문화지리학에서 건

축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이 변화가 지리

교육의 건축 관련 학습내용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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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문화지리학에서 건축 연구의 계보는 보통 사우어학파

의 문화지리학에서 시작한다.26) 엄밀히 따지면 그보다 먼

저 독일의 슐리터를 비롯한 19세기 유럽 지리학자들이 

‘취락 지리학’의 하위 주제로 건축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

은 취락 형태뿐 아니라 가옥 유형 둘다를 연구했는데, 점
차 가옥 유형에 대한 관심이 취락 형태와 지역 경계긋기

에 흡수되었다. 반면 독일의 취락 지리학에 영향을 받은 

20세기 초 미국의 사우어학파는 건축 형태 연구에 몰입

했다(Ford, 1984:7). 이들은 문화적 인공물(artifact)로서

의 건물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는데, 건축 형태와 양식이 

공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화집단의 지역적 범위

와 그 시간적 변화, 특히 이주와 전파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았다(Goss, 1988:393). 이에 따라 북미 지역의 농가를 

형태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농가 유형별 분포도를 

그리고, 농가 유형별 지역적 분포 차이를 기후와 문화집

단별 건축 양식의 영향력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사우어

학파의 전통가옥 연구는 기후 영향력보다 구대륙 출신 이

민자들의 집단별 문화가 북미대륙에 어떻게 확산되어 나

가는가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Jacobs(2006:1)는 사우어학파 건축 연구를 ‘전파주의적 

설명’이라고 평했다. 반면 북미와는 달리 비교적 동질적 

문화집단이었던 우리나라의 한국지리 교과서에서는 전

통가옥의 유형별 지역적 차이를 문화 요인이 아닌 기후 

요인으로만 설명하는 학습내용이 구성되는 경향을 보인

다는 점도 흥미로운 지점이다.27) 결론적으로 Ford(1984)
는 사우어학파가 건축에 관심을 가졌던 배경을 고유한 

문화경관과 그 문화경관을 만든 민족을 구성하는 일부로

서의 건축 때문이었다고 보았고, 이러한 맥락에서 Goss 
(1988:393)는 사우어학파의 건축 지리학이 문화지리학

이나 역사지리학, 지역지리학의 하위 연구 영역에 속할 

뿐 별도의 영역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우어학파의 문화지리학은 지리학에서 건축

에 대한 접근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상당한 비판도 

받았다. 대표적으로 사우어학파의 접근은 건축을 해석하

지 않고 건축 양식의 지리적 유형을 기술하고 지도화하는 

데 그치고 있어 결과적으로 문화에 대한 해석이 두껍기보

다 얕다고 평가받았을 뿐 아니라(Lees, 2001:54), 사라져

가고 있는 토착 건축물(즉 전통가옥)을 주로 연구대상으

로 삼았기 때문에 연구 초점이 협소하고 잔존적 형태에 

집중함으로써 일반화될 수 있는 이론화와 사회적 적실

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Goss, 1988). 
 사우어학파를 비판하며 등장한 신문화지리학은 건축

을 (특히 자본주의적)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고 정당화하

는 구성물로 이해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새겨진 텍스트

로 보고 기호학적 접근을 통해 독해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Lees, 2001:54; Lee, 2015:173). 이같은 신문화지

리적 접근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택되는 건축물은 전통민

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사우어학파와 달리, 기념비적

이고 도시적 성격이 강한 건축물이 많았다(Goss, 1988: 
393). 이외에도 지리학자의 연구는 아니지만 신문화지리

학을 비롯해 지리학에서의 건축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연구 사례가 사회학자 앤서니 킹(Anthony King)의 

Bungalow: the Production of a Global Culture(1984)이
다. Jacobs(2006:2)는 킹의 방갈로 연구가 사우어학파의 

지도 그리기 위주의 전파주의적 접근과 인식론적으로 단

절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킹은 남아시

아의 인도에서 기원한 특정 건축 형태인 방갈로가 영국을 

비롯한 식민제국들이 주도적으로 형성한 세계체제에 의

해 글로벌 문화가 되어 지구적 건축 형태로 확산되어 가

는 과정을 탐구했다. 방갈로라는 특정 주거 건축의 변형

과 확산 과정을 통해 식민주의, 자본주의, 도시주의, 지구

적 문화의 형성과 작동 방식을 거시적으로 탐색한 것이다

(King, 1990, 이무용 역, 1999).
그러나 신문화지리학적 접근의 건축 연구 성과가 초중

등 지리교육과정에서 일정한 지리학습 주제로 자리잡지

는 못했다. 건축 등을 포함한 경관이나 장소에 대한 신문

화지리적 연구가 주로 상징, 의미, 헤게모니, 권력 관계를 

탐구할뿐 아니라 자본주의에 비판적 접근을 취하는 경향

이 강해, 객관적으로 명확한 정답 도출 및 정치적 입장 표

출에 대한 부담이 높은 초중등 지리교육과정에 적극적으

로 도입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2015 교육과정 때 

신설된 「여행지리」 과목은, 절대평가이면서 A, B, C 세 등

급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명확한 정답이 있는 학습 내용

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을뿐 아니라 2022 교육과정에서

도 계속 절대평가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여행지

리」 과목은 대부분 수행평가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신문화지리적 관점에서 건축 문화경관을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학습 사

례가 풍부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한편 문화지리학에서 건축에 대한 접근은 비재현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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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부상으로 새롭게 연구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신문

화지리학에서의 건축에 대한 접근은 주로 건축물을 만드

는 데 관여한 권력집단의 의도가 어떻게 건축물의 형태에 

상징적으로 반영되어 사회적 관계에 작동하는가에 초점

을 맞추었다. 이 때문에 비재현 지리학은 신문화지리학

의 접근이 거시적 관점에서 건축물을 만든 권력집단이 건

축물에 새기려 한 상징과 의미의 독해에 치중했으며, 건
축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가 아닌 ‘경관’으로만 보고 

텍스트적, 상징적, 도상학적 접근을 취하는 데 몰두했다

고 비판한다(Kraftl and Adey, 2008:214). 이 과정에서 정

작 건축물을 직접 이용하는 다양한 행위주체가 건축물과 

관계맺음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는지가 간

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Kraftl(2010)에 따르면 비재현 지

리학의 특징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신체적 실천에 대한 관심으로, 신문화지리학처럼 사람들

이 건축물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는가(의미, 상징, 권력 

등)가 아니라 건축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신체적 실천에 

관심 갖는다. 두 번째는 건축물의 물질성에 주목해서, 사
회적 공간 안에 있는 비인간 물질과 기술의 적극적인 역

할을 탐구하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다. 즉 건

축물을 고정된 사물로 보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건

축물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기술(파이프, 블록, 케이블 

등), 실천(건설, 거주, 파괴), 규제(법, 건강 및 안전 관련 

입법 등) 간의 네트워크를 심도깊게 연구한다. 세 번째는 

정동에 대한 관심으로, 건축 공간이 어떻게 특정 정동을 

불러일으키는가를 연구한다.
이처럼 건축물의 형태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사우어

학파의 연구나 건축물이라는 텍스트 속에 재현된 권력 

관계 독해에 몰두한 신문화지리학 모두 ‘재현’ 그 이상까

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한다는 점에서 비재현적 건

축 지리학은 ‘비판적 건축 지리학’(Lees, 2001:51)으로도 

불린다. 
비판적 건축 지리학은 건축 사용자(점유자, 소비자 등)

의 목소리와 이들이 건축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민

족지적 탐색을 강조하는데(Lees, 2001; Jacobs, 2006), 
Lee(2015:173)는 이처럼 건축 사용자의 목소리에 주목하

는 비판적 건축 지리학의 부상에는 지리학 내･외부에서

의 지적(知的) 자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그중 

하나가 보통의 소비자들이 상품과 소비 공간에 적극적으

로 관여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에 주목하는 ‘새로운 소비 지리학’의 영향이

고, 또 하나는 건축이 유발하는 사회적 사회작용에 주목

하고 신중히 살피는 도시계획가 및 건축가 집단의 영향이

다. 이 두 가지 영향은 본 연구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새로운 소비지리학과 건축’의 관계는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의 ‘도시 브랜딩과 건축’ 주제 뿐만 아니라, 「한국지

리 탐구」 과목의 ‘핫 플레이스와 장소마케팅’ 주제에서도 

의미있는 학습요소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이 유발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심갖는 도시계획

가 및 건축가 집단’이 비판적 건축 지리학에 미친 영향은 

건축학의 성과를 지리교육의 새로운 학습주제 개발에 활

용하려는 본 연구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해 이

미 지리학계에서는 건축가들의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사

회참여 활동에 영향을 받아 연구 영역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또한 비판적 건축 지리학이 연구 방법론으로 취하고 

있는 비재현 접근은 신체를 통한 인간의 지각, 감정, 의
미, 경험 등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인본주의 지리학 전

통을 일부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송원섭, 2015). 그
런데 흥미롭게도 건축 지리학의 연구 흐름을 다룬 선행연

구 대부분은 인본주의 지리학에서의 건축에 대한 접근

은 다루고 있지 않다. 대표적 인본주의 지리학자 투안의 

「공간과 장소」(Tuan, 1977, 구동회･심승희 역, 1995) 8장
이 ‘건축 공간과 인식’이며, 렐프의 「장소와 장소상실」

(Relph, 1976, 김덕현 등 역, 2005)도 노베르그 슐츠 같은 

실존주의 건축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뿐 아니라, 발
터 그로피우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르 코르뷔제, 알바 

알토 같은 대표적 모더니즘 건축가들의 건축과 건축 및 

도시계획가인 케빈 린치의 도시 이미지를 구성하는 5
가지 물리적 요소 등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데도 말이

다. 무엇보다 투안과 렐프 모두 공간을 장소로 만드는 데 

건축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Goss(1988:393-394)는 케빈 린치에 많은 영감을 받은 인

본주의 전통의 연구가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의 

의미와 사회적 중요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따라서 비판적 건축 지리학의 접근법 등을 통해 인본

주의 지리학이 추구했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장소감

을 형성할 수 있는 장소 만들기의 구체적 방안 등을 지리

학습 주제로 개발하는 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이다. 



지리교육과정에서의 건축 관련 학습주제에 대한 성찰과 과제: 건축과 지리를 융합한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 271 -

3. 건축을 융합한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가 보여줄 가능성

1) 왜 건축을 융합한 지리학습 주제인가?

앞에서 그동안 지리학에서의 건축 연구는 건축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발전시키면서 건축 지리의 영역을 확장

해 왔으며, 이같은 건축 지리의 발전에는 건축학 분야에

서의 연구 및 실천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지리학 영역에 

받아들인 것도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Lee, 2015). 
Ford(1984)는 전통적 문화지리학에서의 가옥(house) 

연구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 및 사회지리학자들

에 의해 상품으로서의 주택(housing) 연구로 기울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가옥에 대한 관심은 적어졌다고 했

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술적(記述的) 수준에 그

쳤던 가옥 연구의 한계를 넘어, 건축을 사회적･경제적･

제도적 프로세스와 관련지어 접근하는 방법론을 발전시

킬 수 있었다. 하지만 건축물을 주택이나 건조환경 같은 

개념으로 추상화하면서 ‘마크로’한 스케일에서의 사회경

제적이고 제도적 프로세스 중심으로 접근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로(街路) 스케일처럼 각 행위주체가 건축물

과 일상적이고 생생하게 상호작용하는 스케일에서 벌어

지는 다양한 프로세스는 포착하지 못하고 피상적 수준에 

그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인 건

축적 맥락에서 접근하게 되면 도시의 변화를 보다 생생하

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사람들은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A건물(house)에서 B건물로 움직인다. 우리가 공간보다 

장소에 더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다. 지리학과 건축 간의 

협업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가치 있는 생각이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Ford, 1984:31)고 끝맺고 

있다. 
이처럼 Ford(1984)는 지리학에서의 건축 연구, 즉 건축 

지리의 학문적･사회적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학과

의 협업을 강조한다. 지리학에서 건축학과의 협업은 결

국 건축 지리학의 영역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새로운 건축 지리’라는 

명명 대신 ‘건축과의 융합’이라는 명명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건축과 지리의 융합’은 기존 지리학

의 틀에서 벗어나 건축학의 성과를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는 지

리교육은 모학문인 지리학 정체성 지키기 책무 외에도 학

교교육내 타 교과와의 관계에서 지리 교과의 유용성, 경
쟁력, 차별성 제고의 높은 책무를 갖기 때문이다. 즉 2015 
교육과정에 이어 2022 교육과정에서는 진로 연계성을 강

화하고 있고, 융합 선택 과목의 신설 등 융합적 성격의 과

목을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건축학과의 적극적 융합을 통

해 지리 교과의 유용성, 경쟁력, 차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건축학과 지리학은 역사적으로 오랜 친연성을 가져 왔

는데, 특히 건축학이 공학적 성격과 인문학적 성격을 모

두 포괄하는 학문이고 지리학 역시 자연과학과 사회 및 

인문과학적 성격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학문이라는 유사

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과적인 측면에서 사회 

교과에 속해 있지만 여타 사회 교과와 달리 이과적 성격

도 포함하고 있는 지리 교과로서의 차별성과 유용성 제고

에 건축학과의 융합은 높은 긍정적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Ford(1984)가 주목한 것처럼, 
지리교육에서는 그동안 세계 스케일이나 국가, 도시 및 

지역 스케일에서의 학습 내용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건축은 건물 수준에서 가로(街路) 수준, 도시계획 수준까

지 포괄적이긴 하지만, 건물이나 가로 수준이 중심적이

라는 점에서, 지리교육에서 공간적 스케일의 다양성 확

보와 그에 기반한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건축과 융합한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 영

역 제안

여기서는 건축과 융합한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을 

위한 시도로 몇 가지 개발 가능한 영역을 제안하였는데, 
구체적인 학습내용 개발은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질 것

이다. 

(1) 전통적 지리학습 주제의 현대화와 지속가능성 교육 

강화를 위한 건축과의 융합

Ⅱ장 2절에서 건축 관련 전통적 지리학습 주제인 자연

환경과 인간생활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건축 사례가 대

부분 전통가옥 위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전통가옥

의 형태적 특징에 대한 설명이 문화적 개입 프로세스가 

누락된 채 기후에 의한 단선적 인과성의 틀로 초-중-고 계

열성 없이 제시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과거의 생활모습을 

통해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라는 보편적 주제를 학습하

게 되는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되었다. 송원섭(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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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중 〔별표3〕 단열재의 두께
(단위:mm)

건축물의 부위 지역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공동

주택중 외기에 직

접 면하는 경우

중부1지역: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
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

도(봉화, 청송)
220 255 295 325

중부2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

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

(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북특별자치도, 경상

남도(거창, 함양), 대구광역시(군위)

190 225 260 285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군위 제외),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

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145 170 200 220

제주도 110 130 145 165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은 초-중-고 계열성 없는 ‘단선적 인과성 기반의 환경결

정론적 설명’에 대한 대안으로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상관적 반응 기반의 인간-환경론적 설명’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고, 구체적으로 중학교 수준에서는 비가 많이 오

는 지역 건축물의 과거 모습과 현대 모습의 차이 학습을 

예시로 들었다. 이를 통해 강수가 지역 문화에 미치는 인

과적 특성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화 등으로 

현대에는 다양한 방식의 변형, 즉 인간-환경의 상관적 반

응이 작동함을 학습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처럼 현대기술의 발달과 지구적 문화의 확산으로 자

연환경적 차이와 상관없이 세계의 건축 경관이 동질화되

어 가고 있지만, 아래 지리학자 투안이나 건축가 백진, 정
기용의 글처럼 자연환경적 차이가 현대 건축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 이러한 원시 건축가와 현대 건축가의 대조는 물론 과

장된 것이다. 전자가 완전히 관습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

며, 후자가 무제한적 선택기회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자
연환경은 정태적이거나 등질적이지 않다... 따라서 건축

가는 생각하고 적응하고 혁신해야 한다.”(Tuan, 1977, 구
동회･심승희 역, 1995:169-171).

“미스 반 데어 로에의 .. 유리 마천루는 미학과 기계 공조

가 연대하여 ‘기후 지우기’를 실현한 예이다. 특히 미스의 

‘시그램 빌딩’(1958)은 전 세계 유가가 급속도로 하락하

고 신복합 에너지원에 대한 꿈에 들떠 있던 때 완성된 건

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 건축이 기후의 존재를 외면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윤리, 즉 

에토스의 영역이 사라지는 것이다. 개인에게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하면 그만이라는 당대의 건축적 흐름을 넘

어서 파편처럼 흩뿌려진 개인들을 모아내고, ‘우리’라는 

차원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계기인 기후의 현현을 구조

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것이다.”(Baek, 2016, 김한영 역, 
2023:24).

“다수를 위한 공공건축일수록 이 땅의 기후와 풍토와 풍

경에 얼마나 적절한 해답을 가져오는지 반성적으로 바라

봐야 한다.”(정기용, 2008:10). 

 따라서 현대 건축을 사례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관계

를 학습할 수 있는 사례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위

해 건축학에서의 여러 활동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현 건축법중 에너지 절약이

라는 문화적 선택(문화적 요인)과 지역별 기후 특성이 상

관적으로 반영된 조항을 지리학습 내용으로 개발할 수 있

다.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

준」의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의 1항 단열조치일반

사항에는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단열기준에 적합한지를 판

단할 수 있다’는 하위조항이 있다. 그리고 이 하위조항에

는 ‘별표3의 지역별･부위별･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이

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는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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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이 세부사항을 건축물의 부위중 ‘거실의 외벽’을 

사례로 간략히 재구성해 보면 표 6과 같다. 
이 표를 보면, 지역별 기온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에너

지절약설계를 위한 단열재 두께 기준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현대 기술의 발달과 현대적 건축양식

의 전지구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

연환경의 차이를 반영한 건축물의 지역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단열재 두께 기준을 가르는 지

역 구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 설정되었는지 탐구하는 활동

을 학습문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전세계 곳곳에서 실천되고 있는 ‘지역주

의 건축’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주의 건

축이란 모더니즘 건축의 국제적 방식에 대한 거부이면

서, 전통적 기법의 무비판적 도입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

한 전통이 새롭게 해석되고 수정 및 보완된 형태로 지역

적 전통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말한다(김세영, 2013). 이
같은 지역주의 건축의 이론적 기반이 건축사학이자 건축

비평가인 케네스 프램프턴(Kenneth Frampton)의 ‘비판
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이다.28) 비판적 지역주

의의 기본 전략은 보편적 문명화의 영향을 특정 장소의 

특수성으로부터 ‘간접적으로’ 파생된 요소들로 중재시키

는 것으로, 지역의 빛이 가진 범위와 특성, 주어진 장소의 

지형, 지역의 고유한 구조에서 유래한 건축의 구조적 표

현(tectonic) 같은 데서 중요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설

명한다(Frampton, 1983:21). 
무엇보다 지역주의 건축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무관한 국제주의 건축의 확산이 초래한 에어

컨, 난방기, 환풍기 사용 증가 등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지

속가능성 위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김세영, 2013 
등). 인도의 건축가 찰스 꼬레아(Charles Correa)는 대표

적 지역주의 건축가인데, 특히 기후를 건축의 기본이자 변

하지 않는 요소로서 문화(표현과 의식, 관습)의 조건으로 

보고 기후 응답형 건축(climate responsive architecture) 
또는 생물 기후적 건축(bio-climatic architecture)을 추구

한 건축가로도 불린다(이시효, 2007). 찰스 꼬레아와 더

불어 대표적 기후 응답형 건축가로 꼽히는 말레이시아 건

축가 켄 양(Ken Yeang)은 다음과 같이 기후 응답형 건축

(생물 기후적 건축)의 특성을 설명한다.

기후는 장소의 변하지 않는 특성이며, 따라서 어떤 상징 

장치보다 더 진정성 있다. 지역의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

로 설계한다면, 그에 따른 건축적 대응은 지역의 특정 기

후 조건과 계절 변화에 따라 온대 지역의 차양 설계, 한랭 

지역의 콤팩트한 형태, 온난건조 지역의 열용량 조절, 온
난습윤 지역의 풍부한 환기 등 서로 다른 건축 특성을 만

들어낸다(Yeang, 2015:vii).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건축적 대안중 하나가 패시브 

건축(passive architecture, 수동형 건축)인데, 이는 건축

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냉난방 및 조명을 포함

한 환경 제어를 외부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 태양 고도, 
바람 방향, 단열 성능 등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건

축 설계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풍토 건축(vernacular 
architecture)이 곧 패시브 건축”이라고 할 정도로,29) 전
통 건축의 현대적 변용과 관련된 내용 요소는 지리교육의 

전통적 주제인 자연과 인간생활의 관계 이해를 단순한 인

과적 관계에서 상관적 반응 기반으로 심화시킬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

후 특성을 반영한 전통가옥 위주의 기존 지리학습 내용이 

기후 인과력이 뚜렷한 극단적 기후 지역(건조, 열대, 한대 

기후 등) 중심으로 구성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같

은 전통적 지리학습 주제의 현대화와 지속가능성 교육 강

화를 위한 건축과의 융합은 지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온대 기후 지역을 균형있게 포함시킬 수 있을뿐

만 아니라, 열대-온대-냉대 같은 세계적 스케일의 인간-
환경론만이 아닌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서의 인간-환경론

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 구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2) 기술 발달에 따른 건축공간과 생활의 변화

바로 앞에서는 인간-환경의 이해 및 지속가능성 교육

을 위해 지역의 자연환경 등 지역성을 반영한 지역주의 

건축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서는 세계의 대도시들이 왜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학습 

주제를 제안한다. 바로 건축 재료 및 공법의 발달 같은 ‘기
술의 발달에 따른 건축 공간과 생활의 변화’라는 지리학

습 주제의 개발이다. 이 주제는 예를 들어 「도시의 미래 탐

구」 과목의 대단원 ‘1. 삶의 공간, 도시’의 두 번째 성취기

준 “[12도탐01-02] 도시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시를 비교하고, 내가 사는 도

시의 발달과정을 탐구한다”같은 성취기준 등에서 일상 

공간인 ‘건물’ 또는 ‘가로(街路)’ 스케일에서 도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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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학습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근대 도시 경관을 대표하는 마

천루의 등장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축 재료(콘크리트, 철
골, 유리)와 엘리베이터의 발명, 그리고 콘크리트와 철골

의 사용으로 이전 시대보다 건물의 창, 문, 통풍구 같은 개

구부(opening)를 대폭 넓힐 수 있게 되고, 에어컨 등의 실

내 온도조절 장치, 형광등 같은 인공조명 장치는 자연채

광을 위한 창문 디자인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

었고 이는 국제주의 건축 양식의 확대를 가져오면서 전세

계 대도시 경관을 비슷비슷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

람들의 생활방식의 동질화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학습할 

수 있다(심승희, 2020; 유현준, 2020; 임우진, 2022). 
뿐만 아니라 건축 기술의 발달은 건축 영역에서 유발되

는 탄소 배출
30)

을 줄여 지속가능성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건축가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통해서

보다 자신의 일을 통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이 196배 

크다”(Architects’ Journal, 12 March, 2024)31)
라고 말할 

정도로, 건축 기술의 발달을 통해 전지구적으로 탄소배

출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현재 탄소중

립 건축을 위해 발전시키고 있는 기술로는, 해체가능한

(따라서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 자재 개발, 탄소 배출을 

유발하는 도시민들의 이동을 줄이기 위한 복합 건물 설계 

개발, 태양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동･서･남･북 모든 방

향의 태양광 집열 건축 설계 개발,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

면 상승에 대비하여 공유수면 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

축 설계 등이 있다.32) 이같은 기술 발달을 통한 건축 공간

과 생활의 변화를 학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시민 건축

가’가 되어 과거-현재-미래의 차원에서 날카롭게 공간적 

변화를 성찰하고 창의적으로 미래의 공간을 상상할 수 있

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3) 건축 설계 관련 기초개념 학습을 통해 정주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능동적 시민’ 되기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융합 또는 진로 영역 지리 과목 

수준에서 건축 설계 관련 기초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 정

주환경에 대한 이해를 건물 및 도시 스케일에서 보다 구

체화 및 심화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정주환경의 

질 개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지리학습 주제를 제안한

다. 먼저 이 지리학습 주제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다음 세 

명의 건축 및 도시설계가의 글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려보

기로 한다. 

서로 비슷한 관점을 공유한 전통 공동체 사회의 ‘이심전

심’이 오늘의 거대 도시환경 속에서도 통용되길 바라게 

되면... 문제는 도시 구조에서 발생하는데 원인을 사람에

게서 찾게 된다... 시스템의 결함보다 사람(자신은 제외

한)의 수준과 소양을 탓한다. 그것이 더 쉽고 속도 시원하

기 때문이다. 지루한 조사와 치밀한 연구, 힘든 합의와 값

비싼 인프라 개선은 따분하고 느릴뿐더러 ‘악인’을 비난

하는 후련함을 주지도 않는다... 시스템은 시민이 착하든 

그렇지 않든 일관되게 작동할 때 공적 시스템이 된다(임
우진, 2022:26-36을 연구자가 재구성). 

건축에서는 사람들이 원하고 사회가 원하는 삶의 형식을 

실현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먼저이고, 그 결과가 형태

나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건축의 기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면밀한 관찰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보살펴

주는 배려에 대한 문제다... 그 건축 속에서 진행될 오늘과 

내일의 삶을 조직하며, 또한 시대마다 건축에 위임하고 

싶은 정신과 삶을 반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건축가다

(정기용, 2008:79, 243을 연구자가 재구성).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우리는 4년마다 지방자치단

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 좋은 사람

을 선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이 먼

저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한다. 즉 시장(市長)보다 시

정(市政)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시정보다 시민(市民)이 

더 중요하다. .. ‘좋은 도시는 오직 좋은 시민만이 누릴 수 

있다’는 말, 그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다.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 그럼 다른 방법이 없다. 
당신의 도시에서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된다(정석, 
2013:268).

이처럼 건축 설계 관련 기초개념 학습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

는 지리학습 주제로 여기서는 3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용적률을 비롯한 건폐율, 입면적, 차폐도 등 

도시의 밀도 및 경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축 설

계 관련 기초 개념을 학습하고
33) 이를 통해 우리가 살아

가는 정주환경의 질을 구성하는 건축적 특성을 구체적으

로 이해하고 시민으로서 공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학습주제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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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는 다양한 교통정온

화기법(traffic calming) 관련 건축 설계 개념(예: 교통 섬

(traffic island), 보차공존도로 등) 학습을 통해 노약자, 장
애인 등 다양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환경을 개

선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탐구해보는 학습 주제를 개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관련 학습주

제이다. 이 주제에 대한 개념적 출발점으로 보통 「미국 대

도시의 죽음과 삶」의 저자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와 

「방어가능한 공간」의 저자 오스카 뉴먼(Oscar Newman)
을 꼽는다. 제이콥스는 활발한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

는 도시 공간의 조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로(街路)의 

감시자’ 역할을 맡게 되는 길 위의 사람들이 범죄를 예방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먼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사회조직의 물리적 표현’을 창조함으로써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주거환경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

다(최윤경, 2003). 이 두 이론의 약점과 강점을 비교･검토

하면서 현대 도시 공간에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공간 

설계의 문제부터 그와 연관된 더 큰 스케일에서의 사회

적･경제적･정치적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지리와 건축의 본래적 친연성에 주목한 본 연구의 직접

적인 배경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회적･제도적 변화로

서 건축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으로 건축 

영역이 개별 건축물의 범주를 넘어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공동체의 삶의 질에 미치는 건축의 영향력

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지리교육의 지평 확장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는 2015 및 2022 지리교육과정의 변화

에 따라 진로 비전의 강화와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

구는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정에서 건축 관련 학습 주제 및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

로 건축과 지리를 융합한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 개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2015 지리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리교육과

정에서 건축 관련 학습주제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건축 

관련 전통적 지리학습 주제는 크게 3가지로, ‘자연환경을 

반영한 전통가옥’, ‘종교경관으로서의 사원 건축 양식’, 
‘도시 내부구조와 도시경관 요소로서의 건축물’이다. 그
런데 ‘자연환경을 반영한 전통가옥’에 대한 학습내용은, 
초･중･고에 걸쳐 단선적 인과성 기반의 환경결정론적 설

명 위주로 구성되어 중등과정에서는 보다 심화된 상관적 

반응 기반의 인간-환경론적 설명의 틀에서 학습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은 전통

가옥 위주의 학습내용은 과거의 생활모습을 통해 자연환

경과 인간생활 관계라는 보편적 주제를 학습하게 되는 한

계를 갖는다. 반면, 2015 및 2022 개정 지리교육과정에서

는 신설 과목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건축 관련 지리학습 

주제가 부상하고 있는데, 특히 ‘질 높은 정주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건축적 실천’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축적 실

천’, 이 두 가지 범주의 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건축 관련 

지리학습 내용이 풍부해지고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

화는 지리교육 패러다임이 자신(우리)이 지향하는 바람

직한 장소 만들기 같은 학습자의 실천적 역량 함양을 지

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흐름과 관련 있다. 
이러한 지리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건축

학의 강점인 구체적이고 실천적 내용 요소를 융합하여 지

리교육의 학습내용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

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

축과 융합한 구체적인 지리학습 주제 개발 영역으로 ‘전
통적 지리학습 주제의 현대화와 지속가능성 교육 강화를 

위한 건축과의 융합’, ‘기술 발달에 따른 건축 공간과 생활

의 변화’, ‘건축 설계 관련 기초개념 학습을 통한 정주환경

의 질을 개선하는 능동적 시민 되기’를 제안하였다. 제안

된 각 주제 영역별 구체적인 학습내용 개발은 앞으로 후

속 연구를 통해 계속 진전시킬 것이다.

註

1) 건축학자 Gissen(2008)은 건축과 지리학의 현대

적 관계를 탐색하면서 지리학이 발전시켜온 지질, 

지도학, 데이터, 경관 같은 개념이나 방법론뿐 아

니라 영토성 같은 이론적 논의를 현대 건축이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두 분야의 연결고리를 이론적･

실천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건축의 ‘지리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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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주장했다.

2) 선정된 5가지 주제는 건축 지리, 경관, 텍스트의 

지리, 수행의 지리, 정체성이다.

3) 2020년 3월부터 매주 방영되고 있는 EBS 교양 

프로그램 ‘건축탐구 집’의 꾸준한 인기도 건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반

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계간지 「건축과 도시공간」

을 출판하고 있는데, 지리학에서도 관심갖고 있는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5) 유현준의 저서만 예를 들어도 다음과 같다. 「도시

는 무엇으로 사는가- 도시를 보는 열다섯 가지 인

문적 시선」(2015), 「어디서 살 것인가- 우리가 살

고 싶은 곳의 기준을 바꾸다」(2018), 「공간이 만든 

공간-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2020), 

「공간의 미래- 코로나가 가속화시킨 공간 변화」

(2021).

6) 예를 들어 유현준의 「공간이 만든 공간」(2020)에

서 다룬 주제인 “벼농사냐 밀농사냐”, “강수량이 

결정한 건축 공간의 특징” 등은 지리 수업에서 흔

히 다뤄온 학습내용이다.

7) “the art and technique of designing and 

building, as distinguished from the skills 

associated with construction”(https://www. 

britannica.com/topic/architecture, 2025년 7

월 29일 검색)

8) https://soa.syr.edu/school/naab-accreditation/ 

?utm_source, 2025년 7월 29일 검색

9) 일반적으로 ‘학습내용(learning content)’은 학습

자가 배워야 할 지식, 기능, 태도 등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명명

하는 용어이다. ‘학습주제(learning theme)’는 학

습내용을 주제 중심으로 묶은 것을 말한다. ‘학습

요소(learning element)’는 학습내용을 세분화한 

학습 항목을 말하며, ‘학습소재(learning material)’

는 학습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자료나 매

체를 말한다. 학습소재는 학습의 맥락에 따라 선

택적으로 활용되지만, 학습요소는 반드시 학습되

어야 할 내용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맥락에 따라 

학습소재와 학습요소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10) 지리교육의 전통적 대주제인 ‘자연환경과 인간생

활’은 2015 지리교육과정 내용체계에서 가장 상위 

범주인 5대 영역(지리인식, 장소와 지역, 자연환

경과 인간생활, 인문환경과 인간생활, 지속가능한 

세계)중 한 영역이기도 하다. 

11) 본 연구에서 과목별로 1종의 교과서만을 분석 대

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2015 지리교육과정에서 건

축 관련 학습내용이 성취기준 수준에서는 잘 드러

나지 않는 것과 달리, 교과서 수준에서는 상당히 

여러 특정 주제에 걸쳐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교육과정 수준과 교과서 수준 간의 

비교가 필요했을뿐, 출판사별 교과서 내용 비교까

지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한 출판

사 1종만을 선정하였다. 

12) 건조 및 냉･한대 기후 단원에서 기후와 전통가옥 

관련 학습요소가 다뤄지지 않은 이유는, 해당 성

취기준이 ‘기후와 주민 생활’이 아닌 ‘기후와 지형

의 관계’를 탐구하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13) 이 주제에 대한 서술은 건축가 유현준의 「공간이 

만든 공간」의 내용을 교과서 한 쪽에 걸쳐 인용한 

것이다.

14) 교과서에는 이 학습사례의 자료 출처가 ‘EBS 지

식채널e’로 되어 있는데, 이 방송의 원출처는 건축

가 정기용의 「감응의 건축: 정기용의 무주 프로젝

트」(2008)이다.

15) 송원섭(2023)에 따르면 ‘단선적 인과성 기반의 환

경결정론’은 환경이 원인이고 인간생활(생물학적 

형질 변화 포함)은 결과에 해당하는데, 이는 결과

가 원인인 환경에 어떠한 변화도 미치지 못하는 

‘적응(adaption)’ 개념이 적용되는 현상에만 부합

하는 논리다. 반면 ‘상관적 반응 기반의 환경결정

론’은 원인과 결과 각각이 서로의 변화를 야기하

는 상관적 관계에 있다는 명제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송원섭이 ‘상관적 반응 기반의 환

경결정론’이란 표현에서 사용한 ‘환경결정론’에 대

한 개념상 오해를 막기 위해 ‘상관적 반응 기반의 

인간-환경론’으로 수정해 사용했다.

16)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초등 「사회 6-2」에서는 각 

기후의 특징을 기후그래프 없이 간략하게 학습하

고 각 기후의 분포 지도 역시 간략한 세계지도 상

의 분포를 통해 학습한다. 반면 중학교 「사회 1」에

서는 열대우림 기후, 지중해성 기후와 서안해양성 

기후, 건조 기후와 툰드라 기후가 각각 중단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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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편제되고, 각 기후유형 구분의 기준이 되는 기

온과 강수 특징, 기후그래프, 위도가 표시된 기후 

분포도 등을 학습한다. 고등학교 「세계지리」 역시 

열대 기후, 온대 기후, 건조 기후와 냉･한대 기후

가 각각 중단원으로 편제되고, 1차 기후 유형에서 

2차 기후 유형 구분까지 상세하게 학습할뿐만 아

니라 각 기후 유형이 발생하는 기후 메커니즘까지 

학습한다. 

17) 이 책은 1960~70년대에 문화지리학자 Philip L. 

Wagner가 책임 편집을 맡아 출판한 ‘Prentice- 

Hall Foundations of Cultural Geography Series’

라는 문화지리학 학술총서(총 11권) 중 대표작으

로 꼽힌다. 일례로 Ford(1984:12)는 이 책이 문화

지리학에서 건축/주택 연구분야를 확장하는 데 크

게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18) 비달은 고장(pays) 안에서 사람과 땅의 관계를 보

면, 생활양식이 기후, 토양, 지형 같은 엄연한 사

실로서의 자연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을 규정하는 자연적 속성을 가장 잘 이

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생활양식이라고 주장한다. 즉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자연의 날것 그대로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생활양식 때문이라

고 설명한다(Cresswe1l, 2024, 박경환 등 역, 2024: 

102).

19) 사우어학파가 북미의 농가 중에서도 농가 부속물

이라 할 수 있는 헛간이나 창고 같은 구조물에 주

목했던 이유도, 헛간은 유행을 잘 타지 않는 가장 

보수적인 건축물이라 유행과 무관한 지리적 요인

을 잘 반영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Horton and 

Kraftl, 2014, 김수정･박경환 역, 2025:122). 

20) 「주택의 형태와 문화」가 출판된 1969년은 전세계

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진 시기였지만, 

저자는 의도적으로 현대 주택이 아닌 원시적 주택

이나 전(前)산업시대의 토속적 주택 같은 전통 주

택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했고, 그 이유를 현대 주

택에 비해 전통 주택에 대한 자연적 제약이 매우 

강해서 주택 형태의 결정 요소로서 자연의 힘과 

문화의 힘의 상대적 비중을 보다 잘 판단할 수 있

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Rapoport, 1969, 송

보영･최형식 역, 1990:21). 

21) 중학교 「사회 1」 교과서(구정화 등, 2018:37)에는 

도심 건물들 사이를 걷는 시민들이 자주 내리는 

비를 피하면서 보행할 수 있도록, 빌딩 처마를 인

도까지 길게 내어 일종의 회랑을 구성하는 건축양

식이 열대기후 지역의 인간생활 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22) 2005년 우리나라 「건축법」의 제정 목적이 개정되

었는데, 제1조(목적)에 ‘환경’ 항목이 포함되어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

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

바지”로 개정되었다. 또한 2010년 제정된 「저탄

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12년 제정된 「녹색

건축물조성지원법」은 “제1조(목적)... 건축물 온

실 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3) 예를 들어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사에서 낸 Key 

Stage3 지리 교과서 geog1(2019), geog2(2020), 

geog3(2021)도 건축이 독자적인 학습주제로 편

제되어 있지 않다.

24) https://www.birmingham.ac.uk/staff/profiles/ 

gees/kraftl-peter

25) https://www.northampton.ac.uk/directories/ 

people/john-horton/.

26) Lee(2015)는 사우어학파를 기준으로 건축 지리학

의 계보를 정리하여 ‘포스트-사우어(post-Sauerian) 

건축 지리학’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27) 2015 교육과정 「한국지리」 대단원 ‘Ⅲ. 기후 환경

과 인간 생활’의 탐구활동 자료로 ‘기온은 우리 생

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주제로 지역별 

다양한 가옥구조가 나타나는 원인을 기후와 관련

짓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신정엽 등, 2018:77).

28) 팀 크레스웰의 「지리사상사」(Cresswell, 2024, 박

경환 등 역, 2024:124-125) ‘제4장 지역에 대한 

사고’에서 지리학에서의 지역에 대한 사고의 최신 

흐름으로 케네스 프램프턴의 ‘비판적 지역주의’를 

소개하고 있을 만큼, 그의 ‘비판적 지역주의’는 지

구화의 흐름 속에서도 간과될 수 없는 지역의 중

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29)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건축 및 

도시 설계 스튜디오 MVRDV 소속 이교석 건축가

의 특강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건축”(202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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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주최)에서의 강연 내용. 

30) Yeang(2015:viii)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는 비재

생 에너지의 약 50%가 건물의 건설･운영･해체･

재활용 과정에 소비되며, 건물은 온실가스 배출

의 주요 원인이다. 

31) 실제로 기후응답형 건축가 켄 양(Ken Yeang)은 

「가디언 The Guardian」에서 “지구를 구할 수 있

는 50인”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Yeang, 2015: 

viii).

32) 각주 29)와 같은 출처.

33) 용적률과 건폐율이 도시 밀도 및 도시 생활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김성홍(2020)을, 그리고 

입면적과 차폐도가 도시경관에 미치는 실질적 영

향과 규제 효과에 대해서는 정석(2013:27-39)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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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지정학을 활용한 지리 교수학습의 전환적 탐색: 

세계시민과 지리를 중심으로*

범영우***

Transformative Directions in Geography Education through Critical 
Geopolitics: Focusing on Global Citizenship and Geography*

Yeongwoo Beom**

요약 : 본 연구는 지리교육에서 비판지정학의 관점을 적용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지리 교수학습 방향성을 전환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비판지정학은 국가 중심의 지정학 담론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특정 정치적 목적을 반영한 사회적 구성물임을 

전제하며, 이를 통해 공간에 대한 고정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전환하는 비판적 인식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지리적 

현실이 고정불변하지 않고 유동적이며 불안정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세계의 다양한 지역과 국가들을 보다 역동적이고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본 연구는 한반도 중심의 분단 담론과 냉전적 스케일에 의해 제한되어 온 기존의 

지리 인식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넘어서는 세계시민적 시각을 함양하는 교육적 가능성을 조명한다.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시민과 지리」가 제공하는 지정학적 지식이 한반도 지정학 담론에 의해 형성된 분단과 냉전체제의 공간적 

스케일에 국한되지 않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역동성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공간의 정치･지리적 맥락을 확장적

으로 이해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종합적 추론과 현실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지리 교수학습 전략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비판지정학의 적용이 학생들의 지리적 상상력,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고, 학교 지리의 교육적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고전지정학, 비판지정학, 세계시민과 지리,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transformative direction for geography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by applying the perspective of critical geopolitics within geography 
education. Critical geopolitics posits that geopolitical discourses centered on the state are not objective truths but 
socially constructed narratives that reflect specific political agendas. From this standpoint,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ultivating a critical awareness that challenges fixed and binary spatial thinking. Such a perspective 
underscores the fluid and unstable nature of geographical realities, enabling students to develop a more dynamic 
and multilayered understanding of various regions and nations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this study critically 
reconstructs traditional geographical perceptions that have been shaped by the peninsula-centered discourse of 
division and Cold War spatial scales. It highlights the educational potential for fostering a global civic perspective 
that transcends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notes that the 「Global Citizenship and Geography」 course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provides geopolitical knowledge that is not confined to the spatial scale shaped by the 
Korean Peninsula’s division discourse and the Cold War regime, but instead possesses the dynamism to trans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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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limitations. It argues that a critical geopolitical approach can offer the necessary dynamism to overcome these 
constraints. Accordingly, the study proposes geography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that facilitate an expanded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and geographical contexts of space, while fostering students’ abilities for integrative 
reasoning and problem-solving amid complex international affairs. Ultimately, the application of critical geopolitics 
is expected to enhance students’ geographical imagination and critical global citizenship, thereby broadening the 
educational horizon of school geography.
Key Words : Classical geopolitics, Critical geopolitics, Global Citizenship and Geography, 2022 Revised Curriculum, 
Teaching and learning

I. 서론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가 간 경계는 일정 부분

에서는 희미해졌으나, 불평등과 갈등은 오히려 다층적으

로 확대되었다(Castells, 2000). 자본의 이동과 국제 정치

의 재편은 지역 간 발전 격차와 새로운 형태의 공간적 분

리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지리 현상 분석을 

넘어 권력과 담론의 관계를 성찰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과 지리’를 신설

함으로써, 기존의 고전지정학 관점에 머물던 지리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세계시민과 지리’는 

분단 담론이나 냉전적 사고에 제한되었던 지리 인식을 넘

어, 다양한 지역과 세계를 다층적이고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개발되었다(김민성･이윤구, 2023). 
이러한 과목의 특성은 학생들이 공간을 단순한 물리적 사

실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하고, 권력과 담론의 

맥락 속에서 공간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관심을 가

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
30~40년간 자취를 감췄던 지정학은 1980년대에 특정 

연구 분과로 재입성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정학의 귀환’
으로 발표되면서(Hepple, 1986), 학문적 범주로의 온전

한 편입이 시도되었다. 2022 개정 지리교육과정에서는 

지정학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었지만, 대학 교육과정에서

는 여전히 지리학 경계 안팎에서 계류하며 회색의 정체성

을 지닌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박준희, 2024). 지상현(2024)
은 지리학적 지정학을 정리함으로써 교육과정에 포섭될 

학문적 가치를 확립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 

연구는 소위 지정학 열풍에서 등장하는 이슈의 스토리텔

링과 다양한 쟁점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이, 지리학과 무

관한 저명 인사의 발화로 소비되는 것보다, 깊은 지리학

적 통찰과 인과관계가 명확한 공간적 구성을 강점으로 

하는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본질적인 역할로 구현될 수 있

음을 지지한다.
이런 맥락에서 2024년 지리교육계에서는 ‘지리교육혁

신_지정학, 지리교육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학

술대회 주제로 다방면에 있어 지정학의 전환적 연구 성과

와 실천적 수업 사례를 균형 있게 다루었고, 지정학 관련 

기획 논문 출간으로 시의성을 확보하였다(김갑철, 2024; 
범영우, 2024; 이경한･김다원, 2024; 지상현, 2024; 한동

균, 2024). 지리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지정학적 논의를 반

영해야 한다는 필요성(권정화, 2015)을 시작으로 지정학

적 관계의 주체(우리)와 객체(그들)를 넘어 더 나은 세상

을 사유할 수 있는 제3공간의 형태로 지정학 수업을 설계

한 사례(박준희, 2024)까지 지리교육 연구와 수업 실천에 

있어 지정학의 본격적인 논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

입과 함께 보다 융성해졌다. 특히, 국가 중심의 지정학 담

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비판지정학은 여러 국가의 지

리교육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져 왔다. Ide(2016)
는 독일 교과서 속 분쟁과 환경 서사가 정치적으로 구성

된 것임을 보여주었으며, 이스라엘의 테러리즘 교육 분

석을 통해 안보 담론이 국가 정당성 강화의 도구로 작동

하는 양상을 밝혔다(Ide, 2020). 이러한 연구는 비판지정

학이 지리교육에서 지식의 정치성을 드러내고,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적 맥락의 지리교육적 시선을 한국 

교육 맥락과 연결하여, 비판지정학의 수업 설계를 확장

하는 준거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비판지정학은 고전지정학이 객관적 사실로 간주했던 

국가 중심의 공간 이해가 정치적 목적을 내포한 서사임을 

밝힌다. 이 관점은 지리적 현실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현되고 교섭되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권력 주체와 담론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간이 어떻게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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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지를 탐구한다.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이 특정 지

역이나 국가를 단선적･이분법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유
동적이고 다층적인 지리적 현실을 사고하도록 돕는 데 의

의가 있다. 지정학이라는 개념은 셀렌(Kjellen, R.)에 의

해 처음 등장하였으며, 이후 공간 연구의 틀로 발전해 나

갔다. 지정학은 시대에 따라 문명적 지정학, 환경결정

론 지정학, 이데올로기적 지정학이 각각 부상한 바 있다

(Agnew, 2004). 문명적 지정학에서 ‘문명’은 유럽의 과거 

영광을 의미하고, 환경결정론 지정학에서 ‘환경’은 지리

적 요인을, 이데올로기적 지정학에서 ‘이데올로기’는 세

계를 이해하는 특정한 이념적 도식을 가리킨다. 고전지

정학은 이러한 과거의 영광, 지리적 요인, 이념적 도식을 

상수로 놓고 지정학을 설명한다. 국가를 분석 단위로 설

정하고, 대륙과 해양의 구도를 중심으로 국가의 성쇠를 

해석하며, 국가의 물리적 경계를 엄밀하게 파악해 각국

의 영토화 전략을 중시한 것이 고전지정학의 특징이다. 
1980년대 이후 등장한 비판지정학은 이러한 고전지정학

과 뚜렷이 구분된다. 비판지정학은 지정학적 관점을 공

간의 분석 단위에 해당하는 국가의 특정 목적을 위한 정

치적 행위로 해석하며, 이를 선험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으로 접근한

다(Ó Tuathail and Agnew, 1992). 즉, 지리적 상황과 조

건은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라는 전제 위에서, 세계의 다

양한 국가와 지역을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비판지정학은 영토화로 이뤄진 구획을 중심으로 방법

론적 국가주의를 지향하는 대신, 경계의 유동성과 다양

한 주체 간 관계를 고려하며 다층적이고 심도 있는 이해

를 추구한다. 공간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현되고 읽히는 대상으로 다루어지며, 해석의 

주체와 담론을 생산하는 권력에 초점을 둔다. 특히 서구 

중심의 세계관이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설정된 문명/비
문명, 1세계/3세계, 선진국/개도국과 같은 이분법적 구분

은 비판지정학이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주요 주제 중 하나

이다.
‘세계시민과 지리’는 다른 과목에 비해 지역과 현상을 

세계적 맥락 속에서 다중 스케일로 조망할 수 있는 특성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과목은 비판지정학적 관점을 

접목하여 학생들이 지리적 상상력을 확장하고 세계시민

으로서 성찰적 이해를 기를 수 있는 교육적 장으로 기능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판지정학적 관점을 지리 교수학습에 

접목하여,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이 직면한 교육적 과제

를 전환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한반도 중심의 지

정학 담론이 그려온 제한적 스케일을 넘어, 세계의 다양

한 지역을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을 탐구

한다. 나아가 학생들이 지리적 상상력을 확장하고, 복잡
한 국제 질서 속에서 비판적 세계시민으로서의 성찰과 실

천을 가능하게 하는 교수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더불어 이러한 논의는 한반도로 한정된 동북아

시아의 정치적 상황을 수월하게 확장할 수 있는 교육적 

윤활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II. 지리교육에서의 비판지정학과 
지리적 상상력

1. 고전지정학 너머의 지정학

고전지정학은 주로 외교 관료나 정치인,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학자들이 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해 온 담

론이었다. 자연지리적 요인을 바탕으로 당시의 국제 환

경을 설명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이를 정치적 행위의 

재료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특정 시공간적 맥

락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공간을 객관적으로 이해

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홍건식, 2019). 다시 말해, 
지리적 조건이 국가의 운명을 미리 결정한다는 결정론적 

전제는 스스로 중립적 이론이라 표방했던 고전지정학의 

기본 가정과도 충돌하였다. 결국 고전지정학은 정치･경

제･문화적 현상을 단순화된 결정론적 틀로만 해석하면

서, 다양한 행위자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지정학적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80년대 후반 이후 등

장한 것이 비판지정학이다. 비판지정학은 지리와 정치의 

관계를 단순히 자연적 조건이 국가의 목표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보지 않고, 권력과 담론 속에서 후천적으로 구

성된 산물로 이해한다(Dalby, 1996). 즉, 국가의 외교 정

책이나 통치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지리적 판단은 본질이 

아니라 담론적으로 생산된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지정학은 ‘누가, 어떤 맥락에서, 어떠한 언어와 지식

을 활용하여 공간을 정의하는가’를 추적하며, 지리적 지

식의 사회적･정치적 성격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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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지정학의 지향점(Ó Tuathail, 1998)은 고전지정

학이 전제해 온 정치적 현실주의, 엘리트 중심의 지정학, 
그리고 국내와 국외의 이분법적 구분을 비판적으로 해체

하는 데 있다. 첫째, 고전지정학의 정치적 현실주의는 국

가를 본질적으로 적대적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협력보

다는 힘에 의한 지배를 우선시하며, 평화를 상호의존이 

아닌 힘의 균형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국
제 관계를 대립 구조로 환원시키는 데 활용된 사례가 있

으나, 고전지정학 자체를 전쟁의 규범적 정당화로 일반

화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정치권력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조명하여 이후 비판지정학 발전의 토대를 제

공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크다. 본 연구는 고전지

정학이 국가전략과 국제관계 이해에 기여한 지점도 함께 

인정하면서, 그 한계를 비판지정학의 관점으로 보완하고

자 한다. 오늘날 미디어에서 다시금 부활하는 지정학 역

시 이러한 고전지정학적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는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국가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결정

지어 버리는 시각을 강화한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단순

히 지리적 요인으로 묶어 대상화하여 기술하는 방식 자체

가 문제적일 수 있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비판지정학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감식안을 제공한다. 둘째, 고전지정

학은 전통적으로 정책입안자나 저명한 연구자 등 소수 엘

리트에 의해 지식이 생산되고 유통되었다는 점에서 한계

를 지닌다. 이에 비해 비판지정학은 일상생활을 살아가

는 평범한 개인들의 시선과 경험을 중시하며, 지리적 인

식이 특정 권력 집단의 독점적 산물이 아님을 강조한다. 
셋째, 고전지정학이 고수한 국내와 국외의 이분법적 구

분 또한 비판의 대상이다. 이는 국내 집단의 정치적 목적

에 따라 왜곡된 지정학적 시선이 재생산되는 과정을 간과

할 뿐 아니라, 국외에서 전개되는 지정학적 상황을 국내 

현실과 단절된 것으로 파악하는 시각을 고착시킨다. 그러

나 비판지정학은 지정학이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각 국가와 지역이 처한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

서 담론적으로 생산되고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비판지정학은 대립과 갈등의 지정학을 넘어서 공존과 

평화의 지정학을 지향해야 함을 제안한다. 이는 특정 집

단의 관점을 보편적 진리로 강요하는 고전지정학의 맹점

을 벗어나도록 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교

육적 토대를 마련한다. 다시 말해, 비판지정학은 국제 사

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권력의 언어를 비판적으로 독해하

고, 공존과 평화라는 대안적 세계상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비판지정학은 단순히 국가 

정책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문적 지정학의 스펙트

럼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Dodds, 2001). Ó Tuathail and 
Agnew(1992)가 주장했듯, 지정학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

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생산된 담론적 실천이며, 따라서 

이를 해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기존의 

국가 중심적 전략 접근을 넘어, 페미니즘과 포스트식민

주의 등 다양한 사회 이론의 성과를 공간과 권력관계 분

석에 적극 반영될 가능성을 함께 제기한다(이승욱, 2024). 
이러한 맥락에서 비판지정학은 고전지정학의 실체론적 

전제를 비판하고, 지리적 재현을 권력적･사회적 맥락 속

에서 이해하려는 새로운 연구 전통을 열었다. 나아가 Dalby 
(2010)가 강조하듯, 비판지정학은 자칫 전쟁과 폭력을 정

당화할 수 있는 군사･외교 전략 속 지리 담론을 비판적으

로 분석하여, 지정학이 가진 권력적 속성을 드러내고 이

를 해체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비판지정학이 모든 현상을 단일한 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Kelly(2006)와 Haverluk et al.(2014)은 

비판지정학이 포스트모던적 해체에 치중함으로써 구체

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국제 정치의 공간적 인식을 탐구하는 데 있어 비판지정학

이 제공하는 문제의식과 비판적 시각은 여전히 가장 강력

한 도구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다. Dodds and Atkinson 
(2000)은 지정학이 특정 시대의 문명론적 구도나 냉전 이

데올로기와 같은 패러다임 속에서 구성되어 왔음을 보여

주었고, Dodds(2014)는 세계화 시대의 권력 관계가 지역･

국가･초국적 수준에서 교차하며 전개된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이를 통해 비판지정학은 국제 정치의 공간적 상상

력을 재구성하는 중요한 방법론적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정치지리학 연구와도 맞물려 비판지정학은 국가 정책 

분석을 넘어 공간 인식의 사회적 형성 과정까지 조명하는 

다리를 놓았다(Pickles, 2021). Kuus(2010)는 비판지정학

을 단일한 이론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이 결집된 지적 전통

으로 평가하며, 국제 관계 연구와 지역 연구를 연결하는 유

연성을 지닌다고 본다. 최근 들어 비판지정학은 교육, 환
경, 정체성 정치 등으로도 확장되었다. 동시에 비판지정

학은 포퓰리즘과 기후위기와 같은 최근의 세계적 정치･

사회 맥락에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Kurfürst(2024)는 

포퓰리즘이 지정학 담론을 활용해 ‘국민 대 타자’ 구도를 

강화하는 과정을 분석하며, 지정학이 단순한 영토 문제

가 아니라 정체성과 문화의 문제와도 얽혀 있음을 보여준



비판지정학을 활용한 지리 교수학습의 전환적 탐색: 세계시민과 지리를 중심으로

- 285 -

다. Kearns(2025)는 ‘비판지정학 2.0’을 주장하며, 지정학

을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 생태-정치적 관계망 속에서 이

해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기후위기와 환경 거버넌스

가 국제정치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는 오늘날, 비판지정학

이 환경과 정치의 교차 지점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함을 보여준다(Yaar-Waisel and Leininger-Frézal, 
2025).
종합하자면, 비판지정학은 단순히 고전지정학에 대한 

반론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 중심의 결정론

적 담론을 상대화하고, 다양한 행위자와 스케일, 그리고 

환경적･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지정학 인식론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고전지정학이 자

연과 지리를 전제 조건으로 삼아 국가의 운명을 규정하려 

했다면, 비판지정학은 그 전제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담

론임을 드러내고, 이를 해체함으로써 국제 관계와 지리

교육 모두에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 따라서 비판지정학

은 단순한 학문적 방법론을 넘어, 오늘날 학생들이 권력

과 담론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고정된 공간 이

해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

도록 돕는 실천적 기반이 된다.

2. 지정학적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지리적 

상상력

지정학은 오랫동안 물리적 지형과 권력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해 왔지만, 오늘날의 비판지정학은 공간을 

고정된 배경이나 실체로 보지 않는다. 공간은 사회적･문

화적 힘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고 구성되는 관계적 

장이며, 그 의미는 언제나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과 실천

을 통해 변주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식되고 해석되는지에 따라 달라지

며, 그 과정에서 ‘지리적 상상력(geographic imagination)’
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비(D. Harvey)는 사회학적 상상력(Mills, 1959)을 확

장하여 지리적 상상력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개인이 세계 

속 위치와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설명한다(Harvey, 
2005). 하비가 말하는 지리적 상상력은 단순한 ‘지식의 축

적’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궤적을 공간 

속에서 재배치하고 재해석하는 인식적･실천적 역량을 

가리킨다. 밀스의 ‘사회학적 상상력’이 개인의 문제와 사

회 구조를 연결하는 사유라면, 지리적 상상력은 개인의 

경험･장소･세계를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멀리 떨어진 사

건을 자기 삶의 맥락 속에서 해석하게 만든다. 따라서 공

간에 대한 인식은 객체로서의 “어디”를 확인하는 데 그치

지 않고, 어떻게 인식되고 왜 그렇게 보이도록 구성되었

는가를 파헤치는 비판적 성찰로 확장된다.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배경이 아니라 권력, 자본, 문화

적 담론이 교차하며 재생산되는 사회적 산물이다(Lefebvre, 
1991). 르페브르(H. Lefebvre)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

론적으로 정식화하며, 공간을 사회적 산물로 규정했다. 
그는 공간을 (1) 공간적 실천(경험된 공간: 일상의 물질

적 상호작용과 흐름), (2) 공간 재현(지각된 공간: 계획･

전문지식･제도 담론이 규정하는 코드와 부호), (3) 재현 

공간(상상된 공간: 상징과 이미지가 부여하는 의미)의 삼

차원으로 구분했다. 하비는 이 구분을 받아들이며 특히 

‘재현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탐구

하는 데 지리적 상상력을 도입하여 이를 공간 의식(spatial 
consciousness)으로 확장했다. 요컨대, 지리적 상상력은 

르페브르가 말한 ‘공간의 사회적 생산’을 실제로 작동시

키는 핵심적 매개 기술이며, 담론･제도･일상의 층위를 

가로질러 공간 의미의 생산과 변주를 가능하게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고전지정학이 지닌 성찰과 확장의 

과제가 한층 분명해진다. 고전지정학은 주어진 지리적 

조건을 객관적 전제로 상정하고, 그 위에서 국가가 취해

야 할 전략을 결정론적으로 도출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 

결과, 국가 간 경쟁이나 군사적 팽창은 ‘자연 질서’처럼 합

리화되었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와 역사적･문화적 맥락

은 배경으로 밀려났다. 반면 비판지정학은 지리적 현실을 

본질(essence)이 아니라 담론과 실천이 만들어내는 구성

물(construction)로 보며, “누가, 어떤 언어와 지식으로, 어
떤 제도적 장에서 공간을 정의하는가”를 질문한다. 이 전

환은 공간을 권력–지식 체계 속에서 읽어내는 해석학적･

비판적 프레임을 제공한다.
지리적 상상력은 이러한 비판지정학의 인식론을 개인

의 인지와 집단의 실천으로 연결한다. 학습자는 자신이 

속한 장소의 구조와 위치를 자각하고, 지역사회･초국적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공간을 ‘보이는 것’
의 차원에서 ‘보이게 만든 힘’의 차원으로 옮겨 읽는다. 따
라서 지리적 상상력은 단지 공간을 이해하는 도구가 아니

라, 공간을 창조･재배치･재현을 전복하는 실천 자체이기

도 하다. 예컨대, 지도 투영법의 전환, 매체 이미지의 비

교･분석, 지역 서사의 재서술은 모두 재현 공간을 다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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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위계･경계･이분법을 흔

들 수 있다.
결국, 지정학적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지리적 상상력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한다. 전자는 국가･민족･지역 정체

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하는 구조적 맥락과 형성 

과정의 언어를 제공하고, 후자는 그 맥락을 감지하고 재

구성하는 주체적 경험과 실천의 능력을 제공한다. 이 결

합은 공간 인식이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

된 담론임을 드러내며,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 즉 누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

로 공간에 투사하는가에 따라 세계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이는 교육적으로도 함의가 크다. 지리교육

에서 지리적 상상력을 함양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어디
에 무엇이 있는가’를 넘어 ‘왜 그렇게 보이는가’를 묻도록 

하는 것이다. 공간을 경험된–지각된–재현된 차원으로 구

분한 르페브르의 논의는 지리적 상상력이 어떻게 작동하

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 이론적 틀이다(Lefebvre, 1991; 
Harvey, 2005; 이정하, 2024). 이는 교과서･언론･영화･광

고 등 다양한 재현을 분석하여, 경험된–지각된–재현된 공

간의 상호작용을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권력과 담론의 

작동 방식을 해부하는 훈련으로 구체화된다. 나아가 학

습자는 낯선 타자의 공간을 이해–공감–재서사의 단계로 

만나며, 자신의 일상과 먼 곳의 사건을 관계적으로 연결

하는 세계시민적 감수성을 기른다. 이러한 과정은 비판

지정학이 요구하는 인식 전환을 개인의 학습 경험 속에서 

실천으로 전환시키는 경로이며, 오늘의 복합 위기(분쟁･

이주･기후 등) 상황을 다층적 스케일에서 사유하도록 돕

는 실질적 토대가 된다. 교육적으로도 지리적 상상력은 

학생들이 교과서와 언론 속 재현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도

록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Dalby, 2010; Ide, 2016).
Massey(2009)는 공간을 단순한 배경으로 보는 것이 아

니라,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관계론적 

시각에서는 공간을 사람들이 행하고 살아가는 관계들의 

결과물이며, 동적으로 구성되고 변화함에 주목하고, 다
층적 행위가 얽히며 끊임없이 짜여 가는 사회적 장으로 

이해한다. 다양한 주체가 수행하는 행동과 의미 부여가 

중첩되면서 공간은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며, 어떤 경우

에는 경계가 두드러져 안팎이 뚜렷이 갈라진다. 이때 특

정 집단이 안으로 흡수되고 다른 집단이 밖으로 밀려나면

서 권력이 집중되면, 그 공간은 독점성과 배타성이 강화

된 영역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과정은 장소가 단순한 지

리적 위치가 아니라 권력관계가 끊임없이 협상되고 재구

성되는 역동적 무대임을 보여준다. 비판지정학은 이러한 

공간 이해를 토대로 지정학을 담론적 실천으로 정의하

고, 그 해체적 분석을 강조한다(Ó Tuathail and Agnew, 
1992; Dalby, 1996). 비판지정학은 공간을 권력–담론–실

천의 산물로 파악하는 이론적 프레임을, 지리적 상상력

은 그 프레임을 현실로 작동시키는 인지･실천의 엔진을 

제공한다. 두 개념의 결합은 지정학적 현실을 설명할 뿐 

아니라 변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며,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공간을 비판적으로 읽고 새롭게 그리는 전환적 

학습을 설계하는 기준점이 된다. 더불어, 본 연구가 지향

하는 이론적 틀에서 비판지정학은 ‘권력–담론–공간’을 해

석하는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지리적 상상력은 이를 학

습자 수준에서 실행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세계시민

성은 그 실행을 통해 드러나는 가치와 태도의 성과로 자

리한다. 이와 같이 세 개념은 분석–실행–가치로 이어지는 

연쇄적 구조로 파악될 수 있다.

III. 2022 개정 「세계시민과 지리」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검토: 

지정학 내용 중심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지리는 지역지리 중심의 교

육과정을 구현하였고, 지형, 기후, 산업을 중심으로 대륙

별 특정 쟁점을 학습 요소로 제시하였다. 다만, 지역별 쟁

점을 대륙의 상황에 맞게 접근했던 점과는 별개로 2015 
개정 세계지리 교육과정은 인지적 수준에서의 지리적 지

식의 습득이 필요했고, 교사의 개인 역량, 이를테면 교수

학습 측면에서의 각종 탐구활동의 설계와 적용으로 지리

적 쟁점의 본질과 세계시민을 조응해야 하는 점을 과제로 

남겼다. 그럼에도 분명, 2015 개정 세계지리 교육과정은 

지역지리 중심의 학습 방식을 통해 학습자의 기초 지리 

이해를 체계화해 온 성과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22 개
정 교육과정의 전환성을 강조하되, 2015 개정 교육과정

의 성취를 토대로 상호 보완적 발전 경로를 모색한다. 특
히, ‘세계시민과 지리’는 지정학의 관점에서 세계시민이

라는 위치를 정보 위주의 지식이 아닌 힘 있는 지식(김민

성, 2021)에 기반을 둔 이해를 통해 접근해 가는 데 필요

한 과목이라 판단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세계시민과 지리’는 단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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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정학’ 관련 주요 학습 내용

교육과정 

영역
I. 세계시민, 세계화와 지역 이해 IV. 지속가능한 세계, 세계의 환경 문제와 평화

성취기준

[12세지01-02] 지역통합과 분리 현상의 사례와 주요 원인

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변화의 역동성을 파악

한다.

[12세지04-03] 다양한 지정학적 분쟁을 국제 정세의 변화

와 관련지어 조사하고, 세계 평화와 정의에 기여할 수 있

는 방안을 찾아 실천한다.

성취기준 

해설

[12세지01-02]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언어, 종교, 민족 

등에 따라 국가가 분리되거나 경제적 이익에 따라 경제 블

록이 생겨나는 것처럼 지역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역동

적 실체로 작동한다는 점을 파악하도록 설정된 것이다. 지
역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가 세계를 통찰력 있게 탐구하는 

관점과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12세지04-03]에서는 상호 긴장이나 갈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지정학적 분쟁 상황을 조사한다. 
나아가 지구촌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파악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천해 보도록 한다.

출처 : 교육부, 2022.

인 지역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세계의 다양한 정치･경제･

환경 문제를 다층적으로 해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세계시민의 태도와 실천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

다(김민성･이윤구, 2023). 특히, 지정학의 관점에서 살펴

보면 전체 단원의 도입에 해당하는 Ⅰ영역에서는 지역통

합과 분리 현상의 사례와 주요 원인을 이해하면서 지역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통찰할 수 있게 내용이 조직되

었다. 더불어 Ⅳ영역에서는 성취기준에 ‘지정학’ 키워드

를 삽입하는 동시에 세계적 차원의 국제 분쟁과 환경 문제

를 주제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지정학

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분쟁 지역의 학습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역시 지정학적 시각을 통해 탐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표 1). 이런 맥락에서 ‘세계시민과 지리’는 기존

의 국가 중심, 권력 중심의 고전지정학 관점에서 벗어나, 
비판지정학이 지향하는 담론분석, 공간 재구성, 평화적 상

상력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 학생

들은 이 과정을 통해 복잡한 국제 정세에 대한 다층적 이

해, 비판적 사고, 그리고 실천적 세계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리교육의 지향점과도 맞닿아 있다.
‘세계시민과 지리’ 교육과정에서 범주화된 세계시민은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전개되는 에너지･환경･분쟁 

등과 같은 국제 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지역 변화의 역동성과 더불어 지정학

적 분쟁과 평화를 위한 노력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학습할 수 있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는 지역적･국가적･

세계적 규모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쟁점을 탐색하고, 이
를 토대로 탐구 주제를 선정하며 스스로 문제를 확장적으

로 이해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학습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다양한 스케일 수준에서 

발생하는 지리적 문제와 쟁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세계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정학적 분쟁은 단순한 사실적 인지에 그치지 않고, 

정의적 차원에서의 교육적 접촉을 통해 학생들의 성찰

을 촉진할 수 있다. 가령, 비틀즈의 「Imagine」 가사와 분

쟁으로 무너져 가는 건물 사진을 함께 제시하면,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가 파괴의 현실과 대비되며 강렬한 인식 

전환을 일으킬 수 있다(그림 1). 이러한 시각적 자료는 구

조화된 정량적 통계보다 학습자에게 새로운 의미를 생성

하게 하며, 기존의 국제관계 문법과는 다른 낯선 관점을 

경험하도록 이끈다. 나아가 학습자는 공포･희망･연대와 

같은 감정적 층위를 학습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고,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협력과 공존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지정학적 흔적이나 의미를 단순한 정

보의 습득을 넘어선 ‘어려운 지식(difficult knowledge)’ 
(Britzman, 1998)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즉, 이는 단순한 

지식･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지정학적 상황에 내재한 복

잡성과 모순에 다가갈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한다. 동시에 

국제관계를 가로지르는 가치와 감정에 대한 공감적 접

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적･국가적･세계

적 규모에서 다양한 쟁점을 탐색하고 탐구 주제를 선정하

는 과정 기능을 함양하게 한다(Garrett, 2011). 결국 이러

한 학습은 학생들이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전개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세계시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가치 중심의 태도를 내면화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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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정학 관련 교과서 자료(단원 열기 자료(좌), 탐구활동 이미지 자료(우))

출처 : 천재교과서(김민성 등, 2025).

의미를 지닌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에서 제

시된 성취기준은 기존의 지리 학습이 단순히 공간의 위치

나 분포를 확인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국제 분쟁과 환경 

문제 등 세계적 차원의 정치･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지리 지식이 특정 권력 담론 속에서 생산

되고 활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며, 특히 국제 분쟁 지

역과 환경 문제를 지정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따라서 이러한 성취기준은 학습자가 지리적 

사실을 넘어,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술되고 누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 또한, 세계화와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지리

적 사실을 넘어 담론과 권력의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환적 탐구를 지향한다. 세계화의 진

전으로 인해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면서 국가 단위에 가려

져 있던 다양한 민족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상, 그
리고 지역 차원의 경제 블록 형성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현상은 학생들이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

는 세계 질서를 학습하도록 요구한다([12세지01-02]). 더
불어, 세계가 직면한 환경 문제와 지정학적 분쟁을 지리

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과 성격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공감 능력과 실

천적 태도를 기를 수 있다([12세지04-03]). 이와 같은 맥

락의 성취기준은 지리 교수학습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

닌, 국제 정세와 지리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비

판지정학적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비판지정학 관점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은 단순한 지리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담론분석과 재현 비판을 통해 지

리적 상상력을 확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예컨대, 영
화 포스터, 뉴스 이미지, 세계지도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재현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간이 결코 중립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권력관계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탐색하

게 한다. 나아가 동일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를 비교･분석

하거나 세계지도의 중심을 전환해 다시 그려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지리적 재현의 불완전성과 권력적 편향

성을 체감한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자들이 기존의 중심

과 주변의 구도를 상대화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성찰적 

태도와 책임 있는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이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시민과 지리’에서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은 세계 각 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적 다양

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안내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 경험과 연결하여 지리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사는 현지 주민의 관점, 타자의 관점, 그
리고 세계시민의 관점이 교차하도록 학습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리 현상을 다중 스케일로 파악하며 

비판적 사고와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교수학습은 쟁점 중심 수업, 프로젝트 학습, 토
론 활동 등 학생 참여형 방식으로 구성이 되도록 안내하

고 있다. 가령, 성취기준 [12세지01-02]과 [12세지04-03]
를 고려하여 ‘세계시민과 지리’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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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정학의 지리학적 논리

출처 : Lacoste, 1985: 73; 이대희, 2017 재인용.

향성에 맞는 학습 내용을 조직하면 다음과 같은 수업 사

례로 학생들의 지정학적 탐구를 조력할 수 있다. 스마트

폰 생산 과정에 포함된 콩고민주공화국의 희토류 채굴 문

제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생활 제품과 

아프리카의 자원 개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체감할 수 

있다. 또한 기후 난민 문제를 다룰 때, 서로 다른 언론 보

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언론 담론이 특정 권력적 관점을 

강화하거나 은폐한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

다. 나아가 학생 주도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한반도의 미

세먼지 문제를 동아시아 역내 협력이라는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탐구하게 하여, 지역적 문제 해결 방안이 세계시

민적 실천과 연결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이처럼 교수

학습 방법은 학생들이 일상생활과 국제적 현상, 그리고 

지리적 담론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도록 이끌고, 문제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IV. 비판지정학과 지리 교수학습의 
방향성과 수업 설계

1. 지리 교수학습의 방향성과 핵심 활동 

설계

지리교육은 단순한 공간 정보의 전달을 넘어, 인간과 

공간 간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사회･정

치적 함의를 이해하도록 돕는 학문이다. 특히 21세기 글

로벌 사회에서의 지리교육은 학습자가 세계를 비판적으

로 이해하고, 다양한 지리적 담론 속에서 형성된 권력관

계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

다. 이에 본 장에서는 고전지정학을 넘어서 권력, 담론, 정
체성의 문제를 탐색하는 비판지정학의 관점을 지리 교수

학습에 접목하여, 기존의 지리 수업이 갖는 영역을 넓혀 

학생들이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

하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라코스트가 제시한 지리학적 논리(geogra-

phical reasoning)를 지리 교수학습 설계의 이론적 토대

로 두었다. 지리학적 논리는 공간을 단일 규모나 국가 차

원에 고정하지 않고, 세계적 차원에서 지역･일상적 장소

까지 다층적으로 탐구하는 사고방식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담론적 권력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교수학습 설계

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판지정학의 관

점을 바탕으로 하되, 지리학적 논리의 다층적 공간분석

을 접목하여 지리 교수학습의 방향성과 핵심 활동, 탐구 

질문을 도출하였다.
비판지정학은 국제 정치의 권력관계를 드러내는 중요

한 틀이지만, 구체적 공간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담론을 

통해 국가 권력 구조와 국제 질서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

다 보니 실제 공간을 다층적으로 탐구하기 어렵다. 분석 

범위도 국가 해체나 국제 체계 차원에 머무르는 경향이 

크다. 또한 담론적 재현에 치중해 물리적 환경과 자연지

리적 맥락은 소외된다. 이로 인해 비판지정학은 비판적 

국제관계학의 방법론으로는 의의가 크지만, 지역･국토 

등 다양한 공간성을 포괄하는 실질적 분석 틀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는 것이 라코

스트의 지리학적 논리(geographical reasoning)이다(이
대희, 2017). 그는 공간을 단일 규모로 고정하지 않고 지

구적 차원에서 지역･일상적 장소까지 다층적으로 고려해

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접근은 권력 담론과 함께 물리

적 환경과 현실적 공간 조건을 분석에 포함된다(그림 2). 
따라서 지리학적 논리는 비판지정학이 놓치기 쉬운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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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의 탐색 담론의 수행적 인식 세계시민적 체현

<‘어떻게’와 ‘누가’를
강조하기>

<이미지와 담론을 통한

분석 활동>
<세계시민성 

함양하기>

•지리적 담론이 형성되는 방

식을 탐색
➜

•지도, 교과서 서술, 뉴스 기사, 
광고, 영화 속 표현의 심층 분석

➜

• 특정 담론이나 인식이 구성

되는 맥락이나 이면의 힘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기

질문 예시 활동 예시 추가 활동

•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는가?
•수혜자와 피해자는 누구일까?

•언론 기사 분석하기

•세계지도 재구성하기

•국제 분쟁 지역의 이미지 변화

를 시계열로 비교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
그들’의 이분법을 넘도록 다

양한 사례를 제시하기

표 2. 비판지정학을 적용한 지리 교수학습의 방향성

들을 보완하며, 보다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공간 연구의 

대안이 된다.
상대적 평가의 선형성이 부각되는 교육 현장에서는 일

부 지리 수업이 객관적 정보와 사실의 암기 위주로 구성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수 방

식은 때로는 세계를 정태적이고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며, 지정학적 사안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제한한다. 
가령, ‘선진국-개도국’, ‘서구-비서구’라는 구분은 특정한 

세계상을 강화하면서도 그 이면의 권력관계를 간과하게 

만든다. 더욱이 교과서, 언론, 영화 등에서 반복적으로 재

현되는 지정학적 이미지는 학생들로 하여금 무비판적으

로 수용되며 특정 지역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형성하게 

한다. 비판지정학은 단순히 국가 간의 공간 전략을 분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전략과 인식이 어떻게 구성

되고, 누구에 의해 생산되며,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를 묻는 학문이다. 이 접근은 ‘세계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

는가?’, ‘그러한 이해는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

다. 따라서 비판지정학은 지정학적 지식과 담론을 고정

불변의 사실로 보지 않고, 그것이 구성된 맥락과 권력관

계를 분석의 중심에 둔다. 지정학은 단순히 지형적 위치

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이

미지를 생산하고 소비하게 만든다. 이 이미지들은 종종 

국가 정체성, 적대와 우호의 구분, 전략적 가치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치며, 정치･외교적 행위의 정당화를 종용한다. 
비판지정학은 바로 이러한 이미지와 서사가 어떻게 형성

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지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보

이지 않는 권력 메커니즘을 드러낸다. 이러한 관점을 고

려하여 비판지정학을 적용한 지리 교수학습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볼 수 있다.
지리 교수학습의 전환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지리적 지식을 단순한 사실의 집합이 아니라 

담론적 구성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적 학습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리 학

습 과정을 담론의 탐색–담론의 수행적 인식–세계시민적 

체현이라는 세 단계로 조직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교수학습의 방향성은 담론의 탐색, 담론 

수행적 인식, 세계시민적 체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지리적 사물이나 현상을 단순히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어떻

게’ 서술되었는가, ‘누가’ 이익을 얻고 손해를 보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탐색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지도, 교과서 

서술, 뉴스 기사, 광고, 영화 속 장면을 분석하며 지리적 

담론이 구성되는 방식을 탐색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

은 자신이 무심코 받아들였던 세계 이미지가 특정 권력관

계 속에서 재현된 것임을 발견하고, 지리적 지식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음을 성찰한다. 결국, 지리적 지식이 정치

적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두 번째 단계는 학생들이 시각 자료와 언어적 텍스트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담론을 수행적으로 인식하는 단계

이다. 예를 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지도를 재구성

하거나 국제 분쟁 지역의 이미지 변화를 시계열로 비교하

는 활동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특정 담론이 어떻게 시공

간 속에서 변주되고 재생산되는지 이해한다. 이 과정에

서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을 토론하고 자신 경험이나 감각

과 연결하여 글쓰기 활동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세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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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리 교수학습의 핵심 활동과 탐구 질문

차시 핵심 활동 탐구 질문

< 1차시 >
지정학적 상상력 

이해하기

▪ 영화 포스터･뉴스 이미지를 보고 지역의 반

복적 서술 방식 탐색하기

▪ 지리 정보가 ‘중립적 사실’인지 토론하기

• 왜 특정 지역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묘사될까요?
• 지리 정보는 객관적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영향을 받을

까요?
• 공간 서술은 누가,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 내는 것일까요?

< 2차시 >
담론과 이미지의 

정치성 분석

▪동일 사건(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로 

다른 언론 기사 비교하기

▪ 기사 속 단어 선택･이미지 사용･사건 서사 

방식 차이 분석하기

▪ 국제기구의 담론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기

•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도될까요?
• 언론의 시각은 누가, 어떤 힘으로 구성되는 것일까요?
• 담론과 이미지의 차이가 국제적 인식에 어떤 영향을 줄

까요?
• 우리가 뉴스를 받아들일 때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일

까요?

< 3차시 >
세계지도 

재구성하기

▪ 중심을 바꿔 그린 세계지도 만들기(아프리

카･남반구･인도 등)
▪ 결과물을 발표하며 기존의 세계 인식과 

비교하기

▪ 지도에 나타난 분쟁지역을 탈식민 관점에서 

재서술하기

• 지도의 중심이 바뀌면 세계는 어떻게 달라 보이나요?
•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온 세계지도는 누구의 시각을 반영

한 것일까요?
• ‘자연스럽다’라고 믿었던 세계상이 실제로는 어떻게 구성

된 것일까요?

< 4차시 >
성찰과 확장: 

세계시민적 시각 

기르기

▪익숙한 국가나 지역의 이미지를 낯설게 뒤집

어 보기

▪ 성찰적 글쓰기: “내가 새롭게 본 세계”

•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공간 이미지를 바꾸면 어떤 새로

운 시각이 열릴까요?
• 특정 담론이 만들어 낸 편견은 나의 세계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 ‘우리-그들’의 구분을 넘어서는 시각은 세계시민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지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

는 힘의 관계와 맥락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다층적･맥

락적 인식을 확장한다. 이로써 권력관계와 이미지의 생

산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세계시민적 태도와 가치 체현의 단계이

다. 학생들은 ‘우리-그들’의 이분법을 넘어서 다양한 시각

에서 세계를 바라보며, 특정 담론이 만들어 내는 차별적 

인식이나 편견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시민으로서 정체성과 책임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생들은 물리적･심리적으로 

멀리 있는 지리적 타자를 직･간접적으로 마주하며, 기존

에 익숙했던 세계관을 상대화하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

인다. 더불어 세계를 다층적이고 역동적으로 이해하며 다

양한 문화와 시각을 존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세계를 바라보는 편견 없는 인식을 체현하며, 세계시민

으로서 삶의 방향성을 실천적으로 탐구한다.
이에 기반하여 지리 교수학습 활동의 핵심 활동과 탐구 

질문을 설정해 볼 수 있다(표 3). 주요 핵심 활동에서는 학

생들이 지리적 재현의 권력성과 담론적 성격을 탐구하도

록 구성되었다. 각 차시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공간은 

중립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끊임없이 해석되고 구성된

다’라는 사실을 학습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

로 전개된다.
1차시 지정학적 상상력 이해하기는 지리적 재현성에 

의심을 가져보는 학습 활동으로, 영화 포스터나 뉴스 이

미지에 나타난 특정 지역의 반복적 서술 방식 속에서 비

가시적인 부분을 찾아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

들은 “왜 특정 지역은 이런 식으로만 묘사되는가?”, “지리 

정보는 객관적일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공간 서술의 불

합리성과 권력적 편향성을 성찰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다소 엉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답변도 수용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세심한 발문을 통해 지리적 재현의 편향성과 

불완전성을 탐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2차시 담론과 이미지의 정치성 분석은 학생들의 일상

적 경험과 연결하는 학습 활동으로, 동일한 사건을 다룬 

다양한 언론 기사(예: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를 비교하며 

언론 담론의 정치성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기

사 속 단어 선택, 사진 사용, 사건 서사 방식의 차이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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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언론이 만들어 내는 지정학적 시각의 배경과 권

력관계를 파악한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

이 교실에서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

를 조성해야 하며, 의도적인 발문을 통해 학생들의 경험

담이 지리적 대상의 재현성과 연결되도록 이끌어야 한

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담론의 다의성과 불완전성을 인

식하고, 언론 소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것’을 감각하게 

된다.
3차시 세계지도 재구성하기는 재현된 지배 담론을 재

배열하면서 다른 시각을 탐구하는 학습 활동으로, 세계

지도의 중심을 바꿔 다시 그려봄으로써 기존 세계관의 

‘자연스러움’에 균열을 내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대륙별 

실제 크기를 반영한 지도나 아프리카 중심･남반구 중심･

인도 중심의 지도 등 새로운 세계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발표･토론하면서 기존의 위계적 공간 질서를 흔든다. 이
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지리적 재현이 절대적이지 않

고, 권력과 공간의 관계가 끊임없이 재구성된다는 사실

을 학습한다. 교사는 어떠한 공간도 다른 공간에 비해 우

위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기존의 중심–주변 

관계를 넘어 횡단적 연결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4차시 성찰과 확장: 세계시민적 시각 기르기는 지리적 

대상을 글쓰기라는 수단을 통해 표현하는 학습 활동이

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지역이나 국가 이미지를 

낯설게 뒤집어 보며, “내가 새롭게 본 세계”라는 주제로 

글쓰기를 수행한다. 이는 기존 지리 이미지를 단순히 반

박하는 것이 아닌, 학생 자신이 경험과 감각을 통해 세계

를 새롭게 인식하는 과정에서 세계시민적 시각을 생성하

는 단계이다. 교사는 문학적 언어 활용을 안내하며, 학생

들이 특정 시간･공간에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세계가 중

첩되는 경험을 글쓰기로 풀어내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

생들은 ‘우리–그들’의 구분을 넘어서는 인식을 체현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책임 의식을 성찰하게 된다.

지리 교수학습의 핵심 활동과 탐구 질문에 기반하여 수

업안을 설계하여 적용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표 4). 
1차시는 영화 포스터와 뉴스 이미지를 활용하여 지리 정

보가 중립적 사실이 아니라 특정 담론으로 재현될 수 있

음을 탐구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이

미지 자료를 제시하고,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특정 지역

의 공통적 서술 방식을 파악하도록 안내한다. 이어 “왜 특

정 지역은 늘 같은 방식으로 묘사되는가?”, “이 이미지는 

누구의 시각을 반영한 것일까?”와 같은 탐구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지리적 재현의 편향성과 권력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지리 이

미지가 특정 권력관계와 담론 속에서 생산된 것임을 이해

할 수 있다. 
2차시는 동일 사건에 대한 상이한 언론 보도를 비교･분

석하는 활동으로 구성해 볼 수 있다. 국제 분쟁이나 환경 

문제와 같은 사례 기사를 제시하고, 기사 속 단어 선택, 이
미지 사용, 사건 서술 방식이 매체마다 어떻게 다르게 나

타나는지를 학생들이 분석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이 언론 담론의 정치성을 인식하고, 같은 사건이 

매체의 시각과 이해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구성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지리적 사

실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동시에, 뉴스 소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요소들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차시는 세계지도 재구성 활동을 통해 기존 세계 인식

의 편향성과 상대성을 탐구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학생

들은 대륙별 실제 크기를 반영한 지도나 아프리카 중심･

남반구 중심･인도 중심의 지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세계

지도를 새롭게 제작하고, 기존의 북반구 중심 세계지도

와 비교하며 토론한다. 이 과정에서 세계의 중심을 어디

에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공간 인식이 형성된다는 점

을 경험하게 되며, 기존에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온 세계

지도 역시 특정한 권력적 시각에 의해 구성된 것임을 이

해한다. 이를 통해 중심–주변 구도를 상대화하고, 다양한 

지역과 세계를 횡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고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4차시는 성찰적 글쓰기와 모둠 토론을 통해 세계시민

적 시각을 기르도록 디자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에

게 익숙한 국가나 지역의 이미지를 낯설게 뒤집어 보고, 
“내가 새롭게 본 세계”라는 주제로 글쓰기를 수행한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기존의 재현된 이미지가 만들어 낸 

편견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상

상한 새로운 세계상을 표현하도록 이끌 수 있다. 나아가 

모둠별로 글을 공유하며 ‘우리–그들’의 이분법을 넘어서

는 세계시민적 관점을 탐색한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

이 단순히 지리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을 넘어서, 세계를 

다층적･역동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성찰하는 데 조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판지정학 중심의 수업은 학생들이 지리 정

보를 단순한 사실이 아닌 권력과 담론의 산물로 인식하게 

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한다. 다양한 매체와 지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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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비판지정학을 적용한 교수학습 설계(안)

 <세계시민과 지리> 교수학습 설계

단원명
IV. 지속가능한 세계, 세계의 환경 문제와 평화

03. 공존과 평화를 위한 노력

성취기준
[12세지04-03] 다양한 지정학적 분쟁을 국제 정세의 변화와 관련지어 조사하고, 세계 평화와 정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천한다.

학습 목표

 • 지리 정보가 담론적으로 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언론 보도의 차이를 통해 권력과 담론의 작동을 설명할 수 있다.
 • 세계지도 재구성을 통해 세계 인식의 다양성을 탐구할 수 있다.
 •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세계시민적 시각을 기를 수 있다.

학습 차시 교수-학습 활동 수업 유의점

지정학적 

상상력

이해하기

1차시

• 영화 포스터, 뉴스 이미지를 제시하고 감상하기

 - “포스터와 뉴스 이미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 “사진에서 반복되는 공통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 “이 이미지들은 객관적 사실일까요, 특정 목적이 반영된 것일까요?”
 -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 특정 지리 정보가 ‘중립적 사실’이 아니라 특정 담론으로 인해 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하기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떠올린 답변을 존중

하면서 발문을 통해 

“지리적 재현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라
는 일련의 생각을 함

께 공유하기.

• 포스터 예시(슬럼독 밀리어네어) • 뉴스 이미지 예시(보트피플)

담론과 

이미지의 

정치성 분석

2차시

• 동일 사건(예: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난민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언론 기사 

제시하기

 - 뉴스는 사건을 보도하는 동시에 특정 서사와 감정을 강화함을 설명

• 기사 속 단어 선택, 이미지 사용, 사건 서술 방식 차이를 모둠별로 비교･분석하기

 - “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도될까요?”
 - “이 차이가 국제적 인식과 자신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담론의 정치성을 드

러내되, 학생들이 언

론 불신에 빠지지 않

고 다양한 관점의 필

요성을 인식하도록 조

정한다.

세계지도 

재구성하기
3차시

• 기존 세계지도를 대륙별 실제 크기를 반영한 지도나 아프리카 중심･남반구 중심･

인도 중심의 지도 등으로 새롭게 그려보기

• 모둠별 결과물을 발표하며 기존 세계지도와 비교하기

 -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온 세계지도는 누구의 시각을 반영한 것일까요?”
 - “자연스럽다’라고 믿었던 세계상이 실제로는 어떻게 구성된 것일까요?”

지도의 ‘중립성’에 의

문을 품도록 하고, 지
리적 재현을 비판적

으로 이해하도록 안

내한다.

중심–주변 구도의 상

대성을 깨닫게 하여 

횡단적 연결과 세계

시민적 시각을 확장

하도록 지도한다.

• 뒤집힌 세계지도 • 유럽･아프리카 중심 로빈슨 지도

세계시민적 

시각 기르기
4차시

• 익숙한 지역이나 국가의 이미지를 낯설게 뒤집어 보기(예: ‘선진국의 이면’, ‘관광지

의 그림자’)
• 글쓰기를 통해 세계시민적 시각(평화, 정의 등)에 대해 생각해 보기

 - 성찰적 글쓰기: “내가 새롭게 본 세계”
 - “당연하게 여겼던 공간 이미지를 바꾸면 어떤 시각이 열렸는가요?”
 - “특정 담론이 만들어 낸 편견은 세계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요?”
 - “우리-그들’ 구분을 넘어선 시각은 세계시민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학생들의 글쓰기가 단

순한 반박이 아니라, 
신체적･정서적 반응

과 감각을 포함한 성

찰로 이어지도록 안

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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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재현의 편향성과 세계 인식의 

상대성을 경험하며, 주어진 공간 질서를 능동적으로 해

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성찰적 글쓰기와 토론 과정

은 학생들이 ‘우리–그들’의 경계를 넘어서는 세계시민적 

시각과 책임 의식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2. 비판지정학을 적용한 지리 교수학습의 

교육적 시사점 

비판지정학은 국가 중심의 고정적이고 선험적인 공간 

인식에서 벗어나, 공간을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구성

되는 사회적 산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을 요구한다. 이
러한 관점은 지리 수업에서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담론 해석과 인식 비판을 통해 세계 이해를 재구성하는 

교육 목표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 지

리에서 비판지정학을 적용한 교수학습은 공간을 단순히 

주어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것이 어떻게 구

성되고 재현되는지를 성찰하도록 하는 전환적 의미를 지

닌다. 나아가 이러한 전환은 수업 속에서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향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곧 학생들의 

비판적 공간 감수성과 세계시민적 성찰 능력을 기르는 다

양한 실천 전략으로 이어진다. 학교 지리에서 비판지정

학을 적용한 교수학습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학생들은 지도를 비롯한 언론·교과서･영화･광고 

속 공간 서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공간이 특정한 정

치적･문화적 목적에 따라 구성된 ‘상징적 산물’임을 읽어

내는 비판적 시각을 기르게 된다. 둘째, 이러한 과정은 ‘우
리–그들’이나 ‘중심–주변’과 같이 고정된 이분법적 사고

가 지닌 한계를 드러내고, 분단 담론이나 냉전적 세계관

이 형성한 인식적 장벽을 해체하며, 대안적 상상과 새로

운 구도를 탐색하는 능력을 키운다. 셋째, 학생들이 특정 

담론이나 권력관계를 넘어 다양한 관점에서 공간을 상상

하도록 하는 것은 곧 세계시민적 역량과 직결된다. 이는 

다문화적 이해･인권 감수성･공동체적 연대 의식과 같은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요소를 뒷받침하며, 지리 수업이 

단순한 사실 습득을 넘어 성찰과 실천의 장이 되도록 이

끈다. 넷째, 비판지정학은 또한 현실의 지리적 문제를 단

순한 공간 분포로 축소하지 않고, 그 배후의 역사적･정치

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국경 갈등･자원 분쟁과 같은 

실제 쟁점을 프로젝트형 학습으로 탐구하며, 이해당사자

의 입장을 비교･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경

험을 한다. 다섯째, 비판지정학적 접근은 ‘한반도’와 ‘동
북아시아’를 분단과 냉전이라는 제한된 담론의 틀을 넘

어 재해석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익숙한 공간을 역동

적이고 다층적인 정치･지리적 맥락에서 바라보도록 한

다. 이러한 탐구는 나아가 보다 넓은 국제관계 속에서 세

계를 재구성하는 감수성을 확장시키며, 지리 학습이 세

계시민적 성찰 능력으로 이어지게 한다. 특히, 비판적 세

계시민성은 고정된 국가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현실을 탐색하게 함으로써 세계시민적 성찰을 강

조한다(김민성, 2013). 비판지정학은 국가 중심의 고정된 

공간 이해에서 벗어나, 공간을 권력과 담론 속에서 생산

되는 사회적 산물로 이해하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를 지

리 수업에 적용하면, 학생들은 세계를 다양한 시각에서 

재해석하며, 단순한 지리 지식 습득을 넘어 비판적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비판지정학을 적용한 지리 교

수학습은 공간을 권력과 담론 속에서 구성된 사회적 산물

로 이해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비판적 공간 감수성, 대안

적 상상력, 세계시민적 태도, 문제 해결 역량을 통합적으

로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 
비판지정학을 적용한 지리 교수학습은 이처럼 학생들

의 인식 전환과 세계시민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교육적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

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담론을 해체

하고 비판적 질문을 조력하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 수

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수업 자료의 비판적 선별, 담론

분석의 주제화, 학생들의 경험을 학습 맥락에 연결하는 

발문은 교사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 책무라 할 수 있다. 나
아가 비판지정학을 기반으로 한 수업은 지리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을 접목하는 실천적 교육 모델로 확장될 수 있

다. 학생들은 다양한 담론과 권력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복잡한 세계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연구와 

교육 실천에서는 교과서･언론･시각 자료 등 학생들의 생

활세계와 밀접한 텍스트를 활용한 구체적 학습 활동이 개

발되어야 하며, 나아가 프로젝트 학습･협력 탐구･수행적 

글쓰기 등 다양한 실천 전략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만, 비판지정학은 권력･담론의 정치성을 다루기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를 포함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등 다

양한 주체에 의해 이념적으로 민감하게 반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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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단계적 도입, 합의가 쉬운 주제에서 시작하여, 
균형 있는 자료의 제시 등을 통해 수용성을 점차 높이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비판지정학은 지리교육을 단순한 사실 전

달의 선형적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비판적 공간 감

수성과 세계시민적 성찰 능력을 체득하는 학습의 장으로 

전환하는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지리

교육을 민주주의와 연결되며, 학생들이 편견 없는 세계

관과 주체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비판적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적 

시사점을 지닌다.

V. 결론

비판지정학은 고전지정학이 전제해 온 국가 중심과 영

토적 시각의 한계를 넘어, 공간을 권력과 담론 속에서 생

산되는 사회적 산물로 바라보는 전환적 관점을 제시한

다. 이는 공간을 단순한 물리적 배경으로 이해하는 전통

적 접근에서 벗어나, 권력관계와 담론적 재현을 분석함

으로써 공간의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고 왜 특정한 방식으

로 인식되는지를 성찰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접근을 곧바로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존재

한다. 담론분석은 본질적으로 추상적이고 복잡한 방법론

을 포함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활용하기에는 난이

도가 존재하고, 수업 시간과 자료 활용의 제약 또한 크다. 
따라서 지상현(2024)이 지적했듯이, 비판지정학의 방법

론을 기계적으로 이식하기보다는 그 지향점을 교육과정 

속에 반영하여 거시적 방향에서 탐색하는 것이 현실적 대

안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담론분석이 곧바로 지

정학적 문제 해결의 직접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Müller(2008)가 지적하듯, 담론을 구성하는 주체

와 객체뿐 아니라 국가, 지역, 사회 공동체와 같은 다양한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세계의 복잡

한 갈등 구조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기존의 지리교육이 여전히 경계와 고정된 공간 구

도를 강조하는 고전지정학의 틀에 머무는 것은 한계가 분

명하다. 세계시민교육의 목표가 역동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주체적 시민을 길러내는 데 있다면, 비판지정학

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가능성

을 열어주는 중요한 학문적 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비판지정학을 지리 교수학

습에 접목하여, 단순히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지

식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왜 그렇게 인식되는가’, ‘누구

의 관점이 반영된 것인가’를 질문하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향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담론과 이미지의 분석을 

통해 세계상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며, 특정한 권력관계

가 은폐하거나 왜곡한 세계 인식을 넘어서게 된다. 교과

서･언론･대중문화 속 공간 재현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활동은 학생들이 ‘우리–그들’의 이분법적 사고를 해체하

고,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사고의 틀을 

확장하도록 한다. 나아가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이 고정

관념이나 미디어를 통해 학습된 편향적 이미지를 의심하

고, 다양한 문화와 공간의 복잡성을 인정하는 다문화 감

수성을 기르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이나 민족

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비판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리 교사의 역할 재정립을 요구한다. 교사는 더 

이상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서, 담론을 해체하고 비

판적 사고를 조력하는 촉진자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수업 자료의 선정과 분석, 탐구 질문의 제시, 학생들과의 

성찰적 대화는 교사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 역할이 된다. 
특히 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공간 재현을 수업 맥락에 

연결함으로써, 교사는 학습자들의 경험 세계와 비판적 

사고를 유기적으로 접목할 수 있다.
비판지정학 기반 수업은 지리교육을 민주 시민 교육과 

접목하는 가능성도 보여준다. 학생들은 세계를 구성하는 

담론과 권력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주체적으로 

세계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지리 수업이 

민주주의와 연결되면서, 학생들은 단순한 지리 지식을 

넘어서 사회적･정치적 맥락에서 공간을 이해하는 비판

적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는 편견 없는 세계관

을 형성하고 복잡한 세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태

도를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비판지정학은 지리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을 가능하게 한다. 공간에 대한 단순한 인식 전달을 넘어, 
그 인식이 형성되는 구조와 작동하는 권력을 성찰하게 하

며, 학생들이 세계를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도록 

이끈다. 나아가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에서 제시된 다양

한 학습 요소를 지역적 맥락과 연결할 때, 지정학은 자연

과 인간, 지역과 세계를 조화롭게 엮어내는 교육적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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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지리교육을 지식 습득의 

차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학생들이 비판적 공간 감수성

과 세계시민적 태도를 체득하여 복잡한 세계 문제에 주체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논문은 비판지정학적 관점을 지리 수업에 적용하여, 

학생들이 공간을 담론적 구성물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이다. 비판지정학

은 단순한 지리 지식의 습득을 넘어, 권력과 재현의 관계

를 드러내고 다층적 세계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틀을 제

공한다. 따라서 지리 교사들이 이러한 관점의 의미와 교

육적 지향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수업 속에 반영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학생들이 일상 경험과 세계적 

맥락을 연결하여 진정성 있는 탐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업 자료의 질적 다양화와 맥락 친화적 

자료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비판지정학

을 토대로 학생들이 공간과 권력, 담론의 관계를 성찰하

며 세계시민적 역량을 기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

나 이는 탐색적 성격의 시도로, 추후 연구에서는 담론분

석을 넘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구현이 가능한 다양한 학

습 활동, 예를 들어 시각 자료의 비판적 재구성, 프로젝트

형 협력 탐구, 공간 재현을 전복하는 창의적 활동 등이 구

체적으로 설계･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비판지정

학적 관점이 학교 지리 수업 속에서 더욱 충실히 구현되

고, 학생들의 비판적 공간 감수성과 세계시민적 성찰이 

한층 실질적으로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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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통해 본 일본 고교 필수과목 「지리종합」에서의 

방재교육 사례연구: 대단원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와 

우리들’을 중심으로*

양자연***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in Japanese Upper Secondary 
Schools through the Case Study of the “Geography” Lesson: 

Focusing on the Unit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and Us’*

Ja Yeon Yang**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일본 고등학교 「지리종합」에서 방재관련 단원의 수업 실천 분석을 통해, 일본 고교 지리과목에서의 

방재 교육의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신설된 고교 필수과목 「지리종합」은 

3개의 큰 틀의 내용 중 하나로 방재를 다룬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국가교육과정 수준에서의 고교 지리종합의 

방재교육에 대해서 문헌 연구를 통해 검토하였다. 둘째, 실제 고교 「지리종합」의 방재교육 단원의 수업 실천에 대해서 수업 

참여관찰과 실천자(교사)에 대한 인터뷰 조사 및 학습자의 학습지를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셋째, 문헌연구 및 수업 참여관찰의 

결과를 분석하여 고교 「지리종합」에서의 방재학습의 특징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된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생활권 속에서 ‘해저드’와 ‘리스크’를 고려한 지역 만들기를 생각하는 방재학습, 지리에서만 가능한 방재 수업 설계,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리교육에서의 방재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지리종합」, 방재교육, 수업 실천, 지속가능성, 생활권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within the “Geography” 
course, a required compulsory subject in Japanese upper secondary schools, by analysing the teaching practices 
of a disaster-related unit. The course, established under the 2018 Course of Study, includes disaster prevention 
as one of its three core content areas. To achieve this study’s aims, we employed a three-step methodology. First,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ontent of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at the national 
curriculum level. Second, data on teaching practices were gathered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in an upper 
secondary school classroom, interviews with the teacher, and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student worksheets. 
Third, our findings from the literature review and classroom observation were synthesised to identify the key 
characteristics of disaster prevention learning in “Geography”. As a result, the lessons observed in this study 
showed that disaster prevention learning encouraged students to consider community-level planning in their daily 
lives, taking into account both “HAZADO (hazard)” and “RISUKU (risk)”. The lessons were also designed to 
be geographically unique, incorporating activities such as fieldwork and map-based analysis. This education was 
implemented as a component of geography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Key Words : “Geography”,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Lessons practises, Sustainability, Community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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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23년은 간토대지진 재해(関東大震災, M 7.9)가 발

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자, 동일본대지진 재해(東日

本大震災, M 9.0) 발생 10년이 되는 해였다. 2024년 새해

에는 M 7.6 규모의 노토반도 지진(能登半島地震) 재해가 

발생하였다. 2025년은 한신아와지 대지진 재해(阪神淡

路大震災, M 7.3)가 발생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이외

에도 일본은 2019년 구마모토 지진(熊本地震, M 6)을 비

롯해, 2019년부터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서일본 대호

우(西日本大豪雨), 2022년 및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가고

시마현 사쿠라지마(桜島)의 분화, 2025년 가고시마현의 

토카라 열도 (トカラ列島)의 M5.5 규모 지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하는 일본에서는 필연적

으로 학교교육 및 일상생활에 있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재교육(防災教育)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일본

에서 방재교육은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지키는 것을 배우

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나 원

리에 대해서 아는 것, 사회와 지역의 실태를 아는 것, 미리 

대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재해 발생 시 대처법을 배우

는 것,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内閣府, 2010)의 내

용도 포함된다. 
한국에서도 2015 교육과정 총론을 시작으로 안전교육

에 대해 강화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안전교육의 일부로서 

방재교육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박철웅, 2019). 
이에 자연스럽게 방재교육이 삶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일

본의 방재교육도 주목받게 되었다. 한국에 소개된 일본의 

방재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방재교육에 대한 지난 교

육과정(학습지도요령)에 대한 분석, 보고서(장은숙, 2011; 
박철웅, 2019), 혹은 교과서 분석(심민수, 2015; 이정희, 
2016)이 주를 이루었다. 연구 대상이 되는 학교급에 있어

서도 소학교 및 중학교 사회(이정희, 2017; 2023; 박철웅, 
2019)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각 학교급

별로 이루어지는 방재교육은 학습자의 발달단계를 고려

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각각 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현재로서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방재교육, 특히 수업

을 통한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종합(地理

総合)」[치리소고]에서 방재관련 단원의 수업 실천 분석

을 통해, 일본의 고교 지리 필수과목에서의 방재 교육의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먼저 

수업 실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교육과정(학습지도요

령) 수준에서의 고교 「지리종합」의 방재교육에 대해서 문

헌 연구를 통해 검토한다. 둘째, 실제 고등학교에서 「지리

종합」의 방재교육과 관련된 단원의 수업 실천에 대해서 

수업 참여관찰과 실천자(교사)에 대한 인터뷰 조사 및 학

습자의 학습지를 수집하여 조사한다. 셋째, 문헌연구 및 

수업 참여관찰의 결과를 분석하여 고교 「지리종합」에서

의 방재학습의 특징을 밝힌다.

II. 일본 고등학교 「지리종합」에서의 

방재교육

1．과목 신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방재

교육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방재 교육은 이론적 연구보

다는 학교 현장 중심의 실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三
橋浩志, 2013). 그 사례로 지리 교육의 기능적 측면인 “지
도”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예로서, 해저드 

맵(hazard map)를 활용한 방재 교육 연구(大西宏治, 
2012)나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해 지도 읽기 및 경관 파악을 

통한 학습이 가능한 방재 단원을 개발하여 학습자의 시

스템 사고(system thinking)를 함양하는 연구(中村光則, 
2019), 지리 학습에서 해저드 맵을 활용하여 재해의 자연

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여 재해 예

상 지역을 판단하는 등 지역 문제로서 방재를 인식하고 

의사결정 학습이 가능한 수업 실천 개발에 관한 연구(國
原幸一朗, 2015)가 있다.

학교 현장 실천이 중심이 된 한 연구 외에도 이러한 수업 

실천이 가능한 교원 양성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에 관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동일본대지진의 진원지

와 가까운 미야기 교육대학(宮城教育大学)에서는 재해 

이후 2013년부터 모든 학부생에게 ‘학교 방재 교육 기초

(学校防災教育基礎)’라는 필수이수과목 및 교직이수대상

자를 위한 학교방재교육에 대한 커리큘럼 개발 및 교재 개

발을 진행 및 실행하고 있다(Oda and Ichinose, 2025). 지
진 재해 뿐만 아니라 수해와 관련하여 교원 양성 과정의 

학생, 현직 교사, 교원 자격 갱신 연수자를 대상으로 한 답

사, 온라인 교육, 워크숍 형태의 방재 프로그램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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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천한 연구(山本隆太, 2021a; 2021b)도 이루어져왔다.
이처럼 학교 현장의 실천 및 관련 교재나 프로그램 개

발의 움직임과 함께, 교육과정의 측면에서도 방재교육은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
히, 2018년 고시되어 2022년도부터 일본의 학교현장에

서 실시되고 있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에서는 필

수 이수 과목으로서 「지리종합」이라는 이름의 과목이 지

정되었다. 이 과목은 1957년 고시 학습지도요령에서 실

질적으로 필수이수가 폐지된 이후, 지리역사과로 개편된 

이래 처음으로 설치된 지리 필수이수 과목이다. 이 새로

운 필수이수 지리과목은 기존의 과목 「지리A」을 새롭게 

내용이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도나 지리정보시스템의 활

용’, ‘국제이해와 국제협력’, ‘방재와 지속가능한 사회 구

축’라는 3개의 큰 틀을 통해 개정되었는데 이 중 포함되는 

내용 중 하나가 방재이다. 이는 일본의 고등학교를 졸업

한 학생이라면 방재를 포함한 이 3가지 틀에 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배우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리종합」에서의 방재교육은 과목의 신설이 언급될 

때부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특히, 과목 신설에 있

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일본학술진흥회(日本学術振興

会)의 제안은 일본의 지리교육에 있어서 방재교육에 방

향성을 제시하였다. 日本学術振興会（2007）에 의하면 자

연재해발생의 메커니즘에 대한 기초지식 및 인위적인 재

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교육에서의 지리 커리큘

럼내용을 재검토하여 방재기초교육으로서 학교지리를 

충실히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언을 시작으로 해

저드 맵의 활용과 답사를 통한 지역방재의 조직 및 지방

자치단체와 NPO와의 연계의 필요성(日本学術振興会, 
2011), 동일본 대지진의 계기로 방재에서 감재(減災)로
의 시점의 확대 및 지진의 나라로서 일본의 나라 만들기, 
지역 만들기를 중시(日本学術振興会, 2014)하는 신설 지

리필수 과목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

개발목표) 중 11번(한국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조

성’, 일본은 ‘지속적으로 살수 있는 마을만들기(住み続け

られるまちづくりを)’가 공식 표현)을 ‘방재’로 표기 및 

해석하며 지속가능성과 방재의 연계성을 강조하거나, 
‘취약성(脆弱性, vulnerability）’의 반대말로써 ‘회복탄력

성(レジリエンス, Resilience)’ 개념을 통한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학습에서부터 출발하는 지역 이해(日本学術振

興会, 2017)가 가능한 「지리종합」의 개발로 이어졌다. 

2018년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이 고시되면서 「지리종합」

이 공개된 후에도, 일본학술진흥회는 새로운 과목을 통

해 방재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및 제

안을 이어갔다. 특히, 지구환경변화나 방재 및 감재 학습

의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서의 「지리종합」의 정체성 및 이

를 유지할 수 있는 교재개발의 충실에 대해 언급하며, 이
를 위해 특히 대학의 교원양성과정에서의 변화를 제안

(日本学術振興会, 2020)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본지리학회 지리교육전문위원회(日本

地理学会地理教育専門委員会), 재해대응위원회(災害対

応委員会) 그리고 일본학술회의 지리교육분과회(日本

学術会議地理教育分科会)는 「지리종합」으로 인해 변화

하는 학교지리에 대해 2019년 학술대회 공개 심포지엄으

로 설정, 공동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지리종

합」과 방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주제로 일본

지리학회 재해대응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방재에 대한 언

급도 이루어짐으로써, 해저드 맵의 이용 및 자연지리를 

기초로 한 방재, 그리고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지리교사 양

성에 대한 연구발표가 진행되었다(矢野桂司 et al., 2019).
다음 학습지도요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최근에는 

「지리종합」에서의 방재 학습의 특징을 급속한 변화와 학

제성으로 보고, 기후변화나 이에 따른 재해 극심화로 대

표되는 방재 과제의 변화를 언급하였다. 그렇기에 방재 

학습에 대해서는 인간 활동과 자연 환경의 양면에 걸치는 

폭넓은 지식과 문이과를 융합한 종합적인 사고력이 요구

됨을 언급함과 더불어. 방재 학습 주제의 선정에 있어서 

학습자의 거주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역 특수적인 과제를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동시에 기후변화 적응법의 시행, 
‘유역 치수’의 도입이나 재해대책 기본법의 개정 등 방재 

정책의 변화, 기후변화 협약이나 생물다양성 조약 등의 

국제적인 대처 동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日本学術

会議, 2023)을 제안하였다. 즉, 「지리종합」에서는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측면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주

변의 환경과 방재에 대해 고려함과 동시에 글로벌한 스케

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재의 동향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리종합」에서의 방재교육은 교과서에서 방재나 환

경에 관한 특정 사례 지역의 지식을 배우는 것에 머무르

지 않고, 지도 및 GIS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역을 교재로 삼는 ‘교재의 현지화’를 실시하도록 함으

로써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발전하여 실제 실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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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리종합」에서의 방재를 다룬 목표, 내용, 내용을 다루는 법

내용

  Ｃ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와 우리들

    (1) 자연환경과 방재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상호 의존 관계나 지역 등에 착안하여, 과제를 추구하거나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 다음과 같은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할 것.
    (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자연재해나 학생들의 생활권에서 볼 수 있는 자연재해를 바탕

으로, 지역의 자연환경 특성과 자연재해에 대한 준비 및 대응과의 관계와 더불어, 자연재해의 규모나 빈도,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준비 및 대응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이해할 것.

    (나)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해저드 맵이나 신구 지형도를 비롯한 각종 지리 정보에 대해, 그 정보를 

수집하고, 읽으며, 정리하는 지리적 기능을 습득할 것.
  나. 다음과 같은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을 습득할 것.
    (가) 지역성을 고려한 방재에 대해, 자연 및 사회적 조건과의 관계, 지역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등에 주목하여, 주제를 설정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준비 및 대응 등을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여, 표현할 것.

내용을 

다루는 법

  (가) (내용 C의)(1)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룰 것.
  일본은 변화가 풍부한 지형과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일찍부터 자연재해

에 대한 대응에 힘써왔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다룰 것. 그 때, 지형도나 해저드 맵 등의 주제도 읽기 

등, 일상생활과 연결된 지리적 기능을 습득하고, 방재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자연재해' 및 '학생들의 생활권에서 볼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각각 지진 재해나 해일 재해, 
풍수해, 화산 재해 등으로부터 적절한 사례를 다룰 것.

* 기울임체는 필자 추가.
출처 : 文部科学省，2018.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주변 생활권에서의 방

재나 환경에 대해 생각하게 함으로써, 이를 지역사회의 

생활을 향상시키거나 보다 좋은 지역 만들기로 연결시키

려고 하는 노력을 기르는 것을 염두에 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종합」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변화와 

자연재해의 현황과 과제를 이해하고 미래지향형 사고력

을 습득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

하다(日本学術会議, 2023). 이러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방재를 통해 생각하는 미래지향적 사고력의 습득을 포함

한 「지리종합」의 성격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인이 

되어 보다 현실적으로 미래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 중학교에서도 진행되는 방재교육과 차이를 두는 방

재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2．과목내 방재교육 관련 목표와 내용

「지리종합」 과목의 목표에는 “지리에 관한 여러 과제들

에 관해서 세계의 생활문화의 다양성이나 방재, 지역이

나 지구적 과제에 대한 노력 등을 이해함과 동시에, 지도

나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조사나 여러 자료로부터 

지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조사 및 

정리하는 기능을 습득하게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방
재가 언급되고 있는 대단원 ‘C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와 

우리들(持続可能な地域づくりと私たち)’에서는 ‘(1) 자
연환경과 방재(自然環境と防災)’, ‘(2) 생활권의 조사와 

지역의 전망(生活圏の調査と地域の展望)’이라는 2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방재에 대해서 직접적

이며 중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소단원 ‘자연환경과 방

재’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정(학습지도요령)은 다음 표 

1과 같다.
이를 통해 보면 방재에 관한 대단원에서는 소단원 ‘생

활권의 조사와 지역의 전망’과 함께 묶어서 구성하고 있

다. 즉, 일본 국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재해로서 크게 4가
지, 지진(쓰나미 포함), 해일, 풍수해, 화산은 최소한으로 

학습할 재해 내용으로서 다룰 것, 그리고 이 4가지 재해 

이 외에도 일본 국외에서 발생하는 방재 사례를 이해함으

로써, 국내외의 방재 내용을 토대로 학습자가 생활권에

서 직면하는 방재 과제를 확인하고, 그 해결을 위한 방재

교육을 통해 궁극적인 목표인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로 

나아가도록 학습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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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업 실천을 통해 본 「지리종합」의 

방재교육

1.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앞서 검토한 국

가 교육과정에서의 방재교육이 실제 학교 지리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에 대해 사례 연구(Case study)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사례 연구는 특정 현상이나 이슈

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 하나 또는 소수의 사례

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이다(Creswell 
and Poth, 2018). 본 연구에서는 교사 개인이 실천하는 방재

교육의 수업 사례 그 자체에 내재적이며 독특한 특성이 존

재한다는 것에 주목함으로써, 해당 사례 자체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를 통해 방재교육에 대한 수업수준에서의 이해

를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내재적 사례연구(Intrinsic 
Case Study)(Creswell and Poth, 2018)를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은 지리역사과 교원면허(한국의 교원자격증

에 해당, 이하 교원자격증)를 소지하는 지리 전공 교사가 

진행하는 「지리종합」의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와 우리

들’ 수업과 그 수업을 수강한 학습자의 학습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수업 선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지리역사과 교

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아닌 학부 및 석사과정에서 지

리교육을 전공한 교사 중에서 수업실천자 대상 선정을 위

한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추가 자료 수집을 통

해 방재교육에 관해서 학술대회 발표 및 관련 학술도서, 
교과서 집필 등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방재수업에 대해

서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리종합」 과목 속에서 

비중을 두어 실천하고 있는 공립 일반 고등학교 A, B의 경

력 15년 이상의 지리교원 2명(C, D)의 수업을 선정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방재 학습 수업 전 수업자 교사 C, D

에 대해, 사전에 질문할 내용을 구성하되 인터뷰 중의 예

기 치 않은 응답과 논의를 수용하여 유연하게 진행하는 

반구조화(semi-structured) 인터뷰(Phillips and Johns, 
2012, 박경환 외 역, 2015, 241)를 진행하였다. 이후, 수업

자와 학습자의 동의 하에 방재학습 수업의 참여관찰을 진

행하였으며, 조사시에는 학습자와 교사의 발화 내용을 

수집하고 수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참여 관

찰 조사 후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활동지 답안을 학

습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하였으며, 수업 후에도 수업자 

교사 C, D에 대한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1)

조사 시기는 2022년 10월과 23년 1월(A학교), 3월(B학

교)이며, 각 2회, 총 4회의 수업 참여관찰 조사, 수업자를 대

상으로 한 수업 전, 후의 1회(각각 2회, 총 4회)의 반구조화 

인터뷰 조사를 1회당 2시간 이내에 걸쳐 진행하였다. 참여 

관찰한 수업의 기록 및 지도안, 수업자료, 인터뷰 내용은 조

사 후 문자화(일본어) 하여 조사대상자인 교사 C, D에게 사

후 확인을 받은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하의 조사 내용은 

일본어를 필자가 한국어로 번역, 인용한 한 것임을 밝힌다.

2.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와 우리들’ 단

원의 재구성 및 수업 사례

1) A 고등학교의 단원 재구성 사례

A고교에서의 「지리종합」의 방재학습은 겨울방학을 전

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단원 전체적으로 방재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상세 단원 구성은 표 2와 같다.
먼저,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가 소속해 있는 도

쿄도에서 일어났던 큰 지진 중 하나인 간토대지진을 언급

하면서 당시 진도 5부터 7까지의 피해 지역을 현재 기준으

로 산출한 단계구분도를 제시하면서, 학교를 오기 위해 대

다수의 학습자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노선의 노선도와 겹

쳐서 생각해보도록 한다. 지도와 더불어 같은 지역에 대해

서 지형의 표고별로 색을 달리 할 수 있는 ‘색별표고도(色
別標高図, 표고에 따라 색을 달리하는 지도, 일본 지리원지

도 홈페이지에서 학습자가 직접 작성가능)’를 제시하여, 이 

두 지도를 비교하여 생각하게 함과 동시에 학습자가 생활

하는 지역(통학로)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한다. 다음으로 

겨울방학 과제로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후, 개학 후 1차시에서 이

를 간단하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2차시에서는 방학 

전에 진행한 간토대지진과 그 이후의 도쿄에 대해서 도시

지리적 측면이 강한 도쿄의 도시 내부기능 및 대도시의 기

능분화에 대해서 학습한다. 이때, 도시 설계에 있어서 방재

의 관점도 포함하여 형성되어온 도쿄에 대해서 언급한다. 
3차시에서는 도쿄안의 학교가 속해있는 ‘구’단위로 스

케일을 조절하여 학교가 속한 ○○구와 그 주변을 둘러싼 

5개의 구를 조사하여, 그 중 학교가 속한 ○○구와 그 외

의 구 1개를 선택, 2개의 구의 슬로건을 생각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4차시에서는 3차시에서 고안한 슬로건을 발표

하는 시간을 갖는다. 5차시에서는 ○○구의 슬로건을 바

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학습자 스스로 



양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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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리종합」 단원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와 우리들’의 방재학습 관련 단원구성의 사례

과목명 지리종합 대상학년 1학년

단원명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와 우리들 총 시수 9시간

시기 주요 발문(Ｑ) 및 학습내용(Ｃ) 학습활동

전시

Ｃ 현재 학교 주변의 △△역이 포함된 지하철 

노선과 그 주변을 범위로, 관동 대지진시기의 

진도에 대한 학습

진도에 따른 단계구분도와 지형의 색별표고도를 비교

겨울

방학중
Ｃ 과제 ‘내가 사는 지역의 재개발’의 수행 ‘내가 사는 지역의 재개발’에 대해서 조사하여 포스터(A3)로 정리

１
Ｃ 겨울방학 중의 과제(포스터)에 대해 프레젠

테이션 실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그리고 이를 들으면서 깨달은 점에 대해서 수

시로 메모

２ Ｑ ‘도쿄’란? (도시지리)
일본이 도시 계층을 분류하는 것을 통해 스케일 측면에서, 도쿄와 

그 내부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거주지역을 비교 

３ Ｃ ○○구의 캐치카피(슬로건)를 고안

○○구와 그 주변의 5개구를 조사하여, 그 5개의 구 중에서도 하나의 

구와 ○○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캐치카피(슬로건)을 고안하여 

제출(생활권의 조사). 단, 슬로건은 반드시 “데이터(수치)”나 “근거”
를 기반으로 책정될 것

４ Ｃ 슬로건을 발표
‘어떤 구 인가? 왜 그 슬로건으로 정했는가?’에 대해 간결한 프레젠테

이션 진행

５
Ｃ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란’ 이라는 테마로 

질문 작성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란’ 이라는 테마로 나온 질문을 ‘닫힌 질문’
과 ‘열린 질문’으로 나눔. 그리고 질문의 순서를 매겨, 각각 고른 이유

를 함께 제시하여 정리(100자 정도)

６ Ｃ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란?’ 질문의 공유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란’에 대해 모둠별로 정리한 것을 반 전체에 공유

７ Ｃ 재개발지역이나 ○○구의 △△역 근처 답사 학교주변인 ○○구의 △△역 부근이나 재개발 지역을 답사

８ Ｑ ○○구의 재개발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

지금까지의 학습을 바탕으로 모둠별로 ○○구의 재개발에 관하여 생

각해보고,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된 5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 

- 답사의 결과 알게 된 지역의 과제와 장점과 단점을 바탕으로 한 특징

- 모둠별로 고안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의

- 관련된 SDGs
- 재개발의 이념, 사례: 지도, 그림, 구체적인 도면 등

９ Ｃ ○○구 재개발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실시

각 모둠별 프레젠테이션(5분 정도)을 듣고 질의응답(3분 정도)
프레젠테이션 후, ①지역의 과제에 대해, 
②△△역 근처의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의 정의에 대해, 
③과제 해결을 위한 재개발안에 대해, 
④프레젠테이션 전체에 대해, 
라는 4개의 관점을 기준으로 한 상호평가, 자기평가를 진행(리커트 

4점 척도).

출처 : A고교의 수업관찰 기록 및 자료,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수업자 확인을 받아 필자 작성.

질문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한다. 이 때 질문 작성 활동 이

전에 먼저 ‘질문하기’, ‘말하고 듣는 토론하기’. ‘질문이나 

발문을 적기’, ‘의견이나 주장을 의문문으로 바꾸기’라는 

4가지 활동에 대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이

유를 확인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테마(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에 대해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을 각각 고안하

도록 하는 활동을 갖는다. 6차시에서는 모둠별로 나뉘어 

5차시에서 학습자들이 고안한 질문과 그 질문을 작성한 

이유를 교사가 정리하여 공유하며 의견을 나눈다. 
7차시에서는 6차시에서 나온 질문을 염두에 두고 실제 

당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던 학교 주변의 ○○구 △△

역 근처를 모둠별로 답사한다. 8차시에서는 지금까지 진

행된 간토대지진과 표고, 도쿄의 내부구조, 답사를 통한 

활동을 바탕으로 ○○구의 재개발에 대해서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생각 한 후, 답사 후 알게된 

것들, 그룹별로 정의내린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의,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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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DGs 중 관련된 목표, 재개발의 이념 및 사례를 구체적

인 도면이나 지도, 그림 등을 포함하여 발표하도록 정리하

는 시간을 가졌다. 9차시에서는 각 그룹별로 발표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 후 상호평가 및 자기 평가를 진행하였다.

2) B 고등학교의 단원 재구성 및 수업 사례

B고교에서는 다음 표3의 단원 전개와 같이 「지리종합」

에서 방재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중 보다 구체적

인 사례로서 지진에 관한 3차시의 지도안은 표 3과 같다. 
본 수업은 크게 지진의 피해와 특징, 쓰나미의 피해, 지

진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은 먼저, 과목 초기에 배

웠던 지형 부분에서 지진의 원리에 관한 내용을 학생들에

게 상기시키면서 시작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학교가 소재하는 현에서 진원

이 있었던 간토대지진(1923), 한신아와지 대지진(1995), 
동일본대지진(2011)의 지진규모, 진도, 피해자수, 사망 

원인, 영향범위 등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공통점 및 차이

점을 생각하는 비교한다. 이후 학습자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하형 지진(한신아와지 대지진)과 해구형 지

진(간토대지진, 동일본대지진)에 대해서 확인 후, 지진 

피해의 대표적인 현상인 토양 액체화 현상을 사진을 통해 

확인 및 이해한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지진과 관련한 피해로서 쓰나미와 

폭풍해일에 대해서 동일본대지진 때 피해를 받은 미야기

현 센다이시 아라하마(宮城県仙台市荒浜) 지구를 ‘콘쟉
맵(今昔マップ, Time series topographic map viewer of 
Japan, 현재(今)와 과거(昔)의 맵(マップ)이란 의미로 신

구지도를 시계열로 비교할 수 있는 지도 프로그램)’과 현

재 지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국토지리원 제공 지리원지도

를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지도상

의 표고를 통해 이와테현 미야코시(岩手県宮古市)에 설

치되어 있는 슈퍼제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언급하면서, 높
은 제방을 설치하여 사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제방 배후의 마을에 큰 피해를 입혔던 동일본대진

재 때의 상황을 제시한다. 지도와 당시 상황을 통해 쓰나미

에 있어서 제방의 의의와 더불어 피해 지역에서 어떤 ‘지역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생각하도록 한다.
수업 마지막에는 학생들은 지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무

엇을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리한다. 지진을 예언하

는 것은 어렵다는 전제 및 자연현상과 그 발생확률로서 

‘해저드(ハザード)’2), 사회적 영향으로서 ‘리스크(リスク)’3)

라는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인간이 재해 피해 감소를 위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습자는 생각

하게 된다. 각각의 지역에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해저

드에 대해 생각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와 해저드

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지역별로 필요한 재해 대응이라는 

점이 교사에 의해서 언급되고 수업은 정리된다. 
숙제로는 이번 수업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1. 쓰나미 

피해를 입은 센다이시 아라하마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안해 봅시다.”, “2. 난카이트러프 지

진(南海トラフ地震)의 발생이 예측되고 있는데, 이에 대

한 대응책으로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해주세요.”라는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온라인 제출

(Forms 입력)하며 수업을 마치게 된다.

IV. 「지리종합」에서의 방재교육 

실천의 고찰

1. 학습자의 생활권 속에서 자연적인 ‘해

저드’와 사회적인 ‘리스크’를 고려한 지

역 만들기를 생각하는 방재학습

수업을 통해 본 일본의 필수 지리과목에서의 방재교육

의 첫번째 특징으로는 지역 만들기의 관점에서 자연현상

(및 그 발생확률) ‘해저드’와 사회적 영향에 의한 ‘리스크’
의 의미를 나누면서 그러나 함께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는 「지리A」과목에서 「지리종합」으로 개정되면서 개선 및 

충실하게 반영할 6가지 요점 중 하나에도 언급되어 있다. 
학습지도요령 지리역사과 해설(文部科学省, 2018)에 의

하면, 지난 학습지도요령 개정 이후 동일본대지진을 비

롯한 여러 재해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일본에서 생

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필요한 것은 ‘살아가

는 힘(사는 힘)’이다. 
지난 학습지도요령의 「지리A」에서는 일본 국내의 자

연환경 및 자연재해의 특성의 이해를 중심으로 방재교육

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필수과목 「지리종합」에서는 대단

원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와 우리들’의 소단원 ‘자연환

경과 방재’를 통해 일본 국내의 자연재해는 물론, 세계의 

자연재해와 학습자들의 생활권이라는 보다 물리적으로 

작은 스케일에서의 자연재해를 생각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지리종합」을 통해 일본 국내 뿐만이 아닌 해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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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리종합」 단원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와 우리들’의 소단원 ‘자연환경과 방재’ 수업 사례의 지도안

과목명 지리종합 대상학년 1학년

단원명 자연환경과 방재 차시 3/6차시

단원 전개(총 6차시)

차시 발문/질문

1 일본의 지형은 우리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2 일본 각지역의 기후특징은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3 지진 피해를 경감하는 가장 좋은 안은 무엇이 있을까?

4 화산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5 도시화는 기후재해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가?

6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할까?

수업 전개(3차시)

과정 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지원) 자료 및 교재

도입

(7’)

이전 시간에 배운 지진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지진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전 시간의 지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오늘의 

수업과 연결시킨다. 프린트

전개1
(15’)

1-1. 과거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지진재해 중 피해가 컸

던, 간토대지진, 한신-아와지 대지진, 동일본대지진에 

대해서 조사한다.

조사내용에 관한 틀(예, 진도나 사망원인 등)을 제시

한다. 

프린트, 태블릿, 
스마트폰 등

1-2. 조사한 3개의 지진 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

각한다.
3개의 지진 재해의 발생시간이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추가 설명한다. 또한 3개의 재해 중에 학교 주변 지역에 

미친 영향을 사례로서 언급한다.

1-3. 지진의 종류로 ‘직하형 지진(直下型地震)’과 ‘해구

형 지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1-4. 사진을 통해 토양 액체화 현상을 확인하고, 지진의 

피해에 대해 이해한다.

‘직하형 지진’과 ‘해구형 지진’에 대해서, 조사한 3개의 

지진 재해의 상황을 사례로 들면서 설명한다.

전개2
(9’)

2-1. 지진 재해의 하나인 쓰나미에 대해 먼저 폭풍해일

과의 차이점을 생각해본다.
폭풍해일은 태풍과 관련된 경우가 많기에 어느정도 예

측이 가능한 반면, 쓰나미의 경우 지진이 일어난 이후 

발생하기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을 언급한다. 프린트, 태블릿, 
스마트폰 등 

(콘쟉맵, 
지리원지도 

기동 가능한 

기기)

2-2.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라하마 지구를 사례로 ‘콘쟉

맵(今昔マップ)’이나 지리원지도를 참고하면서 쓰나미 

피해를 입기 전과 현재의 ‘지역 만들기’ 모습을 지도로

부터 읽어내고, “슈퍼제방”의 확인과 더불어 그 의의를 

확인하고, 쓰나미에 대해 어떠한 사전 대책과 현재의 

대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개발에 초점을 맞춰 생각, 조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리원지도에서 색으로 구분된 표고지형도를 제시하여 

이를 통해 특징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한다.
‘콘쟉맵’에서는 옛날과 현재의 주택이 수, 지리원지도

(특히, 제방이 잘 보이도록 포인트를 지정한 표고 지형

도)제시를 통해, “슈퍼제방”의 존재 등에 대해서 지도

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언급한다. 

전개3
(11’)

3-1. 조사한 현재의 ‘지역 만들기’를 참고로 하여, 앞으

로 어떻게 ‘지역 만들기’를 하는 것이 좋은가, 그 장점과 

단점을 생각한다. 이때, 지진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자
연현상에 관한 ‘해저드’와 이에 따른 사회적인 영향인 

‘리스크’라는 사고법을 바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해저드’에 해당하는 사례(지진 그 자체에 의한 흔들림 

등)를 들면서, 컨트롤 하기가 어려운 혹은 할 수 없는 

개념인 ‘해저드’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리스크’를 

연결시켜 생각함으로써, 실제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으로 ‘리스크’ 감소를 위해 생각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3-2. ‘해저드’는 컨트롤 할 수 없지만, ‘리스크’를 컨트롤 

함으로써 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이때, 
모든 지역을 모두 생각하는 것 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

에 의해 ‘리스크‘는 다르다는 것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줄 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만들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 역시 반드시 절대

적으로 ‘좋은’ 대책은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며, 어떤 한 

대책이 모든 지역에 절대적으로 ‘좋은’ 대책이라고 보

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즉, 각 지역의 

특성을 생각하여 각 지역의 리스크‘를 확인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

(3’)
오늘의 ‘지리종합 수업 프린트 44’에 대해 조사한 내용

이나 생각해본 내용을 정리하여 Forms에 제출한다. 
숙제로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도록 Forms 
입력에 대해 언급한다.

프린트, 태블릿, 
스마트폰 등

출처 : B고교의 수업관찰 기록 및 자료,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수업자 확인을 받아 필자 작성.

지진 피해를 경감하는 가장 좋은 안은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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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해에 대해서 보다 학습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재해일

지라도 피해 양상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文部科学省, 2018)는 점이 보다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결국엔 학습자의 생활권과 같은 물리

적으로 작은 지역 스케일에서 자연현상 및 그 발생확률 

로서의 해저드와 취약성, 그리고 리스크와의 관계를 종

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방재수업은 자연현상의 해저

드와 사회적인 취약성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는 점, 학습

자의 가까운 생활권 지역에서의 방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고등학교의 단원 구상은 학생들의 

생활권인 학교소재지가 피해 대상이 되었던 간토대지진 

대해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지진피해(해저드 관련)
에 대한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피해지역이 

어떻게 취약성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현재의 도시

가 되었는지에 대해 이어지는 단원구성을 가진다. 단원 

구성에 대해 교사 C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이 (지리종합)과목은 1년간 약 60차시가 실질적인 수

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원을 전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1년 안에 끝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중
략) … 간토대지진 관련 수업 다음이 학생 자신 주변에 대

한 조사 보고서(겨울방학 숙제)가 제시되면서 (이 소단원

이) 시작되었기에, 학생들의 주변인 도시를 사례로 '지역 

만들기'에 대해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중략)… 현

재 △△역 주변 부지에 예전에 차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면서, 어느 날 학생이 '거기는 뭐가 들어서나요?', '
그 땅은 뭘 로 이용될까요?'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계기로,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이 구체적인 사

례를 통해 접하는 문제들을 다루며 '그 땅', 즉 △△역 주변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덧붙여, 봄에는 △△역 반대편에서 지형과 도시 계획을 

중심으로 필드워크를 진행했고, 이번 수업에서는 ○○구

의 △△역 주변에서 필드워크를 했습니다. …[교사 C]

 * ( )괄호안의 내용은 필자 추가.

즉, 조금은 연결이 어려워 보이는 ‘간토대지진’에서 ‘재
개발’이라는 연결을 ‘방재’를 매개로 하여, 이에 대한 취약

성 및 리스크 대비 혹은 재해 이후의 지역 재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수업시간이 연간 

60시간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대단원에서 언급해야 

하는 학습자의 생활권의 지역 만들기와 방재를 동시에 다

뤄 학습시간을 확보하고자 한 교사의 현실적인 아이디어

로도 볼 수 있다.
B고등학교의 단원 및 수업 구상 역시 공간적, 시간적으

로 간토대지진을 멀게 느끼는 것이 아닌 학교 소재지가 

진원지였다는 점을 학습자에게 연결시키면서 지진피해

를 학습자 자신의 지역의 과제로서 가깝게 생각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자연적인 측면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

에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리스크를 제어하고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며, 해저드와 

리스크의 관계성을 고려한 방재학습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교사 D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일본은 어디에 살고 있던지 간에 해저드를 피할 수 없

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건 

리스크를 제어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를 생각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차시의 화산에서는 화산이 있기

에 가능한 장점으로서 온천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

다. 해저드에 대해서 100% 나쁜 것도 100% 좋은 것도 없

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D]

2. 다른 과목과는 차별화된 지리에서‘만’ 

가능한 방재 수업 설계

수업을 통해 본 일본의 필수 지리과목에서의 방재교육

의 두번째 특징으로는 「지리종합」을 통해 지리과에서만 

할 수 있는 방재교육을 교사들이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방재교육이 지리과에서만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학습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학
습내용의 중복 및 반복에 의한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지리교사는 자신의 과목 뿐만 아닌 다

른 과목 들에서 방재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

하여 이를 고려한 지리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

서 학습자에게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에 대해 교사 D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방재에 관해서는 특히 학교내에서의 보건체육, 공공

(한국의 일반사회에 해당하는 과목), 가정과목과의 중복

을 피하면서 겹치는 부분을 줄여, 지리에서만 할 수 있는 

내용을 구상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해저드는 피할 수 없

지만,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라는 면에서 해저드의 영향 

등은 보건 수업에서의 재해 관련에서도 등장하기에, 학
습자 중심에서 바라보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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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기에, 각 교과 간의 내용을 고려하여 지리의 특색

을 내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슈퍼 제방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실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 

인지?, 동일본대지진 때 결국엔 피해를 입었기에. 이런 것

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수업을 생각했습니다. …[교사 D]

* ( )괄호안의 내용은 필자 추가.

더불어 단순히 해저드에 대한 이해만이 아닌 거기에 사

는 사람들이 이 해저드나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는지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을 중시한 수업을 구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번 학습지도요령부터 ‘소학

교 사회’,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지리역사’ 해설에 명시

된 5가지의 ‘지리적으로 보는 법, 사고하는 법(地理的な

見方･考え方)’의 하나인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상호의존

관계(人間と自然環境との相互依存関係)’가 반영된 방

재학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학습지도요령에서 언급되는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상호

의존관계’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인간은 자연환경을 다

양하게 이용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경관을 

만들어 내지만, 한편으로 인간은 자연의 여러 요소들의 영

향을 받음과 동시에 주변 환경을 조화로운 경관으로 바꾸

거나 때로는 부조화스러운 경관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즉, 공간속에서 드러나는 복잡한 상호 의존관계를 이해하

는 것은 환경계획이나 환경관리, 더 나아가 환경 보호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하다(文部科学省, 2018). 이처럼 다른 과

목과는 하기 어려운 지리에서만 가능한 방재학습을 어떻

게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 조사 대상 수업사례는 ‘지
리적으로 보는 법 및 사고하는 법’과 같은 지리교육의 시

점을 기반으로 한 방재학습을 진행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도 및 답사라는 지리학에서 중요시

되는 방법론들이 진행되는 것 역시 지리학습에서만 가능

한 방재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대상이 된 두학교의 

단원 및 수업사례에서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지도를 

중심으로 한 학습이었다. 예를 들면, B고교에서는 1896
년 지도부터 현재 일본 국토지리원에서 제공하는 지리원 

지도나 위성사진 등을 동시에 화면분할로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 프로그램(今昔マップ), 지리원지도를 통해 

학습자가 실제 표고에 원하는 색상을 넣어 작성할 수 있

는 색별표고도를 활용하여 이전에 일어났던 재해에 대해

서 확인하는 작업이 학생들에게 익숙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업 중에 진행되고 있었다. 학습자들이 태블릿을 가지

고 있었던 이유 중 하나 역시 이 온라인 기반 지도 플랫폼

을 이용하기 위함임을 수업 관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A고등학교는 앞선 4장 1절에서의 인터뷰 기록에

서도 보다시피 60시간밖에 없는 시간 중에서도 학교 입

학 후 4월에 교사의 설명을 중심으로 한 답사, 그리고 같

은 지역을 두고 재개발을 염두에 둔 모둠별 답사를 진행

하였다. 이러한 지도 및 답사를 통한 지리적 정보를 통해 

방재와 관련한 지역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 

역시 지리수업이기에 가능한 방재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리교육에서

의 방재교육

수업을 통해 본 일본의 필수 지리과목에서의 방재교육

의 세번째 특징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방재를 함께 고

려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리종합」이 필수화 될 때 제시된 3개의 큰 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도나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 국제이해와 

국제협력, 방재와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축이 제시되면

서, 특히 방재와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내용은 함께 고

려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만큼 교육과정 설계에서부터 학

습 내용으로서 방재와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축이 함께 고

려되었기에 소단원 ‘자연환경과 방재’와 ‘생활권의 조사

와 지역의 전망’이 함께 대단원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

와 우리들’로 묶이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고등학교의 교사 D는 본 조사

대상 수업의 마지막에 숙제로 2가지 질문을 제시했다. 이 

2가지 질문은 수업을 정리함과 동시에 과거에 발생한 재

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재해라는 과거와 현재

에 대해 방재를 생각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의 가장 친숙한 생활 지역에 있는 지리적 과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책 및 개선책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앞

서 언급한 「지리종합」으로 개정될 때 개선 및 충실하게 반

영할 6가지 요점에도 함께 언급되어 있다. 먼저 과거 동일

본 대지진의 피해를 입은 센다이시 아라하마 지역을 어떻

게 개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에 대한 질문

에 대한 학습자들의 답변들 중 특이할 사항은 여가시설과 

경제적 활동을 함께 생각하는 답변이었다. 

바다가 가까워서 BBQ를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나 카

페 등 관광지로 만들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관광객도 많

이 오지 않을 것이다. [S1]
하천부지를 야구장 등 여가시설로 개발한다.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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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등 쓰나미 피해의 위험이 있는 곳에 집을 짓지 않

고, 야구장 등 여가생활로 가끔씩 오는 시설로 만든다. [S3]
이벤트의 부활 또는 새로운 이벤트 만들기→원래 유명한 

서핑 명소였기 때문에 해수욕 이벤트 등을 기획한다. [S4]
비싸고 튼튼한 상업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점→해일 피해를 입기 쉬운 지역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피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안심할 수 있다./단
점→높은 건물이 늘어나면 경관이 사라지거나 상업시설

이 고객을 독점해 문화가 사라질 수 있다. [S5]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금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캠핑장이나 스포츠 시설을 건설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금이 모이면 피해 이전처럼 

도시를 복구하고, 더 나은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S6]
앞으로도 쓰나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택가 등 사람이 오래 머물러 있는 건물이 아닌, 상점이

나 오락시설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급

적 단층 건물이 아닌 고층 건물로 하고, 위치적으로도 개

인의 의식적으로도 피난 경로를 마련하도록 한다. [S7]
필수적인 시설을 두지 않도록 한다. 주거지 등은 만들

지 않고 공원이나 농장으로 만든다. 하지만 쓰나미를 막

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쓰나미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게 된다. [S8]
공원, 스포츠 시설 등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것을 지

어야 한다. [S9]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시설을 두거나, 아무것도 두

지 않고 광장으로 활용하는 등, 쓰나미에 대한 대책을 세

우기보다는 미리 쓰나미 피해를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시설의 예로는 야구장, 골프장, 오락시설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그 장소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

도 중요하다. [S10]

* [S ○]는 학습자를 의미.

슈퍼 제방이 있었음에도 피해가 컸던 이와테현 미야코

시의 사례를 학습한 이후이기에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쓰

나미가 와서 피해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으며 당연하

다는 전제하에, 현실적으로 사람이 오래 머무르지 않지

만 평소에는 경제적, 문화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에 대

해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센다이 

프레임워크(仙台防災枠組,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로도 알려져 있는 방재관련 프레임 워

크의 ‘행동 우선순위(Priorities for Action)’의 우선순위3 
‘회복탄력성을 위한 방재 및 재해 위험 경감 투자(Priority 
3: Investing in disaster risk reduction for resilience)’와 

같은 사고방식의 존재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우선순위 3
에서는 재해의 예방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복구 및 재건을 

위해 환경의 경제적, 사회적, 보건적, 문화적 회복력의 강

화와 이를 통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대책이 필

요하다(UNDRR, 2015)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회복탄력성에 대해서는 재해 이후 대응에 대해 

각 지역에 맞는 재해 직후의 신속한 대응과 더불어 사회

경제적으로 장기적인 복구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内閣

府, 2021)는 일본 국내의 사고방식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나 쓰나미 등 재해 당

시의 직접적이며 물리적인 원인이 아닌 재해로 인한 부상 

악화 또는 피난 생활 등에 따른 신체적 부담으로 인한 질

병으로 사망하는 ‘재해관련사(災害関連死)’에 대한 내각

부 보고에 의하면, 동일본대지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재해관련사의 52.7%에 해당하는 원인이 피난

생활의 육체적, 신체적인 부담(재해 쇼크 등을 포함)으로 

인한 것(内閣府, 2023)이었다. 
이를 통해 본다면 B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조금은 단순

하고 투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재해가 다시 발

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 대해 알고, 그럼에

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그 지역에서 살아가

야 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문화적 측면에서도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

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회복탄력성에 기반한 지속가능

성(Sustainability)을 염두에 둔 재해 후 지역 만들기를 생

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 질문이었던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난카이트러프 지진에 대해 “난카이트러프 지진의 

발생이 예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어떤 것

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크게 개인

(가족)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해야 할 일로 크게 나누

어서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개인적 측면)
언제 일어나도 1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비상식량을 

준비하거나, 가족과 함께 대피할 장소, 모일 장소 등을 정

해둔다. [S3]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경로 확인, 

비상용 가방 준비, 위험지도 확인 등을 미리 준비해둔다. 
[S11]

만약 지진이 발생해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어디로 대피

할 것인지 가족과 연락을 취해야 한다. 최소 3일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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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을 가지고 피난용품을 준비해 두어야 할 것 같다. 미
리 준비해야 한다. [S12] 

종합 해저드맵 확인, 자율방재지도 제작 등 자조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S14]

(사회적 측면)
지진의 규모와 범위, 어느 시간대에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설을 잘 갖추어야 한다. [S13]
지금은 누구나 SNS로 정보를 발신할 수 있기 때문에, 재

난이 발생했을 때 올바른 정보가 퍼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야 한다.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의

견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S8]
주택-건축물의 내진화 촉진, 가구 고정 등 지진 대책과 

방파제, 방재림 설치 등 쓰나미 대책의 병행 실시가 필요

하다. [S15]

* [S ○]는 학습자를 의미.

이는 한신아와지 대지진 및 동일본대지진 이후 강조된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4)
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 의한 공조(公助)의 지체로 인

해 자조와 공조(共助) 의식이 높았던 한신아와지 대지진

의 영향(박철웅, 2019)과, 3월이기에 하교 중 혹은 방과후 

활동 등을 위해 학교안에서의 인명 피해가 높아 학교안전

을 중심으로 한 자조, 공조(共助), 공조(公助)를 다시 철

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움직임(文部科学省, 2013)이 일

었던 동일본대지진의 상황들이 학습자들의 사고에도 반

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고등학교의 교사 C는 ‘이 방재수업을 학습한 학습자

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

이 답하였다. 

… (이 수업을 다 마친 후 학생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

람’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발표는 스스로 조사하고 설명

하는 장소(및 기회), 즉 무언가를 제안할 수 있는 장소(및 

기회)로서 이 수업이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

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려는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의 정의가 아닌, 각 지역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만

들기’에 대한 탐구이길 바랍니다. [교사 C]

* ( )괄호안의 내용은 필자 추가.

이를 통해 본다면, 본 연구대상이 된 두 학교의 「지리종

합」 방재수업은 방재를 지속가능성과 함께 생각하는 수

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서 학습자는 자신

이 속한 지역으로서 나라 스케일 혹은 이보다 물리적으로

는 좁은 스케일이지만 일상생활을 보내는 생활권 속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재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

회를 가진다. 본 연구 대상이 된 두 학교의 「지리종합」 방

재 수업은 지역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과거의 재해

에 대한 현재의 대응과 미래의 재해에 대해 생각할 수 있

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즉, 방재를 기반으로 자신의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는 ‘살아가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종합」에서 방재관

련 단원의 수업 실천 분석을 통해, 일본의 고교 지리과목

에서의 방재 교육의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수업실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교

육과정(학습지도요령) 수준에서의 고교 「지리종합」의 방

재교육에 대해서 문헌 연구를 통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자연환경과 방재’와 ‘생활권의 조사와 지역의 전망’이 함

께 대단원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와 우리들’로 함께 묶

어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본 국내에서 자주 일어

나는 재해인 지진(쓰나미 포함), 해일, 풍수해, 화산을 최

소한으로 학습할 재해 내용으로 다룸과 동시에, 각 지역

별로 자주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 학습자의 생활권 스케

일 속에서 지역 과제로서의 방재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방재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

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실제 고등학교에서 「지리종합」의 방재교육과 관

련된 단원의 수업 실천에 대해서 수업 참여관찰과 실천자

(교사)에 대한 인터뷰 조사 및 학습자의 학습지를 수집 및 

조사하였다. 그 결과, A고등학교의 방재학습 사례에서는 

도시의 재개발과 방재가 어떻게 연결되어 이 내용이 지속

가능한 지역만들기와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는 단원구성

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B고등학교의 경

우, 자연현상으로서의 ‘해저드’와 사회적 영향으로서의 

‘리스크’에 초점을 맞춘 지진재해에 관한 수업이 진행되

어, 과거에 일어난 재해이후의 개발과 미래에 일어날 가

능성이 있는 재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수

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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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문헌연구 및 수업 참여관찰의 결과를 분석하여 

고교 「지리종합」에서의 방재학습의 특징을 밝혔다. 그 결

과,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된 두 학교의 수업에서는 학습

자의 생활권 속에서 자연적인 ‘해저드’와 사회적인 ‘리스

크’를 고려한 지역 만들기를 생각하는 방재학습, 다른 과

목과는 차별화된 지리‘에서만’ 가능한 방재 수업 설계,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리교육에서의 방재교육이 진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사례연구 방

법론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학교의 수업사례를 일

본 전체의 「지리종합」 수업의 방재학습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 후의 과제로서 일본 지리교

육에서 방재학습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사례를 보다 다양하게 조사 및 분석해 나가고자 한다. 

註

1)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조사는 츠쿠바대학 인간계 연

구윤리 위원회의 승인(課題番号: 筑2022-1A)을 얻

어 실시되었음을 밝힌다.

2) ‘ハザード(hazard)’는 외래어인 ‘hazard’를 일본어 

가타카나로 표기한 단어로서, ‘위험(危険)’이나 ‘재

해(災害)’라는 일본어로 직역되지 않고 원어 그대

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학습지도요

령 중 「지리종합」에서는 ‘ハザード’는 원어 ‘hazard’

를 병기하지 않고 가타카나로 사용하며, ‘재해를 일

으키는 자연 현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위험

이나 재해 그 자체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그 원인 

및 요인으로서의 의미도 강조하기 위함으로 해석된

다. 이러한 해석은 ‘ハザードマップ(hazard map)’

이라는 개념을 ‘방재 지도(防災地図)’나 ‘위험 지도

(危険地図)’라는 일본어로 번역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일본의 방재담당 부분 정부기관인 내각부

(内閣府), 그리고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가타

카나 ‘ハザードマップ’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맥

락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3) ‘リスク(Risk)’ 역시 외래어인 ‘risk’를 가타카나로 

표기한 단어이다. 이 단어를 ‘위기(危機)’로 직역하

지 않고 사용하는 이유는, 유사어인 ‘ハザード’가 재

해를 일으키는 자연 현상을 의미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リスク’는 사회적 및 인위적 영향에 의한 위험

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각부 

공식 문서(예: 방재 백서 등)에서도 사회적 및 인위

적인 영향으로 인한 위험이라는 맥락에서 ‘リスク’를 

번역하지 않고 가타카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4) 재해로 인한 인적, 경제적 피해를 줄여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의 공조(公助), 개인의 자각에 기반한 자조(自

助),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 의한 공조(共助)가 필요

하다(中央防災会議, 2025). 이 세 가지의 연계가 

원활할수록 재해의 피해는 감소한다는 것이 일본 

방재기본계획의 주요 방침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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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게임을 활용한 지리수업의 효과분석: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를 중심으로

정유라*·조철기**·이윤미****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Geography Class Using Simulation 
Games: Focusing on the Simulation Game “The Gerious”

You-ra Jung*⋅Chul-Ki Cho**⋅Yunmi Lee***

요약 : 이 연구는 지리과에 적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한 뒤, 그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Malcolm(1976)이 제시한 시뮬레이션 게임 제작 단계에 따라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를 개발하였다. 시뮬레이

션 게임 ‘더 지리어스’는 실제의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지구온난화라는 환경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에 참여한 학생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는지에 대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하여 변화를 분석하였으

며,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여 참여하였는지를 설문조사를 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추가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에서 어떤 점을 느끼고 깨달았는지를 분석해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의 표현적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어 : 시뮬레이션 게임, 지리 수업, 더 지리어스, 효과 분석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simulation game applicable to geography education, implement it 
in actual classes, and analyze its effectiveness. Following the simulation game development stages proposed by 
Malcolm (1976), a game titled The Geo-Rious was designed. The game was based on real international situations 
and incorporated the environmental issue of global warming. To examine whether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se 
situations improved, pre- and post-tests were conducted and the changes were analyzed. In addition,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assess students’ interest and level of engagement in The Geo-Rious. Furthermor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explore students’ perceptions and insights gained through their participation. These 
qualitative findings were used to analyze the expressive outcomes of the simulation game.
Key Words : Simulation game, Geography class, The Gerious, Effectiveness of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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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는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

이 요구된다. 지식･정보화 사회로 불리는 현대사회에서 

기존의 주입식 교육은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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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pook National University/Researcher,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attached to Teachers College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de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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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신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2015 개
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사 중

심의 전달식 수업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의 전환을 강

조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핵심 역량 함양과 

학습자 주도성 강화가 강조되면서, 학습자는 지식을 수

동적으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조직하

고 확장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교수･학습

에서 다양한 수업 방법은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

습을 촉진하고, 더욱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

한 변화라 할 수 있다(유수진, 2025). 이러한 변화는 구성

주의적 패러다임, 역량 중심 교육과정, 학습자 참여 중심 

수업이라는 일관된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전환 속에서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

를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시뮬

레이션 게임 수업이다. 시뮬레이션 게임은 학습자가 현

실과 유사하다고 느끼는 가상의 상황에서 과제를 해결하

며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으로 정의된다(박현경, 2012). 기존 연구에 따르면 

게임은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습 참

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이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되었다

(Randel et al., 1992; Plass et al., 2015). Walford(1987)는 

게임이 학생들을 가상의 세계로 안내하여 타인의 입장을 

경험하게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신중한 사고와 숙고를 

유도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Lambert and Balderstone 
(2000)은 게임이 단순한 동기 유발을 넘어 지리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분석･종합･평가와 같은 고차사

고 기능을 자극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고차사고 기능

은 학습자가 실제 문제 해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대안을 탐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시뮬레이션 게임은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식이

나 기능을 스스로 습득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적 수업

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조철기(2014)는 현실 상황을 그

대로 과제로 활용할 경우 위험이나 사회적 책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뮬레이션은 현실을 단순화하여 안

전하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에서

는 1950년대 AHSGP(American High School Geography 
Project)를 통해 지리 교육과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지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섯 가지 전략 중 하나로 ‘시뮬

레이션’을 채택한 바 있다(Walford, 2007).그러나 국내 

지리교육에서 게임을 활용한 수업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

이며, 특히 시뮬레이션 게임을 실제 수업에 적용한 연구

는 소수에 불과하다(이지윤, 1991; 예경희, 2005; 박현경, 
2012; 하승우･최재영, 2020). 

이에 본 연구는 지리과에 적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Malcolm(1976)이 제시한 시

뮬레이션 게임 제작 단계를 바탕으로 ‘더 지리어스(The 
Georious)’를 개발하고, 사전･사후 평가지와 심층 인터

뷰를 통해 그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구성주의 학습 이론과 시뮬레이션 게임

구성주의는 ‘지식이라는 것은 구성되는 것이다’라는 것

을 전제로 한다(강영미, 2008; 강인애 등, 2006). 구성주의

의 중심적 아이디어는 우리가 세계를 우리 스스로 능동적

으로 이해함으로써 세계에 관해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학생들은 지식의 구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조철기, 2014). 시뮬레이션 게임 학습 또한 구성주의 학습 

방법에 해당한다. 구성주의의 세 가지 기본 가정을 시뮬

레이션 게임 학습의 특징과 비교해보면, 시뮬레이션 게임 

학습이 구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우선 구성주의에서 지식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식 주체

가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본다(강인애 등, 2006). 
시뮬레이션 게임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경험을 얻으며, 그 경험을 통해 학생이 능동

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한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게임 ‘더 지리어스’에 참여한 학생은 자신이 처한 

국가의 상황이 실제 어떤 국가의 상황인지 알게 되며, 친
구들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거래하면서 탄소배출권이라

는 개념을 알게 된다. 
둘째로 구성주의에서 지식은 상황 내에서, 맥락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본다(강인애 등, 2006). 시뮬레이션 

게임은 현실과 유사한 가상의 상황을 학습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교사가 구성한 특정 상황 내에서 지식이 구성된

다. 예를 들면, 게임 ‘더 지리어스’에 참여한 학생은 5개의 

서로 다른 국가들과 IPCC들과의 협력과 경쟁이라는 상

황에서 국제 정세라는 지식을 구성한다.
셋째로 구성주의에서 지식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강인애 등, 2006).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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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alcolm의 시뮬레이션 게임 제작 모형

단계 제작 순서

1단계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 주제 확인

2단계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의 성격 정하기(경쟁, 비경쟁)

3단계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 개발

4단계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 규칙 제정

5단계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 조 구성 및 준비물 계획

6단계 개발된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 진단

7단계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실행 및 현장 평가

8단계 결과 발표 및 평가

게임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을 받고, 다른 학생들과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본인이 구성한 지식의 타당성을 검토

받으며, 또는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게임 ‘더 지리어스’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처한 국가의 상

황의 특징을 모둠원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모둠은 

미국의 상황과 같다’라는 지식을 구성한다. 또는 다른 모

둠원과 외교 활동을 통해 나라마다 가진 자원이 다름을 

알게 되는 등 새로운 지식을 형성할 수 있다.

2. 시뮬레이션 게임

본 연구에서 사용할 시뮬레이션 게임은 시뮬레이션과 

게임을 결합한 용어이다. 이복경(1986)은 시뮬레이션 게

임을 ‘게임의 한 부분으로서 현실의 어떤 면에 해당하는 고

안된 활동’으로 정의 내렸다. 또한 지리교육학자 Walford 
(1996)는 놀이판 위에서 공간적 과정을 시뮬레이션함으

로써 규칙을 응용하고, 우연적 요소(주사위)를 포함하는 

것이라 정의 내렸으며, 이는 실제 상황에 대해 이해하도

록 실제와 같은 모형을 제작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시뮬레

이션과, 경쟁적 상황에서 진행되는 교육적 게임이 혼용

된 형태이다. 시뮬레이션 게임을 단순히 결합한 것이 아

니라, 시뮬레이션의 수업을 게임의 형태로 개발하여 학

습하는 것을 말한다(박건호, 1997; 서재천, 1998). 
게임과 시뮬레이션 활동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

는 교사가 활동을 철저하게 계획, 준비, 관리해야 한다(조
철기, 2014) 만약 교사가 시뮬레이션 게임의 룰을 정확하

게 숙지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하지 못했

다면,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을 진행할 때 교사는 물론 학

생들에게도 혼돈이 올 수 있다. 이에 교사가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을 수업에 활용하기 전에 간단한 크로스 퍼즐 

게임, OX 퀴즈 게임이나 이미 소개된 시뮬레이션 게임을 

먼저 수업에 적용해 봐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적인 측면

에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박현경, 2012). 교사가 기존

의 시뮬레이션 게임을 수업에 활용하는 데 익숙해진 후, 
직접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단계

를 고려하여 개발한다. Malcolm(1976)이 제시한 시뮬레

이션 게임 제작 단계는 표 1과 같다.
1단계는 학습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로, 실제적이며 학

생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선

택하고 단원의 어느 부분에 적용할지를 결정한다(Joyce 

et al., 2003; Walford, 2007). 2단계는 게임의 성격을 경쟁

적으로 할지, 비경쟁적으로 할지를 정한다. 경쟁적 게임

은 규칙 학습에, 비경쟁적 게임은 문제 해결 과정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다. 3단계에서는 게임을 개발하는 단계로, 
높은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승패 중심이 아닌 쟁점 탐구와 

가치 명료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Fien et al., 
1984). 4단계는 게임 규칙을 제정하는 단계로, 가능한 상

황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으로 규칙을 마련하고, 학생들

에게는 이해하기 쉽도록 이미지 중심의 유인물로 제공한

다. 5단계는 조를 구성하고 수업 준비물을 계획하는 단계

로, 성취 수준이 고르게 분배되도록 편성하고 필요한 자

료를 미리 준비한다. 6단계는 개발한 게임을 진단하는 

단계로, 내용･활동･학습 범위･평가 측면에서 적절성을 

검토한다(Walford, 2007). 7단계는 수업을 실행하고 현

장 평가를 하는 단계로, 교사는 ‘게임 마스터’로서 활동

을 조율하고 규칙 이해를 지원하되, 학생들의 의사결정

에는 개입하지 않고 관찰과 기록을 통해 평가한다(조철

기, 2014; 박현경, 2012). 마지막으로 8단계는 결과 발표

와 평가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발표하고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실시하며, 인지적 성취뿐 아니

라 정의적 성취까지 함께 평가하도록 한다(Slater, 1993; 
Walford, 1996; 조철기, 2014).

III.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 

개발과 적용

1.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 개관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는 ‘The genius’에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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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의 적용 교과와 단원

교과 단원

통합사회
Ⅷ-2. 평화의 중요성과 국제 사회의 노력

Ⅸ-2. 자원과 지속가능한 발전, 3. 미래 지구촌과 우리의 삶

세계지리
Ⅷ. 공존과 평화의 세계 

- 3.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한 지구촌의 노력들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1. 지정학적 갈등과 공존

5. 미래사회의 전망과 대응

를 더한 용어로, 필자가 만든 지리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본 게임은 학생들이 지리를 친숙하게 여기고, 세계 각국

의 입장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게임이

다. 이 게임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각국의 입장’, 그리고 ‘서로의 협

력’이다. 학생들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신흥공업국, 그리

고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중 하나를 골

라 그 국가의 주인공이 되어 게임을 진행한다.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식량과 석유가 다르며, 각 국가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도 모두 다르다. 또한 국가별로 발전을 한번 할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다르다. 게임을 진행하

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하고 때론 지구온난화를 막는 IPCC와 대

립하기도 한다. 
게임이 끝난 후, 교사는 모둠별로 목표 달성 여부를 확

인하는데, IPCC의 목적 달성 여부가 이 게임의 승패에 아

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IPCC의 목적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이 105 이하였으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

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재해로 인해 각 국가의 식량 카드

를 10장씩 회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IPCC와 대립하면

서 발전을 주장했던 국가들도, 혹은 발전을 하지 못해 목

표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들 모두 식량 카드를 회수해, 모
든 학생의 목표 달성 실패라는 결과가 나온다. IPCC가 목

표 달성에 성공했다면, 모든 국가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를 막는 결과로 나올 것이며, IPCC가 목표 달성에 실

패했다면 모든 학생의 실패로 학생들이 허탈함과 허무함

을 얻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교사는 이후 학생들에게 이 게임은 모두가 이기는 방법

이 있다고 말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학
생들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진 후, 교사는 방법을 제

시한다. 서로가 협력하고 탄소배출권을 사용하여 다른 

나라에 발전하면 모두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학생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해 세계 각국의 입장이 왜 다른

지, 왜 그런 입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상황에서 내린 결정과 행동들이, 
실제 그 국가에서 내린 결정과 행동이 비슷하기 때문이

다. 또한 학생들은 알고 보니 서로 욕심을 줄이고 협력한

다면 모두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호 간의 협력

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IPCC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면, 게임 중 학생들이 IPCC의 말을 무시

하고 외면했던 상황이, 현실 환경운동가들의 상황임을 

깨닫고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에 대해 자각하게 된다. 시
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는 학생들이 게임을 진행하

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게임 후 결과 발표와 모두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상황도 매우 중요하다. 

2.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 개발 과정

다음은 Malcolm의 시뮬레이션 게임 제작 모형의 순서

에 따른 ‘더 지리어스’의 개발 과정이다. 

1)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 주제 확인

‘더 지리어스’를 적용한 수업의 학습목표는 크게 두 가지

로 설정되었다. 첫째, 지구촌 문제에 대하여 선진국과 개

발도상국의 서로 다른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촌의 협력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를 통해 학생들은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이 지구온난화라는 지구촌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왜 그렇게 대응하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모두가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 서로의 양보 등 지속 가능한 발전

을 위한 지구촌의 협력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는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개발된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중학

생은 게임 규칙 이해가 힘들 수도 있다. 표 2는 시뮬레이

션 게임 ‘더 지리어스’를 적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 교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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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교과와 단원에서 적용

할 수 있지만, 교사의 판단하에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세계지리를 시작할 때 세계의 지리 특성을 판단하고 

지리 교과목을 학생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을 때, 첫 시간

에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인문지리를 시작

할 때, 또는 학생들이 인문지리를 어려워할 때 적용하는 

것도 권장한다. 

2) 수업의 성격 정하기

Malcolm의 시뮬레이션 제작 모형의 2단계는 시뮬레

이션 수업의 성격이 경쟁적인지, 비경쟁적인지 정하는 

단계다.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는 결론적으로는 

비경쟁적이지만, 게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경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지리어스’를 수행할 때 교사는 먼저 경쟁과 비경쟁

을 유도하지 않은 채, 학생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한다. 이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쟁 심리가 있어 경쟁하게 된다. 
대부분의 학생은 자신이 가진 카드를 다른 학생들에게 보

여주지 않으며, 때때로 정해진 목표 달성량보다 더 많은 

발전을 하고 싶어 하며, 때로는 다른 국가의 목표 달성을 

막으려고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교사는 개입을 하

면 안 된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경쟁심리를 가지고 더 많

이 발전하려고 하거나, 다른 국가의 발전을 방해하는 행

위도 실제 국가에서 보이는 태도일 수 있으며, 이 또한 세

계지리 교육의 일부이다. 또한 게임이 끝난 후 모두가 이

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행위들을 반성하

는 이 행위 또한 교육에 해당한다. 
게임이 끝난 후 모두가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

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한다면 모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깨닫고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3)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의 개발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는 학생들이 실제 국가

의 대통령, 또는 IPCC가 되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게

임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 개발도상국, 신흥공업국, 환경

단체를 정하였다. 선진국으로는 미국과 한국, 개발도상

국으로는 콩고공화국, 신흥공업국으로는 사우디아라비

아와 70년대의 한국으로 정하였으며, 환경단체로는 학생

들이 잘 모르는 IPCC로 정하였다. 전반적인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이 끝났을 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면 승리

한다. 이 목표는 국가마다 다르다. 둘째, 게임은 총 5라운

드로 진행되며,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시간(외교 시간)
이 3분 동안 있다. 한 라운드에 석유카드 5장을 내면 자신

의 국가에 공장을 세워 발전카드 1장을 얻을 수 있다. 한 

번 발전 시 온실기체가 그 국가에서 배출된다. 한 라운드

에는 무조건 발전카드 1장만 얻을 수 있다. 셋째, 다른 나

라에 공장을 세우고 발전카드를 얻을 수 있다. 다른 나라

에 석유 또는 식량카드 5장을 주면, 발전카드를 얻고, 온
실기체는 공장을 세운 나라에서 배출된다. 넷째, IPCC는 

NO카드를 쓸 수 있다. NO카드는 식량카드 7장 이상인 

국가에게만 쓸 수 있으며, NO카드를 받으면 해당 라운드

에서는 발전을 할 수 없다. NO카드는 라운드가 시작할 

때 IPCC가 NO카드를 주고 싶은 국가에게 준다. 즉, 시뮬

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의 전체적인 흐름은 처음 3분 

외교 시간 동안 자신들의 달성 목표를 확인하고 다른 나

라와 외교를 한다. 그리고 3분 후 1라운드가 시작되면 먼

저 사회자가(주로 교사가 해당된다) IPCC에게 NO카드
를 줄 국가가 있는지 물어보며, NO카드를 줄 국가가 있

으면 NO카드를 먼저 주고 시작한다. 이때 NO카드를 받

은 국가는 1라운드 동안 자신의 나라에 공장을 세울 수 없

지만, 다른 나라에 공장을 세워 발전카드를 얻는 행위는 

가능하다. IPCC의 차례가 끝나면 사회자는 각 대통령에

게 먼저 자기 나라에 공장을 세울 국가가 있는지를 확인

한다. 있다면 그들에게 석유카드 5장을 받고, 발전카드 1
장씩을 준다. 자기 나라에 발전이 끝났으면 그다음은 다

른 나라에 공장을 지을 것이냐고 묻는다. 이때, 자기 나라

에 공장을 지은 국가는 다른 나라에 공장을 또 지을 수 없

다.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짓겠다는 대통령이 있다면, 다른 

나라에 해당하는 나라에 동의를 물은 뒤, 동의한다면 그 

나라에 식량 또는 석유카드 5장을 주는 것을 확인하고 발

전카드 5장을 준다. 그리고 IPCC는 공장을 지을 때마다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계산한다. 이와 같은 행위를 5번 

반복하여 총 5라운드로 진행된다. 
5라운드까지 끝나면 사회자(교사)는 먼저 IPCC의 목

표 달성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IPCC가 목표 달성에 성공

하였다면 지구온난화를 열심히 막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한 뒤, 목표 달성을 성공한 국가가 있는지 

확인한다. 하지만 만약 IPCC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면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해 태풍과 홍수 피해가 나타나 모든 

국가의 식량카드 10장씩을 뺏는다. 그다음 목표 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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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의 설정값

A국 B국 C국 D국 E국 IPCC

보유량
식량 5장
석유 40장

식량 25장
석유 25장

식량 5장
석유 5장

식량 15장
석유 5장

식량 0장
석유 0장

NO 5장

달성해야 하는 목표
식량 10장
발전 4장

식량 10장
발전 3장

총 온실기체 

20이하

원조 2번 이상

식량 10장
발전 5장

식량 10장
발전 3장

총 온실기체 

20이하

식량 10장
총 온실기체

105 이하

1번 발전 시 배출되는 

온실기체 양
10 10 5 10 5 ·

이상적인 

총 온실기체 양
40 10 35 10 10 ·

성공한 국가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가 진행된다.
각 국가가 보유한 석유자원, 식량자원, 발전 시 배출되

는 이산화탄소(온실기체)량, 달성해야 할 목표를 국가의 

실정에 맞게 정하였다. 그리고 난 후, 탄소배출권 등을 사

용하는 등 협력하면 IPCC를 포함해 모든 국가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으로 주어지는 석유, 식량, 발전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하였다. 
계산의 과정을 거친 후 모든 국가와 IPCC의 보유량, 목
표, 배출되는 온실기체(이산화탄소)량, 이상적인 총 온실

기체(이산화탄소) 배출양(모두가 이길 수 있도록 각 국가

에서 배출해야 하는 총 온실기체 양)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를 보면, A~E 국이 어떤 나라를 기반으로 했는지 

알 수 있다. A국은 사우디아라비아, B국은 미국, C국은 

70년대의 한국, D국은 현재 한국, E국은 아프리카의 콩고

공화국을 기반으로 만들었다. 일단 전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에는 식량카드 10장이다. 이는 국가와 국민들

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

되는 조건이다. 물론, 국가마다 인구수가 다 달라 실제로

는 보유해야 하는 식량의 양이 다르겠지만, 인구수는 이 

시뮬레이션 게임에 포함하지 않았다. 
게임이 끝난 후, 교사는 각각의 국가의 기반이 된 나라

들, IPCC의 의미, 탄소배출권,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변화를 설명한다. 또한 각 국가의 보유량과 목표량을 보

여준 뒤, 모두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한다. 학생

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 뒤, 교사는 온실 배출이 적은 국

가에 공장을 세우고, 서로 자원을 주고받으면 모두가 이

길 수 있음을 설명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업

을 마무리한다.

4)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 규칙 제정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의 규칙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다른 국가에 공장을 세워 발전카드를 얻는 

방법은 탄소배출권 제도를 게임에 녹이는 방법을 생각하

다가 도출된 규칙이다. A국가가 B국가에게 석유 또는 식

량 카드 5장을 주면, B국가에 공장이 건설되어 B국가에

서 온실기체가 발생하며, A국가는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발전 카드 1장을 얻는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 탄소배출권

을 사서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며, 동시에 초국적

기업이 환경제약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

체인 IPCC의 역할을 게임에 녹이는 방법을 생각하여 

IPCC의 목표와 역할을 정하였다. IPCC는 게임이 끝났을 

때 총 온실기체 배출량 105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이는 모두가 서로 협력해서 모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는 수치이다. 또한 아직 발전하지 못한 국가에 환경 제약

을 넣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식량 카드 7장 이상 있

는 국가에만 NO카드를 줘서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규칙

을 설정하였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할 시에 일어나는 자연재해

를 게임에 녹이는 방법을 생각하여, 게임이 끝나고 IPCC
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태풍과 홍수가 나타나 각각

의 국가의 식량 카드 10장씩을 회수해 모든 국가가 승리

하지 못하는 규칙을 설정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황당해

하고 허탈해할 수 있지만, 서로 발전만 하다가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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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 규칙 요약

1. 각 국가는 서로 다른 목표와 서로 다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닌다.
2. 게임은 총 5번의 라운드가 있고, 라운드엔 발전하고, 라운드와 라운드 텀 시간(외교시간)은 3분이다.
3. 각 국가와 협의체는 게임이 끝날 때 목표를 달성한 상태면 이긴다.
4. 대통령은 라운드가 시작되면 앞으로 나가 발전 여부를 말한다. 

이때 순서는 상관없이 먼저 발전할 사람이 발전한다고 말을 하면 된다.
발전하려면 석유카드 5장을 내서 발전카드 1장을 얻고, 
발전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된다.
단, NO카드를 받은 국가는 자신 나라에 발전할 수 없다.

5. 각 국가는 발전을 1번 하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이 온실가스량을 환경보호자가 계산한다. 
환경보호자는 각 라운드마다 자신의 국가에 얼마큼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었는지 계산을 해야 하며, 게임이 끝났을 때 환경보

호자는 국가가 총 배출한 온실가스량을 말한다. 
6. 외교관은 다른 국가로 가서 카드 무역을 한다. 카드는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다.
7. 다른 나라에 발전하는 경우, 라운드가 시작했을 때 A국에 발전을 하겠다고 말한다. 그럼 식량 또는 석유카드 5장을 A국에게 

주고, 발전카드를 가져간다. 이때 이산화탄소는 A국에서 배출된다.
또한 A국은 같은 라운드에 자신 국가의 발전이 가능하다. 
(해당 라운드에 발전카드를 얻지 않은 경우)

8. IPCC는 라운드가 시작되었을 때 주고 싶은 국가에 NO카드를 준다. 
NO카드는 한 라운드만 효과를 발휘하고, 라운드가 끝나면 사라진다.
NO카드는 식량 카드 7장 이상 보유한 국가에만 사용할 수 있다. 
IPCC는 각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국가의 보유 카드를 볼 수 있다.

9. 다른 나라의 카드를 빼앗거나 훔치는 행위, IPCC가 식량 카드가 몇 장 있냐고 물어볼 때 대답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을 막지 못해 모두가 피해를 보는 그 허무감과 허탈감 또

한 의도된 지리적 감수성이다. 이 외에도 게임 진행 도중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여 규칙을 꼼꼼

하게 제정하였으며, 표 4는 학생들에게 ‘더 지리어스’를 

실행할 때 나누어주는 규칙을 정리한 것이다. 

5) 수업 조 구성 및 준비물 계획

수업 조 구성은 총 6개의 조를 구성하고, 한 조당 1~3명
이 적당하다.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는 최소 6명
에서 최대 18명이 적당하며, 19명 이상부터는 게임 진행

을 할 수 있지만, 역할을 맡은 학생이 적어져서 학생들의 

참여도와 흥미도가 다소 낮아질 수도 있다. 모둠원의 수

는 총학생 수에 6을 나눈 값을 하면 좋지만, 만약 딱 떨어

지지 않는다면 IPCC가 소수의 모둠원이 되도록 구성하

는 것이 좋다. 실제 세계에서 환경보호자는 소수임을 반

영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어느 한 모둠이 인원이 많거나 

적어야 하는 경우라면, 많은 인원의 모둠은 C조를, 적은 

인원의 모둠은 E조를 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다. C조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조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E조는 비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쉬운 조이기 

때문이다. 
6개의 조를 구성한 뒤, A~E 국가와 IPCC를 어떤 조가 

맡을지 정하는데, 여기서 IPCC는 가위바위보 없이 학생 

자원이나 추천을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시뮬레이

션 게임 ‘더 지리어스’에서 IPCC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

며, 꼼꼼하고 계산을 잘하는 학생이 맡을수록 게임 진행

이 원활하다. 교사는 이를 설명한 뒤 IPCC를 하고 싶은 

학생의 수요를 받거나, 다른 학생들의 추천을 받아 IPCC 
역할을 정한다.

IPCC가 정해졌으면, 각 모둠에 대통령, 외교관, 환경보

호가를 정하도록 한다. 만약 한 모둠당 2명일 경우 환경보

호가는 제외해도 되며, 한 모둠당 4명일 경우 외교관을 2
명으로 한다. 역할이 모두 정해졌다면 대통령 5명이 나와 

가위바위보를 한 뒤, 각각 마음에 드는 국가를 선택한다. 
이때 학생들에게 A~E국가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도록 

한다. 
교사는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를 적용하기 전

에 준비물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표 5는 시뮬레이션 게

임 ‘더 지리어스’에 필요한 준비물을 정리한 표이며, 시간, 
공간과 가구, 설비의 관점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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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의 준비

시간

·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의 교역 시간 3분씩 총 5번 : 3분x5번 = 15분
· 라운드 1분씩 총 5번 : 1분 x 5번 = 5분
· 여유시간 2분
· 총 22분이 필요

공간과 가구 · 모둠끼리 책상을 모아 앉고, 모둠과 모둠 사이에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

설비

· 준비물: 봉투 5개, 발전카드 25장, 식량카드 50장, 석유카드 75장, NO카드 5장, 국가 이름과 한번 발전 

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적힌 명패

· A~E 국가와 IPCC의 봉투에 각각의 목표를 적은 종이를 넣고, 정해진 자원 카드를 알맞게 넣는다.
  - A국가: 식량카드 5장, 석유카드 40장
  - B국가: 식량카드 25장, 석유카드 25장
  - C국가: 식량카드 5장, 석유카드 5장
  - D국가: 식량카드 15장, 석유카드 5장
  - E국가: 목표를 적은 종이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 IPCC: NO카드 5장

그림 1.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에사용되는 게임카드

6) 개발된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 진단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를 적용한 수업 진단은 

Walford의 시뮬레이션 게임 진단 요소를 적용하여 진단

할 것이다. 내용 측면에서는 총 4가지의 질문이 있다.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서 게임 수업을 진단할 것이다.
먼저 ‘게임에 나타난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이다. 시뮬

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에 나타난 주요 문제는 바로 ‘어
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와 ‘어떻게 하면 모두가 이길 

수 있을까?’이다.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면서 본

인의 국가가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어떤 

나라와 어떤 자원을 교역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IPCC
의 제재를 받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

게 된다. 또한 게임이 끝난 후 ‘어떻게 하면 모두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교사의 질문에 고민하면서, 학생들은 지

구온난화에 대한 각기 다른 국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

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촌의 협력 방안을 생각

하게 된다.
두 번째 질문은 ‘실제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이

다.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는 바로 실제 세계의 지

리적 상황과 외교 관계와 관련이 있다. 학생들은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는 물론, 다른 친구

들의 나라가 어떤 국가인지 알게 된다. 또한 게임이 끝난 

후 교사가 모든 국가와 IPCC의 보유 자원과 목표를 공개

하면서, 학생들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신흥공업국의 자

원 보유 정도와 목표를 이해하게 된다. 
세 번째 질문은 ‘게임을 통해 어떤 지리적 개념이 발전

될 것으로 여겨지는가?’이다.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

스’를 통해 학생들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신흥공업국의 

전반적인 지리적 특징을 알 수 있으며, 국제 정세와 지구

온난화, IPCC, 탄소배출권 등의 다양한 지리적 개념을 유

의미하게 습득할 수 있다. 학생들은 실제 세계를 시뮬레

이션해 놓은 게임 ‘더 지리어스’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다
양한 지리적 개념과 기능, 가치･태도를 습득할 수 있다. 
네 번째 질문은 ‘어떤 지리적 과정이 설정되었는가?’이

다.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는 국가마다 자원, 식
량, 목표 등이 다르며 이를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지구온

난화라는 지구촌 문제를 해결한다는 지리적 과정이 설정

되어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국가가 가진 자원과 목표를 

알고, 다른 국가와 교역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이 자신의 

국가와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IPCC가 실패하면 우리가 

모두 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 있음을 깨달으며, 지구온난

화는 특정 국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모든 나라가 같

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서로가 서로의 지리적 특징을 

이해하고 협력한다면 모두의 목표를 이루면서 지구온난

화도 막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함을 깨닫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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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활동 측면에서는 총 5가지의 질문이 있다.첫 번째 질

문은 ‘학습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이다. 시
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에서는 학생들은 해당 라운

드 때 발전카드를 얻을 것인지,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의 

외교 시간에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은 본인 국가의 모둠원들과 토의를 하고, 다
른 국가의 모둠원들과 토의를 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행해

진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전략이 이용될 것 같은가?’이다. 

학생들은 다른 국가가 가진 자원 카드와 목표 등의 실정

을 빠르게 파악하여 교역하는 전략이 사용될 것이며, 또
한 본인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얻어야 할 카드를 

세분화하고 계획을 구상할 것이다. 이 외에도 유창한 언

변을 사용하여 친구들을 설득하는 전략, 모둠 안에서 우

리 국가가 어떻게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설명

하는 리더십 전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

엇을 해야 하는지 세분화하는 계획 전략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세 번째 전략은 ‘게임을 통해 어떤 지리적 기술이 발전

될 것으로 여겨지는가?’이다.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

스’를 통해 학생들은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목표를 확인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자

기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게임이 끝난 후 모두가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협업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나고 모든 국가의 특징을 파악

하는 과정에서 그 국가가 게임에서 왜 그렇게 행동하였는

지를 지리적으로 생각하는 지리적 사고력 또한 길러질 수 

있다. 
네 번째 질문은 ‘게임은 그룹 활동을 지향하는가? 어떻

게 그룹 활동이 이루어지겠는가?’이다.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는 게임 총인원이 6명인 경우 혼자서 특정 

국가를 맡아 대통령, 외교관, 환경보호자의 역할을 동시

에 수행하지만, 6명 이상인 경우 그룹 활동을 지향한다. 
그룹 내에서는 학생들이 각각 대통령, 외교관, 환경보호

자의 역할을 맡으며, 국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룹

원들이 함께 전략을 세운다. 그리고 다른 그룹에 있는 학

생들과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역을 한다. 
다섯 번째 질문은 ‘게임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다. 교사는 진행자이자 모든 규칙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임 마스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

들이 규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며, 학생들이 질문할 때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철저하

게 규칙을 숙지해야 한다. 시뮬레이션 게임이 진행되었

을 때는 라운드가 시작될 때 학생들에게 주의를 환기해야 

하며, 한 라운드에 발전카드 한 장만 얻을 수 있도록 관리

해야 한다. 라운드가 끝나고 외교 시간(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의 3분)이 되면 교사는 순회하면서 학생들을 지켜보

되, 학생들의 결정과 협의 과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 
학습 범위 측면에서는 총 3가지의 질문이 있다. 첫 번째 

질문은 ‘게임 수업은 학습 활동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연

계되었는가?’이다.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는 국제 

정세를 파악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등의 단원에서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두 번째 

질문은 ‘학습자에게 필요한 사전 지식은 무엇인가?’이다. 
학습자들은 미국, 한국 등의 다양한 국가들의 실정을 알

고 있으면 편하지만, 이러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게임 진

행에 있어 상관이 없다. 세 번째 질문은 ‘게임 수업 중 학

생들은 어떤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평가 측면에서는 총 4가지의 질문이 있다. 첫 번째 질문

은 ‘평가에 어떤 질문이 포함되었는가?’이다. 평가에 사용

된 질문은 ‘국가 차원에서 지구온난화의 책임은 누구에

게 있을까요?’와 ‘지구온난화의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이다. 두 번째 질문은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가?’이다. ‘국가 차원에서 지

구온난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에 대답하기 위

해 학생들은 게임을 하면서 자신을 포함하여 발전을 중시

하는 국가들을 생각하고, C국이 왜 IPCC의 충고보단 발

전을 먼저 하려고 했는지, IPCC는 왜 B국과 D국에 NO카
드를 줬는지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에 대답하기 위해 게임 중 IPCC
의 행동과 국가들의 행동을 떠올리고, 모두가 이길 수 있

는 방안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질문은 ‘학생들은 어떻게 현실 세계와 

게임을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는가?’이다. 학생들은 자신

과 친구들이 게임에서 한 행위가 실제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게임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고, 그러기 위해 다

른 나라의 실정과 목표를 빠르게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

으며, 어떤 학생은 목표를 달성하고도 더 많이 발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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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전, 사후평가 1번 문항 이해도 변화 분석

변화 여부 답변 종류 A집단 B집단 C집단 합계

변화 없음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의 변화가 없음이 대부분) 1 4 6 11

변화 있음

구체적으로 설명 또는 이유가 추가됨 1 6 8 15

특정 국가, 기업, 선진국에서 모든 국가 또는 모든 사람으로 생각이 

변화함
7 3 1 11

IPCC, 선진국의 책임이 집중됨 0 5 5 10

개인적 측면에서 국가적 측면으로 시각이 변화함 1 4 4 9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함 0 2 0 2

기타 1 1 0 2

고도 하며, 어떤 학생은 IPCC의 제재를 피하고자 식량카

드를 6장만 계속 남겨놓는 전략을 사용했으며, 어떤 학생

은 다른 학생의 발전을 일부러 못하게 하거나 교역을 하

지 않았다. 이러한 행동들은 실제로 세계 외교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네 번째 질문은 ‘후속 활동

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이다. 후속 활동으로는 국가마

다 자원보유량이 다른 이유를 지리적으로 학습하거나,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피해,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 심화로 학습할 수 있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적합한 시뮬레이션 게

임 ‘더 지리어스’ 수업을 2차시에 걸쳐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한 후, 학생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

도가 향상되었는지와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에 대한 흥미

와 몰입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는 안동 소재의 A고등학교 2학년 3개 학급 남학

생 5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A고등학교는 남학교이

며, 실험 집단은 A집단(11명), B집단(23명), C집단(24명)
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은 블록타임제를 활용하여 100분 

동안 진행했으며, 사전평가를 시행한 후 게임을 진행하

고, 사후평가와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변화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

도와 흥미도, 몰입도를 분석하였으며, 심층 인터뷰 내용

을 바탕으로 게임을 통해 학생들이 얻은 지식, 기능, 가
치･태도를 정리하였다. 

1.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 변화 분석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를 시작하기 전에 각 집

단별로 사전 평가를 5분간 실시하였으며, ‘더 지리어스’ 
수업 후에 사후 평가를 5분간 실시하여 시뮬레이션 게임

을 하기 전, 후 학생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각국의 입장

과 협력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겼는지를 파악하였다. 
사전, 사후평가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국가 차

원에서 지구온난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둘째, 
지구온난화의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각 문항을 사전

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똑같이 활용하였으며, 학생들의 답

변 변화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문항은 ‘국가 차원에서 지구온난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이다. 사전, 사후평가에서의 변화의 

여부를 먼저 분류하였으며, 변화가 있는 경우의 평가 결

과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답변을 여러 개 적은 학생

도 있기에 답변 종류의 합계는 학생 수보다 많다.
1번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사후평가의 답변을 비

교해 본 결과, 58명 중 47명은 답변의 변화가 있었으며, 답
변의 변화가 없는 11명도 대부분 ‘모든 국가, 모든 사람에

게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의 변화가 없는 경우였다. 시뮬

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를 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

국의 개발 과정을 몸소 겪은 학생들은, 선진국 또는 IPCC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기도 하며,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모두가 발전하고 각자의 이윤을 위해 움직이기에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렇게 

학생들의 생각이 각자 다른 이유는 각자의 배경지식과 시

각이 다르며, 게임에서 각자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각자

의 승패가 달랐기 때문에 학생마다 게임을 통해 느낀 점

이 다름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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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전, 사후 평가 2번 문항 이해도 변화 분석

변화 여부 답변 종류 A집단 B집단 C집단 합계

변화 없음 0 2 1 3

변화 있음

개인적(일반적)측면에서 국제적 측면으로 답변이 변함. (또는 

국제적 측면에서의 방안이 추가됨.)
6 12 8 26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해결방안이 추가됨. (또는 비현실적

인 방법에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변화함.)
4 5 11 20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는 가치･태도적인 측면을 중시함.) 6 6 5 17
선진국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 1 0 5 6

표 8. 흥미도 설문 결과(고등학교 남학생 n=58)

질문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아니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은 전에 했던 수업보다 재밌었다.
42

(72.4%)
15

(25.8%)
1

(1.7%)
0

(0%)
0

(0%)
0

(0%)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을 자주 실시했으면 좋겠다.
40

(68.9%)
14

(24.1%)
4

(6.8%)
0

(0%)
0

(0%)
0

(0%)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 동안 지리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30

(51.7%)
14

(24.1%)
10

(17.2%)
4

(6.8%)
0

(0%)
0

(0%)

또한, 1번 문항이 ‘국가 차원’에서 지구온난화의 책임

을 묻는 문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평가에서는 개인

적 측면에서 또는 기업적 측면에서 답변하는 학생이 있었

다. 이는 학생들이 평소에 지구온난화를 국가적 측면에

서보다는, 공장과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기체, 환경을 

보호하지 않는 사람들 등 개인적 측면에서 생각해왔기 때

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국가적, 국제적 측면

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를 통해 국제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렀음을 

도출할 수 있다. 2번 문항은 ‘지구온난화의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이다. 사전, 사후평가에서의 변화의 여부를 

먼저 분류하였으며, 변화가 있는 경우의 평가 결과를 다

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답변을 여러 개 적은 학생도 있기

에 답변 종류의 합계는 학생 수보다 많다.
2번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사후평가의 답변을 비

교해 본 결과, 58명 중 55명이 답변의 변화가 있었으며, 그
중 26명의 학생은 나무 심기, 자원 절약하기 등의 일반적

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 등 국제

적 측면에서의 답변으로 변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평소 

지구온난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자원 절약하기, 분리수

거 하기 등의 일반적인 내용을 받아 왔기 때문이라고 추

측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 수업을 통

해 국제적･국가적 측면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렀

음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친환

경기술을 가르쳐주는 등, 선진국의 역할에 관해 설명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구온

난화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고, 각 국가 간의 협력 중요성

을 깨달은 상태에서 나온 답변임을 추론할 수 있다. 
58명 중 20명의 학생은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거나, 해결방안이 새

로 추가되었는데, 이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학생들

의 사고력이 더 확장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협

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배려와 타협이라는 가치･태

도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을 학생들이 제안한 것으로 보

아,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를 통해 학생들의 공동

체 역량을 높이고 가치･태도적 측면, 인성 부분에서의 수

업이 가능함을 도출할 수 있다. 

2. 학습자의 흥미도와 몰입도 분석 결과

학습자의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에 대한 흥미

도는 한국교육개발원(1985)에서 만든 학습 태도 검사지 

중 수업에 대한 학습자 흥미도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 3개
를 선택하여 설문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8에 나타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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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몰입도 측정-시간 감각의 왜곡 설문 결과(고등학교 남학생 n=58)

질문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아니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시뮬레이션 게임을 할 때 나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42

(72.4%)
15

(25.8%)
0

(0%)
1

(1.7%)
0

(0%)
0

(0%)

나는 지리 시뮬레이션 수업으로 공부할 때 시간이 평상

시 수업보다 빨리 흐르는 것 같다.
41

(70.6%)
16

(27.5%)
1

(1.7%)
0

(0%)
0

(0%)
0

(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

는지 모를 때가 있다.
37

(63.7%)
17

(29.3%)
0

(0%)
3

(5.1%)
1

(1.7%)
0

(0%)

표 10. 몰입도 측정-자기 목적적 경험 설문 결과(고등학교 남학생 n=58)

질문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아니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나는 지리 시뮬레이션 수업이 재밌어서 수업에 열중했다.
43

(74.1%)
12

(20.6%)
2

(3.4%)
1

(1.7%)
0

(0%)
0

(0%)

나는 지리 시뮬레이션 수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만

족스럽다.
42

(72.4%)
12

(20.6%)
4

(6.8%)
0

(0%)
0

(0%)
0

(0%)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자체가 재밌고 즐거웠다.
44

(75.8%)
10

(17.2%)
3

(5.1%)
1

(1.7%)
0

(0%)
0

(0%)

과를 보면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이 이전 강의식 수업보다 

재밌었다는 문항과,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을 자주 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문항에 모든 학생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 동안 지리에 더 관심

을 갖게 되었다는 문항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

응을 보였다. 
한편, 학습자 몰입 정도 측정은 Csikszentmihalyi의 몰

입 요소에 근거한 학습 몰입 척도를 개발한 석임복･강이

철(2007)의 척도 중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

을 선택하여 공부에 대한 몰입을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

리어스’에 대한 몰입으로 수정하여 설문을 작성하고 조

사하였다. 학습자 몰입 정도 영역 중 ‘시간 감각의 왜곡’은 

평소 자신이 지각하는 것과 다르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다고 느끼거나, 반대로 느리게 흐르는 것 같다고 왜

곡해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 감각의 왜곡’에 해

당하는 설문의 응답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시뮬레이션 게임을 할 때 시

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는 문항과, 평상시 수업보다 

빨리 시간이 흐르는 것 같다는 문항에서 70% 이상의 학

생들이 매우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를 하는 중, 자신의 국가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노력할 동안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

다. 이를 통해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 수업을 하는 

동안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흥미로워했다는 것을 추

론할 수 있다. 
학습자 몰입 정도 영역 중 ‘자기 목적적 경험’은 경험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통해 본인이 내재적으로 보상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

어스’ 수업 자체가 재밌어서 열중하는 것이며,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몰입을 한 것, 
즉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를 통해 지리 수업에 대

한 내재적 동기가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자기 목적적 경

험’에 해당하는 설문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해보면, 3가지의 문항 모두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학생이 72% 이상이며, 대부분의 

학생이 모든 문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 수업이 재밌었

으며, 수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만족스러워 지리 수업

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형성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학습자 몰입 정도 영역 중 ‘과제에 대한 집중’은 학생들

이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여 수업과 상관없는 다른 정보

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몰입한 상태

라면 자신이 수행하는 과제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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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몰입도 측정-과제에 대한 집중 설문 결과(고등학교 남학생 n=58)

질문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아니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는 동안 그 목표만 생각하였다.
37

(63.7%)
12

(20.6%)
8

(13.7%)
1

(1.7%)
0

(0%)
0

(0%)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생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

였다.
39

(67.2%)
16

(27.5%)
2

(3.4%)
0

(0%)
1

(1.7%)
0

(0%)

나는 친구들이 수업 내용과 관계없는 잡담을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30

(51.7%)
23

(39.6%)
5

(8.6%)
0

(0%)
0

(0%)
0

(0%)

교사의 지시에 집중하며, 친구들과 잡담을 하지 않는다. 
‘과제에 대한 집중’에 해당하는 설문의 응답 결과는 표 11
과 같다.

표 11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해보면 ‘과제에 대한 집중’ 
측면의 몰입도 조사는 다른 두 영역에 비해 ‘매우 그렇다’
의 응답률이 낮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학생들

의 수가 많아서, 한 모둠의 인원이 4명씩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 비교적 과제에 대한 집중 결과가 낮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비율이 높아 

학생들의 과제에 대한 집중 정도가 높았음을 도출할 수 

있다.

3. 학습자의 인터뷰 분석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 수업을 실시한 후, 모든 

학생에게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의 질

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오늘 게임을 통해 새롭게 

배운 내용이 있나요? 둘째, 오늘 게임을 통해 느낀 점과 

소감을 말해주세요. 이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은 다

양하고 풍부하였으며, 이를 지식, 기능, 가치･태도별로 

유목화하여 정리하였다. 영역별 대표 답변을 정리한 것

이 표 12이다. 이 표에서 보다시피,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를 하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이 광범위하

게 많았으며,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영역별로 학생들이 

다양하게 학습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심층 인터뷰 대표 답변을 자세히 보면, A집단과 B,C집

단의 답변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A집단은 

지구온난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알았으

며, 자신의 이기적이었던 행동에 대한 반성을 했다는 답

변이 많았던 반면, B와 C집단은 협력을 통해서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지리’라는 과목

의 특성을 알았으며,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좋았

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A와 B,C집단의 시

뮬레이션 게임을 수업에 적용한 시기가 다르며, 집단별

로 학생들이 게임을 플레이한 방식과 그 결과가 달라 발

생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우선 A그룹은 세계 지리 수업

의 중반부에서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를 활용하

였으며, B와 C그룹은 세계지리 수업 첫 번째 시간 때 활용

하였다. 그래서 B와 C그룹은 A그룹보다 세계지리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알고, 지리에 흥미를 새롭게 가졌

으며, 새로운 학생들과 이야기해보고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게임 진행 과정과 결과도 달랐다. A그룹은 11명

이 진행되었으며, IPCC가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강조

하였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이를 무시하고 IPCC의 제재

를 피할 꼼수를 부리면서 발전을 하였다. 또한 목표를 달

성하였지만 발전카드를 더 모았으며, IPCC는 NO카드를 

주고 싶어도 학생들이 항상 식량카드를 전략적으로 6장
만 남겨놓아 발전을 막지 못하였다. 이에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이 105를 초과해 모든 모둠의 식량카드가 빼앗기

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A그룹은 모두의 실패를 경

험하였으며, 허탈감을 느끼고 지구온난화가 정말 심각하

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자신의 이기적이었던 행동을 반

성하였다. 
반면, B와 C그룹은 23명, 24명이 진행되었으며, IPCC

의 권력이 비교적 강했다. IPCC가 발전을 꼭 해야 하는 

국가와, 발전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를 파악하였으며, 적
절하게 NO카드를 배분하고, 자원이 많은 국가들에 다른 

국가에 자원을 주라는 조언도 하였다. 물론, 발전하겠다

고 욕심을 내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IPCC의 제재를 막기 

위한 꼼수를 부리지 않았다. 이에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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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실험집단의 심층 인터뷰 대표 답변

영역 학생 답변

지식

A1 IPCC의 존재와 목적, 하는 일

A5 세계 정세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는 사실

A6 지구온난화 문제가 왜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

A11 발전에 대한 대가는 언제나 치러진다는 사실

B5 적절한 개발과 규제의 필요성

B10 지구온난화 및 온실가스배출

B13 탄소배출권

B17 지구온난화에 대한 여러 국가(선진국, 개발도상국)의 대처 방법

C5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과 공업정책의 특성

C7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우리나라 또한 지구온난화에 기여했다는 사실

C11
나라 간 협의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

(협의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

C18 ‘지리’라는 과목의 특성 

기능

A9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력적인 방법보다는, 진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문제해결력]

B20 모둠원들과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협력심을 기름 [협업 역량]

C1 국제적 차원에서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탐구할 것이라 주장 [탐구역량]

C3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음 [의사소통역량]

C24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어 좋았음 [대인관계역량]

가치

및 

태도

A2 협동(협력)의 필요성을 깨달음

A4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나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진 않았는지, 내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었는지 반성)

A8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 다짐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짐)

B9 세계 지리에 대한 많은 관심(흥미)을 가짐

B23 세계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주장 [세계시민성]

C2 IPCC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성공해서 전 세계를 구했다는 말을 듣고 뿌듯함 [성취감]

C8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서로 약속을 잘 지키고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주장함

이 105 이하였고, 1~2 국가를 빼고는 모두가 이기는 결과

가 나타났다. 그 결과, B와 C집단의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를 통해서 국가 간의 신뢰와 협력이 있

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세계인으로서 연대 의식을 가지고 환경 보존에 많은 관심

을 가져야겠다는 등의 답변이 많았다. 
이처럼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는 어떤 학생들

이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어떤 결과

를 얻었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는 ‘지
구온난화에 대한 각각의 국가의 입장, 그리고 협력’이라

는 정해진 목표 이외에, 다양한 경험을 통한 표현적 결과

도 얻을 수 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리과에 적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한 뒤,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수업에 

활용 가능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정의하였고, 본 연구에

서 사용할 시뮬레이션 게임의 교육적 활용, 교육적 효과

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Malcolm(1976)이 제시한 시뮬레

이션 게임 제작 단계에 따라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

스’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안동의 A고 2학년 3개 학급 58명 학생을 대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을 

시작하기 전, 후에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하였다. 학생



시뮬레이션 게임을 활용한 지리수업의 효과분석: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를 중심으로

- 327 -

들이 작성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황에 대한 이해도의 

변화를 유목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게임에 참

여하는 학생들의 사전 지식과 특성, 게임의 진행 방식과 

결과 등이 모두 달라, 이해도의 변화 결과가 다양하게 도

출되었지만, 공통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입장을 고려하였으며,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았

다.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 수업에 흥미

를 갖고 몰입하여 참여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교

육개발원(1985)의 학습자 태도 검사지와 석임복･강이철

(2007)의 몰입도 검사지 중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

는 내용을 설문 문항으로 선정하여 설문을 하였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계획되었지 않았지만,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학생들의 표현적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은 게임에 제시된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뮬레이션 게

임은 실제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게임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도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시
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는 실제 국제 정세를 간단하

게 게임으로 나타낸 것으로,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게임

에 참여하면서 실제 정세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

이 직접 선진국, 개발도상국, 환경 국제단체의 역할을 맡

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각각

의 국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게임이 

끝나고 서로 협력하면 모두가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학생들

은 기존에 지구온난화에 대해 일반적(개인적) 측면에서 

접근했었지만, 시뮬레이션 게임 ‘더 지리어스’를 통해 국

제적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지리라는 

과목을 알고, 탄소배출권의 개념을 아는 등의 다양한 표

현적 결과도 있었다. 
둘째,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은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흥미도와 몰입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뮬레이

션 게임 ‘더 지리어스’에 참여한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분

석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이 수업에 대한 흥미도와 몰입

도가 매우 높았다. 또한 심층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시뮬

레이션 게임을 활용한 수업이 신선하고 매우 재밌었으

며, 지리가 좋아졌다고 답변을 해 지리에 대한 관심과 흥

미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과에 적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하고, 안동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 3개 학급을 대상으

로 연구자 본인이 직접 수업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다른 교사의 수업, 혹은 다른 

학교의 수업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일반화

가 어렵다. 또한, 실험 대상이 남학생만 58명이었는데, 여
학생들에게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일반화가 어려

운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지리 수업

에 적용할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제언해보고자 한다.
첫째, 시뮬레이션 게임의 규칙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세부적이고 치밀하게 만들어야 하

며, 교사는 이 규칙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시
뮬레이션 게임의 규칙이 틈이 보이거나, 학생들이 규칙

에 대해 질문할 때 교사가 답변하지 못한다면, 시뮬레이

션 게임을 실제 수업에 적용했을 때 혼란이 오고, 목표하

였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수업이 끝날 수도 있다. 
둘째, 시뮬레이션 게임이 교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만, 그만큼 좋은 결과가 있다는 확신을 지니고 수업을 진

행해야 한다. 시뮬레이션 게임을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서는 교사가 미리 게임 규칙을 숙지해야 하고, 각종 카드

를 준비해야 하는 등 교사에게 큰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하
지만, 학생들은 기존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지리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과 가치･

태도를 학습할 수 있다. 교사는 이를 인지하고 확신을 지

닌 채 수업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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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을 활용한 해안사구 중단기 퇴적환경 변화 탐지: 

신두리 해안사구를 중심으로*

정근비**·서종철***·장동호*****

Detection of Medium-Term Sedimentary Environment Changes 
in Coastal Dunes Using DEM: 

A Case Study of the Sinduri Coastal Dunes*

Geun-Bi Jeong**⋅Jong-Cheol Seo***⋅Dong-Ho Jang****

요약 : 본 연구는 1999년과 2023년 사이의 신두리 해안사구 지형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DEM 기반 지형단면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해빈, 전사구, 후사구를 포함한 총 9개의 단면선을 분석한 결과, 구간별로 뚜렷한 침･퇴적의 환경 

변화가 나타났다. A~D 구간은 해빈 침식과 전사구 퇴적이, E~H 구간은 두 지형 모두에서 강한 퇴적 경향이 확인되었다. 

후사구는 A~D 구간에서 침식과 퇴적이 혼재되었고, E~H 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후퇴하였으나 일부 고도 상승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인공 구조물 설치, 사구 복원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해안사구 관리를 위한 

DEM 기반 장기 모니터링의 가치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주요어 : 해빈, 해안사구, 디지털표고모델(DEM), 지형 분석, 풍성 작용

Abstract : This study quantitatively assessed the geomorphic changes of the Sinduri coastal dune system between 
1999 and 2023 using cross-sectional analysis based on Digital Elevation Models (DEM). A total of nine cross-sections 
were analyzed across the beach, foredune, and backdune zones, revealing distinct spatial patterns of erosion and 
deposition across different sections. In sections A–D, beach erosion and foredune deposition were dominant, while 
sections E–H showed strong depositional trends in both zones. The backdune exhibited mixed erosion and deposition 
in sections A–D, and overall retreat in E–H, although localized elevation gains were also observed. These changes 
are interpreted as the combined effects of artificial structures and dune restoration efforts. This study highlights 
the value of long-term DEM-based monitoring for coastal dune management and emphasizes the need for integrated 
strategies that consider both natural processes and human-induced impacts.
Key Words : Beach, Coastal dune, Digital Elevation Model(DEM), Topographic analysis, Aeolian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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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가 심화됨에 따

라,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해

결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존의 인프라 중심 

대응 방식은 고비용, 생태계 훼손, 단기적 효과에 그치는 

*본 논문은 정근비의 2025년도 석사 학위논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음.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Doctor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 jkb8996@smail.kongju.ac.kr)
***한국환경지리연구소 이사(Director, Korea Environmental Geography Research Institute, jcseo99@naver.com)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 gisrs@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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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 혹은 자연 모방 

시스템을 활용해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이 주목받고 있다

(Dunlop et al., 2024).
숲, 습지, 해안사구 등 자연 생태계는 NbS 구현의 핵심 

수단으로, 습지･해초초 보호 및 사구 복원과 같은 표적 

생태 복구 활동이 기후 변화에 직면한 연안 생태계의 복

원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Plan 
Bleu, 2025). 이러한 생태계는 연안 보호, 침식 통제, 해일 

완화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탄소 흡수･저

장, 재해 완화, 생태계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창출하는 다차원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 가운데 해안사구(Coastal Dunes)는 NbS의 대표 사

례로, 연안 지역의 기후 변화 대응과 재해 방지, 생물다양

성 보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안사구는 바다

와 육지 사이 전이지대에 형성된 독특한 생태계로, 파랑, 
폭풍해일,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내륙을 보호하는 자연 

방벽 역할을 수행한다(Borsje et al., 2011). 또한 희귀하고 

특화된 생물종의 서식지로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인공 구조물 대비 유지비용이 낮고 자가 복원력이 뛰어난 

특성을 갖는다(Feagin et al., 2015). 경관적･문화적 가치 

측면에서도 지역 관광과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그러

나 해안사구는 파도, 조류, 바람과 같은 자연적 요인뿐 아

니라 도시화, 관광 개발, 기후변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인

해 지속적인 변화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

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일은 해안사구 보전과 효과적인 관

리 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다.
해안사구는 연안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역동

적인 지형 요소로, 침･퇴적 양상과 지형 변화를 정량적으

로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2000년
대 초반까지는 항공사진 해석과 현장 측량에 기반한 분석

이 주를 이루었으며, 디지털 사진 측량기법을 활용한 단

면 위치 추정(김민호, 2002; 김민호 등, 2002), 항공사진 

기반 지표피복 변화 분석(서종철, 2002) 등이 신두리 해

안사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서종철(2005)과 홍성찬 등(2010)은 지표

투과레이더(GPR)와 광여기루미네선스(OSL) 연대측정 

기법을 적용하여 사구 퇴적층의 내부 구조와 수평 성장 

방향을 추정하고, 퇴적물 공급량 변화와 기후변화의 연

관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들 연구는 사구 성장의 방향

성뿐 아니라, 향후 해수면 상승에 따른 사구 지형의 민감

한 반응 가능성을 강조하며, 정밀한 연안 지형 관리의 중

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김대현(2004)은 신두리 사구 지역의 퇴적물에 포

함된 질산염 및 주요 양이온 농도 분포를 분석하여, 사구의 

지화학적 특성이 단순한 거리 요인 외에도 식생 분포, 기상 

조건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밝혔

다. 이는 사구의 변화 해석에 있어 물리적 지형 요인뿐 아

니라 생태･화학적 맥락의 통합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UAV(무인항공기) 기반 3차원 포인트 클라

우드 생성과 고해상도 시계열 영상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정밀한 지형 변화 탐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송영선

(2021)은 드론 기반 공간정보 분석을 통해 신두리 해안사

구의 지형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고, 윤공헌 등

(2022)은 항공사진, UAV 영상, LiDAR 데이터를 통합하

여 DEM 차분을 기반으로 침･퇴적량 산정과 불확실성 분

석까지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과거 단면 기반 추

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간적 변화량과 구조적 변화

의 불확실성까지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국내 타 지역에서도 RTK-GPS 측량(한충목･김용석, 

2009), 지상기반 라이다(신대섭･서종철, 2011)를 활용한 

정밀 지형 변화 분석이 시도되었으며, Duffy et al.(2018)
은 Kite Aerial Photography과 SfM-MVS 기법을 결합하

여 수십 cm 수준의 고도 변화를 정밀 탐지하였다. Burvingt 
and Castelle(2023)는 서유럽 해안을 대상으로 폭풍, 해
수면 상승 등 기후 변화 요인이 수 시간부터 수십 년에 걸

쳐 해안사구의 침･퇴적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

공간 스케일에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해안사구 연구는 측량기술의 발전과 

시계열 자료의 확보를 바탕으로 정밀도와 공간적 확장성

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복합적인 자연･인위 요인에 따른 

지형 변화 분석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기 

시계열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분석은 제한적인 실정

이며, 특히 구조적 변화와 환경적 요인의 상관관계를 단

면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한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최신 연구 동향을 반영하여, 과거와 

현재의 다중 시기 DEM 자료를 활용한 정밀 비교 분석을 

통해 해안사구 시스템 변화 양상과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

다. 특히 지형 단면 분석을 중심으로 고도 변화를 정량적･

시각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복잡한 해안사구의 지형 변화 이

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 정책 수립, 해안 침식 대응 전략 개발,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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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지역도

및 연안 지역 취약성 평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기존 해안사구 변화 연구가 주로 단일 시기의 정성적 

분석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 24년간의 시계열 DEM 
자료와 정밀 단면 분석을 결합하여 해안사구 시스템의 장

기적 변화와 복원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II.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1. 연구지역

본 연구의 대상지는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 

위치한 신두리 해안사구이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안사구로서 사구 원형이 잘 보전되어 있으

며, 사구 형성과 고환경 연구에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

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천연기념물 제431호
로 지정되었다(문화재청, 2005).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은 해안선을 따라 길이 약 3.4km, 

폭 0.5~1.3km 범위로 형성되어 있으며(그림 1-(B)), 신두

리 해안 만입부의 사빈 배후를 따라 분포하고 있다. 이 지

역은 겨울철 북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위치에 있으

며, 인접 해역이 주로 모래로 구성되어 있어 간조 시 노출

되는 넓은 사질갯벌과 해빈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 육지로 

이동하는 사구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국가

유산 포털).
연구지역 설정은 기존 연구와의 비교 가능성과 자료 연

속성 확보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두 시기의 측정 방

식이 상이하여 식생으로 피복되어 있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그림 1-(A)). 본 연구에서는 서종철(2001)의 

연구와 동일한 자료 및 공간 범위를 적용하였으며, 해당 

지역은 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사구 지형 변형 

분석에 적합한 사례 지역이다. 연구지역의 지리적 범위

는 36° 50' 34.80" N~36° 51' 24.80" N, 126° 11' 29.20" 
E~126° 12' 14.05" E이며, 면적은 864,507m2

이다.
신두리 해안사구의 지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해안을 따

라 사질갯벌, 해빈, 사구가 존재하고 그 배후 내륙에 풍화

층이 노출된 기반암 산지가 존재한다(국가유산포털). 사
구 지형은 전사구, 사구습지, 후사구 등 다양한 지형들이 

발달되어 있으며, 사구 내부에는 바르한형 사구, 취식와

지, 사구애 등 다양한 미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복

합적 지형은 신두리 해안사구의 침･퇴적 및 사구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질적 특성으로는 연구지역과 주변이 주로 선캄브리

아기 서산층군 이북리층과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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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봄 (b) 여름 

(c) 가을 (d) 겨울 

그림 3. 2023년 만리포 AWS 바람장미(기상청)

그림 2. 태안군 평년 기후(기상청, 태안 AWS)

성된다. 서산층군 이북리층은 주로 흑운모편암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철광석을 함유한 함철규암

과 화강편마암이 관입되어 분포한다. 충적층은 저지대 

및 수계 주변에 발달하며, 주로 모래와 뻘로 구성되고 기

반암의 풍화･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풍화 잔적토가 두껍

게 퇴적되어 있다(한국동력자원연구소, 1982). 연구지역 

대부분은 모래로 이루어진 충적층이 넓게 분포하며, 남
동부 배후사구 지역은 서산층군 이북리층 기반암 위에 사

구가 형성된 구조를 보인다.
기후 특성 분석을 위해 태안 AWS(Automatic Weather 

System)를 분석하였다(그림 2). 이는 연구지역과 가까운 

기상관측망 중 기후평년값(1991~2020년, 30년 기준)을 

알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태안군의 연평균기온

은 12.8°C이며, 최난월(8월) 평균기온 25.9°C, 최한월(1
월) 평균기온 –0.5°C로 연교차는 26.4°C에 이른다. 연평

균 강수량은 1,157.2mm이며, 이 중 약 45%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계절별 강수 집중형 기후 특성을 보인다. 연평

균 풍속은 1.9㎧로 계절 변화는 크지 않으나, 봄철(3~4월)
에는 2.2㎧로 가장 높은 풍속이 나타난다(기상청). 

또한, 연구지역의 계절별 풍향과 풍속을 살펴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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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999년 (b) 2023년 

그림 5. 연구지역 DEM

그림 4. 연구흐름도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만리포 AWS의 바람장미를 분석

하였다(그림 3). 무풍 상태(0.5㎧ 미만)는 여름철에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봄, 가을, 겨울철 순으로 그 비율

이 감소하였다. 가을철에는 남풍계열을 제외한 거의 모

든 방향에서 바람이 관측되었으며, 특히 서풍계열의 풍

속이 8.0㎧ 이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겨
울철은 가을철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동풍의 비율

은 감소하고 서풍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봄철에는 모든 방향에서 바람이 관측되었으며, 서풍계열

의 풍향 빈도와 풍속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계절 중 

가장 다양하고 강한 바람 특성을 보였다. 여름철은 상대

적으로 바람의 세기가 약하나, 주로 동풍 및 남서풍이 나

타났으며, 이 중 남동풍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았다. 전반

적으로 여름에서 겨울로 갈수록 풍속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봄과 여름에는 다방향성 풍향 분포가, 가을과 

겨울에는 북서풍계열의 강한 편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났

다. 이러한 지형･지질･기후적 특성은 신두리 해안사구의 

침･퇴적 과정과 사구 발달에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사구 변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사용자료

1999년과 2023년 신두리 해안사구 지형 변화 분석을 

위해 각 시기의 DEM(Digital Elevation Model, 수치표고

모형)을 구축하고, 사구의 종･횡단면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림 4). 1999년 DEM 구축은 서종철(2001)의 광파측거

기(Total Station) 점 자료를 기반으로 Kriging 보간법을 

적용하여 생성하였다(그림 5-(a)). 2023년 DEM은 드론 

영상과 RTK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축하였으며, 결측 구

간은 Kriging 기법으로 보완하였다(그림 5-(b)). 드론 영

상 촬영과 동시에 RTK를 이용해 지상기준점(GCP)을 수

집하여 정사영상과 고도 데이터의 정확도를 확보하였다. 
계절별 지형 변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 촬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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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측선 위치도

그림 7. 검증점 위치도

기는 1999년과 동일한 시기에 설정하였다. 현장 조사에

서 획득한 드론 이미지는 ‘Pix4D Mapper’를 사용하여 정

사영상으로 제작하였다. 영상처리는 ‘Pix4D Mapper’에
서 사전 접합(Initial Processing),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

(Point Cloud), 정사영상 추출(Orthomosaic), DEM(수
치표면모형) 생성(Generate DEM) 단계로 진행하였다. 
생성된 DEM은 해안사구를 종･횡으로 횡단하는 9개의 

측선(A~H: 수직 8개, I: 수평 1개)을 따라 해안선에서 가

까운 곳부터 단면도를 작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그
림 6).

드론 촬영에 사용된 기체는 Phantom 4 Pro V2(DJI, 
China)이며, 1회 비행 시 촬영 가능 범위는 1km2 이내로 

제한되어 비행계획 설정이 필요하였다. 비행계획은 ‘Pix4D 
Capture’(Pix4D, Switzerland)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구역당 종･횡 거리 최대 1km 이하로 설정하였고, 비행 고

도는 100m로 유지하였다. 촬영 시 종･횡 중복도는 일반 

지역 70%, 산림 지역 85%로 설정하였으며, 기체 속도는 

‘fast’, 카메라 각도는 연직방향(90°)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지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는 국립공원 내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한 항공사

진 촬영 전 무인비행장치 비행 승인을 사전 획득한 후 조

사를 수행하였다.
 

III. 해안사구 과거 침･퇴적 환경 변화 

비교 분석

1. DEM 생성 및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축한 수치 표면 모형(DEM)의 수직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DEM 범위 내에서 총 54개의 검

증점을 활용하였다(그림 7). 검증점은 UAV 촬영 시 설정

한 지상기준점(GCP)과 독립 검증용으로 확보한 고정밀 

RTK-GNSS 측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사구 지형을 크게 사질갯벌 및 해빈, 전사구, 후사구로 

구분하여 검증점을 고르게 배치하였으며, 고도 변화가 

뚜렷한 사구 정상부, 완사면, 저지대 등 다양한 지형 구

간에도 배치하였다. 사구 북부와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측선을 따라 검증점을 확보하여 지형적 대표성을 고려

하였다.
검증점의 관측 고도와 DEM에서 추출한 고도값을 비

교하여 수직 정확도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위해 검증점 

단위의 고도차를 계산하고 대표적인 통계 지표인 평균 

절대 오차(MAE), 제곱근 평균 오차(RMSE), 표준편차

(STD)를 적용하였다. 평균 절대 오차는 오차 크기의 평

균으로 DEM의 실제 오차 수준을 직관적으로 나타낸다. 
제곱근 평균 오차는 큰 오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

표적 정확도 지표이며, 표준편차는 오차 값이 평균 오차

로부터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어 DEM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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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검증점을 활용한 DEM 정확도 평가 지수

평가 지수 오차

평균 절대 오차(MAE) 0.332m

평균 제곱근 오차(RMSE) 0.518m

표준편차(STD) 0.516m

*사용된 검증점 수: 54개

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검증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본 연구

에서는 DEM의 전반적인 정확도뿐만 아니라 오차의 특

성과 분포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통계적 정확도 검증 방법(MAE, RMSE, STD)은 다양한 

DEM 정확도 평가 연구에서 표준적으로 활용되어 왔으

며, 드론 기반 DEM뿐만 아니라 위성 DEM의 품질 검증

에도 적용되고 있다(Höhle and Höhle, 2009; Wessel et 
al., 2018).
검증 결과, 평균 절대 오차(MAE)는 0.332m로, DEM

과 실제 측량값 간 평균 차이는 약 33cm 수준이다(표 1). 
이는 복잡하고 미세한 지형 변화가 빈번한 해안사구 분석

에서 실무적으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정확도에 해당한

다. 특히 식생 피복과 사질 지반 특성으로 인해 정밀 고도 

측정이 어려운 해안사구 특성을 고려할 때, 본 DEM의 

MAE 수준은 고도 변화 추적 및 장기 모니터링 연구에 충

분히 적용 가능하다.
평균 제곱근 오차(RMSE)는 0.518m로 나타났으며, 이

는 일부 국지적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오차가 발생했

음을 시사한다. 고오차 발생 구간은 주로 식생 밀집 지역, 
급경사 구간, 그림자 영역 등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정확도 수준은 UAV 기반 DEM
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범위인 ±0.5~1.0 m 내에 해

당한다.
표준편차(STD)는 0.516m로, 오차 분포가 비교적 균일

하게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지적 왜곡이나 특정 

영역의 오류 집중 현상 없이, 전체 DEM 영역에서 일관된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구축한 DEM이 고도 변화 

분석, 지형 단면 변화 평가, 침･퇴적량 산정 등 해안사구 

지형 변화 연구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 품질 수준을 확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DEM은 향후 다양한 시기

별 DEM 자료와의 시계열 변화 분석에서도 안정적인 기

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해안사구 침･퇴적 변화 분석

계절별 침･퇴적 환경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DEM을 기반으로 해안선에서 가까운 곳부터 10개
의 측선을 따라 단면도를 작성하였다(그림 7). DEM 기
반 고도 종･횡단면 분석은 Python 기반의 공간 분석 프

로세스를 활용하여 수행하였으며, geopandas, rasterio, 
numpy, scipy.signal 및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통해 단

면선 상의 고도 변화 및 고도차(ΔElevation, 2023년 DEM - 
1999년 DEM)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측선은 연구지

역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8개(A~H), 수평으로 가로지

르는 1개(I)로 구성하였다. 측선 A~H는 사질갯벌, 사빈, 
전사구, 사구저지대, 후사구를 포함하며, I는 후사구의 변

화를 분석하기 위해 수평으로 가로지르도록 설정하였다.
 단면 A는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최남단에 위치하며, 해
빈, 전사구, 사구저지대, 후사구로 구성된다. 해빈은 약 0~ 
250m 구간에 위치하며 변화가 미미하였다. 전사구는 1999
년에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었으나, 2023년에는 약 2m 높
이의 사구애가 형성되었다. 후사구는 약 50m 후퇴하면서 

침식되었으나, 510m 부근에서는 바르한형 사구가 형성

되어 고도가 상승하였다. 이는 2010년대에 진행된 사구복

원 사업으로 모래 이동량 증가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이어지는 단면 B에서도 유사한 변화 양상이 관찰되었

다. 전사구는 1999년에 비해 약 2m 상승하여 급사면의 사

구애가 형성되었다. 이는 모래포집기의 설치와 미피복사

구 확대에 따른 퇴적환경 변화로 분석된다. 반면, 후사구

는 모래 공급 부족으로 후퇴하였으며 사구저지대가 확대

되었다. A와 B단면에서 나타난 급경사의 후사구는 복합

적인 원인의 결과이다. 그중 한 가지는 비교적 해당 단면

에 위치하는 사구저지대는 사구 내에서 비교적 넓고 미피

복사구 및 사구초지가 주로 분포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모래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강한 계절풍의 영향으로 후사구의 경사면을 침식시켜 급

경사면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면 C에서는 전사구 후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약 100m까지는 변화가 적었으나, 완사면의 전사구는 급

경사의 전사구로 변화하며 전사구는 일부 후퇴하였고, 
사구저지대는 축소되었다. 후사구는 최대 3m 높이로 형

성되었으며, 이는 관광객 통행로 설치로 인한 국지적 침

식과 구조물 설치로 인한 퇴적 증가 영향으로 판단된다.
중앙부에 위치한 단면 D에서는 해빈과 전사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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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후사구는 약 100m 후퇴하면서 

침식이 우세하였고, 후사구 뒤쪽 사구열 대부분에서도 

고도 저하가 관찰되었다. 이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풍상면인 후사구가 후퇴하면서 급경사로 변화하였고, 후
사구의 경사가 급해지는 풍하면에는 퇴적작용이 활발하

게 작용하였다.
 중앙부에 위치한 단면 E에서는 1999년에는 큰 규모의 

후사구가 한 개 존재했다면, 2023년에는 1차 후사구가 후

퇴하며 두 개로 나누어진 듯한 모양의 후사구가 형성되었

다. 2차 후사구애는 1차 후사구 뒤로 생긴 경사급변점으

로 인하여 후사구애가 전면으로 전진하면서 퇴적환경이 

우세해졌다. 
사구의 북측으로 이동한 단면 F에서는 해빈과 전사구

에서 고도 증가가 나타났다. F단면에서 또한 이전 단면들

과 마찬가지고 전사구에서 급격한 경사 변화가 일어났

다. 지속적으로 사구의 전사구에서 완사면의 전사구가 

급사면이 된 것은 전사구 전면에 설치된 모래포집기의 영

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지며, 자연적인 변화로는 북서

계절풍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단면 G에서는 약 200m까지 변화가 미미하였으며, 이

후 급경사의 급애면이 형성되었다. 1차 후사구 지역에서

만 침･퇴적이 격동적으로 일어났으며, 2차 후사구는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지역의 최북단에 위치한 단면 H에서는 1999년 점

진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가진 사구가 새롭게 형성되었다

면, 2023년은 약 210m 지점에서 급경사의 급애면이 형성

되며 경사가 급변하는 구간이 생겼다. 이는 전사구 구간

에 설치된 모래포집기 등 인공구조물의 영향으로 급사면

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단면 I에서는 0~200m 구간에서 고도 변화가 거의 발생

하지 않아, 해당 구간은 지난 25년간 비교적 안정된 상태

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400m 구간에서는 고도

차가 –6m 까지 내려가 침식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구의 

형상으로 보아 사구가 뒤로 이동하며 지속적인 퇴적이 이

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900m 이후 북측 구간에서는 고

도차가 +2m 이상으로 증가하여, 해당 구간에서 집중적

인 퇴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지역인 신두리해안사구의 가장 두드러진 공통

적 지형 변화는 전사구의 급경사화와 고도 상승이다. A, 
B, C 단면에서는 전사구가 약 2m가량 상승하면서, 과거

의 완사면 지형이 급사면 형태의 사구애로 변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구 전면에 설치된 모래포집기나 보강 구

조물, 그리고 2000년대 이후의 사구복원 사업 등 인공적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며, 동시에 북서계절풍과 

같은 자연적 작용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

다. 북측 단면인 F, G, H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반복되며, 
전사구 전면에서 침식이 발생하고 후방부에는 퇴적이 이

루어져 급사면이 강화되었다.
후사구의 후퇴와 재형성도 주요한 변화 유형으로 확인

되었다. A, B, C, D, E 단면 모두에서 후사구가 수십 미터 

이상 후퇴하였고, 특히 A 단면에서는 약 510m 지점에서 

새로운 바르한형 사구가 형성되면서 국지적인 고도 상승

이 나타났다. E 단면에서는 기존 단일 구조였던 후사구가 

두 개의 사구열로 분리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후방

부에 새로운 경사 급변점이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러한 후사구의 재편성은 인근 사구저지대의 형상, 바람 

경로, 모래 공급량 변화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구의 역동적인 발달 과정을 잘 반영한다.

또한, 사구저지대의 축소 및 불안정화 역시 A, B, C, D 단
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구저지대는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점차 좁아졌으며, 이로 인해 후사구의 풍상면은 

집중적으로 침식되었다. 이는 특히 북서계절풍이 사구저

지대를 따라 유입되면서 후사구 경사면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침식-퇴적이 단순한 평면 이동

이 아닌 사구 구조 전반의 재편성을 유도했음을 시사한다.
중앙부 및 북측 단면(E~H)에서는 국지적 퇴적 현상도 

관찰되었다. 이들 구간은 계절풍 영향이 상대적으로 감

소하거나, 인공 구조물에 의해 풍향이 교란되면서 특정 

지점에 모래가 집중적으로 퇴적되었다. 예를 들어 F 단면

에서는 전사구 전면에서 고도가 증가하고, 이후 급경사

의 사구애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구조물의 풍향 유도 효

과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후사구를 가로지르는 I 단면은 특이하게도 0~ 

200m 구간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안정적인 고도 특성이 

나타났으며, 이는 이 구간이 지난 25년간 외부 침식 요인

의 영향을 적게 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400m 구
간에서는 최대 –6m까지 고도 저하가 나타났고, 900m 이
후 구간에서는 +2m 이상의 퇴적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보아 해당 구간은 침식된 사구

가 뒤로 이동하면서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퇴적 환경을 유

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연구지역 사구는 전사구 전면의 급경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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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단면 (b) B 단면

(c) C 단면 (d) D 단면

(e) E 단면 (f) F 단면

(g) G 단면 (h) H 단면

(i) I 단면

그림 8. 신두리 해안사구 중장기(1999-2023) 종･횡단면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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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도 상승, 후사구의 후퇴와 재형성, 사구저지대의 축

소, 국지적인 퇴적의 집중, 그리고 후사구의 상대적 안정

이라는 다섯 가지 대표적 변화 유형이 관찰된다. 해안사구 

지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역동

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공간

적･시간적 변화는 단순한 표고 변화에 국한되지 않고, 해
안 사구 시스템 전반의 형태학적 재편성과 동적 평형의 전

이를 의미한다. 특히 인위적 구조물의 영향과 계절풍의 방

향성, 그리고 사구복원사업과 같은 관리 정책이 공간적으

로 상이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해안사구 관리 및 복원 전략 수립 시, 사구 전체 변화 

경향만을 고려하는 접근보다는 구간별 공간적 특성과 변

화의 맥락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IV. 결론

본 연구는 1999년과 2023년의 DEM을 활용한 단면 분

석을 통해 신두리 해안사구의 중장기 변화 특성을 정량적

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해빈, 전사구, 후사구 등 각 

지형 요소는 공간적 위치(남북축) 및 구조적 위치(풍상/
풍하)에 따라 상이한 침･퇴적 양상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변화는 풍향 변화와 인위적 요인의 복합 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사구에서 대부분의 단면(A~C, F~H)은 과거 

완사면을 이루었으나, 급경사의 사구애로 전환되었다. 
이는 모래포집기, 인공구조물 설치, 사구 복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모래가 집중 퇴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해빈은 

A~D 단면에서 침식 경향, E~H 단면에서 상대적 안정 또

는 퇴적 경향을 나타냈다. 후사구는 대부분 단면에서 후

퇴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구간(A, E 등)에서는 바르한형 

사구 형성 또는 고도 상승이 관찰되어 퇴적과 후사구의 

이동이 동시에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단면 A~D에서는 풍상면 침식과 풍하면 퇴적이 혼재되

었으며, 후사구 고도가 저하되거나 급사면화가 진행되었

다. 반면, E~H 구간은 전사구에서의 퇴적 경향이 뚜렷해

졌고, 후사구는 구조적으로 복잡한 형태(이차 사구애 형

성, 분리된 사구열 등)를 보이며 풍향 변화와 지형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후사구 뒤쪽에서는 풍하 쪽 

퇴적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며, 사구 이동이 활발히 일어

나는 동적 환경으로 해석된다.

또한, 곰솔 제거 및 초지 관리 등 사구 복원정책은 후사구 

고도 유지 및 퇴적 지속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관광객 통행로 개설과 같은 국지적 인위 요인은 침식을 

유도하며 후사구 경사 급변 및 지형 불안정을 야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두리 해안사구 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사구 전면에 설치된 구조물

과 복원 시설은 침･퇴적 환경에 복합적 영향을 미치므로, 
설치 전후의 지형 동태 변화에 대한 정밀한 평가 및 시계

열 DEM 모니터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풍향 패턴 변화는 사구 이동 및 구조적 

재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기상 관측 자료와 지형 변화 데이터를 통합한 

분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사구 복원 및 관광 기반

시설 계획은 퇴적 경로, 사구 형상, 풍향 분포를 통합적으

로 고려하는 종합 관리 방안을 통해 사구의 자연 발달을 

보존하고, 인위적 개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활용한 DEM 기반 단면 분석 기법

은 해안사구의 침･퇴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 효율적이며 재현 가능한 도구로서, 향후 타 지역 적

용 및 해안관리 정책 수립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시계열 DEM 분석과 현장 기반 모니터링의 연계를 

통해 예측 기반의 탄력적 연안 대응 전략 마련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 기후 변화와 사구 지형 변화 간

의 인과적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규명하고, 복합적인 자

연･인위 요인을 반영한 다차원적 사구 변화 모델 개발과 

함께, 지역별 맞춤형 관리전략 제안으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연안 환경에 능동적이

고 지속가능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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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부소리의 특징과 공간 분포에 관한 연구: 

운상소리를 중심으로*

김아인**·장동호****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Spatial Distribution of Funeral 
Songs in Gyeonggi-do: Focusing on Unsang-Sori*

A-In Kim**⋅Dong-Ho Jang***

요약 :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에서 전승된 상부소리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상부소리의 문화지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운상소리’중 ‘한마디 입말 류’, ‘두마디 넘차 류’, ‘비(非)넘차 어이나갈까 류’를 대상으로 GIS 기반의 

커널 밀도 분석을 통해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마디 입말 류’가 북부 내륙과 서남부 평야지대, ‘두마디 

넘차 류’가 북부 접경과 남부 완경사지･산록부, ‘비넘차 어이나갈까 류’가 남동부 및 충청도 접경지역에 밀집하는 양상이 나타났

다. 이러한 유형별 차이는 지형, 생활 기반, 장례문화, 인접 문화권과의 교류망 등 복합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향토민요의 분포와 전파가 단순한 음악적 양식의 차이를 넘어 지역 환경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통해 문화지리학･민속학･음악학 간의 학제적 연구 가능성을 확장하고, 향토민요 보존 및 전승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경기도, 향토민요, 상부소리, 운상소리, 문화지리

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Funeral songs transmitted in the Gyeonggi-do 
region and, through this, analyzes the cultural-geographic characteristics of Funeral songs. Specifically,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he representative ‘Unsang-sori’ types, including ‘One-phrase spoken word type’, 
‘Two-phrase overlapping type’, and ‘Non-overlapping Eoyina-gal-kka type’, were analyzed using GIS-based kernel 
density analysis. Research results show that by type, the ‘one-phrase spoken language type’ was concentrated in 
the northern inland and southwestern plains, the ‘two-phrase or more spoken language type’ in the northern border 
regions and southern gentle slopes and foothills, and the ‘non-phrase spoken language type’ in the southeastern 
and Chungcheong border regions. These type-specific differences are believed to be closely related to a complex 
interplay of factors such as terrain, livelihood, burial culture, and networks of exchange with neighboring cultural 
regions. This study shows that the distribution and spread of local folk songs are formed not just by differences 
in musical style, but within the context of the local environment and cultural background. This study is expected 
to expand the possibilities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between cultural geography, folklore, and musicology,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strategies for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local folk songs.
Key Words : Gyeonggi-do, Fork song, Funeral song, Unsang-sori, Cultural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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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민요는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생활 속에서 자연

스럽게 부르고 전승해 온 노래로, 일상과 공동체의 정서

를 반영하는 구술문화이다(이창식, 2016). 노동, 의례, 유
희 등 다양한 삶의 장면에서 민요는 사람들의 사상과 관

습, 감정을 담아내며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을 형성해 왔

다(이창식, 2002). 또한 구전으로 전해지는 민요의 특성

상 인접 지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언어, 억
양, 정서, 자연환경, 역사적 맥락 등에 따라 점차 변형되거

나 고유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향토적 다양성은 

민요가 단순한 음악적 표현을 넘어 지역문화의 핵심적 유

산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최난경, 2009; 서영

숙, 2019; 윤혜연･장동호, 2021).
그중에서도 상부(喪夫)소리는 장례 의례에서 불리는 

민요의 한 갈래로서, 고인을 애도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

로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부르던 의례적 노래

이다(김승은･장윤희, 2023). 또한 상여를 장지까지 운반

하는 과정에서 가창되었다는 점에서, 의례요의 성격뿐 

아니라 노동요의 특성도 함께 지닌 복합적인 민요의 형태

로 볼 수 있다(오용록, 2001; 류경자, 2009). 이러한 상부

소리는 지역마다 고유의 가창 방식, 메김구･받음구 구성, 
악기 사용 양상 등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각 지역의 문

화적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된다(임미선, 2012; 김정

호･문범두, 2013).
그러나 현대 사회로 접어들며 전통 장례의례의 간소화, 

가족 공동체의 해체, 장례문화의 산업화 등으로 인해 상

부소리는 점차 그 전승 기반을 상실해 가고 있다. 특히 장

례식장에서 가창되는 전통 민요라는 특성상, 실연(實演)
의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며, 노령화된 소리꾼들의 

부재와 함께 후속 세대 전승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정호･문범두, 2013; 김장수･장동호, 2020). 현재 상부

소리는 일부 지역의 선소리꾼 기억을 통해 전승되고 있으

며, (구)정신문화원이나 MBC 등에서 제작한 녹음 자료가 

간헐적으로 남아 있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상부소

리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은 민요학, 역
사학, 지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

는 중요한 기초 작업으로 평가된다(윤혜연･장동호, 2023).
향토민요에 관한 기존의 선행 연구는 주로 민속학, 국

악학, 국문학 등에서 진행되었다(이현수, 2012; 김민하, 
2014; 최자운, 2017; 이윤정, 2020). 먼저, 이현수(2012)는 

정선 지역의 상여소리 전승 현장을 조사하여, 장례요가 

과거에는 공동체 중심의 의례적 실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현대에 와서는 기능이 약화되고 축제나 공연 중심

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민하(2014)는 민요 교육

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민요의 서사성과 문

화적 맥락을 학습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음을 제안하

였다. 이를 통해 민요가 단순한 가창 교육을 넘어, 지역문

화 이해의 교육적 도구로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최자운(2017)은 강원 지역 장례요의 전승 양상을 분석하

며, 노령화와 장례문화의 변화 속에서도 장례요가 여전히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매개하는 중요한 문화적 실천임

을 강조하고, 특히 지역 주민들의 내면적 연대감과 상징 

체계로서의 의미를 조명하였다. 이윤정(2020)은 회다지

소리의 가창 구조와 리듬 양식에 주목하여, 소리와 움직

임이 결합한 복합적 장례문화로서의 가치를 탐구하였다. 
더불어 지리학계에서도 상부소리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윤혜연･장동호, 2024; 정근비･장동호, 2024; 
김범수 등, 2025). 먼저 윤혜연･장동호(2024)는 경상도

의 상부소리 3가지 유형에 대해 GIS 분석을 진행하였고, 
축적된 상부소리 웹DB를 지형학적 분석에 접목함으로

써 해당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데에 연구의 의의

가 있다. 정근비･장동호(2024)는 부･울･경 지역의 상부

소리를 악기 유형별로 분석해 지역별 문화권을 구분하였

다. 이는 기존 문화지역 경계와 유사한 공간 분포 패턴을 

보였으며, 지형과 수계망이 전파 양상에 영향을 미쳤음

을 밝혔다. 김범수 등(2025)은 경상북도 지역의 상부소리 

중 달구소리를 중심으로 유형화하고, 공간 분포와 전파 

양상을 분석하여 낙동강 수계와 산맥 등이 문화 중심지 

형성과 전파 경로에 주요한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다.
하지만, 지리학에서 그간 향토민요의 공간적 특성과 문

화 전파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는 주로 논매기소리와 같은 

농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부소리에 대한 공간적 

접근은 대부분 경상도 지역에 한정되었다. 특히 수도권 

핵심지역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상부소리의 공간적 해

석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상부소리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

고, 이를 통해 상부소리의 문화지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자 한다. 또한 GIS 기반의 공간분석 기법을 통해 향토민

요에 대한 공간문화적 분석의 접근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요학과 지리학 간 융합적 접근을 통해 

향토민요의 공간문화적 해석 가능성의 폭을 넓힘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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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지역도

향후 문화자원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1. 연구지역 개관 및 선정

연구지역인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며, 
총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경기도는 수

도인 서울특별시를 감싸고 있으며, 동쪽은 강원도에 인

접하고, 서쪽은 황해와 인천광역시, 남쪽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북쪽은 북한의 황해남도와 황해북도에 접하고 

있다.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6°22'~127°51', 북위 36°53'~ 
38°16'에 해당하며, 총면적은 약 10,185km2

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10%를 차지한다(경기도청). 
경기도의 지형･지세를 살펴보면, 한반도의 경동지형

의 영향을 받아 동쪽은 산지가 발달하며, 서쪽의 해안으

로 가면서 고도가 점차 낮아진다. 이를 이루는 주요 산

맥으로는 광주, 차령산맥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지나고 

있다. 광주산맥은 경기도 동남부에서 충청북도로 이어

지며 한강을 가르고 있다. 주요 산지로는 춘천의 광덕산

(1,046m), 가평의 국망봉(1,168m), 남양주의 천마산(812m) 
등이 있다. 또한 차령산맥은 충청북도에서 경기도 서남

부로 연결되며, 안성의 석남산(368m), 칠장산(492m), 서
운산(547m), 수원과 용인시의 광교산(582m) 등이 주요 

산지로 분포하고 있다.
경기도의 수계는 대부분 한강 유역에 속하며 대표적으

로 북한강, 남한강으로 나뉜다. 이 두 강은 한강의 본류인 

경기도 양평에서 만나 황해로 유입된다(대한민국 국가지

도집, 한강유역환경청). 북부 지역에서는 임진강과 그 지

류인 한탄강이 주요 수계를 형성하며, 이들 하천은 감악

산, 연천, 포천 등지에서 발원하여 황해로 흘러간다. 동부 

지역은 남한강과 북한강 유역으로 구성되며, 특히 북한

강은 강원도에서 발원하여 가평, 춘천, 남양주 등을 지나 

팔당호에서 한강 본류와 합류한다. 남한강은 여주, 이천, 
양평 등을 통과하며, 본류인 한강과 합류한 후 서울을 거

쳐 황해로 흐른다. 남부 지역에는 안성천과 오산천, 진위

천이 안성, 평택을 등지를 따라 아산만으로 유입된다. 이
처럼 경기도의 하천은 대부분 충적평야를 따라 발달하여 

농업 및 정주 공간 확산 및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며, 한강

과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요 유형이 분포하고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했듯 

상부소리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부족하다. 특히 경기도

는 과거 농촌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산업화･도시화 과정

을 거쳐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동을 겪은 지역으로, 이러

한 변화 속에서 상부소리의 전승 양상 또한 다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

도를 연구지역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방법

먼저 경기도 각 시･군에서 채록된 상부소리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지역개발연구소가 소

장하고 있는 것으로, 주로 1970년대 이후에 녹음된 경기도 

지역의 채록 음원 중심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상부소리는 도내 31개 시･군 275개 지점에서 악보 기준 총 

372곡이 채록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상부소리의 유형별･

지역별 분포뿐만 아니라, 그 전파 양상과 공간적 특성을 

함께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악보 내

에서 두 가지 이상의 소리가 확인될 경우, 이를 각각의 독

립된 소리로 간주하여 별도로 분류하였다. 이 과정을 통

해 총 372곡의 악보는 997개의 소리 유형으로 세분되었으

며, 이후 각 유형의 빈도와 공간 분포를 비교･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채록된 상부소리의 가창 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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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기도 상부소리 지역별 악보･소리 수

지역 악보 수(%) 소리 수(%) 지역 악보 수(%) 소리 수(%)
가평군 8(2.2) 23(2.3) 안양시 12(3.2) 21(2.1)
고양시 33(8.9) 103(10.3) 양주시 16(4.3) 48(4.8)
과천시 6(1.6) 16(1.6) 양평군 10(2.7) 31(3.1)
광명시 1(0.3) 2(0.2) 여주시 2(0.5) 4(0.4)
광주시 8(2.2) 22(2.2) 연천군 19(5.1) 59(5.9)
구리시 6(1.6) 23(2.3) 오산시 1(0.3) 2(0.2)
군포시 2(0.5) 8(0.8) 용인시 20(5.4) 57(5.7)
김포시 17(4.6) 33(3.3) 의왕시 1(0.3) 3(0.3)

남양주시 6(1.6) 18(1.8) 의정부시 4(1.1) 9(0.9)
동두천시 5(1.3) 8(0.8) 이천시 14(3.8) 48(4.8)
부천시 3(0.8) 11(1.1) 파주시 64(17.2) 142(14.2)
성남시 2(0.5) 10(1.0) 평택시 13(3.5) 36(3.6)
수원시 4(1.1) 6(0.6) 포천시 23(6.2) 43(4.3)
시흥시 2(0.5) 5(0.5) 하남시 7(1.9) 23(2.3)
안산시 12(3.2) 33(3.3) 화성시 38(10.2) 118(11.8)
안성시 13(3.5) 32(3.2) 계 372(100.0) 997(100.0)

메김구･받음구, 음악적･사설적 특징을 바탕으로 997곡
을 다시 56개의 소리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분포 빈

도순으로 나열하여 경기도에서 주로 분포하는 상부소리 

유형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오코딩(Geocoding) 과정을 

통해 GIS 공간자료로 변환하였다. 변환된 자료 중 공간적

인 특징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 ‘운상소리’를 대상으

로 공간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더불어 상부소리 전파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

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산맥과 하천 등 지형 요소를 반영

한 90m*90m 공간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DEM, Digital 
Elevation Model)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DEM은 고도 

차, 분수계, 하천망 등 경기도의 자연지리적 특성을 공간

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지형적 장벽이나 완충 지대가 상

부소리의 전파와 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채록된 상부소리 중 소리의 빈도수가 높고, 공간적 분포 

패턴이 비교적 뚜렷한 ‘운상소리’에 대한 공간 분포 특성

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커널 밀도(Kernel density) 기법을 활용하여 각 소리의 유

형별 군집도를 도출하였다. 커널 밀도 분석은 특정 지점 

데이터가 공간상에서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연속적

인 밀도 표면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홍유진, 2023). 분석에 앞서 적절한 Search radius 값을 

설정하기 위해 ‘Calculate Distance Band from Neighbor 
Count’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입력 지점들이 공

간적으로 최소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임계 거리(critical 
distance)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군집 구조의 왜곡을 줄

이는 데 유용하다. 또한 Neighbors 수는 공간통계학에서 

일반적으로 최소 연결망(nearest neighbor network)을 

형성하는 기준값인 8을 적용하였으며(Getis and Ord, 
1992), 이는 ArcGIS 공간통계 도구의 권장사항(Esri)과 

선행연구(윤혜연･장동호, 2021) 사례에도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과정을 거쳐 산정된 최대값을 각 상부소

리 유형별 커널 밀도 분석의 Search radius로 적용하였다.

III. 경기도 지역의 상부소리 

분포 특성 및 문화지역

1. 경기도 지역 상부소리의 특색

1) 경기도 상부소리 지역별 분류 결과

일반적으로 지역 간 경계는 산맥의 능선이나 하천과 같

은 자연 지형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론적

으로는 문화가 등질적인 지표면에서 원형으로 퍼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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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경기도에서 채록된 상부소리 종류 및 곡 수

종류 곡 수 비율(%)

달고소리 391 39.2

운상소리 336 33.7

우야소리 72 7.2

기타(53개 종류) 198 19.9

계 997 100.0

지만, 실제 지형에서는 하천이나 도로망을 따라 전파 속

도가 달라지며, 반대로 높은 산지나 호수 등은 전파를 차

단하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임덕순, 1990). 또한 문화가 

전파되는 경로 상에서 다른 유형의 문화를 만나면 상호 

충돌하거나 결합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유재진･장

동호,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상부소리의 세부 유형을 

시･군별로 집계하여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상부소리 소리 분류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 지역

에서는 총 997개의 개별 소리가 추출되었다(표 1). 경기도 

지역의 시･군별 상부소리 악보 수와 소리 수를 검토한 결

과, 상부소리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경기도 전역

에서 비교적 고르게 채록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 뚜렷한 

집중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파주시(악보 64개, 17.2%)와 

화성시(악보 38개, 10.2%)는 전체 악보 수의 약 30%에 달

하는 자료가 수집된 지역으로, 상부소리의 전승이 활발하

게 이루어진 대표적인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곡 수 기준으

로도 파주시가 142곡(1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성

시(118곡, 11.8%), 고양시(103곡, 10.3%), 용인시(57곡, 
5.7%)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 지역은 전통문화

의 전승 기반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거나, 민요 현지 조

사와 채록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분석된

다. 반면, 과천시, 군포시, 구리시, 오산시, 의왕시 등 일부 

도심지역은 악보 및 곡 수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

치를 보이며, 이는 도시화의 영향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서 향토민요의 전승이 점차 약화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경기도 상부소리 세부 유형 분류 결과

다음으로 상부소리 세부 유형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에서 수집된 상부소리는 총 56개 종류로 구

분되었다. 이를 유형별 곡 수로 집계한 결과, 총 997개의 

소리가 확인되었다. 이 중 소리의 빈도수가 높은 순으

로 나열하면, ‘달고소리(391곡, 39.2%)’, ‘운상소리(336

곡, 33.7%)’, ‘우야소리(72곡, 7.2%)’. 기타(53개 종류, 198
곡, 19.9%)이다(표 2). 

각각의 소리에 관해 살펴보면, 먼저 ‘달고소리’는 땅속

에 고인의 관을 하관하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봉분을 조성

하며 묘를 다질 때 부르는 소리로, 매장을 중심으로 한 

유교식 장례가 행해지는 곳에서 주로 나타난다(김범수, 
2025). 우리나라에서는 관혼상제가 전통 장례문화의 핵

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매장 방식이 일반화되었다(한국민

족문화대백과사전). 이러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달고

소리’는 경기도 전역에서 고르게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

다. 또한 ‘달고소리’는 본 연구에서 수집된 상부소리 유형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내 다수 

시･군에서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채록되었

다는 점에서, 지역적 편중 없이 널리 전승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운상(運喪)’은 상여를 메고 운반한다는 의미이다. 이
때 불리는 ‘운상소리’는 고인의 관을 집 안에서부터 꺼내

어 장지에 이르기까지 상여를 메고 이동하면서 부르는 소

리를 말한다(이소라 등, 2022). 운상소리는 장례 의식에 

쓰이는 의례요이면서 상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부르는 

노동요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오용록, 2001). 무거운 

상여를 메고 장지로 옮기면서 일제히 발을 맞추기 위한 

기능적 목적이 담겨있어, 선후창 방식의 메김구와 받음

구가 3/4박 기준으로 1마디 또는 2마디씩 규칙적으로 반

복되는 음악적 구조를 지닌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오

랜 시간 상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실용

적인 형태의 운상소리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야소리’는 논매기소리의 끝 무렵에 불

리는 소리에서 파생된 소리로, 풍년이 들었을 때 온갖 새

들이 논에 모여드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새를 쫓는 소리

이다. 여기서 ‘우야’는 새를 쫓을 때의 의성어로,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농요의 일종이다. 그러나 일

부 지역에서는 이 ‘우야소리’가 상부소리로 전이되어, 죽
은 이의 영혼을 새가 하늘로 인도한다는 종교적 인식 아

래에서 천도의 의미를 담아 불리기도 하였다(이소라 등, 
2022). 
종합하면, 경기도 지역의 상부소리는 특정 지역에 편중

되지 않고 전역에서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
만, 파주시, 화성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민요 채록이 집중

적으로 이루어져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상부소

리 유형 중 ‘달고소리’, ‘운상소리’, ‘우야소리’가 순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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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선법 계열 분포도 (b) 솔선법 계열 분포도

그림 2. 경기도 상부소리 음 조직 분포도

은 비중을 보였으며, 각 소리는 유교식 장례문화, 노동요

적 기능, 종교적 상징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결합되

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포 양상은 상부

소리가 경기도 내 향토민요 전승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문

화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화 요소로 기능함을 보

여준다.

3) 경기도 상부소리 채보 곡의 음 조직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민요는 일반적으로 5음 음계

(도, 레, 미, 솔, 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5음 음

계의 배열 방식에 따라 ‘악조’가 결정되는데, ‘악조’란 음

악의 선법, 가락, 분위기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

이다(신은주, 2016). 전통적으로는 악조를 ‘평조’와 ‘계면

조’의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각 지역의 고유한 음악 양식을 구분하기 위해 

‘토리’라는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된다(임미선, 2014). ‘토
리’는 지역별 민요의 선율 구성, 음정 처리 방식, 가창 스

타일 등을 통틀어 설명하는 개념으로, 경기도 지역은 ‘경
토리’가 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운, 2009).

먼저 경기도 상부소리에서 나타난 음 조직 분포 분석 

결과, 전통적인 향토민요에서 자주 나타나는 미선법과 

솔선법의 양상이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미선법 계열이 솔선법 계열에 비

해 더 넓은 지역에 걸쳐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경기 

동부 및 남부의 내륙 산지 지역과 강원도 접경지역을 중

심으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그림 2-(a), (b)). 미선법은 

‘미(M)’음을 중심으로 하는 선법으로, 전통음악에서 슬

프고 가라앉은 정서를 담은 계면조 계열에 속하며, 강원

도 지역의 대표적인 민요 양식인 ‘메나리토리’ 역시 주로 

미선법을 사용한다. 강원도와 경기도 동부 지역은 산맥

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형적 연속성은 문화의 단

절보다는 오히려 전파와 확산의 통로로 작용했을 가능성

이 있다. 특히 산지 지형은 지역 간 왕래를 제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문화적 동질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어,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도 동부 지역에서 미선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 솔선법은 ‘솔(S)’음을 중심으로 하는 선법으로, 

상대적으로 밝고 씩씩한 분위기의 평조 계열로 분류된

다. 이 선법은 주로 노동요적 성격을 갖는 상부소리 유형, 
예컨대 상여를 메고 장지를 향해 이동하면서 부르는 ‘운
상소리’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경토리’ 계통의 민

요에서 주로 솔선법을 사용한다. 주요 분포 지역을 살펴

보면, 솔선법은 경기도 북부와 중부, 특히 한강 유역을 중

심으로 한 평야 지역과 인근 농경지대에 주로 나타난다. 
이는 비교적 완만한 평야 지형과 교통 여건, 마을 간의 연

계성이 높은 환경 속에서 노동요가 활발히 불렸던 지역적 

배경과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환경이 솔선법 계열의 상

부소리 전승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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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기도에서 채록된 운상소리 유형 및 곡 수

종류 유형 가창 예 곡 수 비율(%)

운상소리

한마디 입말 류

① 오호오호

② 어허어허

③ 오호오헤

153 45.5

두마디 넘차 류

① 어허어허 /
어거리 넘차 어 허

② 너허 너허호 와 /
어거리 넘차 너호 와

③ 어호어하 /
어허리 넘차 너 하

132 39.2

비(非)넘차 어이나갈까 류

① 에헤에헤 /
어이나 갈까 어 와

② 오허허허 / 
어이나 갈꼬 어 허

③ 오호 호오호 야 /
어이나 가리 오호 하

20 5.9

기타(9개 유형) - 31 9.2

계 336 100.0

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미선법 계열의 출현이 더 많다는 점은 상부

소리의 근본적인 성격이 장례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반영한다. 상부소리는 죽음을 애도하고 영혼의 천도를 

기원하는 목적을 지니는 장르인 만큼, 정서적으로 암울

과 애도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미선법이 보다 널리 채택되

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북부의 

산악지형, 중부의 평야, 남서부의 저지대 등 다양한 지형 

환경을 포괄하고 있어, 지역마다 음 조직이 상이하게 나

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음 조직이 단순한 음악적 선

택이 아닌, 지역의 민속적･지리적 맥락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형성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2. 경기도 지역 ‘운상소리’의 유형별 공간 

분포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경기도 운상소리의 세부 유형은 

‘한마디 입말 류’, ‘두마디 넘차 류’, ‘비(非)넘차 어이나갈

까 류’, ‘반마디 류’, ‘산염불 류, ’방아타령’, ‘개고리타령’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중 데이터베이스 상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3개 유형 ‘한마디 입말 류’, ‘두마디 넘차 

류’, ‘비(非)넘차 어이나갈까 류’을 중심으로 공간 분포 특

성을 분석하였다(표 3).

1) 한마디 입말 류

‘한마디 입말 류’는 짧은 한마디의 입말을 툭 던지듯이 

부르는 형태의 운상소리이다. 일반적인 노래처럼 길게 

이어지는 멜로디나 가사 없이, 상여꾼들이 힘을 합쳐 상

여를 들어 옮길 때 순간적인 박자와 구령에 맞춰 내뱉는 

간결한 외침이나 구호라고 할 수 있다. 주로 한마디 안에 

짧은 구절로 감정을 담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장례의 슬

픔이나 애도의 정서를 말하듯 표현하기도 하며 고인의 

사연을 전달하기도 한다. ‘어허어허’, ‘오호오호’ 등과 같

이 부르며, 울음 또는 탄식의 의성음에서 비롯되어 나타

난다.
‘한마디 입말 류’의 공간 분포 및 커널 밀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 경기 

북부 내륙 지역에서 가장 높은 밀도가 나타났다. 다음으

로는 안산시, 군포시, 화성시, 용인시, 안성시 등 경기 서

남부 지역에서 높은 밀도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공간적 

분포는 지역의 지형 및 생활환경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

다(그림 3-(a), (b)). 
커널밀도가 집중된 지역은 한강, 임진강 등 주요 하천 

유역 또는 평야 지대를 따라 형성된 전통 농촌 촌락지와 

유사한 공간 분포 경향이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과거 논

농사 중심의 농업 문화가 발달하였고, 공동체 기반 장례

문화가 지속되기 좋은 사회적 구조를 유지해 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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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마디 입말 류’ 공간 분포

이들은 대부분 해발 50~200m 사이의 완만한 경사 지대

와 평야가 접하는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상여가 이동하

는 장례 동선의 지형적 제약이 비교적 적었던 환경이었다

는 점에서, 상부소리의 전승과 지속에 유리한 조건을 갖

추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가평군, 양평군 등 경기도 동부의 산악지형이 발

달한 내륙 산지 지역과 성남시, 과천시 등 급격한 도시화

가 진행된 지역에서는 ‘한마디 입말 류’의 밀도가 상대적

으로 낮게 확인되었다. 동부 산지 지역은 마을 간 접근성

과 교류가 제한적이고,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장례 의례

와 상여 행렬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지리적 제약이 존재

했으며, 이는 상부소리의 전승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

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도시 지역은 공동체 해체와 

생활 문화 단절로 인해 상부소리의 전승 기반이 일부 약

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두마디 넘차 류

‘두마디 넘차 류’는 선소리꾼과 상여꾼이 한 마디씩 교

대로 부르며, 3/4박 또는 6/8박 등의 리듬에 맞춰 규칙적

으로 소리를 주고받는 방식을 말한다(한국민속대백과사

전). 이 유형은 상여를 메고 행렬을 이루어 이동할 때 사

람들의 걸음과 호흡을 맞추는 집단노동이 행해지면서 불

리는 노래로 노동요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소리는 상

여를 메는 사람들의 협동심을 고취하고, 힘든 운상 과정

의 고통을 분산하며, 무엇보다 일정한 보폭과 리듬을 유

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산길이나 험한 지형

을 지날 때 상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데 도움

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두마디 넘차 류’는 기능적 측면에

서 공동체의 움직임을 조율하고, 음악적 리듬을 통한 통

일감을 형성하는 데 실용적인 소리의 유형이다.
‘두마디 넘차 류’의 공간 분포 및 커널 밀도 분석 결과

를 살펴보면, ‘한마디 입말 류’와 비슷하게 넓은 지역에 

분포한 양상을 보이며, 이는 ‘두마디 넘차 류’가 특정 지

역에 국한되기보다는, 경기도 전반에 걸쳐 비교적 널리 

전승되었던 상부소리 유형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4-(a), (b)). 그러나 ‘한마디 입말 류’와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면, ‘두마디 넘차 류’는 상대적으로 고도가 더 높은 완경

사지 및 산록부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주
요 분포 지역으로는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등의 북부 

접경지역과 함께 안산시, 수원시, 군포시 등 경기 남부 지

역에서 높은 밀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두마디 넘

차 류’가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상여 운반 시 일제히 발을 

맞추어 부르는 노동요의 기능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들 지역은 과거 산간부락을 중심으로 한 분산적 공동

체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상여 행렬이 좁고 굴곡진 

지형을 따라 이동해야 했던 장례 환경이 존재하였다. 이
러한 환경에서는 일정한 리듬과 협동이 필수적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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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간분포도 (b) 커널 밀도 분석 결과도 

그림 4. ‘두마디 넘차 류’ 공간 분포

에, 상대적으로 경사가 있는 지형에서 활용되기에 적합

한 구조를 가진 ‘두마디 넘차 류’가 보다 많이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해발 100~150m 내외의 완만한 구릉

지대나 산록 경계부에 위치한 전통 마을에서 두드러지는 

분포 패턴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반면, 가평군과 같은 경기도 북동부 일부 지역은 상부

소리의 분포 밀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광주산

맥이 경기도 중서부를 따라 북동-남서 방향으로 형성된 

고지대를 이루고 있어, 해당 지역으로의 소리 전파에 지

형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천시와 

여주시 등 남동부 지역 역시 상부소리의 출현 빈도가 낮

았는데, 이 지역은 남한강 중류 유역의 분지 지형에 해당

하며, 기복이 완만한 광주산맥과 태백산지 사이에 발달

한 대규모 화강암 분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지형은 'O자

형'으로 폐쇄적인 공간 구조를 형성하여, 외부 문화 요소

의 유입을 제한하고 상부소리의 전파를 저해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3) 비(非)넘차 어이나갈까 류

‘비(非)넘차 어이나갈까 류’는 특정한 반복구인 ‘어이

나갈까’라는 가창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을 말한다. 이 

유형은 선창과 후렴이 이어지는 두마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존의 ‘두마디 넘차 류’의 유형에서 ‘어이나갈

까’, ‘어이나가리’ 와 같은 특정 문구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비(非)넘차 어이나갈까 류’의 분포는 경기도 전역에서 

비교적 넓게 분포한 특성을 보인 앞선 유형들과는 다르게 

경기도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된 분포 특성을 보인

다(그림 5-(a), (b)). 공간분포도를 살펴보면, 이 유형은 용

인시,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등 

남동부 지역과 충청도 접경지역에 주로 집중되며,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커널 밀도 

분석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
천시와 여주시, 안성시 일대가 고밀도 핵심지역으로 시

각화되었고, 주변부인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등으로 그 

분포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북서부 지역인 파주, 고양, 김
포, 연천, 포천 등지에서는 이 유형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

나 매우 희박하게 분포한다.
이러한 분포는 비(非)넘차 어이나갈까 류가 특정 지역 

장례문화와 민요 전승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

다. 한반도의 남부 지역은 ‘어거리넘차’류가 많은 데에 비

해, 중부 지역은 ‘비(非)넘차 류’가 우세하다(한국민속대

백과사전). 이러한 경향은 비(非)넘차류의 주요 분포 지

역이 경기도 내륙보다는 충청도와 지리적으로 더 인접해 

있고, 해당 지역이 분지 지형으로, 특성상 경기도 내부와

의 교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

로 경기도 내부 지역보다 인접한 충청도 지역의 장례문화 

및 민요 전승 양상이 해당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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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비(非)넘차 어이나갈까 류’ 공간 분포

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상부소리의 유형별 공간 

분포는 각 유형이 지닌 음악적 특성과 기능적 속성뿐 아

니라, 해당 지역의 지형, 수계, 문화 교류 환경 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마디 입말 류’
는 평야와 구릉이 접하는 전통 농촌 지대를 중심으로 분

포하며, 공동체 기반의 장례문화가 전승되기 유리한 환

경과 관련되어 있다. ‘두마디 넘차 류’는 경사가 있는 산록

부와 구릉지대에서 집중되어 나타나며, 노동요적 성격에 

따라 집단의 호흡과 보폭을 조율할 수 있는 지형적 조건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면 ‘비(非)넘차 어이나갈까 류’
는 충청도와 인접한 경기도 남동부의 분지 지역에 집중되

어 있으며, 이는 외부와의 단절적 지형 속에서 인접한 충

청도 지역의 장례문화 및 민요 전승 양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이처럼 상부소리의 유형

별 공간 분포는 단순한 지역적 차원이 아니라, 지형적 연

속성, 문화 전파의 경로, 공동체 구조 등 다양한 요인과 맞

물려 복합적으로 형성된 결과임을 보여준다.

IV.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에서 전승된 상부소리의 전반적

인 공간분포 특징을 규명하고, 그중 출현 빈도가 가장 높

은 ‘운상소리’를 중심으로 세부 유형을 분류하였다. 특
히, 분류된 한마디 입말 류, 두마디 넘차 류, 비(非)넘차 어

이나갈까 류를 대상으로 GIS 기반의 공간 분포 및 커널 

밀도 분석을 통해 주요 분포 지역과 전파 양상을 분석하

였다.
경기도 상부소리의 공간분포 특색 분석 결과, 경기도 

상부소리는 전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이 나타났

으나, 파주시와 화성시 등 일부 지역에서 채록이 집중되

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지역이 전통문화의 전

승 기반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거나, 민요 현지 조사와 

채록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반면, 과천

시･군포시･구리시･오산시･의왕시 등 도시화가 진행된 

일부 지역에서는 채록 악보 수와 곡 수 모두 낮게 나타나, 
향토민요 전승이 약화된 경향을 보였다. 세부 유형별로

는 ‘달고소리’, ‘운상소리’, ‘우야소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달고소리는 주로 유교식 장례문화와 관련되

었으며, 운상소리는 노동요적 기능과 장례 의례가 결합

된 형태로 나타났다. 우야소리는 종교적 상징성과 공동

체적 결속을 반영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형별 차이는 상부소리가 단순한 음악적 표현을 넘어, 
지역사회의 생활양식과 의례 구조, 종교적 신념 등 다양

한 문화 요소와 긴밀히 결합되어 전승되었음을 보여준

다. 음 조직 분석에서는 미선법과 솔선법이 뚜렷한 지역

적 차이를 보였다. 장례 의례의 애도 정서를 담은 미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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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기 동부 산지와 강원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전승되었으며, 이는 지형적 연속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

권 확장의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평야와 교통망이 발달

한 경기 중･북부 지역에서는 노동요적 성격이 강한 솔선

법이 주로 나타났고, 이는 경토리 계열의 민요 전승 환경

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부소리의 음 

조직이 단순한 선율 선택을 넘어, 지역의 지형, 문화권, 생
활 기반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긴밀하게 맞물려 형성되었

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운상소리의 세부 유형별 공간 분석 결과, 유

형별로 상이한 밀집 양상이 나타났다. 먼저 ‘한마디 입말 

류’는 짧은 구절을 외치듯 부르는 형태로, 장례 의례에서 

상여꾼의 구령과 공동체적 호흡을 맞추는 기능을 가졌

다. 공간 분석 결과, 경기 북부 내륙(고양, 파주, 양주, 의정

부)과 서남부(안산, 군포, 화성, 용인, 안성)에서 높은 밀

도를 보였으며, 이는 한강･임진강 유역과 평야 지대 등 전

통 농촌 촌락 분포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해
당 지역은 농업 중심의 생활 기반과 개방적인 지형 조건 

덕분에 장례 행렬의 이동이 용이했고, 공동체 기반 장례

문화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반면, 가
평･양평 등 산악지형 지역과 성남･과천 등 도시화 지역

에서는 지형적 제약과 생활문화 단절로 인해 분포가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두마디 넘차 류’는 선소리꾼과 상

여꾼이 교대로 부르며 걸음과 호흡을 맞추는 노동요적 

성격이 강한 유형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널리 전승되었

다. 특히 고도가 다소 높은 완경사지와 산록부 마을에서 

자주 확인되었으며, 파주･동두천･양주 등 북부 접경지역

과 안산･수원･군포 등 남부 지역에서 밀도가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분포는 좁고 굴곡진 지형을 따라 이동하는 

장례 행렬에서 일정한 보폭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리듬

과 협동이 필수적이었던 장례 환경과 관련이 있다. 반면, 
광주산맥 고지대나 남한강 중류의 폐쇄적인 분지 지형에 

위치한 일부 지역은 지형적 제약과 문화 유입의 한계로 

인해 분포가 낮게 나타났다. ‘비(非)넘차 어이나갈까 류’
는 ‘어이나갈까’와 같은 특정 문구가 반복되는 두마디 구

조의 유형으로, 경기도 남동부와 충청도 접경지역에 집

중적으로 분포하였다. 특히 이천･여주･안성 일대가 핵심 

밀집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용인･평택･오산 등 주변 지

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경기 북부와 

북서부 지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포

는 해당 지역이 충청도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분지 지형 

특성상 경기도 내부와의 교류가 제한되어 인접 지역의 장

례문화와 민요 전승 양식이 더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분

석된다.
본 연구는 경기도 상부소리의 특색과 운상소리 세부 유

형의 공간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향토민요의 전파와 분

포가 단순히 음악적 양식의 차이에 국한되지 않고 지형･

생활 기반･문화권 전파 경로 등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은 향토민

요의 문화지리학･민속학･음악학 간의 학제적 연구 가능

성을 확장하고, 향토민요 보존 및 전승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분석 범

위에서 3개 유형을 제외한 이외의 상부소리는 다루지 않

았으며, 인접한 서울･인천 지역의 소리도 포함하지 않았

다. 또한 과거 자료를 현재 행정구역에 맞추어 분석함에 

따라, 동일 소리의 분포 및 전파 경로를 시기별로 세밀하

게 추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인접 문화권을 포함한 광역적 범위에서 정량 분석과 

인문학적 해석을 병행해 지역 간 전파 양상과 문화 경계

를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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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전투 장소의 역사지리적 의미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 

전투장소를 중심으로

송언근**

A Critical Reinterpretation of the Historical-Geographical 

Significance of the Gongsan Battle Site: 

Focusing on the Battle Location

Un Gun Song*

요약 : 공산전투의 전투장소를 대상으로 그것의 역사지리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산전투의 주요 전투장소는 동수가 아니라 미리사일 가능성이 높다. 미리사는 동화천 협곡이 끝나는 

신숭겸 유적지 근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전투 후 그 주변에 지묘사가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동수는 전투장소가 아니라, 

미리사 전투 전에 고려군과 후백제군이 일시적으로 조우한 곳으로 보인다. 태조지의 지명 유래가 된 은해사 부근의 전투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전탄과 복현동은 미리사에서 패배한 고려군의 일부가 도주 중에 후백제군과 국지적 전투를 벌인 장소일 

가능성이 있다. 공산전투는 태조지, 동수, 미리사, 전탄 등 여러 곳에서 벌어진 연속적 전투가 아니라, 미리사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 전투였을 가능성이 높다.

주요어 : 공산전투, 동수, 미리사, 태조지, 전탄, 동화천, 환상산맥

Abstract :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hich aims to critically reinterpret the historical-geographical significance 
of the battle sites of the Gongsan Battle, are as follows. The key battle site of the Gongsan Battle was likely not 
Dongsu but Mirisa. Mirisa is presumed to have been located near the Sin Sung gyeom relic site, where the Donghwa 
Stream gorge comes to an end, and it appears that Jimyosa was founded in the vicinity after the battle. Dongsu, 
rather than being a true battlefield, seems to have been a place where the Goryeo and Later Baekje forces briefly 
encountered each other before the Mirisa battle. The battle near Eunhaesa, which is said to have given rise to the 
place name Taejoji, may not be a historical fact. Jeontan and Bokhyeondong may have been places where retreating 
Goryeo forces, after their defeat at Mirisa, fought localized skirmishes with Later Baekje troops. Thus, the Gongsan 
Battle was not a series of continuous engagements dispersed across Taejoji, Dongsu, Mirisa, and Jeontan, but rather 
a concentrated battle centered on Miri-sa.
Key Words : Gongsan Battle, Dongsu, Mirisa, Taejoji, Jeontan, Donghwacheon, Annular mountain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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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927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 왕건과 견훤은 대구의 팔공

산
1)
에서 사활을 건 전투를 벌였다. 공산전투(公山戰鬪)2)

로 불리는 이 전투는 경주를 점령하여 경애왕을 죽이고, 
만행이라 일컬어지는 여러 행위를 한 견훤을 응징하기 위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명예교수(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unsong@d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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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어났다. ‘고려사’에는 공산전투를 다음과 같이 기술

하고 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직접 정예 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공산의 동수(桐藪)
에서 견훤을 맞아 크게 싸웠으나 형세가 불리하였다. 견
훤의 군사가 왕을 포위하여 매우 위급해지자 대장 신숭겸

과 김락은 힘껏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전군이 패배하였

고, 왕은 겨우 목숨을 건졌다. 

‘고려사’의 기록에서 보듯, 공산전투에서 왕건은 정예 

기병 5,000명 대부분을 잃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참패

를 당했다. 이 전투로 견훤은 경상도에 대한 영향력을 회

복했지만, 신라의 민심을 잃었다. 반면 왕건은 전투에서

는 패했지만, 신라의 민심을 얻었다. 신라는 몰락이 가속

화되었다. 이런 영향으로 공산전투는 고창전투, 운주성 

전투와 함께 후삼국 3대 전투로 불린다(문경현, 1979).
공산전투가 대구에 미친 영향은 지명에 나타난다. 국토

지리정보원의 ‘한국지명유래집’(2011)에 수록된 대구광

역시의 행정 및 자연지명은 총 141개이다. 이 중 왕건과 

관련된 지명은 15개로 전체의 10.6%를 차지한다. 한 인물

이 전체 지명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지명 유래를 역사

적 사건의 인물에 국한하면, 17개의 관련 지명 중, 15개가 

왕건과 관련된다. 전체의 88.2%가 왕건 관련 지명이다. 
대구의 지명 형성에 공산전투와 왕건의 영향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지역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친 공

산전투이지만 관련된 기록은 단순하다. 특히 전투장소가 

그러하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고려사절요’,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등 주요 역사서와 지리서

에는 ‘공산에서, 공산의 동수에서, 또는 공산의 미리사(美
理寺)3)

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라는 기록만 전한다. 그조

차 문헌마다 전투장소가 다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공산을, ‘고려사’와 ‘고려사

절요’는 공산의 동수를,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
는 공산의 미리사를 전투장소로 제시한다. 이뿐만 아니

라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지리지들은 후대로 가면

서 지역의 속전들이 첨가되면서 전투장소는 증가하고, 
복잡해진다. 대표적인 곳이 태조지(太祖旨)이다. 이런 문

제들로 ‘공산전투’라는 역사적 사실은 하나인데, 연구자

들에 따라 전투장소가 다르다.4)

전투장소 중 가장 문제스러운 곳은 동수, 미리사, 그리

고 태조지이다. 동수와 미리사는 공산전투의 주요 전투

장소가 두 곳 중 어디이냐의 문제이고, 태조지는 그곳이 

공산전투의 일차 전투장소이냐의 문제이다. 이들이 공산

전투의 중요 장소인 것은 그들 중,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전투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공산전투의 전체 해석이 달

라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투장소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드물

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까지의 공산전투 관련 연구는 대부분 역사학의 범주에서 

이루어졌다. 역사학은 학문적 특성상, 공산전투가 어디

에서 이루어졌는지보다는 언제, 왜 발생했으며, 그 영향

은 무엇이었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로 인해 

역사학 연구에서는 공산전투를 후삼국 통일 전쟁의 일부

로 다루며, 전투 전후의 정치적 정세와 전투가 후삼국 역

사에 끼친 영향에 더 주목한다. 이러한 경향은 공산전투

를 다룬 개별 연구들뿐만 아니라, 전투의 중심 인물인 신

숭겸을 인물사적으로 조명하는 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반면 지리학 연구는 공산전투의 역사적 배경이나 발생 

원인보다 전투가 일어난 장소와 왕건의 이동 경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이 같은 학문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투장소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은 최덕민(2005)의 연

구가 유일하다. 전영권(2003)도 공산전투와 왕건의 이동

로를 언급하였지만, 그것이 대구를 소개하는 지리교양서

에 수록되어 있고, 그조차 지명 유래를 그대로 활용하여 

왕건의 이동로를 추정한 수준에 머문다. 최덕민 또한 무

태(왕건 이동로)와 전탄(전투장소)의 지명 유래를 비판

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공산전투의 주요 전투장소로 알려

진 동수, 미리사, 태조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하지 않

았다.
본 연구는 왕건의 이동로 분석에 앞서, 그 전제로서 전

투장소의 역사지리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재해

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투장소의 역사지리적 의미가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이동 경로 또한 신뢰롭게 구성되

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첫째, 

문헌을 통해 전투장소들을 추출하고, 각 장소의 역사지

리적 의미를 분석한다. 둘째, 도출된 전투장소들의 역사

지리적 의미를 지도를 토대로 위치와 지형의 맥락에서 

분석한다. 셋째, 두 분석을 종합하여 동수, 미리사, 태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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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그리고 전탄과 파군치 등 다른 전투장소들

을 부차적으로 하여, 이들의 역사지리적 의미를 비판적

으로 검토하여 재해석한다.

II. 문헌 분석으로 본 전투장소와 

그 역사지리적 의미

전투장소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크게 세 가지

이다. 하나는 고문헌이고, 다른 하나는 고지도이며, 나머

지 하나는 지명유래집이다. 본 장에서는 각기 다른 출처

에서 나타난 전투장소와 그들의 역사지리적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1. 고문헌 분석 

전투장소와 관련된 고문헌 자료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삼국사기’, ‘고려사’ 등 공식 역사서에 수록

된 내용, 둘째,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와 같은 지

리지에 기술된 기록, 그리고 셋째, ‘평산신씨장절공유사’
처럼 문중 문헌이나 개인 기록에 등장하는 공산전투 관련 

내용 등이다. 

1)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고려사절요에 기

록된 전투장소

문헌 속 전투장소는 전투 당사자인 왕건과 견훤의 관점

과 3자의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왕건과 견훤의 관점에서 본 전투장소

공산전투가 끝난 후, 견훤과 왕건은 서로에게 보낸 서

신에서 전투장소를 언급했다. 이들이 언급한 전투장소를 

위의 네 문헌 중 삼국사기와 고려사를 대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투가 끝난 927년 12월, 왕건에게 보낸 견훤의 서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좌장(左將) 김락이 “미리사” 앞에서 해골을 드러냈으

며…(삼국사기 열전 제10, 견훤 편)

좌상(左相) 김락이 “미리사” 앞에서 해골을 볕에 쪼이게 

되었습니다(고려사 태조 10년 12월).

위의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장소는 미리사이

다. 견훤은 공산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뒤, 김락의 시신이 

방치된 장소인 미리사를 언급했다. 이는 견훤이 미리사

를 공산전투의 상징적 장소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듬해 정월, 왕건은 견훤에게 답신 형식의 서신을 보

낸다. 왕건은 견훤과는 달리 공산전투에 대해 간략히 언

급하고, 그보다는 이전에 후백제가 패배한 전투에 대해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왕건의 서신에 나타난 전투장

소는 다음과 같다.

“동수”에서는 깃발만 바라보고도 무너져 흩어졌고･･･

(삼국사기 열전 제 10 견훤)

“동수”에서는 아군의 깃발만 보고도 무너져 달아났고

･･･(고려사 세가 권 1)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왕건은 공산전투를 대표하는 장

소로 동수를 언급했다. 그런데 왕건의 서신에 나오는 ‘고
려군의 깃발“만” 보고도 달아났다’라는 것은 전투에서 패

하여 달아났다기보다, 전투도 하기 전에 고려군의 기세

에 놀라 도망갔다는 뜻이다. 이는 김락이 죽은 장소인 ‘미
리사’를 공산전투의 상징으로 제시한 견훤과는 다른 장

소적 맥락이다. 
공산전투의 당사자인 견훤과 왕건의 서신에 나타나는 

전투장소는 동수와 미리사 두 곳이다. 이들 중 동수는 현

재의 동화사
5)
를 지칭하므로 그 위치를 알 수 있다. 반면 

미리사의 위치는 알 수 없다.

(2) 3자의 관점에서 본 전투장소 

왕건과 견훤이 서신에서 언급한 동수와 미리사가 1인
칭, 즉 주관적 맥락에서의 전투장소라면, 김부식과 일연

이 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언급한 전투장소는 3인
칭적 관점에서의 기록이다. 보다 객관적 관점이라 할 수 

있는 두 사서에 기록된 전투장소는 다음과 같다. 

천성 2년(927년) 10월, 태조는 정예 기병 5,000으로 “공
산” 아래에서 견훤을 기다리다가 크게 싸웠다. 태조의 장

수 김락과 숭겸이 죽고, 전군이 패배하였으며, 태조는 겨

우 몸만 빠져나왔다(삼국사기 열전 제 10, 견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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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는 정예 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 아래에서 견훤

을 맞아서 크게 싸웠다. 태조의 장수 김락과 신숭겸은 죽

고 모든 군사가 패했으며, 태조는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삼국유사 권 제 2 기이, 후백제 견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제시한 전투장소는 공산이

다. 기록에서 보듯이 ‘공산 아래에서 싸웠다’라고 되어 있

어, 공산에서 전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공산’은 

산 전체를 포괄하는 지명이므로, 이들 사서에는 ‘공산의 

어디’라는 구체적인 전투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
면, 후대 사서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전투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직접 정예 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공산의 동수”에서 

견훤을 맞아 크게 싸웠으나 형세가 불리하였다. 견훤의 

군사가 왕을 포위하여 매우 위급해지자 대장 신숭겸과 김

락은 힘껏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전군이 패배하였고, 왕
은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려사 태조 10년 9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조문하고 제사 지냈

으며, 직접 정예 기병 5천 명을 이끌고 가서 “공산의 동

수”에서 견훤을 요격하였는데, 크게 싸웠으나 불리하였

다. 견훤의 병사들이 왕을 에워싸 매우 위급한 상황이 되

자 대장 신숭겸과 김락이 힘을 다해 싸우다가 전사하였으

며, 뭇 군사들도 패배하여 달아나고 왕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왕이 두 사람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며, 김락의 동

생 김철과 신숭겸의 동생 신능길, 아들 신보를 아울러 원

윤으로 삼고, “지묘사(智妙寺)”를 창건하여 그들의 명복

을 빌었다(고려사절요 권 1 태조 10년 9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동수’라는 구체적인 전투장

소를 제시한다. 그리고 ‘지묘사’라는 사찰도 언급한다. 지
묘사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곳

이다. 
두 장소 중 동수는 ‘그곳에서 크게 싸웠다’라는 기록이 

있어, 전투가 실제 벌어졌던 장소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당
시 이미 존재했던 사찰임을 알 수도 있다. 반면 지묘사는 

기록상으로 공산전투 이후에 건립된 사찰로 파악되며, 
창건 시기와 목적은 명확하지만, 그곳의 위치와 공산전

투와의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읍지 등에 기록

된 전투장소

‘신증동국여승람’ 대구도호부 고적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미리사: 해안현에 있다. 혹은 해안을 ‘미리’라고도 한다. 
견훤이 신라의 도성 경주 가까이까지 침략해 오자, 경애

왕이 고려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견훤이 갑자기 신라의 

도성에 들이닥쳐 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세우고는 국고의 

보배와 무기를 다 탈취하였다. 왕족의 자녀들과 여러 장

인 중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견훤에게 귀의하였

다. 고려 태조가 정예 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 아래 미

리사 앞에서 견훤을 맞아 크게 싸웠다. 장군 김락과 신숭

겸이 전사하고 군대가 패배하여 태조는 겨우 몸을 피해 

죽음을 면하였다.

이 문헌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처음으

로 미리사의 위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산

전투가 ‘미리사 앞’에서 일어났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이다. 
미리사의 위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정확하지 않

다. ‘해안현에 있다’라고만 되어 있다. 기록으로 보면, 미
리사는 해안현에 속한 팔공산 일대 어딘가에 있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이는 당시에도 미리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는 뜻이다.6)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 기록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고

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 묘사된 동수 전투의 내용이 ‘신
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동일하게 미리사 전투로 전유되

어 나타난 점이다. 이는 동수와 미리사가 서로 다른 전투

장소였던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전투가 서로 다른 지명으

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두 문헌 중 하

나는 전투장소에 대한 기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대구도호부와 경계를 이루

는 영천군의 고적조에서도 공산전투와 관련된 지명이 

나타난다. 태조지가 그곳이다. 해당 기록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고을 서쪽 30리쯤 되는 곳에 있는데, 전하는 말에 따르면 

고려 태조가 견훤에게 패해 퇴병하여 공산 아래의 한 조

그마한 봉우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지명

을 ‘태조지’라 부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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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삼국사기에서 여지도서까지 고문헌 속 전투장소

장소/출처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고려사절요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대구

동수 ○ ○ ○ ○
미리사 ○ ○ ○ ○ ○ ○
전탄 ○

영천 태조지 ○ ○

출처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립중앙도서관

표 2. 읍지의 전투장소

장소/출처

대구

읍지

(1768)

대구

읍지

(1800)

대구

부지

(1831)

대구 

읍지

(1883년 경)

영읍지

(1892)

대구

읍지

(1899)

대구

읍지

(1907)

대구

읍지

(1924)

영천

읍지

(시대미상)

영천

읍지

(1899)

동수 ○
미리사 ○ ○ ○ ○ ○ ○ ○
파군치 ○ ○ ○ ○ ○ ○ ○
전탄 ○ ○ ○ ○ ○ ○ ○

태조지 ○ ○

출처 :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기록에 나오는 고을 서쪽 30리쯤은 팔공산 동사면이

다. 이곳 어디쯤 견훤과의 전투에서 패한 태조 왕건이 피

신한 산봉우리가 있었고, 그곳을 사람들은 ‘태조지’라 불

렀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영천 지역의 팔공산에도 공

산전투와 관련된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더불어, 또 하나의 대표적인 지

리지인 ‘여지도서’에도 새로운 전투장소가 나타난다. 그
곳은 전탄(箭灘)이며, 지명 유래는 다음과 같다.

전탄: 해안현 서쪽 5리에 있다. 고려 태조와 견훤이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는데, 화살이 수중에 쌓였기 때문에 

전탄이라 한다. 금호강 상류에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고려군과 후백제군은 전탄을 사이에 

두고 격렬히 대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투의 양상은 치

열했으나, 승패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삼국사기’부터 ‘여지도서’까지의 역

사서 및 지리지에 나타난 전투장소들을 정리한 것이 표 1
이다. 문헌에 기록된 전투장소는 총 다섯 곳으로, 공산, 동
수, 미리사, 태조지, 전탄 등이다. 이들 중 ‘공산’은 팔공산 

전체를 지칭하는 지명으로, 구체적인 전투가 벌어진 개

별 장소라기보다는 동수, 미리사, 태조지, 전탄을 포괄하

는 지리적 배경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전투와 직접 관련

된 장소는 문헌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동수, 미리

사, 태조지, 전탄의 네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네 장소 중

에서 문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은 미리사이며, 그다

음은 동수, 그리고 태조지, 전탄 순이다. 
한편 지역을 대표하는 인문지리서인 읍지는 대표적인 

지지이자 지역사이며, 행정 자료들을 담고 있는 정보의 

보고이다. 특히 읍지는 개별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

에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전국적인 관찬지지보다 

해당 지역의 지리적･역사적 정보가 더욱 상세하고 구체

적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구읍지’에는 공산전투와 

관련된 기록이 풍부하고, 구체적이다. 대구와 영천 읍지

에 기록된 전투장소를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대구 읍지’에도 앞서 살펴본 동수, 미리사, 태조지, 전

탄 등의 전투장소가 나온다. 또한 ‘대구 읍지’에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전투장소가 등장한다. 그곳은 파군치(破
軍峙)이다. ‘고려 태조가 그곳에서 파군당했기 때문에 파

군치라 한다’라는 지명 유래를 가진 이곳은 1768년 ‘대구 

읍지’에도 나타난다. 이는 이와 관련된 지명 유래가 이전

부터 있었다는 뜻이다. 
표 2의 ‘대구 읍지’에 수록된 전투장소 중 출현 빈도는, 

표 1과 마찬가지로 미리사가 가장 높다. 미리사는 고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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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1800년 읍지와 1924년 읍지를 제외하면 모든 

읍지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문헌 간 전투장소 인식에서 

미리사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읍지들의 미리사 내용도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여지도서’와 같이 ‘고려 태조가 정병 5천을 거느리고 미

리사 앞에서 견훤을 기다렸다가 크게 싸웠다’라고 되어 

있다. 
미리사 다음으로는 파군치와 전탄이 동일한 빈도로 등

장한다. 동수는 1924년 읍지만 전투장소로 기술할 뿐, 그 

외 다른 읍지들에서는 왕건이 도망가다가 잠시 앉았다는 

동화사 암자인 염불암의 일인석(一人石) 지명 유래를 설

명하는 과정에 사찰명이 언급될 뿐이다.   
     
3) 사적 문헌에 기록된 전투장소

공산전투와 관련된 기록은 국가에서 편찬한 정사나 지

리지뿐만 아니라, 문중 문헌과 개인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자료는 평산신씨 

문중의 문헌이다. 공산전투에서 왕건을 대신하여 전사한 

신숭겸의 후손들이 작성한 이들 문헌에는, 공산전투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집안에 전승된 이야기들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는 ‘삼국사기’, ‘고려사’ 등의 국가 편찬 

역사서에 문중 내 구전과 해석이 덧붙여지면서 보다 구체

적이고 서사적인 형태로 재구성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평산신씨 문중 문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17세기 초

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평산신씨장절공유사(平山
申氏壯節公遺事)’와 17세기 후반에 편찬한 ‘태사장절공

유적(太師壯節公遺蹟)’이다. 이들에 수록된 문헌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은 신숭겸의 외예손인 손순효가 1479년에 지

은 “장절공유사”로, 여기에 다음과 같은 공산전투 관련 

내용이 있다.  

태조 10년 정해년(927) 가을 9월에 견훤이 신라를 습격하

여 신라 왕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태조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신을 보내 조문을 하였다. 그러고는 

친히 정예군 5천 명을 이끌고 공산의 동수에서 견훤의 군

대를 맞았다. 크게 일전을 벌였으나 전세가 불리해져서 

견훤의 군대가 태조를 포위하여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

다. 신숭겸은 당시 대장을 맡고 있었는데 ･･･ 사력을 다해 

싸우다가 태조를 대신하여 전사하였다(춘천시, 2023). 

“장절공유사”에는 전투장소로 ‘고려사’, ‘고려사절요’

와 마찬가지로 동수를 제시하며, 앞에서 살핀 다른 문헌

들처럼 신숭겸이 왕건을 대신하여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

어 있다. 이는 손순효가 밝혔듯이 고려사를 참고하여 기

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보다 213년 뒤인 1692년, 신숭겸의 외후손인 

박세채가 지은 “장절공행장”에는 신숭겸의 전사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히 이 문헌에서는 지

묘사 창건과 그 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신숭겸은 대장으로 참전을 하였는데 용모가 태조와 매우 

흡사하였다. 신숭겸은 전세가 막다른 곳에 다다른 것을 

알고 태조를 대신하여 죽기를 청하고･･･ 태조 대신 어차

(御車)를 타고 김락과 함께 힘을 다해 싸우다 죽었다. 견
훤의 병사들은 신숭겸을 태조로 알고 목을 잘라 창에 꽂

고 돌아갔다. 견훤 군대의 포위가 조금 풀리자 태조는 겨

우 혈혈단신으로 탈출하였다 ･･･ 신숭겸이 전사하였던 

대구의 “공산”에 명복을 비는 사찰을 창건하였는데, 이것

이 바로 “지묘사”이다. 지묘사에 일품 토지를 각각 삼백 

묘를 하사하였다. 이어서 해안현으로 하여금 절에 기름

을 공납하여 연등 행사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춘
천시, 2023).

기록에서 보듯이 ‘장절공행장’에는 전투 과정이 비교

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헌에도 공산전

투 이후라는 건립 시기, 신숭겸의 명복을 비는 원찰로서 

기능이라는 건립 목적, 해안현의 지원이라는 행정적 지

원은 명확하게 기술하였지만, 공산에 있었다는 것만 제

시할 뿐, 지묘사의 정확한 위치는 없다.
지묘사의 위치가 문헌에 처음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것

은 1686년, 신흠(申欽)이 지은 ‘유명 조선국 증 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춘추관 사세자이사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경연동지춘추관 성균관사 증시

문절신공 신도비명’에서이다. 이곳에 다음과 같은 내용

이 있다.   

태조가 신숭겸 공의 죽음을 애통해 하며 ･･･ “전사한 곳”
에 원찰을 세웠는데, “지묘사”라고 이름하고 토지 3백결
을 하사하였다(춘천시, 2023). 

기록에 따르면, 지묘사는 신숭겸이 전사한 장소에 그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찰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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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지도의 전투장소 

장소/지도
해동

지도

영남

지도
광여도 청구도

대동

방여

전도

동여도
대동

여지도

청구

요람
여지도

안동

도회

조선

지도

비변사

인방안

지도

경주

도회
지승

동화사

(동수)
○ ○ ○ ○ ○ ○ ○ ○ ○ ○ ○

미리사 ◎
왕산 ◎ ○ ○ ○ ○ ○ ○

표충사 ○ ○ ○ ○ ○
표충서원 ○

전탄 ○ ○ ○ ○ ○ ○
태조지 ◎

출처 : 규장각 

*◎: 지도 주기에 나타나는 것, *표충사는 일명 표충서원으로 불리어지면서 유림에서 수호하다가, 1871(고종 8년) 조령으로 훼철되

었다. 

고 앞의 기록들에서 보듯이, 신숭겸은 왕건의 어차를 타

고 사력을 다해 싸우다가 전사하였으며, 그 죽음을 통해 

견훤 군의 포위망이 풀리기 시작했다. 이는 신숭겸의 전

사한 곳은 단순한 전투 현장이 아니라, 전투의 전환점이

자 종결 지점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묘사 지

역은 공산전투의 최대 격전지이자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

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묘사와 더불어 전투장소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흔적

은 바로 ‘표충사(表忠祠)’라는 사우이다. 표충사와 지묘

사의 관계는 신흠이 1609년에 지은 ‘고려태사장절충렬

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명나라 만력 정미년(1607, 선조 40)에 이르러 신숭겸 공

의 외예손 유영순 공이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신숭겸 

공의 유적을 둘러보고 안타깝게 여기며 외선조를 추념하

며 말하였다. 크나큰 충절을 이룬 그 장소가 황폐해지고 

사적을 전할 비석조차 없으니, 이는 후손된 자의 책임이

다. 이에 유영순 공은 영남에 거주하던 신숭겸의 후손들

을 불러모아, 인력을 동원하고 재목을 모아 사우를 창건

하였으며, 이에 따르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리하여 신숭

겸 공의 사우를 지묘사 터에 창건하였다(춘천시, 2023).

비문에서 알 수 있듯이, 신숭겸의 후손들은 소실된 지

묘사 터에 사우를 새롭게 건립하였다. 그것이 오늘날까

지 남아있는 표충사이다. 따라서 표충사와 그것이 있는 

신숭겸장군 유적지는 지묘사가 있었던 곳이다. 이는 이 

지역은 신숭겸의 전사지(戰死地)를 기리는 공간이자, 전
투가 실제로 벌어진 장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2. 고지도 분석

  
고지도에 수록된 지명은 회화식 지도의 특성상 제한적

이고 선택적으로 기입된다. 이런 특성으로 고지도 속 지

명은 그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환경을 대표하는 장소이

다. 또한 지명은 어휘 가운데 보수성이 제일 강한 존재이

어서 한번 생성되면 내내 본래대로 사용됨이 보편적이다

(도수희, 2007:9). 따라서 고지도에 수록된 전투장소들은 

그것의 위치를 넘어, 오랜 기간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장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표 3은 대구부와 영천군의 고지도들에 나타난 전투장

소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는 앞에서 살펴본 동수(동화

사), 미리사, 표충사(또는 표충서원), 전탄, 태조지 등의 

전투장소에 왕산(王山)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는 왕산

의 위치와 지명 유래에 기초한다. 
왕산의 지명 유래가 처음 등장하는 ‘여지도서’에는 ‘고

려 태조가 견훤에게 쫓기다가 이 산에 올랐기 때문에 왕

산이라 부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반면, 국토지리정보

원의 ‘국토정보플랫폼’ 지명유래에 따르면, ‘고려 태조 왕

건이 후백제 견훤군과 교전할 때 앉았던 산이어서 왕산이

라 불렸다’고 전한다. 이 두 유래를 종합하면, 왕산은 전투 

당시 왕건이 머물렀던 지휘 장소이자 도주 장소로서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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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광여도의 왕산과 표충사(네모 점선: 표충사, 실선 원: 왕산) 

표 4. 지명유래집의 전투장소

대구시 지명유래총람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파군재
아래 파군재

파군재
윗 파군재

복현동 복현동

징성을 가진다. 무엇보다 왕산은 전투가 가장 격렬하게 

벌어진 지묘사(현 표충사) 뒤에 위치한다.7) 이를 그림 1
의 광여도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왕산 앞쪽이 실제 전투가 

벌어진 장소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고지도 속 전투장소를 나타낸 것

이 표 3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많은 고지도에 등

장하는 곳은 동수, 곧 동화사이다. 이는 동화사가 공산전

투의 주요 장소라기보다는, 지도 제작 당시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화사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지명은 왕산, 표충사(표충서원), 그리고 

전탄이다. 이는 지묘동을 대표하는 역사적 장소는 왕산

과 표충사(표충서원)이며,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

적 사건이 공산전투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

에서, 동화천과 금호강의 경계 지점에 위치한 전탄 역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전투장소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과거 문헌에서는 자주 언급되었던 미리사는 해동

지도를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미리사가 이

미 오래전에 폐사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동지도에서는 지도 주기의 고적 항목에 ‘미리사는 해

안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미리사뿐 아니라 태

조지 역시 해동지도의 영천군 주기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일하다. 이는 태조지

의 유래가 영천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으며, 이 

장소가 영천 지역 내에서 중요한 역사적 장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지명유래집 분석

표 4는 대구시에서 발간한 ‘대구지명유래총람’과 국토

지리정보원에서 간행한 ‘한국지명유래집’에 수록된 전투

장소들 중, 새로운 곳들이다. 
두 지명유래집에 새롭게 등장하는 전투장소는 복현동

이다. 그리고 ‘파군재’는 ‘아래 파군재’와 ‘윗 파군재’로 세

분된다. 이들의 지명 유래는 다음과 같다.

아래 파군재, 윗 파군재: 신숭겸의 군사가 1차로 패하여 

흩어진 곳을 아래 파군재, 2차로 패한 곳을 윗 파군재로 

부른다.
복현동: 927년 견훤이 신라 궁궐을 습격해 경애왕을 살해

하고 경순왕을 옹립한 뒤 돌아가는 길에, 이 고개에 병력

을 매복시켜 추격해 오던 왕건의 고려군을 금호강을 사이

에 두고 무찔렀다는 데서 ‘복흥동’ 또는 ‘견훤덤’이라는 지

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지명 유래로 볼 때, 전투장소로 새롭게 분류할 수 있는 

곳은 아래 파군재와 윗 파군재이다. 이들은 이미 확인된 

파군재를 보다 구체화한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
면 복현동은 대구에 있는 전투 지명 중 유일하게 견훤의 

승리와 관련된 곳이지만, 또 다른 지명 유래가 있다. 그것

은 ‘복현동 야산에 경주 이씨의 묘지가 있었고, 이 묘지의 

주인인 7대조 무실공이 영조 4년(1728)에 분무 1등 공신

으로 봉해지면서, 영조가 하사한 땅이라는 의미에서 “엎
드려(伏) 현모(賢慕)한다”는 뜻으로 복현동이라는 지명

이 생겼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복현동’이라는 지명이 공

산전투와 관련될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이상의 고문헌, 고지도, 지명유래집 분석을 종합하면, 

전투장소는 모두 여덟 곳으로 정리된다. 이 중 동수와 미

리사는 왕건과 견훤이 직접 언급한 장소이고, 지묘사는 

창건자인 왕건의 입지 선정에 담긴 장소의 속성을 근거로 

판단한 장소이다. 따라서 이들 세 곳은 문헌적 근거가 명

확하여 이곳이 전투장소인 것은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것

으로 판단된다. 반면 태조지, 아래 파군재, 윗 파군재, 전
탄은 지명 유래를 근거로 추론한 전투장소이다. 복현동

도 지명유래로 추정한 곳이지만, 유래로만 보면 공산전

투와의 관련성이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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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투장소 위치(A:지묘사, B:왕산, C:파군재, D:나팔고개, E:전탄, F:복현동, G:동수, H:해안사) 

다. 왕산은 지명 유래와 지리적 위치를 함께 고려하여 추

정한 전투장소이다. 
이들은 다시 위치적 특성을 기준으로 재분류할 수 있

다. 지묘사와 왕산은 서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아래 

파군재와 윗 파군재 역시 공간적으로 근접해 있어, 각각 

지묘사와 파군재로 통합할 수 있다. 따라서 전투장소는 

동수, 미리사, 지묘사, 태조지, 파군재, 전탄, 복현동 등 일

곱 곳으로 정리할 수 있다.

III. 지도 분석으로 본 전투장소의 

역사지리적 의미 

과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로 돌아갈수록 전투는 

지형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지형의 유리성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이다. 공산전투

는 고려와 후백제 두 나라의 국왕이 직접 참여한 전투여

서, 어떤 전투보다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전장에서 살펴본 

문헌 속 전투장소들의 역사지리적 의미를 위치와 지형이

라는 공간적 맥락에서 해석해 본다.
 
1. 위치로 본 전투장소의 역사지리적 의미

전투장소로 분류한 동수, 지묘사, 왕산, 파군재, 전탄, 
복현동은 그 위치를 알 수 있다. 동수는 현 동화사 지역이

고, 왕산과 지묘사는 신숭겸 유적지 부근이다. 파군재는 

현재 파군재 삼거리 부근이고, 전탄은 동화천과 금호강

이 만나는 부근이다. 복현동은 금호강을 사이에 두고 전

투하였다는 지명 유래로 볼 때, 현 공항교 주변으로 추정

된다. 이들과 달리 태조지의 위치는 명확하지 않다. ‘신
증동국여지승람’에도 부의 서쪽 30리쯤에 있다고만 되

어 있다. 태조지 위치를 처음으로 밝힌 연구자는 문경현

(1979)이다. 그는 태조지는 은해사 입구 쪽이라 밝혔다. 
이 시기의 은해사는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현재 운부암의 

아래 자락인 해안평에 위치해 있었고(류영철, 2004:115), 
이름은 은해사가 아닌 해안사였다. 

전술한 전투장소들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한 것이 그림 

2이다.8) 그림에서 보면 전투장소들의 위치는 두 유형으

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독립적으로 분리된 위치이고, 다
른 하나는 상호 인접한 위치이다. 전자의 특성을 보이는 

곳은 태조지, 동수, 전탄, 복현동이고, 후자의 특성을 보이

는 곳은 왕산, 지묘사,9) 그리고 파군재이다. 위치로 본 전

투장소들의 역사지리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지묘사 주변에는 왕산과 파군재 외에도 전투와 직･간

접적으로 연관된 장소가 있다. 동화천 협곡 중간에 위치

한 나팔고개(그림 2의 D)가 그곳이다. 지묘사에서 직선

거리로 약 1.2km 떨어진 이 고개에는 고려군과 후백제군

의 전투와 관련된 지명 유래가 있다. 즉, ‘고려군이 고개 

너머에 진을 치고 있는 후백제군을 향해 나팔을 불며 진

군했다’는 설, ‘후백제군이 고려군을 포위하고 진격하면

서 나팔을 불었다’는 설, 그리고 ‘후백제군이 고려군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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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한 뒤, 이 고개를 넘으며 나팔을 불었다’는 설이 그것이

다(류영철, 2004:116). 나팔을 분 주체가 어느 쪽인지, 나
팔을 분 목적과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나
팔고개의 위치로 볼 때, 이곳은 지묘사 일대의 전투와 밀

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투 나팔 소리가 울렸던 나팔고개와 전투가 벌어진 지

묘사, 왕산, 파군재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사실은 

이 일대가 공산전투의 주요 전장이었음을 시사한다. 이
를 앞의 전투장소들이 포함된 지묘동 지명 유래에서도 알 

수 있다. ‘대구시 지명유래총람’에 따르면, 지묘동은 신숭

겸과 김락을 포함한 고려 장수들이 기묘한 전술로 왕건을 

구한 데서 유래한다. 이는 고려 장군들이 왕건을 대신해 

목숨을 바쳐 싸운 전장이 지묘동임을 의미한다. 그 흔적

이 지묘사, 왕산, 파군재 등이다. 
독립적 위치의 전투장소로 분류하였던 전탄과 북현동

도 넓게 보면 앞의 전투장소들과 연결될 수 있다. 이는 다

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지묘사, 왕산, 파군재, 나팔고

개 등 전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장소들은 모두 동화

천 하곡 상에 있다. 이는 동화천 하곡, 특히 나팔고개 하류 

구간은 공산전투의 주요 전투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탄은 동화천 최하류에 위치한다. 이런 위치로 전탄은 

동수나 태조지와 달리 지형적 제약없이 동화천 하곡을 따

라 지묘사나 왕산 등 다른 전투장소들과 쉽고, 빠르게 연

결된다. 이는 전탄이 지묘사 지역의 전투와 직･간접적으

로 연결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복현동은 그림 2에서 보듯이 고려군이 패한 파군재에

서 남쪽으로 4km 정도 떨어졌다. 그리고 파군재와 복현

동 사이의 금호강에는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해 있어, 접
근성이 아주 좋다. 이뿐만 아니라, 이 충적평야에서는 고

고학적 발굴을 통해 삼국시대에 조성된 도로가 확인되었

으며, 해당 도로는 파군재 방향인 북동쪽에서 금호강 방

향인 남서쪽으로 발달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이창

석, 2021:20). 이러한 위치적･지형적･도로적 특성은 복현

동이 파군재 전투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탄과 복현동이 지묘사 부근의 전투와 연결될 가능성

은 ‘고려사 세가 권제1, 태조 10년조’에 실린 견훤의 편지

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구

절이 있다.

좌상 김락이 미리사 앞에서 해골을 볕에 쬐이게 되었습니

다. 죽거나 포획된 자가 많았고, 추격하여 붙잡은 자도 적

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전장에서 사망하거나 포로가 된 병사들

뿐 아니라, 전투 중 도주하다가 붙잡힌 고려군도 상당했

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신숭겸의 전사로 

느슨해진 포위망을 뚫고 일부 고려군은 동화천을 따라 서

쪽으로, 또 다른 일부는 파군재를 거쳐 남쪽으로 퇴각하

던 중, 전탄과 복현동에서 후백제군과 국지적 전투를 벌

였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동수와 태조지는 전투와 관련된 단일 지점으로만 

나타나며, 인근에 다른 전투 지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공산전투에 투입된 병력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김명진(2018)의 연구에 따르면 왕건의 고려군은 5,000명
의 기병으로 구성되었고, 견훤의 후백제군은 1만 명 이상

으로 추정된다.10) 이처럼 대규모 병력이 참여한 공산전투

는 고려와 후백제 두 왕이 직접 참여한, 국운이 걸린 일전

이었다. 이 같은 의미의 전투는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

에 끝나지 않는다. 전투는 주변 지형을 따라 확산되고 시

간적으로도 지속된다. 그런 전투가 동수와 태조지에서 

일어났다면 전투 상황은 지묘사 지역과 비슷했을 것이

다. 그러면 동수와 태조지 부근에도 지묘사 부근처럼 전

투 관련 장소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

듯이 동수와 태조지만 있다.     

2. 지형과 지질로 본 전투장소의 역사지리

적 의미

‘삼국사기’와 ‘고려사절요’에는 공산전투를 아래와 같

이 기록한다.

천성 2년(927년) 10월, 태조는 정예 기병 5,000으로 공산 

아래에서 견훤을 “기다리다”가 크게 싸웠다(삼국사기 열

전 제 10, 견훤).  

왕이…직접 정예 기병 5천 명을 이끌고 가서 공산의 동수

에서 견훤을 “요격”하였는데, 크게 싸웠으나 불리하였다

(고려사절요 권 1 태조 10년 9월).

‘삼국사기’와 ‘고려사절요’에 기록된 “기다리다 싸웠다”
와 “요격”을 이도학(2015:283)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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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묘사와 동수 주변 지형(A:지묘사, B:동수, C:응해산, D:응봉, E:문암산, 1:협곡 서쪽 끝, 2:협곡 동쪽 끝, 점선 원:미대분지, 

검은선 사이:환상산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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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팔공산 일대 지질과 전투장소(A:지묘사, B:동수, C:해안

사, D:전탄, E:복현동)

출처 : 조우영, 2002, 연구자 재구성. 

‘삼국사기’에 따르면 ‘태조가 정예 기병 5천을 데리고 공

산 밑에서 견훤을 기다리다가 크게 싸웠다(太祖以精騎

五千 “要”萱於公山下大戰)’라고 적혀 있다. 원문의 ‘요
(要)’자는 ‘기다린다’는 뜻을 지녔다. ‘고려사’, ‘고려사절

요’, ‘표주음주동국사략’에는 ‘요(邀)’라고 기재해 놓았

다. 이는 도중에 기다리고 있다가 적을 맞이한다는 의미

의 요격(邀擊)을 구성하는 글자이다. 이는 고려군이 먼저 

와서 대기하였음을 뜻한다. 

여기서 ‘기다렸다’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 

도착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지형을 고려

한 사전 전략의 수립, 즉 전략적 거점을 선점하고 진영을 

갖춘 상태에서 적을 맞이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공산전투는 겉으로는 견훤이 경애왕을 시해하고 왕비

를 능욕한 것에 대한 응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왕건이 

927년까지 공들여 구축한 경상도 지역의 지배권을 사수

하려는 절박한 목적이 있었다.11)

이처럼 정치적･군사적으로 중대한 전투를, 경애왕의 

피살 소식을 듣자마자 아무런 준비 없이 급히 달려와 피

로가 누적된 채로 치렀다는 해석
12)

은 전투의 중요성으로 

볼 때 타당성이 낮다. 특히, 문경현(2000)이 지적하듯, 왕
건은 탁월한 정치적 식견과 군사적 경륜을 겸비한 전략

가였다. 그런 그가 아무런 준비 없이 전투에 임했을 가능

성은 더욱 낮다. 따라서 ‘기다렸다가 전투하였다’라는 표

현은 왕건이 명확한 전략적 의도를 갖고 전장을 사전에 

선정했음을 시사한다. 이를 전투장소들의 지형 특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은 팔공산 일대의 지질도이고, 그림 4는 지묘사

와 동수 주변의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의 중앙부에 

있는 격자형의 점으로 표시된 북서에서 남동 방향의 타원

형 지역의 지질은 화강암이다. 그 외곽에 화강암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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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해안사 주변 지형(A:해안사, B:현 은해사, C:태실봉, D:

삿갓봉, E:은해봉, 흰 점선 사이: 환상산맥) 

대상으로 둘러싸고 있는 굵은 점으로 표시된 지역의 지질

은 변성암이다. 그리고 변성암 지대 외곽은 모두 퇴적암

이다.13)  
화강암으로 된 팔공산지를 둘러싸고 있는 변성암대에 

있는 산열을 ‘환상산맥(環狀山脈)’이라 부른다. 이는 그 

형태가 반지 같기 때문이다. 환상산맥은 침식에 강한 변

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지역을 통과하는 하천은 좁

은 협곡을 형성한다. 대표적인 예가 그림 4의 1과 2 사이

에 있는 동화천 협곡이다. 이곳의 길이는 약 2.6km에 달

한다. 그리고 환상산맥과 팔공산체의 경계부에는 침식분

지가 발달한다. 그림 4의 미대분지가 대표적인 곳으로, 
이곳은 침식에 강한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환상산맥과 침

식에 약한 화강암으로 된 팔공산체와 만나는 경계부로

서, 지질적 차이로 차별침식이 생기면서 발달했다. 환상

산맥을 빠져나온 동화천은 퇴적암 지역을 흐르면서 다시 

넓은 하곡 속을 흐른다.
지질과 지형의 관계는 지묘천 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 

파계사 부근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지묘사 부근에

서 본류인 동화천에 합류하는 지묘천은 응해산(그림 4의 

C)과 응봉(그림 4의 D) 사이에서 환상산맥을 통과한다. 
이 지역에서 지묘천은 좁은 협곡 속을 흐른다. 또한 환상

산맥의 산들은 침식에 강하게 저항하여 경사가 급하고, 
고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4의 응해산(518.2m), 응봉
(450.5m), 문암산(427.1m)들이 그들이다. 반면 지묘사 

남쪽과 동쪽은 침식에 약한 퇴적암 지역이어서 고도가 낮

고 경사도 완만하다. 대표적인 곳이 지묘사 남쪽 파군재 

주변의 구릉들이다. 이 같은 지형 특징은 전투에 큰 영향

을 미친다.
지형과 전투의 관계 분석을 위해 지묘사 지역의 지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화천 협곡이 끝나는 서쪽 

지점의 하곡 폭은 60m 정도로 매우 좁다. 반면 협곡부를 

벗어나면 하곡 폭은 넓어져 협곡 바깥쪽에서는 약 200m, 
그곳에서 450m 정도 떨어진 지묘사 부근에서는 400여m
에 이른다. 이러한 지형 형태는 지묘사에서 협곡 쪽으로 

갈수록 폭이 점차 좁아지는 깔때기 모양과 비슷하다. 이
는 지묘사 지역이 환상산맥 협곡을 빠져나오는 후백제 군

대를 효과적으로 포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임을 의미

한다.
지형 특성과 더불어, 팔공산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동화

천 하곡은 대구와 영천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로 기능한

다. 따라서 경주에서 영천을 거쳐 대구 서쪽으로 가려면 

이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 이는 동화천 하곡이 군사 이동

의 통로로도 중요한 곳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의 지질･지형적 특성과 교통로의 위치를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지묘사 지역은 ‘삼국사기’와 ‘고려사절요’
에 기록된 ‘기다렸다가 싸웠다’라는 전술적 표현에 가장 

부합하는 장소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약 60m의 낮고 넓은 하곡과 주요 교통로 상에 위

치하는 지묘사와 달리 동수(그림 4의 B)는 해발 480~ 
500m의 팔공산 서사면의 높고 깊은 능선과 계곡 사이에 

위치한다. 동수의 북쪽과 동쪽은 팔공산 정상부(1,192m)
를 포함하여 해발 900m 전후의 고봉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는 동수 지역은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가 발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수에는 지묘사 지역처

럼 ‘넓은 하곡→협곡→넓은 하곡’이라는 전략적 우위

를 점할 수 있는 지형이 없다. 이 같은 지형 특징으로 볼 

때, 견훤의 군대가 동수 쪽으로 진입할 이유가 없고, 기병

의 왕건 군대는 동수 지역으로 후백제군을 유인 할 지형

적 장점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수는 ‘삼국사기’와 

‘고려사’에 나타나는 ‘기다렸다가 싸웠다’라는 전략적 의

미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는 태조지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해안사 위치와 

주변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팔공산 동

쪽 사면에 위치한 해안사는 비로봉(1,192m)에서 동쪽

으로 이어지는 신령봉, 삿갓봉, 은해봉 등 해발고도 약 

900m 내외의 봉우리들에서 동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의 

사면에 위치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해안사의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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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삿갓봉(931m)에서 뻗어내린 능선에, 남쪽은 은해봉

(898m)에서 이어지는 능선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 두 능

선 사이에는 해발 465m의 태실봉이 있다. 따라서 해안사

는 넓게는 삿갓봉과 은해봉 능선 사이, 좁게는 태실봉과 

삿갓봉 능선 사이에 위치하며, 그 고도는 340~360m 사이

이다. 이런 위치로 해안사는 치일천 최상류이고, 하곡 폭

은 좁다. 특히 해안사와 현재의 은해사 사이는 환상산맥 

지역이어서 치일천의 하곡 폭은 매우 좁다. 이는 지형 경

사가 급하다는 뜻이다. 이 같은 지형 특성으로 볼 때, 견훤

의 군대가 해안사 지역으로 진입했을 가능성은 낮으며, 
기병의 고려군이 이곳에 진을 칠만한 전략적 이점 또한 

거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수, 지묘사, 태조지와 더불어 또 다른 전투장소로 거

론되는 전탄은 동화천과 금호강의 합류 지역에 위치하

며, 지질은 퇴적암이다. 지형 및 지질 특성으로 전탄 주변

에는 폭 1km에 달하는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해 있다. 이 

평야는 전탄에서 지묘사로 이어지는 하곡을 따라 좁게는 

300m, 넓게는 1km의 넓이로 약 7km에 걸쳐 연속적으로 

발달해 있다(그림 2 참조). 이 같은 지형으로 전탄 지역에

는 지묘사 지역처럼 왕건의 군대가 전략적 우위를 가지

면서 견훤의 군대를 기다릴 지형은 없다. 이는 전탄에서 

왕건의 군대가 견훤의 군대를 기다렸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현동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투에 패한 고

려군이 남쪽으로 퇴각하던 중, 이를 추격하던 후백제군

과 국지적으로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이다. 이는 

복현동은 지형 특징을 고려한 군사 전략에 따라 의도적으

로 선택된 전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IV. 전투장소들의 역사지리적 의미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

본 장에서는 전장들의 분석을 토대로 전투장소로 알려

진 동수, 미리사. 지묘사, 태조지, 파군재, 전탄, 복현동 등

을 대상으로 이들의 역사지리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고찰

하여 재해석하도록 한다. 

1. 동수, 미리사, 지묘사

동수와 미리사를 처음 언급한 것은 견훤과 왕건이다. 

전투 이후, 서로에게 보낸 서신에서 견훤은 미리사를, 왕
건은 동수를 전투장소로 언급하였다. 이들이 서로 다른 

장소를 언급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승자인 견훤이 미리사를 언급한 것은, 그곳이 영광스러

운 승전지이자, 승리를 상징하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반
면 패자인 왕건이 동수를 지목한 것은, 공산전투와 관련

하여 언급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동수였기 때문일 것

이다. 동수는 공산전투 당시 후백제 관련 군사들
14)

이 도

망간 유일한 장소이다.
왕건에게 공산전투는 되새기기조차 싫은 기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견훤의 서신에서 공산전투가 언급된 이

상, 이를 외면하면 견훤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

문에, 왕건 역시 이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결

과, 그는 부득이하게 동수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왕건

의 이러한 심리는 ‘고려사 열전 제5권 유금필 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태조 11년(928) 유금필이 왕명으로 탕정군에 성을 쌓았

다. 이때 백제 장군 김훤, 애식, 한장 등이 무리 3,000여 명

을 거느리고 와서 청주를 침략하였다…유금필이…청주

로 달려가서 백제군과 싸워 무찌르고 독기진까지 추격하

여 3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말을 달려 중원부에 

이르러 태조를 만나 전투의 상황을 자세히 아뢰었다. 태
조가 말하기를, ‘동수의 전투에서 신숭겸, 김락 두 명장이 

죽어 국가의 걱정이 깊었는데, 지금 경의 말을 들으니 짐

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도다’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왕건은 신숭겸과 김락이 동수전

투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수’라는 장소를 언급

하였다. 그런데 견훤에게 보낸 서신에서 왕건은 ‘동수에

서 족하의 부하들이 고려군의 깃발을 보고 도망갔다’라
고 자랑하듯이 얘기하였다. 이것은 왕건이 견훤과 유금

필에게 했던 이야기가 내용상 명백히 충돌하는 것이다. 
하나의 장소인 동수에서 후백제군이 도망쳤다면, 그곳은 

고려군이 우세했던 장소이어야 하고, 반대로 신숭겸과 

김락이 전사한 곳이라면 동수는 고려군이 열세였던 곳이

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둘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따라

서, 동수에서 후백제군이 도망갔다는 것이 허위이거나, 
신숭겸과 김락이 동수에서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견훤은 ‘미리사’라는 지명을 언

급하지만, 동수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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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가 왕건에게 유리한 장소이고, 미리사는 견훤에게 

유리한 장소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신숭

겸과 김락이 동수 전투에서 죽었다’는 진술은 논리적으

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왕건 입장에서 동수는 공산전투 

전체에서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였는데, 그
곳에서 두 장수가 전사했다는 것은 논리적 충돌을 일으키

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리적 모순은 신숭겸의 시신을 찾은 곳이 동

수가 아닌 그곳에서 남서쪽 직선거리로 8km 떨어진 지묘

사 부근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그림 4 참조). 왕건은 

그곳에 신숭겸의 명복을 빌도록 지묘사를 창건하라고 지

시하였다. 이는 이 지역이 신숭겸이 죽은 실제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함에도 동수전투에서 신숭겸과 김락이 죽

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로 볼 때, 동수는 전투장소라기보

다 왕건이 선택한 공산전투의 상징적 장소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공산에서 이루어진 전투를 고려왕으로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장소인 동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

였는데, 후대로 오면서 동수가 공산전투에서 중요한 전

투장소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장에서 보았듯이 지묘사가 신숭겸이 전사한 자

리에 세운 사찰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전투가 치열하게 이

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1686년(숙종 12년), 박
세채가 지은 ‘장절신공별전(壯節申公別傳)’에서 보다 명

확히 알 수 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태조는 군진으로 돌아간 뒤 장절공의 시체를 찾았으나 

머리가 없어서 판별할 수 없었다. 대장 유금필 등이 말하

였다. “신숭겸의 왼쪽 다리 아래에 북두칠성 모양의 검

은 무늬가 있습니다. 이것을 징표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이 말대로 하여 과연 장절공의 시신을 찾았다(춘천시, 
2023).

이 기록에 따르면, 지묘사 부근에는 수많은 고려군의 

시신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신숭겸의 시신을 간신히 

찾아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묘사 일대가 왕건

과 견훤 양측의 군사들이 사활을 걸고 맞붙은 전투장소였

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이상의 전투장소에 대한 위치적･지형적 특성과 전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공산전투는 동수가 아

니라 지묘사 주변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각기 기록된 전

투장소인 동수와 미리사를 비교해 보면, 동수는 전술한 

것처럼 전투장소로 보기 어렵다. 반면 미리사는 견훤의 

서신에 김락이 죽은 장소로 기록되어 있고, ‘신증동국여

지승람’, ‘여지도서’, ‘대구읍지’ 등 여러 지리지에서 공통

적으로 ‘미리사에서 견훤군을 기다렸다가 싸웠고, 그곳

에서 신숭겸과 김락이 전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로 볼 때, 전투는 미리사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미리사는 조선 초기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해안현에 있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반면 지묘사 터

는 오늘날의 표충사 지역을 통해 그 위치를 알 수 있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지묘사 자리였던 현재의 표충

사 일대는 매복하여 후백제군을 기다리기에 지형적으로 

가장 적합한 곳이다. 기록에 따르면, 그 같은 전투가 이루

어진 곳은 미리사 앞이다. 이는 미리사와 지묘사의 위치

가 매우 근접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김락의 해골이 미리

사 앞에 있다’는 견훤의 서신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공산

전투 당시 미리사는 실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묘

사는 전투 이후, 왕건의 지시에 따라 신숭겸의 전사지에 

창건된 사찰이다. 이러한 시간적 선후 관계를 고려하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미리사 인근에서 신숭겸의 시신을 

수습하고, 이후 그 자리에 지묘사를 세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미리사가 현 신숭겸장군 유적지 부근에 있

었고, 그곳이 공산전투의 주요 전투장소였다는 것을 의

미한다.

2. 태조지

  
태조지를 은해사와 연관지어, 그 부근에서 1차 전투가 

있었고, 왕건이 패배했다는 주장은, 문경현으로부터 시

작되었다. 

개선 길에 오른 견훤의 군은 공산동의 은해사 입구, 태조

지에서 급박하게 신라를 구원하려고 달려온 태조의 오천 

기병과 접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태조는 대

패하고 말았다(문경현, 1979:91).

이때부터 태조지는 은해사 부근으로 비정되었다. 물론 

이때의 은해사는 그 전신인 해안사를 의미한다. 
문경현으로부터 시작된 ‘제1차 전투지로서의 태조지’

에 대한 인식의 핵심 문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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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록에 그 부근에서 실제 전투가 벌어졌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

탕으로, 해당 문헌에 수록된 원문인 ‘太祖旨: 在郡西三十
里許,俗傳高麗太祖爲甄萱所敗,退保公山下一小峯,因名
爲太祖旨’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분석해 볼 수 

있다. 

“太祖旨: 在郡西三十里許” 태조지는 ‘영천군의 서쪽 30
리쯤 되는 곳에 있다’는 위치 설명이다.
“俗傳高麗太祖爲甄萱所敗” ‘속전에 따르면 고려 태조가 

견훤에게 패하였다’는 민간 전승이다.
“退保公山下一小峯” ‘그 후 물러나 공산 아래의 한 작은 

봉우리에서 몸을 보존하였다’고 전한다.
“因名爲太祖旨” ‘이로 인해 그곳을 태조지라 불렀다’는 

명명 이유이다.

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기록에는 태조지 인근에

서 고려군과 후백제군이 전투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

다. 오히려 문맥상, 태조 왕건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견훤

에게 패한 후, 퇴각하여 공산 아래의 한 봉우리, 즉 태조지 

부근에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한 것임을 뜻한다. 결국 태

조지가 실제 전투지였는가의 여부는 왕건이 그곳에 머물

기 이전, 전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다. 그
것이 은해사의 전신인 해안사 부근이었는지, 혹은 전혀 

다른 지역이었는지가 핵심이다. 따라서 ‘신증동국여지승

람’의 태조지 기록만으로 해당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

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전술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태조지가 1차 전투지였

는지 여부를 여러 근거를 통해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료들에 태조지 전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는 점이다. 태조지가 위치한 해안사 부근에서 첫 전투가 

있었다면, 이는 공산전투의 실질적 시작이어서 역사적으

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

사’, ‘고려사절요’ 등의 주요 역사서에 해당 전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전투에서 왕건이 패배했다면, 고려군의 

피해도 상당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견훤이 왕건에게 보

낸 서신에는 해안사 부근에서의 교전이나 승리에 대한 언

급이 없다. 첫 전투에서 승리하고 왕건을 패퇴시켰다면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는 이 부근이 전투

장소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관련된 지명 유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태조지

를 제외하면, 해안사 주변에는 왕건과 관련된 지명이 없

다. 만약 이곳이 1차 전투장소였다면, 이후 전투가 벌어

진 지묘사 부근의 미리사는 2차 전투장소가 된다. 지묘사 

부근에는 ‘왕산’, ‘파군재’, ‘지묘동’, ‘전탄’, ‘독좌암’, ‘시량
리’ 등 이곳 전투에서 유래한 지명들이 많다. 왕건이 도주

한 앞산 지역에는 ‘왕굴’, ‘장군굴’ 등 관련 지명들이 10개
나 있다. 또한 도주 중 왕건이 잠시 쉬었다고 전해지는 칠

곡 왕산봉 부근에도 ‘수기석’이나 ‘태평촌’처럼 관련 지명

이 존재한다. 이처럼 일시적 체류조차도 지명 유래로 남

은 예가 많다. 따라서 만일 해안사 부근이 왕건과 견훤의 

첫 전투지였고, 그곳에서 왕건이 패하였다면, 관련 지명

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문이 생긴다.
셋째, 해안사가 1차 전투장소라면 동수 또는 미리사에

서의 전략적 전투 준비가 어렵다는 점이다. ‘삼국사기’와 

‘고려사’는 왕건이 공산 동수에서 견훤의 군을 기다렸다

가 전투를 벌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반면, ‘신증동국여지

승람’과 ‘여지도서’는 공산의 미리사 아래에서 견훤군을 

기다렸다가 싸웠다고 전한다. 이들 기록으로 보면, 전투

장소가 동수이든 미리사이든, 중요한 점은 왕건이 견훤

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기다렸다’는 것은 우연

한 조우가 아니라, 사전에 작전을 계획하고 지형을 분석

한 뒤, 그에 맞는 진영을 구축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문경현의 주장으로 보면, 해안사 부근의 전투에 

패한 왕건은 동수나 미리사로 후퇴했을 것이고, 견훤의 

후백제군은 전력을 다해 그를 뒤쫓았을 것이다. 그런 상

황에서 왕건의 고려군이 동수 또는 미리사에 도착하여, 
그곳의 지형을 분석하고, 전략을 구성하며, 진영을 새롭

게 구축한다는 것은 시간적･ 거리적･ 심리적으로 현실성

이 떨어진다. 견훤이 패한 왕건에게 작전을 준비할 충분

한 시간과 공간을 허용했을 리 없기 때문이다. 
넷째, 공산전투의 핵심 인물인 신숭겸 관련 문헌에 태

조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공산전투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풍부하게 전해지는 문헌은 ‘평산신씨장절공

유사’와 ‘태사장절공유적’이다. 이들 문헌의 어디에서도 

‘태조지’라는 지명은 등장하지 않는다. 특히 ‘고려사절요 

권1, 태조 10년(927년) 9월 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신숭겸은 광해주 사람으로 용맹하고 기골이 장대하였으

며, 항상 태조를 따라 정벌에 나가 공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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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묘사 주변 지형 및 주요 장소의 위치(A:지묘사, B:파군재 삼거리, B1:아래 파군재, B2:윗 파군재, C:왕산, D:전탄, E:복현동, 

1:화성명산타운, 2:팔공산새마을금고, 점선:동화천 공격사면)

여기서 ‘항상 태조를 따라’라는 표현은 공산전투 당시

에도 신숭겸이 왕건과 함께 행동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

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산신씨문중에서 남긴 문

헌에는 ‘태조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문헌상의 부재는 

태조지 부근에 있었다는 은해사의 문헌에도, 영천시와 

인접한 경산시의 문헌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상의 태조지 원문 해석과 그에 근거한 네 가지 의문

과 전 장에서 살펴본 태조지의 위치와 지형 특징으로 볼 

때, 이곳을 왕건과 견훤 군대의 1차 전투지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태조지 인근 전투에서 왕건이 대패했다는 문경

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태조지는 은해

사 부근이 아닌 다른 어떤 곳의 전투에서 패한 후 잠시 머

문 곳일 수 있다.
  
3. 파군재, 전탄, 복현동 

고려군이 패한 파군재는 아래 파군재와 윗 파군재로 

나누어진다. 이 중, 1차로 패배한 아래 파군재의 위치는 

현 파군재 삼거리에서 파계사 방면으로 가는 부근으로, 
2차로 패배한 윗 파군재는 현 파군재 삼거리에서 동화사 

방면으로 가는 부근으로 알려져 있다(대구시, 1977; 대
구직할시교육위원회, 1988). 아래 및 윗 파군재 위치에

서 보듯이, 고려군은 지묘사 부근 파군재에서 치열한 전

투를 하였다. 이의 원인을 그림 6을 통해 추론하면 다음

과 같다. 
그림 6의 1 위치인 화성명산타운 부근의 지묘천 하곡 폭

은 90m 정도로 상당히 좁다. 그리고 지묘천은 환상산맥 

속의 곧고 좁은 하곡 속을 흐른다. 그림 6의 2 위치인 팔공

새마을금고 부근의 하곡 폭은 300m 정도로 지묘사 서쪽

의 동화천 하곡 중 폭이 가장 좁다. 여기에 더하여 지묘사 

북쪽은 경사가 가파른 250~500m의 봉우리들로 둘러싸

여 있다. 반면 지묘사 남쪽은 120~187.4m의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은 구릉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들 구릉의 정부

(頂部) 사이, 고도 70~80m 부근에는 고갯길이 발달해 있

다. 아래 파군재 부근인 이 고갯길은 1918년 1/50,000 지
형도에도 나타난다. 이는 이 길이 과거부터 파군재의 남

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통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길

이 특히 중요한 것은, 이곳의 구릉은 동화천의 공격사면

(그림 6의 파선)이어서 활처럼 휜 지형들이 가파른 사면

으로 발달해 있어, 이 길만이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만약 후백제군이 이 같은 지형 특징을 이용하여, 화성

명산타운 부근과 팔공새마을금고 쪽의 하곡을 막는다면 

고려군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동화천 남쪽의 아래 파군재 

쪽이다. 이런 상황에서 후백제군이 예상 탈출로인 이 지

역을 선점하여 매복함으로써, 고려군은 먼저 파군재를 

넘는 주요 길이었던 아래 파군재에서 1차로 패하고, 다시 

이곳 동쪽인 윗 파군재에서 2차로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왕건이 지묘사 뒤의 왕산을 통해 북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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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였다면, 그것을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왕산 남쪽

의 파군재 부근에서 전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파군재의 지명 유래는 실제 전투 상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화천 하류에 있는 전탄의 역사적 의미는 비판적

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근거는 첫째, 전탄이라는 

지명이 공산전투에서 유래하였느냐는 의문이다. 최덕민

(2005:17)은 다음과 같이 전탄의 지명 유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살내’라는 지명은 흔히 지적되는 순우리말을 한자어로 

옮길 때, 발생하는 오류의 하나일 뿐이다. ‘살내’는 앞에서 

언급한 차자표기법 중에 세 번째 방법인 훈음차 표기법을 

쓰고 있다. 전탄 즉 ‘살내’라는 명칭은 ‘물이 흐르는 화살

처럼 빠르다’고 붙인 명칭이다. 이러한 의미가 훈음차를 

함으로써 어처구니없게 ‘화살이 내를 이루었다’라는 형

식으로 변한 것이다.

최덕민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전장에서 살펴보

았듯이 위치와 지형 특성으로 볼 때, 전탄은 지묘사 주변

의 미리사 전투와 관련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 전탄에 대한 역사학계의 기존 해석이 타당하냐의 

문제이다. 첫 번째 문제인 지명의 사실성 여부는 양면성

을 가지지만, 전탄의 전투장소적 의미는 해석의 근거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전탄의 역사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

면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다수의 역사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전투 시나

리오를 제시해 왔다. 고려군은 태조지에서 후백제군에 

패배한 뒤 팔공산을 넘어 전탄 지역까지 후퇴하였고, 이
곳에서 후백제군과 교전하던 중 신숭겸과 김락이 증원군

으로 도착하여 후백제군을 미리사 앞까지 밀어부쳤다가 

그곳에서 참패했다고 본다.15)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태조지에서의 전투와 신숭겸과 

김락이 증원군’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전제가 성립되지 않

으면, 전체 서사의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태조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곳에

서 전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신숭겸과 김락

이 ‘증원군’이었다는 주장은 ‘삼국사기’에서 ‘읍지’까지 

뿐만 아니라, 공산전투 관련 문헌 중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평산신씨장절공유사’와 ‘태사장절공유적’의 

어디에도 없다. 이는 태조지에서 패배한 후 전탄으로 후

퇴하여 그곳에서 견훤군과 일전을 벌였다는 기존 역사학

의 주장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조지 전투 이후 전탄으로 퇴각하여, 이곳에서 증원군

과 함께 후백제군과 전투하였다는 해석은, 태조지 전투

가 실재라는 전제 위에 전탄, 미리사, 파군재 등의 지명 유

래에 끼워 맞추기식 설정으로 보인다.  
위의 두 가지 전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탄이 ‘삼국사

기’와 ‘고려사’에서 언급한 ‘기다렸다가 크게 싸웠다’는 

전술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기존 역사학자들의 주장처럼 고려군이 태조지에서 패한 

뒤 전탄까지 후퇴하였다면, 후백제군이 전력을 다해 추

격하는 상황 속에서 이곳의 지형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

한 후, 새롭게 진영을 구성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 
더욱이 전탄 일대는 넓고 개방된 충적평야로, 공격이나 

방어에 유리한 고지나 험지가 없어 왕건에게 유리한 지형

이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으로 볼 때, 전탄이 ‘주요 전투장소’라는 기

존 역사학의 해석에 근본적 의문이 든다. 따라서 굳이 전

탄에서 전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리사 전투에

서 포위망을 뚫고 탈출한 일부 고려군들이 동화천 하곡을 

따라 서쪽으로 도주하다가, 금호강을 건너지 못하고 추

격하던 후백제군과 국지적으로 충돌했을 가능성이다. 이 

또한 왕건이 직접 지휘한 전투는 아니었다. 왕건은 이미 

왕산을 타고 도주했기 때문이다.
복현동은 지명유래집 이전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전투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공산전투와 다른 지명 유래도 있다. 
따라서 이곳이 공산전투와 관련된 전투장소였는지는 의

문이 있다. 그럼에도 고려군이 대패한 파군재와의 위치

적･지형적･도로적 관계, 그리고 ‘고려사 세가 권제1, 태조 

10년조’에 실린 견훤의 편지 등으로 미루어볼 때, 복현동 

또한 국지적인 전투가 이루어진 장소였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전탄과 복현동은 공산전투의 부차적 전투장소로

서, 미리사 전투 이후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전투가 벌어

진 곳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공산전투의 전투장소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해당 장소의 역사지리적 의미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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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산전투의 주요 전투장소는 동수가 아닌 미리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미리사는 동화천 협곡이 끝나는 지점, 곧 

현재의 신숭겸 유적지 부근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고려

사에 언급된 ‘기다렸다 크게 싸웠다’라는 지형을 고려한 

전술에 가장 적합 지역이다. 미리사가 주요 전투장소였

을 또 다른 근거는 전투 이후 그 지역에 신숭겸을 기리는 

지묘사가 창건된 점이다. 이와 비교할 때, 동수는 전투장

소라기보다는 전투 이전에 고려군과 후백제군이 일시적

으로 조우한 장소로 해석된다. 태조지 지명 유래의 기원

이 된 은해사 부근에서 왕건과 견훤 군대가 1차적으로 전

투하였고, 그곳에서 왕건이 패배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전탄과 복현동은 지명유래에서부터 공산

전투와의 관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곳이다. 특히 전탄

은 그곳의 위치와 지형 특징, 전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역사학 연구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요 전투장소였는

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전탄은 미리사 전투에서 패배한 

고려군 일부가 퇴각 도중 후백제군과 국지적으로 전투한 

장소일 가능성이 있다. 복현동도 전탄과 마찬가지로 미

리사 전투 후의 국지적인 전투장소였을 가능성이 있다. 
전투장소들의 재해석 결과, 공산전투는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듯이 태조지, 동수, 미리사, 전탄 등 여러 곳에서 이

루어졌기보다는 미리사를 중심으로 그 일대에서 이루어

졌고, 대패 후, 도주하던 잔여 고려군과 후백제군 사이에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전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가 다양한 문헌과 지도 분석을 통해 전투장소들

의 역사지리적 의미를 재해석하였지만, 이 역시 또 하나

의 잠정적 구성이다. 전투장소와 더불어 공산전투 과정 

복원에 중요한 왕건의 이동로는 차후 연구에서 제시하도

록 한다.

감사의 글

‘신등동국여지승람’의 태조지 원문 해석에 도움을 준 

대구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장윤수 교수님에게 감사함

을 전한다.

註

1) 공산(公山)의 명칭은 신라, 고려에 걸쳐 변함이 없

다. 그러다가 조선초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공산은 

혹 팔공산이라 부르기도 한다는 기록이 처음 나온

다(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1987).   

2) 대구 팔공산에 있었던 왕건과 견훤 군대의 전투를 

공산전투, 공산동수전투, 동수전투, 동수회전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른다. 일반적으로는 ‘공산전투’라 

한다, 본 연구에서도 ‘공산전투’라 부른다.

3) 삼국사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대구읍지 

등에는 美理寺로 되어 있지만, 삼국유사, 고려사, 고

려사절요에는 美利寺로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는 가장 오래된 삼국사기를 따라 美理寺로 한다. 

4)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공산전투의 장소는 동수(민

병하, 1994; 이인재, 2001), 태조지와 동수 앞 미

리사(문경현, 1979), 동수와 미리사(김명진, 2018), 

태조지, 파군재, 전탄(이주행, 2015), 태조지와 왕

산(최덕민, 2005), 태조지, 전탄, 미리사(대구시사

편찬위원회, 1995; 원희정, 2004; 유영철, 2004; 

문안식, 2016; 주보돈 등, 2024), 특정 장소를 언

급하지 않고 공산동수 전투로 통칭하는 경우(신성

재,2012; 이해준, 2014) 등 다양하다.

5) 사(寺)를 일반적으로 달리 쓰는 자(字)로 社, 院, 

藪, 刹, 庵, 伽藍, 蘭若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삼

국유사에서도 金山寺를 金山藪라고 하고, 鉢淵寺

를 鉢淵藪라 기록하였다. 동수(桐藪)는 동화사(桐

華寺)라는 뜻이다(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1987).

6) 평산신씨역사유적집 영각유허비 설명에 고려말에 

미리사가 폐사된 것으로 나온다. 

7) 고지도, 대구읍지, 대구시사, 대구시지명유래집, 

팔공산사적지표조사보고서 등 대부분 자료는 왕

산을 표충사 뒤로 기술한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

원에서 발간하는 대구 지도는 표충사 서쪽 600여

m 지점인 현 팔공보성3차아파트 뒷산을 왕산으로 

표시한다. 본 연구는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과거

부터 내려오는 지도와 문헌 기록을 따라 표충사 

뒤를 왕산으로 한다.

8)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대구읍지까지 모든 지리지

에서는 미리사 위치를 ‘해안현에 있다’라고만 기술

한다. 본 연구는 전투장소의 역사지리적 의미를 

재해석하기 때문에 미리사의 위치도 비정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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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III장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를 

알 수 없는 미리사는 그림 2에서 제외하였다.

9) 표충사는 과거 지묘사 자리이다. 지묘사는 고려사

와 고려사절요에 나온 신숭겸의 전사지로서 공산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다. 

따라서 그림 2, 3, 4, 6의 현재의 표충사 위치에 

지묘사를 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산전투를 기

술한다.

10) 김명진(2018)은 “고려 태조 왕건의 공산동수전투

와 신숭겸의 역할”이라는 연구에서, 920년에 견훤

이 신라 대야성(경남 합천)을 공격할 적에 동원한 

군대는 보병 1만이었는데, 대야성 전투보다 927

년 금성(경주)을 공격한 후백제의 군세는 훨씬 컸

을 것이라 보았다. 이를 근거로 그는 공산전투 시 

후백제군은 최소한 1만을 넘어선 병력으로 추정하

였다.

11) 왕건은 927년 3월 근품성(문경지역), 927년 4월 

강주(진주), 927년 7월 대야성(합천)을 함락하였

다. 이를 통해 923년에 귀부한 벽진군(성주), 925

년에 귀부한 고울부(영천) 등과 함께 경상도에 대

한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그런데 그해 9월 견훤에 

의해 근품성, 고울부에 이어 신라의 핵심인 경주까

지 함락되었다. 이 과정에 친고려적인 경애왕까지 

죽었다. 왕건으로서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2) 역사학 연구에서는 왕건의 패배를 개경에서 경주

까지 급히 달려오너라 군사들의 피로가 많이 쌓였

고, 견훤군에 비해 군량조차 부족하였고, 지역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대

구시편찬위원회, 1995; 유영철, 2004; 주보돈 등, 

2024). 이와 더불어 전술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

로 보기도 한다(신성재, 2012; 김명진, 2018). 

13) 변성암 바깥의 지질은 대구층, 진주층, 칠곡층, 신

라역암, 함안층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들을 

퇴적암으로 통칭한다.

14) 왕건이 ‘동수에서 고려의 깃발을 보고 도망쳤다’라

고 한 무리들에 대해, 이들을 동화사 일대의 지역

민이나 수원승도로 보는 견해(대구시사편찬위원

회, 1995; 유영철, 2004; 원희정, 2004; 주보돈 

등, 2024)와 본 전투에 앞서 견훤이 보낸 정탐병

과 소규모 병력으로 구성한 유인부대로 보는 견해

가 있다(문안식, 2008; 신성재, 2012). 두 견해 모

두 본격적 전투 이전의 탐색 상황으로 본다.  

15) 이와 관련된 연구는 대구시사편찬위원회(1995), 유

영철(1997), 원희정(2004), 문안식(2008), 주보돈 

등(202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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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중심지 변화와 견훤도성 및 궁성의 위치 추정*

조성욱***

Presumptive on Location of the Gyeonhwon Castle and 
Palace with Central Area Change in Jeonju*

Sungwook Cho**

요약 : 전주 지역의 중심지 변화와 후백제 시대에 축조되었던 견훤도성의 위치와 궁성의 위치 추정에 관한 기존 연구를 재검토했

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은, 첫째, 역사적으로 전주 지역에서의 중심 지역은 삼국(백제)시대와 후백제 시대에는 노송동의 

구릉 지역,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이후에는 평탄지인 전주읍성 지역으로 구릉 지역과 평탄지를 교체하면서 중심지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견훤도성은 기린봉과 승암산 계곡과 노송동의 구릉 지역을 포함하는 산지와 평지를 혼합한 

도성으로 추정되며, 성 내부는 동고서저, 남고북저형이었으며, 하천은 남쪽과 동쪽에서 서쪽과 북쪽으로 흐른다. 동남북은 

산지로 경계를 이루고, 서쪽은 노송천을 해자로 이용하는 성벽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견훤성 내의 궁성의 위치로

는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아 시가지에서 위로 보이고, 고위평탄지가 존재하며, 궁성에서는 남서방향으로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인 전주 천부교회 일대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주요어 : 중심지 변화, 후백제, 견훤도성, 궁성, 노송동, 전주읍성, 노송천, 고위평탄면

Abstract : The change of the central area of the Jeonju and existing studies on the presumptive of the location 
of Gyeonhwon Castle and Palace built during the Later Baekje period were reviewed. This study revealed as follows, 
First, historically, the central area in the Jeonju region is presumed to have changed as the hilly area in Nosong- 
dong during the Three Kingdoms (Baekje) and Later-Baekje periods, and flat area in Jeonju-walled town area 
after the Unified-Silla and Goryeo periods. Second, Gyeonhwon Castle is presumed to be a city that combines 
the valleys of Kirin-Peak and Seungam-Mountain with the hilly areas of Nosong-dong. The interior topographical 
condition of the castle was east high-west low and south high-north low, and the river flows from the south 
and east to the west and north. It is estimated that the southeast and north are bordered by mountainous areas, 
and the west was built with a wall using Nosong-stream as a moat. Third, the location of Place within Gyeonhwon 
Castle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Jeonju Cheonbu Church area, a location where you can see the city in the 
southwest direction, high planation surface with a relatively high altitude.
Key Words : Central area change, Later-Baekje, Gyeonhwon Castle, Palace, Nosong-dong, Jeonju walled town, 

Nosong-stream, High planation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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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주(全州)가 역사 기록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

는 통일신라시대인 672년 전주에 신라의 군사조직인 5군
영 중의 하나인 완산주서(完山州誓)의 설치, 685년 지방

행정기관(9주 5소경)인 완산주(完山州)가 설치되면서 

**이 논문은 2025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hossww@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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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주 지역의 두 성(城)과 주요 지점

*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도.
** 지도 내부 번호 : 1(전라감영), 2(고토성), 3(종광대), 4(물왕멀), 5(천부교회), 6(인봉지), 7(전주제일고), 8(천주교 전주교구청), 

9(오목대), 10(한벽당), 11(승암산), 12(기린봉), 13(도당산), 14(거북바위), 15(서산), 16(다가산), 17(완산), 18(남고산).

부터이다. 전주의 원래 지명은 완산(完山)이었으나, 757
년(경덕왕 16년) 전주(全州)로 변경했다.  

완산(전주)은 백제 멸망(660년) 이후 통일신라시대 전

라북도 지역 범위의 지역중심지로 새롭게 등장한 신도시

(新都市)이다. 이전 백제시대에는 당시 지방 행정단위인 

5방(五方) 중의 하나인 중방(中方)이 전주 서쪽 고부(현 

정읍시 고부면)에 있었고, 북쪽 논산(현 충남 논산시)에
는 동방(東方)이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북쪽 동방과 전

주 사이의 금마 지역(현 익산시 금마면)에는, 미륵사, 오
금성, 왕궁성 등 백제 무왕 시기에 조성된 왕궁 시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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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해 있다. 백제시대 전주 지역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

지 않지만, 사비(부여)에 수도를 둔 백제가 남쪽의 남원

과 운봉 지역 그리고 대야성(현 경남 합천군) 방면으로 진

출하기 위해서는 전주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하면, 당시에도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의 수도인 사비(538~660)에서 남원 방면

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동방(논산 지역)을 거쳐 평야 지

역에서 산간 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점에 위치하는 전주의 

승암산과 남고산 사이의 협곡(좁은목, 노루목)을 통과해

야 남원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685년 이후 지방의 행정 중심지(완산주)로 성장했던 

전주에서 가장 큰 변환점은 900년 견훤이 전주로 수도를 

이전하고 ‘백제(후백제)’를 선포하면서 부터이다. 이 때 

전주는 전라북도 지역 범위의 지방행정 중심지에서 후백

제의 수도가 되었다. 후백제의 수도가 되면서 도성(都城)
과 궁성(宮城)이 축조되었으나, 936년 후백제가 멸망하

면서 이러한 시설들은 폐허화 되었고, 전주 내부에서의 

중심 지역도 변화했다. 
조선시대까지 후백제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으나, 

‘완산지(完山誌)’(1905), ‘후백제강역고’(津田左右吉, 1913), 
‘전주부사(全州府史)’(1943)가 관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최흥선, 2016:77). 국내 학자들의 연구는 1960년
대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허인욱, 
2021). 그러나 후백제사에 대한 문헌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2000년대 이후 

발굴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견훤도성의 위치로는 

전주 동부 구릉지(해발고도 약 60m)에 해당하는 노송동 

지역과 승암산 산지, 서부 평탄지(해발고도 약 40m)인 중

앙동과 풍남동 지역, 그리고 이 두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 등 3가지의 견해가 있다. 그리고 견훤도성 내에 있었

을 것으로 추정되는 궁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동고산성의 

상성(上城), 물왕멀 일대, 전주제일고 일대, 인봉지 일대, 
전주 풍남초 일대, 천주교 전주교구청 일대 등 6개 지점이 

거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900년에서 936년까지 후백제의 수도였

던 전주 지역에 존재했던 견훤도성과 궁성의 위치를 지역 

내의 중심지 이동의 관점에서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
저, 전주 지역 내에서의 중심지 변화를 통일신라시대 9주 

5소경(685년)의 하나였던 지방행정 중심지였던 완산주 

시기, 900년 후백제의 수도로서 도성과 궁성의 축조 시

기, 고려시대인 1018년 전북의 범위를 넘어 전라도의 중

심지가 된 시기 등 3개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전주 지역 내에서의 중심지 변화를 중심으로 견훤도성의 

위치에 관한 기존 논의를 재검토하고, 견훤성 내에 위치

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궁성의 위치를 새롭게 추정해 보

고자 한다(그림 1). 

II. 전주 지역 내부에서의 중심지 변화

1. 통일신라 시대(672년~900년) - 완산

주(전주) 

전주 지역이 역사서에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은 통일신

라시대 이후이다. 백제시대 전북 지역의 중심지는 백제 5
방(五方) 중 중방(中方)에 해당하는 고부성(고사부리성, 
현재 정읍시 고부면)이었다. 그리고 백제 무왕(600~641) 
때에는 익산미륵사지 석탑과 왕궁성 등 금마 지역(현재 

익산시 금마면과 왕궁면)으로 백제의 도읍지를 이전하

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전주 지역이 지역의 중심

지로 성장하는 계기는 신라가 백제 지역을 통일하고, 지
역의 중심지를 고부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시작되었다. 
660년 백제의 멸망과 663년 백제부흥운동 그리고 668년 

고구려를 통일한 신라는 672년 군사시설로 5군영(軍營)
을 설치했는데, 이 중 전주 지역에 완산주서(完山州誓)를 

설치했다(5주서 : 청주서, 한산주서, 우수주서, 하서주서, 
완산주서)(최범호, 2016). 676년 당나라를 축출한 신라는 

685년(9주 5소경) 전주에 지방행정기관인 완산주(完山

州)를 설치하면서, 전주는 고부를 대신하여 전북 지역 범

위의 군사와 행정중심지로 성장하였다(그림 2).  
통일신라시대의 지방행정제도인 9주(州) 5소경(小京) 

(685년) 중, 전북 지역에는 전주에 완산주, 남원에는 남원

경이 설치되었으며, 지방 정예군인 십정(十停)은 거사물

정(居斯勿停, 현재 임실군 지사면)에 배치되었다.  
전주 지역의 지명은 원래 완산(完山)이었으나, 757년

(경덕왕 16년) 완(完)자를 같은 의미(온전하다)의 전(全)
자로 변환하고, 9주의 주(州)자가 추가되어, 완산(完山)
에서 전주(全州)로 변화했다. 900년 후백제의 견훤도성 

시기에는 전주라는 지명으로 불리던 시기였으며, 현재도 

완산이라는 지명은 전주 남부의 완산칠봉(장군봉, 185m)
이라는 산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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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통일신라시대 전주 주변 지역의 주요 지점(Kakaomap) 

685년 완산주가 설치되면서 지역 내에서 행정 중심

지의 위치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장명수

(1994:23)는 기린봉 아래 구릉지(노송동 일대)에 취락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곳에 군대의 주둔과 행

정관료가 생활할 정도의 성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

다. 그리고 이경찬(2004)과 김주성(2014)은 통일신라시

대 시기에 실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리구획(坊里區劃)
을 근거로 구릉지에서 평탄지 지역인 전주읍성 지역으로 

행정중심지가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경찬(2004)은 1912년에 작성된 전주의 지적원

도를 분석하여, 전주에서 관찰되는 방리구획(坊里區劃)
의 형태적 특성을 2가지, 즉 주향이 정북방향이 아니라 북

서방향이라는 점과 남북중심축인 절반구역(半區)을 중

심으로 좌우측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 먼저, 전주 지역의 방리구획이 정북방향이 아

닌 북서 방향으로 격자형 토지구획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초기 토지구획의 시행 동기가 시가구획(市街區劃)이 아

니라 전지구획(田地區劃)의 관점에서 시행된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시가구획을 목적으로 시행된 고대 격자형 

토지구획은 정북방향을 기준으로 직교하는 방리구획이 

설정되는데, 전주의 경우 정북방향이 아니라 북서방향으

로 편향된 점은 시가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시가구획이 

아니라 새로운 경작지에서 이루어지는 전지구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로 전지구획은 군사적 목적

(둔전)이나 새로운 경작지 개척 때에 이루어진다. 즉, 통

일신라시대 초기 신도시로 성장한 전주에서 둔전지나 신

개척지로서 토지구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후 지역 

성장과 함께 전지구획이 시가구획으로 전이되면서, 전지

구획과 시가구획이 중첩되는 형태적 변화가 수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으로 전주의 방리구획은 가운데의 절반

구역(半區)인 남북중심축을 중심으로 좌우측이 다른 특

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앙남북축을 중심으

로 좌측(서쪽, 전주천 방향 평지)은 동서 150m X 남북 

155m, 우측(동쪽, 노송동 방향 구릉지)은 동서 140m X 
남북 155m로, 동서의 길이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좌측

(서쪽)은 주향이 북북서(18°)로 균질한데 비하여, 우측

(동쪽)은 주향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9°, 13°). 이경

찬(2004)은 그 이유를 서로 다른 시기에 시행된 토지구획 

구역이 누적된 결과일 가능성과 전주가 군사거점에서 행

정중심지로의 전이과정을 통해 전지구획에서 시가구획

으로 변화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이와 같이 전주 지역에서 방리구획이 실시된 시기를 통

일신라시기로 본다면 900년 견훤이 전주에 후백제의 도

읍을 정할 당시에, 이미 평탄지에 전주(全州)의 치소(治
所)를 중심으로 행정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시가지 지역

이 존재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치소는 동쪽 노송동의 

구릉 지역을 배후로 하고, 앞쪽인 서쪽에 전주천이 흐르

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 배치 등의 주향은 서향(西向)이 

자연스럽다. 또한 평탄지에 치소가 위치했다면 현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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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주 지역 내부에서 중심지 변화(Kakaomap)

주읍성 지역인 평탄지가 전주천의 범람에서 비교적 안전

한 지역이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통일신라시대 전주의 행정중심 기능인 치소

(治所)가 위치했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은 구릉 지역인 노

송동 지역과 평탄지역인 중앙동(풍남동) 지역인데, 통일

신라 초기에는 구릉지인 노송동 지역에 위치했었다가, 
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규모의 확장에 따라 평지인 중앙

동(풍남동)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2. 후백제 시대(900년~936년) - 후백

제의 수도

견훤(甄萱 또는 진훤, 867~936)은 889년(진성여왕 3년)
에 발생한 원종과 애노의 난을 진압하면서 성장하여, 892
년 무진주(武珍州, 현 광주광역시)에서 거병하였다(삼국

유사, 권제2, ‘후백제 견훤’). 그리고 900년에는 전주로 

도읍을 이전하여 백제(百濟)를 세우고, 정개(正開)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삼국사기, 권제50, ‘견훤’). 후백제는 

900년부터 936년까지 37년간 전주를 도읍으로 했던 후

삼국 중 한 때 가장 강성했던 국가였다(최흥선, 2016:76). 
견훤이 독자세력을 선포했던 무진주성(武珍州城)은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산 136번지 일대) 무등산

에 위치하는 통일신라시대의 토성으로, 7세기 후반 무진

주가 설치된 후, 8세기 말 ~ 9세기 초에 축조되어 통일신

라시대 말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최영주, 2021; 변동

명 등, 2023). 광주(현 광주광역시)는 685년(신문왕 5년) 
9주의 하나인 무주(武州)였는데, 983년(고려 성종 2년) 12
목(十二牧)을 설치할 때, 나주목(羅州牧)이 설치되면서 

지역 중심지의 역할이 쇠퇴하였다. 그리고 고려말에 축

성된 광주읍성(光州邑城)은 현재 광주 원도심인 금남로

와 충장로 일대(동구)에 위치했었는데, 방리제에 따른 격

자형 도로망의 흔적이 남아 있다(이경찬, 2004). 무진주

성의 둘레는 6,771m(2,560보), 광주읍성은 2,500m(972
보) 정도로 무진주성의 규모가 더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임영진, 2008; 김주성, 2014). 
통일신라시대 9주(685년)의 하나였던 전주의 행정중

심지의 위치와 견훤도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즉, 통일신라시대의 행정중심지가 

노송동의 구릉지역에 위치했었을 가능성(전영래, 1992; 
장명수, 1994)과 현재의 전라감영지(이경찬, 2004; 김주

성, 2014; 곽장근, 2015; 최흥선, 2016)에 있었을 가능성에 

관한 논의이다. 900년 견훤이 수도를 전주로 이전할 당시 

통일신라시대 지방행정 중심지로서 전주읍성의 평지 부

분이 대부분 시가지화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서 도

성을 노송동에 축조했을 것이라는 추정(곽장근, 2015:23)
과 백제시대에 노송동 구릉지에 시가지와 거주 구역이 있

다가 통일신라시대 이후 평탄지가 행정중심지로 성장했

다는 추정(이경찬, 2004:71) 등이 있다. 
그런데 통일신라시대에 평탄지(전라감영)에 격자형 

토지구획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통일신라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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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대별 전주의 관할 범위 변화

시대별 통일신라시대 후백제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연  도 676-900 900-936 936-1392 1392-1886

전주의 

관할 범위

완산주(전주)
(전북) 

후백제의 수도 

(전라도+충청도)
983년 12목(전북)

 1018년 전라도(전남북)
전라도

(왕실본향)

표 1. 전주 지역의 시대별 중심 지역 변화

시대별 백제시대 통일신라시대 후백제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중심지역 구릉지 평탄지 구릉지 평탄지

* 구릉지(노송동 지역), 평탄지(중앙동+풍남동 지역).

주요 거주지는 노송동의 구릉지역이었고, 평탄지의 경작

지를 둔전이나 신개척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지구획

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이경찬, 2004:67). 그리고 

900년 견훤이 전주를 수도로 정했을 당시에는 평탄지에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적고 방어상 유리한 동부 노송동

의 구릉 지역에 궁성과 성곽을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있

다. 결국 전주의 중심지는 노송동의 구릉지(백제시대)에
서 평탄지(통일신라시대)로, 후백제 시대에 다시 구릉지

로 이동했고, 후백제 멸망 이후에는 다시 평탄지로 이동

하는 반복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그림 3)(표 1). 

3. 고려 시대(936년~1392년) - 전라도

의 주치(州治)

936년 전주에 도읍을 했던 후백제가 멸망하고, 983년
(성종 2년) 고려는 전주를 12목의 하나로 설정(양주･해

주･광주[廣州]･충주･청주･공주･진주･상주･전주･나

주･승주･황주)하였고, 1018년(고려 현종) 행정구역 개편

에서는 지방행정 제도였던 10도(관내도, 중원도, 하남도, 
영남도, 영동도, 산남도, 강남도, 해양도, 삭방도, 패서도) 
중에서 현재 전라북도에 해당하는 강남도(江南道)와 전

라남도에 해당하는 해양도(海陽道)를 합한 전라도(全羅

道)의 행정 중심지인 전라주도(全羅州道)가 되었다. 1018
년부터 1886년 13도제의 실시로 전라남북도가 분리될 때

까지, 고려와 조선을 거쳐 868년간 전주는 전라도의 중심

지로서 역할을 하였다(표 2). 
고려시대 때인 1237년(고려 고종) 몽고군이 전주와 

고부의 경계까지 침입했고, 1253년(고종)에는 몽고기병 

300여기가 전주의 반석역을 습격했다. 그리고 1377년

에는 왜구가 전주를 함락하였으나 반격하여 물리쳤고, 
1378년에는 왜구에 의해서 전주가 불태워지기도 했다

(장명수, 1994:35). 
1380년 9월 운봉에서 황산대첩을 거둔 이성계(李成桂, 

1335~1408)는 개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주 이씨의 종

친이 거주하는 전주의 자만동(또는 옥류동)을 방문하여 

오목대에서 승전 축하 연회를 베풀었다. 이 시점은 왜구

에 의해서 전주가 불탄(1378년) 2년 후이며, 이때 동행했

던 정몽주는 남고산의 만경대에 올라 글을 남겼다. 오목

대가 위치하는 자만동은 전주이씨의 시조인 이한(李翰) 
이후 목조 시기까지 살았으나, 이성계의 5대조인 목조

(穆祖) 이안사(李安社)가 관원과의 불화로 강원도 삼척

과 함경도로 이사하게 되었다. 현재 자만동에는 ‘목조대

왕구거유지(穆祖大王舊居遺址)’라는 제액이 있다(1900
년 설치). 

1388년 이전에 전주에 성이 존재했었는지는 불분명

하지만 장명수(1994)와 이경찬(2004)은 전주읍성보다는 

규모가 작은 성이 존재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
히 장명수(1994:35)는 1182년 전주에서 일어난 기두･죽

동(旗頭･竹同)의 난 때에 반란군이 40여일 동안 성을 굳

게 닫고 저항했다는 기록과 1377년(고려 우왕)에 왜구가 

전주를 침공하여 성을 빼앗겼으나 병마사 유실이 이를 막

아 왜구가 귀신사로 퇴각했다는 기록 등을 근거로 1388년 

최유경이 전주읍성을 축성하기 이전에 이미 전주에 성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장명수, 1994:35)(표 3).
전주 출신이었던 최유경(崔有慶)이 전라감사로 부임

한 것은 1388년~1389년(고려)이었고, 이때 전주부성이 

축조되었다. 전주는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전라북도 지역 범위의 군사 및 행정 중심지로 성장했으

며, 1018년에는 전라남북도를 통합한 전라도의 행정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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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견훤성 추정 지역

출처 : 조성욱, 2025:205.

표 3. 1182년 기두･죽동의 난과 1378년 왜구에 의한 파괴 내용

1182년(고려 명종 12) 기두⋅죽동의 난(「고려사절요」, 권12).
 원문 : [全州旗頭竹同等, 作亂, ---   發道內兵討之, 賊, 閉城固守,]
 해석 : 전주(全州)의 기두(旗頭) 죽동(竹同) 등이 난을 일으켰다. -- 도내의 군병을 동원하여 토벌하니, 적들이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1378년(우왕 4년 10월) 왜구에 의한 전주 화재(「고려사절요」, 권30).
  원문 : [冬十月, 倭寇林州, 又屠燒全州。]
  해석 : 겨울 10월에 왜적이 임주(林州)를 침범하고, 또 전주를 도륙하고 불태웠다.

지로 지리적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주 지역 

내부에서 중심 지역의 변동과 전주 지역의 지리적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전주의 중심 지역

은 평지인 전주읍성 지역이었다. 

III. 견훤도성(甄萱都城)의 위치 추정

1. 견훤성의 위치에 관한 기존 논의

전주 지역에서 중심지는 백제시대 이전에는 완산의 북

쪽과 전주천 사이 지역인 은송리와 곤지리(현 완산초등

학교) 지역과 전주이씨의 발상지인 오목대와 한벽당(루) 
사이의 자만동(또는 옥류동) 지역, 백제시대에는 견훤성

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구릉 지역인 노송동 지역, 통

일신라시대 때는 평탄지인 전주읍성 지역, 그리고 후백

제 시기(900-936)에는 노송동 지역, 936년 후백제 멸망 

이후에는 다시 평탄지인 전주읍성 지역(중앙동, 풍남동)
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685년 이후 전주는 전라북도 지역 범위의 행정 중심지

였기 때문에 215년 후인 900년 견훤이 후백제의 수도로 

정했을 때는 행정시설이 이미 존재했었을 것이다. 그러

나 당시 성곽이 있었는가는 불확실하다. 지금까지의 연

구 성과에 의하면 견훤도성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전주시 

노송동 일대의 구릉지와 승암산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

로 추정하는 견해(1)와 평지인 중앙동과 풍남동 일대 등 

전주읍성 지역으로 추정하는 견해(2), 그리고 두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3) 등의 3가지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최흥선, 2016:78)(그림 4)(표 4). 
먼저 노송동 일대의 구릉지와 승암산 산지의 복합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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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견훤성 추정 지역에 대한 기존 논의

연구자

(추정지역)
연도 추정 지역 논거

전주부사

(1)
1943

- 반월형의 도성으로 평지와 산성이 복합된 도성체계

- 견훤성은 남동쪽의 동고산성에서 기린봉, 북서방향의 마당재-솔때백이, 서쪽의 서낭댕이-반대산(고
토성)-제사공장, 남서쪽의 승암산-발리산-오목대-천주교 전주교구청-시청(구 전주역)-전주고 뒤 능

선 범위 

- 노송동 일대의 평지성과 동고산성에서 승암산과 서쪽으로 노루목을 지나 남고산성에 이르는 2개의 

산성을 연계하는 구도

- 고토성(古土城)도 도성의 일부

전영래

(1)
1992

- 남고산성은 분리, 고토성을 도성에 포함시킴, 오목대에서 이목대로 연장되는 성벽을 제외하고, 서쪽

으로 연결되는 성벽을 새롭게 제시

- 동고산성을 궁성(상성), 서북방향으로 열린 동고산성 골짜기를 내성과 중성, 노송동 일대의 평지를 

외성으로 봄 

- 중성과 내성 사이에는 원래 성벽이 설치되었으나, 영조대에 전주읍성을 수축하면서 성돌로 재활용

장명수

(1)
1994 - 도성은 기존 삶의 터전 재활용, 평지성과 산성으로 구성

성정용

(1)
2000

- 내성과 중성을 부정하고, 고토성 일대를 궁성으로 제시

- 동고산성은 방어성, 구릉 일대에 외성 존재 가능성

- 황방 산성, 구억리 산성, 남고 산성을 연결하는 방어체계 설정

조법종

(1)
2003

- 도성과 궁성이 같은 공간적 범위에 존재

- 기린(기린봉)-봉황(봉황암)-용(용머리고개)-거북(거북바위)의 체계

- 도성은 승암산의 동고산성부터 중노송동 일대

김두규･정기호

(1)
2004

- 풍수사상을 바탕으로 후백제 도성 규모 추정

- 기린봉이 주산, 궁성의 위치는 현 전주제일고등학교 지역 추정

이경찬

(1)
2004

- 견훤도성은 삼국시대~통일신라 초기에 이미 축조되어 있던 고토성과 동고산성을 개축 및 증축하는 

형태로 도성을 정비한 것 

- 지적도에서 관찰되는 전라감영지 내 타원형의 라인은 고려시대 성과 관련이 있음

- 중앙구획 구간을 중심으로 좌우로 주향이 다른 방리구획 존재

김주성

(2)
2014

- 이경찬(2004)의 방리구획 연구에서 주향이 다른 지역에 주목 

- 전주천은 서천(西遷)한 적이 없으며, 전라감영지와 전주 구도심에서 출토된 ‘官’자명 기와, 사자문전

돌 등으로 후백제 도성은 전주천변의 평탄지대인 전주부성 일대일 가능성 제시

유병하･나병호

(1)
2015

- 1917~1923년 지적도, 1938년 지형도, 1948년과 1954년 항공사진, 1965 위성사진 등을 근거로 후백

제 도성과 궁성을 비정

- 토축을 기본으로 한 성벽, 기존 산성과 토성의 재활용, 하천과 자연지세, 산성을 포함한 다중의 

방어체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궁예도성과 유사(도성 구조, 방어체계, 성벽, 문지, 궁성 등)

곽장근

(1)
2015

- 궁성을 인봉리 일대로 추정

- 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뒤쪽의 토축물을 궁성의 서벽으로 제시

최흥선

(3)
2021

- 견훤성의 범위를 노송동과 전주읍성 지역을 포함하는 더 큰 지역적 범위로 추정(전주천 너머의 

완산, 서산 포함)
- 부여의 사비성이 부소산성 밖에 위치하고 있는 점으로 봐서, 견훤성이 반드시 노송동 구릉지역에 

만 위치했다고 보기 어려움

- 전주천을 자연해자로 이용했을 가능성, 고토성과 오목대, 고토성, 동고산성은 전주 시가지를 보호하

는 구조물이었을 가능성 

이경찬

(1)
2024

- 동쪽 구릉지 구역에 성곽, 서쪽 평지 구역에 성곽이 없는 시가지 구역

- 왕궁 : 반태산 동정리 구역, 풍남초등학교 구역

* 추정지역 : (1. 노송동 구릉지와 산지), (2. 중앙동과 풍남동의 평지), (3. 두 지역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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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하는 연구는 1943년에 발행된 「전주부사」에 근

원을 두고 있는데, 전영래(1992), 장명수(1994), 성정용

(2000), 조법종(2003), 김두규･정기호(2004), 이경찬(2004), 
유병하･나병호(2015), 곽장근(2015) 등의 연구가 있다. 
「전주부사(1943)」에서는 견훤성을 반월형의 평지와 산

성이 혼합된 복합 도성체계로 추정하고, 성곽은 동고산

성-기린봉(남동쪽), 마당재-솔때백이(북서쪽), 서낭댕이

-반대산(盤坮山)-고토성-제사공장(서쪽), 남서쪽으로는 

승암산-발리산-오목대-천주교 전주교구청-시청(구 전주

역)-반대산 능선으로 연결되는 반월형의 도성으로 추정

하고 있다. 노송동 일대로 추정하는 근거는 후백제 도성

에 관한 기록(‘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고토성 위치 기록, 
‘전주성황사중건기’의 옛 궁터 기록, ‘전주부사’의 기록), 
‘완산지’에 좌동향서(坐東向西)라고 기록된 점, 전주천의 

서천(西遷) 가정, 현재 남아 있는 도성의 외곽 성벽 선 등

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견훤성을 평지인 전주읍성 지역(중앙동과 풍남

동)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에서는(김주성, 2014; 
최흥선, 2016), 견훤도성이 전주천의 서천과는 관련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 동고산성에서 발견된 ‘관(官)’자명

의 기와가 경기전의 발굴에서도 발견되었고(김주성, 
2014:89), 1912년도 지적도 연구(이경찬, 2004)에 나타나

는 전주의 격자형 도시구조 중에서 물왕멀 일대의 방리

구획이 다른 점, 전라감영 선화당 발굴에서 나온 통일신

라시대의 건물지와 배수로, 구 도립병원 자리에서 발견

된 쌍사자무늬의 전(磚), 통일신라의 9주 5소경 도시에서 

찾아지는 도시구획을 논거로 들고 있다(김주성, 2014:94). 
즉, 전주의 지적도에서 중심을 경계로 동쪽 지역이 방리

구획과 주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좌측(서쪽, 전주천 방향)
의 방리구획은 통일신라시대에, 그리고 동쪽 물왕멀 일

대(구릉지)는 그 이후 견훤군의 주둔지로 후백제 때 새로 

편입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견훤성을 고토성이

나 동고산성 등 구릉지나 승암산의 산지가 아닌 평지인 

전주읍성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흥선(2021)은 견훤성의 범위를 구릉지인 노

송동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큰 지역적 범위로, 서쪽으로 

전주천을 넘어 서산과 어은산, 남쪽으로 완산의 옥녀봉

(나말여초의 기와편과 석재 발굴) 등에 장대를 설치하여 

전주천 너머의 산줄기를 따라 방어망을 형성하였을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고토성을 사비도성의 나성, 평양
성의 외성, 일본 다이자후 세이쵸의 수성(664년)과 같이 

방어체계의 일부로서 전주도성의 외곽성으로 상정하고 

있다. 서울의 몽촌토성(풍납토성)이나 공주의 공산성에

서는 성 안에 궁성이 위치하는 반면 백제의 사비성은 부

소산성 밖에 위치하고, 사비성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조

성되는 것으로 보아 견훤성이 반드시 노송동 구릉 지역 

내에만 위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즉, 견훤성

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여 노송동의 구릉지와 중앙동의 

평지를 포함하는 범위로 해석하고, 그 서쪽에 위치하는 

전주천을 해자로 이용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견훤도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노송동의 구릉

지대와 승암산의 산지 지역, 전주읍성의 평지 지역, 구릉 

지역과 산지 그리고 평지를 모두 포함하는 지역이라는 3
가지 견해가 있다.

     

2. 견훤성의 위치 관련 요인 검토

견훤성을 구릉지와 산지의 복합성으로 추정할 때의 지

역 범위는 승암산 – 기린봉 – 마당재 – 서낭댕이 – 동초등

학교 북쪽(종광대) – 전주고등학교 – 풍남초교 – 오목대 – 

발리산 – 승암산의 범위이다(전주부사, 1943). 그러나 고

토성(북)과 오목대(남)가 독자적인 방어시설인지 아니면 

단순 성벽인지, 동고산성과 함께 전주천 넘어 남고산성

까지를 포함할 것인지, 고토성에서 서쪽으로 제사공장

(현 동양아파트)에 이르는 두 갈래의 성벽(長堤)도 포함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최흥선, 
2016:79; 조성욱, 2025).

조선시대 관찰사였던 조현명(趙顯命, 1690~1752)의 

시에 ‘전주부성이 견훤성을 마주보고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전주부성과 견훤성은 별도의 성이었음을 알 수 있

다. 견훤도성의 서쪽과 전주읍성의 동북쪽의 가장 가까

운 거리는 100m 이내이다. 견훤성은 평양성, 금성, 사비

성과 같이 반월성으로 추정되고, 노송동 일대의 외성 지

역에 왕궁, 관아, 취락이 입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승암

산 골짜기(중성, 내성, 상성, 해발 236m~306m 사이)에 

내부 성벽이 있는, 도성과 산성을 포용하는 시가지 포위

식(사비성과 같이)의 성으로 추정된다(장명수, 1994:31). 
또한 견훤도성의 산지 쪽에 위치하는 동고산성(東固山

城)은 승암산(僧巖山)을 에워싸고 있는 포곡식 산성으로 

둘레 1,574m, 동서 길이 314m, 남북 길이 256m이다(김
영태, 2010). 동고산성은 지형상 평지가 적고 성 내부가 

좁아 궁성보다는 배후산성으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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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김영태, 2010). 
개경성을 포함한 고려도성(강화성, 진도 용장산성, 제

주 항파두리성)의 특징은 산지에 둘러싸인 분지에 입지

하고, 분지 내부에서의 고도차이에 따라 계단상으로 평

탄지를 조성하여 내부공간이 분할된 구조라는 점, 구릉

의 경사면을 따라 비대칭적으로 조성되었다는 점, 내성, 
중성, 외성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임영진, 
2012:263). 이러한 모습은 평탄지에 조성되어 규칙적인 

도로망과 대칭적인 건물배치 형태를 보여주는 통일신라

시대 9주 5소경의 도시구조와는 다른 모습이다. 특히 개

경성은 해발 50m의 작은 봉우리를 둘러싼 토성으로 궁

성을 축조하고, 궁성을 둘러싼 황성, 외성(나성, 1029년)
을 완성한 모습이다(내성은 고려말에 추가됨)(임영진, 
2012:261). 견훤성은 평지가 아닌 구릉 및 산지를 포함하

는 지역에 조성된 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개경성과 

유사한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성내의 상부 평탄면에 

궁성(상성)을 축조하고, 이 궁성을 에워싸는 황궁, 그리

고 중요관공서가 포함되는 내성, 전체 시가지 지역을 둘

러싸는 외성으로 구축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실시된 전주 방리구획의 특징은 전주

천에 가까운 평탄지의 서쪽 지역은 규칙적으로 구획이 되

고, 동부의 구릉지 지역에서는 주향과 구획선 길이의 차

이가 나타나고 있다(이경찬, 2004). 이것은 방리구획 당

시에 이미 전주천과 가까운 서부 지역은 전주천의 홍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 전주천

의 유로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추정이 가능하

다. 즉, 통일신라시대 이후 전주천은 현재의 유로와 크게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조성욱, 2025). 
즉, 900년 견훤성이 축조될 당시 전주천은 이미 유로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견훤성의 서부 성벽을 이

루는 고토성 – 전주시청 동쪽 – 노송정 90-2번지 토축물 –  

오목대 선은 전주천보다는 오히려 내부 하천인 노송천의 

흐름과 일치한다. 즉, 노송천을 중심으로 동부의 구릉지

대(노송동)와 서부의 평탄지(전주읍성)로 구분이 되며, 
노송천 동부에 견훤성의 서쪽 성벽이 축조된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전주부성과 견훤성의 축조

에서 전주천보다는 지류인 노송천(서쪽)과 모래내(건산

천, 북쪽)가 견훤성의 해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견훤성은 기린봉 산줄기로 동쪽의 경계를 삼고, 서쪽은 

노송천으로 경계를 하며, 북쪽은 반대(태)산과 모래내, 
남쪽은 기린봉과 승암산으로 경계를 이루어, 성 내에서

의 도시구조는  지형 조건에 따라 전체적으로 서향(西向)
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고토성(古土城)이 처음 등장하는 기록인 ‘동국

여지승람’(1482년)에서는 고토성이 면(面)이 아니고 선

(線)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주도성의 외곽 토

성으로 추정하기도 하고(최흥선, 2021:177), 고토성을 동

서 700m, 남북 360m, 둘레 2km의 면(面)으로 추정하기

도 했다(전영래, 1980). 또한 전주 견훤성은 평양성이나 

사비성과 같이 배후산성, 통치시설, 방리구획이 된 시가

지로 구성되었으며(3개 지역), 통일신라시대의 주치(州
治)는 고토성과 통치시설(행정) 사이에 있었으며, 주례
고공기(周禮考工記)에 따라 좌묘우사(左廟右社)의 도성 

배치에 따른 시설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최흥선, 
2021:176). 

고토성에서 가타쿠라(片倉) 제사공장(현 동양아파트)
과 전매국 상생부지(현 태평동) 북변까지 이어지는 두 줄

기의 성벽(전주부사, 1943:974)이 나성으로 견훤성의 일

부였는지, 견훤성의 익성(翼城)인지, 견훤성과 관련이 없

이 북쪽의 허한 기를 막기 위한 이후 풍수지리에 의한 이

후의 축조물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유
병하･나병호(2015)는 이 일자상의 토축물을 견훤성의 

도성체계가 아니라, 방어체계 상에서 반대산-고토성-서
쪽의 서산(109.2m, 진북사)을 잇는 추가성벽으로 추정하

였다. 또한 승암산과 기린봉에서 발원하여 견훤성의 내

부를 흘렀던 노송천과 인봉천 그리고 성 밖에서 북부를 

흘렀던 모래내가 만나는 지점에 금암동의 검암바위와 거

북바위가 위치해 있다. 견훤시대에 생각했던 전주의 지

리적 범위는 북쪽으로는 모래내까지의 범위일 가능성이 

있고, 이 장제(長堤)는 전주지역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견훤성의 반월형 외곽 성벽 선은 대부분 자연 지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인공적인 토축물로 보이는 곳은 

노송정 90-2번지 토축물(전주부사, 1943; 현재 천주교 전

주교구청 남쪽), 2개의 일자(一字) 성벽, 전주시청(구 전

주역) 앞의 토축물, 오목대 성벽(국립전주박물관, 2016),  
그리고 전주 동초등학교와 종광대(78.9m, 반대산) 북쪽 

토성(전라일보, 2025.2.20.)은 모두 노송천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하는 지점들이다.
노송동에 견훤성과 왕궁이 위치했을 경우 지형적으로 

기린봉 줄기로 이루어진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 서향으

로 건물의 방향이 배치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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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견훤궁성과 전주읍성에서의 주향(Kakaomap)

린봉이나 승암산을 주산(主山)으로 상정할 때는 북서향

이 되고, 건지산을 주산으로 상정했을 때는 남향이 된다. 
주향이 서향에서 남향으로 전환되는 것과 건지산을 주산

으로 하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
려말에 축성된 전주부성은 남향을 하고 있다. 문제는 언

제 서향에서 남향으로 바뀌었나 하는 점인데, 고려시대

일 가능성이 높다. 
건지산에는 전주이씨의 시조인 이한의 묘소인 조경단

(1899년)이 조성되고 신성시했지만, 이미 1388년 고려말

에 남문을 정문으로 하는 전주읍성이 축조된 것을 보면 

조선왕조에 의해서 건지산이 주산으로 전환되었다기 보

다는 그 이전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그림 5). 
동고산성의 상성(上城)은 승암산 계곡 상부에 위치해 있

으며, 성황사는 상성의 아래에 위치해 있다(전영래, 1992). 
기린봉(麒麟峰, 271m)과 승암산(僧巖山, 306m)으로 이

루어진 기린산체(麒麟山體)의 가장 핵심적인 계곡은 승

암산 북서쪽 계곡이며, 이곳에서 노송천이 발원한다. 승
암산은 기린봉보다 해발고도가 높고, 정상부가 규암으로 

이루어져 전주부성의 위치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띈

다. 즉, 건지산(乾止山)과 기린봉(麒麟峰)은 실제의 모습

보다는 관념적인 사상에 의해서 명명(命名)과 위상이 정

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승암산(僧巖山)은 불교와 관련

된 산명이어서 특히 조선시대에 의도적으로 무시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전주읍성의 크기에 대해서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에서는 1,280보, ‘동국문헌비고’(1770년)에서는 2,680보
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는데, 세종실록지리지의 둘레를 

고려읍성으로 비정하고, 문헌비고의 둘레를 조선후기의 

읍성으로 비정하는 의견도 있다(이경찬, 2004; 김주성, 
2014:100). 이경찬(2004)은 고려시대에 작은 성이 존재

하다가, 1388년 최유경에 의해 확장 개축되고, 1410년 경

기전을 만들면서 한 번 더 확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1734년 조현명의 전주성 수축시에 2,249보에서 

369보가 증가한 2,618보로 기록된 것을 보면(조현명, 1734; 
유재춘, 2006),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문헌비고의 내용 

차이는 실제 사실보다는 기록상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

다. 광주읍성이 972보인데 비하여, 무진주성은 2,560보
로 훨씬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지와 구릉지에 구축된 

견훤도성이 평지에 구축된 전주읍성보다는 규모가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김주성, 2014:101). 
이상과 같이 전주 지역에서의 중심지 이동과 지형 조건

을 고려하여 견훤성의 위치를 추정해 보면, 통일신라시

대의 지방행정 중심지는 전주읍성의 평지에 있었을 가능

성이 높고, 후백제 시대에 축조된 견훤도성은 노송동의 

구릉지대와 승암산의 산지를 포함하는 복합성 형태의 반

월성으로 추정된다. 즉, 견훤성은 전주천이 아닌 노송천 

서쪽 구릉지와 산지를 포괄하는 반월형 성곽이었고, 고
려시대 이후에 중심 지역이 평지로 이동하고 전주천까지 

거주지가 확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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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견훤 왕궁의 위치 비정 논의

저자별 왕궁위치 논리 및 특이점

전주부사(1943) 물왕멀 주산(건지산), 사신사상, 좌청룡, 우백호(인공 장제), 남주작, 북현무

장명수(1994) 물왕멀 상성, 내성, 중성, 외성 (외성의 물왕멀)

전영래(2001) 동고산성 발굴내용 근거, 상성(동고산성), 내성, 중성, 외성

성정용(2000) 물왕멀 고토성(왕궁), 동고산성(방어성)

조법종(2003) 동고산성 사령사상, 백호(기린봉), 현무(거북바위), 청룡(용머리), 주작(봉황암?)

김두규･정기호(2004) 전주제일고 풍수지리, 승암산(중조산) - 주산(기린봉), 비보풍수

이경찬(2004) 동고산성 상성(왕궁), 외성(관아, 시가지)

곽장근(2015) 인봉지 사다리골 지역, 후백제의 궁성을 연못으로 만들었을 가능성, 서향

최흥선(2021) 전주교구청 전주교구청-자만동-오목대-경기전

이경찬(2024) 물왕멀, 풍남초 일대
인보성체수도회구역 ~ (구)형무소부지 일대의 고토성지 구역

도성 서벽 추정지 ~ 전주제일고등학교 사이의 풍남초등학교구역

그림 6. 견훤 궁성의 위치 추정지(Kakaomap)

IV. 견훤 궁성(宮城)의 위치 추정

1. 궁성 추정 지점에 대한 기존 논의

견훤성의 궁성 위치에 대해서는 물왕멀 일대, 동고산성

(상성), 전주 제일고 일대, 인봉지 일대, 천주교 전주교구

청 일대, 풍남초등학교 일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많

이 언급되는 곳은 물왕멀과 동고산성의 상성인데, 물왕

멀 지역은 노송동의 구릉지에 위치하고, 동고산성은 승

암산 정상부 아래 산지에 위치한다는 지형상의 차이점이 

있다. 
기존에 거론된 지점들을 검토해 보면, 먼저 전주 동초

등학교와 전주고등학교 사이의 물왕멀 지역을 궁성으로 

보는 입장으로는 전주부사(1943), 장명수(1994), 성정용

(2000), 이경찬(2024) 등이 있다. 「전주부사(1943)」에서

는 왕궁의 주산을 건지산으로 하여 남향으로 배치된 형태

를 가정하고, 사신사상(四神思想)을 바탕으로 우백호 부

분을 인공적 성벽(장제)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고토성

(古土城)에 주목하고, 현재 전주시청 동편 ~ 반대산 구릉

지 사이 즉, 현재 전주시청 동쪽과 고산길 및 동정리의 중

간지역인 물왕멀을 후백제 견훤 왕궁으로 비정하고 있다

(전주부사, 1943:973). 장명수(1994:31)는 전영래(1980)의 

상성, 내성, 중성, 외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외성에 존재하

는 물왕멀을 왕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성정용(2000:99)
은 고토성과 물왕멀 일대를 평지의 궁성, 동고산성을 방

어성으로 비정하고, 신라의 왕성도 평지에 궁성이 있고 

주변에 방어산성을 배치하고 있는 것을 사례로 들고 있

다. 물왕멀 지역을 왕궁지로 추정하는 증거로는, 「전주부

사」에서 석재와 하천석이 1만개 정도가 있다는 기록(2015
년 4월 시굴 조사에서 특별한 증거 찾지 못함; 국립전주박

물관, 2017), 풍수지리의 사신(四神)에 상응하는 지형 조

건(건지산을 주산으로 남향 위치, 면적 약 10만평)인 점

(우백호를 고토성에서 제사공장에 이르는 인공적인 장제

로 상정함)을 들고 있다. 그리고 후백제가 빨리 망한 이유

를 이 왕궁의 풍수적 결함에서 찾고 있는데, 그 이유로 정

남향이 아니었다는 점, 정면에 완산, 남고산, 기린봉 등 높

은 산이 있다는 점, 북쪽 주산까지의 흐름이 약하다는 점

을 들고 있다(전주부사, 1943:975).
그리고 동고산성의 상성을 궁성으로 추정하는 입장은 

전영래(2001)와 조갑종(2003:203), 이경찬(2004:79) 등
인데, 견훤성을 산지의 상성, 내성, 중성과 구릉지의 외성

으로 구분하고, 승암산과 기린봉 산줄기 아래에 위치하

는 동고산성의 상성을 왕궁으로 비정하고 있다(표 5)(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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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기존에 궁성으로 거론되는 지점들의 장단점

거론 지점 장단점

1. 물왕멀 2015년 시굴조사시 석재 미발견, 외성벽에 치우침, 고토성 및 종광대 연계

2. 동고산성 북향, 시가지가 잘 보이지 않음, 방어용 성으로 적합

3. 전주제일고 의미있는 유물 미발견, 상대적 고도차 작음

4. 인봉지 일대 조선시대 제방으로 밝혀짐, 원래 인봉천 유역

5. 전주교구청 외성벽에 치우침, 발리봉으로 남쪽 시야가 막힘, 서쪽 시가지 조망 가능

6. 풍남초 일대 외성벽에 치우침, 구릉지이면서도 평탄지 존재

림 6). 전영래(2001)는 ‘성황사중건기(1688년)’의 기록에

서 성황사가 북면하고 있다가 묘좌(卯坐, 동방)로 옮겼다

는 기록을 중심으로 동고산성의 상성을 견훤성의 궁성으

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주성(全州城)’명 연꽃무늬 숫

막새, 관(官)자명 기와 출토와 ‘백공지교자(百工之巧者, 
기술자)’를 근거로 927년 경주를 점령할 때 데려온 기술자

와 포로를 중심으로 동고산성 주건물의 수축 가능성을 추

정하고 있다. 즉, 동고산성은 견훤 시대 초기 또는 그 이전

에 축조되었으나, 927년 경주 점령 이후 데려온 포로와 기

술자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축이 이루어졌고, 936년 

후백제 멸망과 함께 불탔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전주제일고 일대를 궁성으로 추정하고 있는 김두규･

정기호(2004:19)는 풍수지리를 기반으로 기린봉을 주산

으로 가정하고 전주제일고를 혈처(穴處)로 비정하여, 이
곳을 왕궁지로 비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경찬(2024)은 좀 

더 넓게 도성 서벽에서 전주제일고 사이의 풍남초등학교 

구역을 왕궁 구역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곽장근(2015)
은 인봉리 일대를 중심으로 마당재-용화사-천부교회-문
화촌-전주제일고의 사다리꼴 지역을 왕궁으로 추정하

고, 인봉리 방죽을 견훤왕궁을 수장(水葬)한 것으로 추정

하였으며, 왕궁이 서향으로 배치된 것은 미륵신앙이 투

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흥선(2021)은 전주읍성(전라감영) 지역을 통일신

라~후백제 그리고 고려와 조선까지의 행정 중심지로 추

정하고, 궁성을 배후산성인 동고산성과 연결되고 평지

의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천주교 전주교구청–자만동

–오목대–경기전 일대로 비정하고 있다. 그리고 김영태

(2010)는 궁성은 시가지 일원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높

으며, 동고산성은 그 궁성의 배후산성으로서의 기능하였

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성정용(2000)은 신라의 왕성과 

부여의 궁성을 사례로 들면서 고토성을 평지의 궁성, 동
고산성을 방어성으로 추정하였다.  

2. 궁성의 입지 조건과 위치 검토

기존에 거론되었던 지역들을 검토해 보면, 먼저 물왕멀 

지역(현 한옥마을 서해그랑블아파트)은 「전주부사(1943)」
의 기록에 많은 석재가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2015년 4
월 시굴조사시 특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최흥선, 
2016). 인봉지(완산구 중노송동 470-4번지 일대)는 발굴

조사에서 후백제의 궁성벽이 아닌 조선시대 제방으로 밝

혀졌으며, 전주 제일고에서도 의미있는 관련 유물이 발

견되지 않았다(최흥선, 2016:88). 천주교 전주교구청은 

배후 산성인 동고산성과 가깝고 평탄지인 시가지와 가깝

지만, 상대적으로는 고도가 낮고, 남쪽으로 발리봉에  막

혀 있어서, 궁성 입지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물왕멀과 천

주교 전주교구청은 외성벽에 치우쳐 위치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그 외에 오목대는 고위평탄면이어서 시가지 조

망이 가능하지만 평탄지 면적이 작다는 한계가 있다.  
견훤성이 평지가 아닌 구릉 및 산지에 조성된 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개경성과 유사한 형태를 생각할 수 있

다. 즉, 성내의 고위평탄면에 성을 구축하여 궁성으로 이

용하고, 이 궁성을 에워싸는 황궁, 그리고 중요관공서가 

포함되는 내성, 전체 시가지 지역을 둘러싸는 외성으로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지점은 

동고산성의 상성이지만, 이곳은 북향이면서 시가지가 보

이지 않는 단점이 있어서, 궁성보다는 위급할 때에 활용

되는 방어용 성일 가능성이 높다(표 6).
궁성(宮城)의 입지조건으로는 일반인의 거주지보다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아 시각적으로 위로 보이는 지역이

면서, 그 위에 궁성 축조가 가능한 면적의 고위평탄면이 

존재하는 지형조건이어야 한다. 궁성은 안전상 도성 내

에 위치하면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시가지 지역(전주읍

성)에서 볼 때 지형상 높게 보이고, 거꾸로 궁성에서 시가

지가 잘 조망되는 지점이면서, 고위평탄지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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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전주 천부교회 일대 중심의 조망 지점들(Google Earth Pro)

그림 7. 전라감영–천부교회의 해발고도 변화

(A:전주천(완산교), B:전라감영, C:진안사거리(전주고 앞), 
D:천부교회, E:견훤성 동쪽 성벽)

지점으로, 노송동의 전주 천부교회 일대(해발고도 60m, 
중노송동 255-1번지, 완산구 인봉 1길 37-11)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지점에는 현재 전주 천부교회(1956년 건립, 1
천여평)가 위치하는데, 동쪽은 견훤도성의 동쪽 성벽과 

연결되어 있고(거리 약 400m), 동쪽에서 시작된 산줄기

가 서쪽의 청강유치원(중노송동 457-1번지) 부근에서 절

벽을 형성하여 전주읍성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위로 보이

는 지역이고, 남서쪽으로 전주읍성의 시가지 조망이 가

능하며, 남쪽으로는 인봉지(현 문화촌)가 해자나 정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점, 북쪽으로 조금 낮은 인보성체 수

도원과 노송동 성당 지점에 궁성관련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점 등에서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다(그
림 7).

천부교회 일대는 동쪽 산줄기에서 서쪽으로 이어진 산

줄기 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배후의 동쪽 산줄기보다는 낮

은 지점이지만, 시가지 지역인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기

린봉과 승암산이 모두 조망되는 위치이다. 또한 전주천 

너머로 완산, 다가산, 서산이 조망되고, 멀리는 고덕산, 모
악산, 황방산이 조망되는 위치이다. 천부교회 일대를 중

심으로 전주읍성 지역인 남서향을 기본 방향으로 보면, 
좌측(남동쪽)으로는 기린봉과 승암산이 위치하고, 우측

(북서쪽)에는 반대산(종광대)과 고토성(반촌지역)이 위

치하여 좌묘우사(左廟右社)의 배치가 가능하다. 또한 견

훤성의 내부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난성으로 활용

가능한 동고산성과도 가깝고(서쪽 약 2.5km), 남쪽에는 

경계와 정원으로의 활용이 가능한 인봉지(인봉천)가 위

치해 있으며, 동, 북, 남쪽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

과 서북쪽, 서남쪽이 전주천 방향으로 틔어 있는 지형조

건을 갖추고 있다(그림 8).  
전주 천부교회 일대는 해발고도가 약 60m로 시가지 지

역보다 높은 지점이어서 시가지 전체의 조망이 가능하

며, 시가지에서도 잘 보인다. 그리고 인봉천과 노송천이 

내수가 되고, 전주천이 외수가 된다. 이곳에서 남서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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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전주읍성의 평탄지와 전주천, 남고산(273.7m), 완
산(185m), 다가산(71.4m), 서산(121.6m) 그리고 북서쪽

의 황방산(216.6m)이 조망된다. 
전주 천부교회를 중심으로 1차 외부 성곽은 승암산(동

고산성) – 기린봉 – 서낭댕이 – 종광대(반대산) – 고토성

(여단, 반촌지역) – 노송천 및 성곽 서벽 – 오목대 – 승암산

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 외곽으로는 기린봉 – 석소산 – 

도당산 – 거북바위(검암리) – 서산 – 완산칠봉 – 남고산성 

– 승암산으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주 지역에서의 중심지 변화를 추정하

고, 이를 바탕으로 후백제 시대의 견훤도성과 궁성에 관

한 기존 연구를 재검토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전주 지역의 시대별 중심 지역은 삼국(백
제)시대에는 노송동의 구릉 지역, 통일신라시대에는 평

탄지인 전주읍성 지역, 후백제 시대에는 다시 노송동 구

릉지역, 고려시대 이후에는 다시 전주읍성 지역으로, 시
대에 따라 동쪽에 위치하는 구릉 지역과 서쪽에 위치하는 

평탄지를 교체하면서 반경 1km 내의 지역 범위에서 중심

지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견훤도성은 기린봉과 승암산의 계곡과 노송동의 

구릉 지역을 포함하는 산지와 평지를 혼합한 도성으로 추

정되며, 산지의 동고산성은 방어용 산성이었고, 노송동

의 구릉지역은 평상시의 중심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성 내부는 동고서저, 남고북저형이며, 하천은 남쪽과 

동쪽에서 서쪽과 북쪽으로 흐른다. 동남북은 산지로 경

계를 이루고, 서쪽은 노송천을 해자로 이용하는 성벽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전주천보다는 노송천

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서

쪽 성 밖의 평탄지에서 거주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견훤성 내의 궁성의 위치로는 물왕멀 일대, 동고

산성(상성), 전주 제일고 일대, 전라감영지, 인봉지 일대, 
천주교 전주교구청 일대, 풍남초등학교 일대가 거론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고위평탄면이 존재하는 전주 천

부교회 일대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지점은 상대적으

로 해발고도가 높아 시가지인 전주읍성에서 위로 보이

고, 고위평탄지가 존재하며, 궁성에서는 남서방향으로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이다. 

이상과 같이 전주 지역에서의 중심 지역 변화 그리고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견훤도성은 노송동 일대의 구

릉 지역과 산지인 동고산성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에 반월

성으로 존재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궁성은 도성 내에

서 상대적인 고도가 높고 고위평탄면이 존재하는 전주 천

부교회 일대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추후 발굴조사 등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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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고령자의 폭염회피행동의도 결정요인 분석: 

충청남도 당진시를 사례로*

임연엽**·강예지***·박종철*****

Analysis of Factors Determining Heatwave 
Avoidance Intentions Among Rural Elderly: 

A Case Study of Dangjin, Chungcheongnam-do*

Yeon-yeop Lim**⋅Yeji Kang***⋅Jongchul Park****

요약 : 개인의 위험대처행동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건강신념모델(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을 적용하여 농촌 고령자의 폭염회피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과 

건강신념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폭염회피행동의도를 고수용성 행동과 저수용성 행동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자료는 충청남도 당진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19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Pearson 상관분석,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신념변인 및 폭염회피행동의도는 연령, 가구형태, 소득, 병원경험, 기저질환보유, 무더위쉼터 이용횟수 등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는 지각된 이익이, 저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는 

지각된 심각성과 지각된 민감성이 가장 중요한 상관변수로 작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

도는 지각된 이익에 의해 유도되며, 저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고 지각된 심각성에 의해 유도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폭염회피행동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고령층의 사회관계망 형성, 행동의 수용성 수준에 따른 

폭염 대응 정책 수립, 특히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폭염, 고령자, 건강신념모델, 폭염회피행동의도, 설문조사

Abstract : Individual risk-taking behaviors play a key role in reducing heatwave-related health damage. This 
study applied the Health Belief Model (perceived severity, susceptibility, benefits, and barriers) to examin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belief factors influencing heatwave avoidance intentions among the rural elderly in 
Korea. Avoidance intentions were categorized into high- and low-acceptability behaviors. Data were collected via 
a survey of 194 individuals aged 65 or older in rural areas of Dangjin-si, Chungcheongnam-do. Analyses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health beliefs and avoidance intentions by age, household type, income, hospital visits, chronic 
diseases, and use of heat shelters. Perceived benefits were closely related to high-acceptability behaviors, while 
perceived severity and susceptibility were most relevant for low-acceptability behaviors. Regression analysis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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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perceived benefits primarily influenced high-acceptability intentions, whereas age and perceived severity shaped 
low-acceptability intentions.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complexity of heatwave 
avoidance behavior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eatwave response policies, particularly in risk communication, 
by supporting the formation of social networks among the elderly and tailoring strateg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behavioral acceptability.
Key Words : Heatwave, Elderly, Health Belief Model, Heatwave avoidance intention, Survey

I. 서론

폭염은 고온 노출로 인해 온열질환을 유발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질병 및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요 기상재해

이다(최광용 등, 2005; 김지영 등, 2006; Mora et al., 2017; 
박종철･채여라, 2020; 박종철･채여라, 2021). 폭염의 건

강 영향은 연령, 장애, 소득 수준, 주거환경 등 개인의 사

회경제적 요인과 생활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특

성을 보이기 때문에, 폭염 취약지역을 분석하고(김동우 

등, 2019; 김건형 등, 2020; Jeong et al., 2024), 폭염에 취

약한 요인과 집단을 규명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전형진, 2011; Park et al., 2019; Chae and 
Park, 2021; Kang et al., 2024a; 2024b). 이 중 고령자는 대

표적인 폭염 취약계층으로, 심폐기능 및 체온조절 능력

의 저하로 인해 온열질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광용 등, 2005; 최광용, 2010; 
Yardley et al., 2011; Toloo et al., 2014; Park et al., 2019). 
이들은 스스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재원이나 정보 접

근성 및 활용 측면에서도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아, 폭염 

대응에 한계를 보인다(Kamal-Chaoui and Robert, 2009; 
Takahashi et al., 2015; Park et al., 2019). 비록 고령자의 

폭염에 대한 대응력은 과거에 비해 최근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Park and Chae, 2023), 미래에는 폭염 현

상의 강화와 고령자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임연엽 등, 2023).
폭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정주환경 

개선 등 구조적 접근뿐 아니라, 개인 차원의 폭염회피행

동이 중요한 대응 수단이 된다. 개인의 건강 관련 예방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의 분석틀 중 하나인 건강신

념모델(Health Belief Model)은 Becker et al.(1977)에 의

해 제안되었으며, 개인의 건강 행동이 초기 모델의 구성

요소인 ‘지각된 민감성(perceived susceptibility)’, ‘지각

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 ‘지각된 이익(Perceived 

Benefits)’, ‘지각된 장애(Perceived Barriers)’와 확장된 모

델의 구성요소인 ‘행위 단서(Cues to Action)’, ‘자기 효능

감(Self-Efficacy)’ 등의 인지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건강신념모델은 개인의 건강 예방행동에 미치

는 인식 요인의 영향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적 토대가 되어 왔으며(이미정, 2022), 다양한 건강 

문제에 적용되어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다(Glanz et al., 
2015). 또한, 폭염 상황에서 개인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행동(본 연구에

서는 이를 폭염회피행동이라고 명명함)으로는 수분 섭

취, 냉방기기 활용, 외부 활동 자제, 무더위쉼터 이용, 증
상 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건강신념모델의 이론적 틀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폭염회

피행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실천으로 옮겨지게 된

다. 하지만, 지금까지 폭염과 관련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무더위쉼터 등 공공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이유를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이

루어졌다(최지혜･하종식, 2015; 강지윤 등, 2020; 김대수 

등, 2020).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행동을 폭염회피행동으

로 규정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건강신념모델을 

토대로 폭염회피행동을 설명하고자 한 시도 역시 찾아보

기 어렵다. 아울러 기존 연구들은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

로 이루어져서, 농촌 지역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이로 인해 광역 단위에서 수립된 일률적인 정책이 실

제 지역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채수미 등, 2016).
한편, 폭염회피행동은 단순한 정보 제공만으로는 효

과적으로 유도되기 어려우며, 개인의 위험 인식, 의료 접

근성, 정책 및 서비스 접근성, 그리고 제공자와의 상호작

용 등 다층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폭염회피행

동은 그 유형에 따라 실천의 용이성, 즉 수용성에 차이가 

있어, 행동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용성 

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폭염은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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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주요 현상 중 하나이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인식 연구에서는 위험인식이 예방 및 완화 행동에 핵심

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김민정, 2018). 실제로 

위험에 대한 인식은 행동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며(장정헌･심재철, 2013; 유연재･김서용, 2015), 
개인의 위험 대처 행동 의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함경림 등, 2023; 홍서영, 2024). 그러나 폭염에 대

한 대중의 인식을 측정한 다양한 연구(Sheridan, 2007; 
Abrahamson et al., 2009)에 따르면, 대다수의 대상자는 

자신이 폭염에 취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이러한 개인적 위험 인식의 차이는 효과적인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며, 경고 시스템 

및 회피행동 실천율 제고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위와 같은 연구 배경과 기존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수용성에 따라 폭염회피행동의도를 구분하고, 
회피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건강신념모델을 활

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 동안 연구가 부족했

던 농촌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농촌 고령자의 일반적 특

성, 폭염의 건강영향에 대한 인지, 그리고 폭염회피행동

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폭염 대

응 정책 수립 시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프라 확충을 넘

어 고령자의 인식 구조 및 심리적 장벽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촌 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를 수

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II. 자료 및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 대한 모집단은 충청남도 당진시

의 신평면, 송악읍, 송산면, 순성면, 고대면, 대호지면, 정
미면 등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이

다. 연구 대상 지역은 응급실 경유 입원 환자와 사망자에 

대한 분석 결과(Jeong et al., 2024), 폭염으로 인한 영향이 

많은 지역 중 선정하였다.
표본집단의 설정은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따른 모집단

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1, 
검정력 0.99 기준으로 최소 148명이 산출되었고, 탈락률 

20~25% 정도를 고려하여 210명의 농촌 거주 고령인구를 

표본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23년 6월 

26일부터 8월 21일까지 연구 지역 내 50여 개 마을회관 

및 일부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수집된 설문

지 중 불성실하거나 불충분한 응답을 제외한 194부의 결

과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개인의 폭염회피

행동을 유도하거나 저해하는 실체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

다. 본 연구는 국립공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

의를 받았으며, IRB 승인 번호는 KNU_IRB_2022-46 
(2024.02.23, 변경2)이다.

2. 연구 분석의 틀

본 연구는 건강신념모델
1)
을 연구분석의 틀로 설정하

고,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 인구의 폭염회피행동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단면적 조사연구

이다. 이에, 초기 건강신념모델의 구성요소인 지각된 심

각성,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를 독립변

수로 설정하고 폭염회피행동의도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

여 회귀분석을 통해 폭염회피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모델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일반적인 특성 총 10개 

문항, 폭염에 대한 건강신념변인과 회피행동의도의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지각된 심각성 3개 문항(이
병관 등, 2008; 김지혜･조재희, 2019), 지각된 민감성 4개 

문항(이병관 등, 2008; 김지혜･조재희, 2019; 노수연 등, 
2022), 지각된 이익 3개 문항(이병관 등, 2008; 김지혜･조

재희, 2019; 이미정, 2019), 지각된 장애 2개 문항(이병관 

등, 2008; 노수연 등, 2022)을 포함한 건강신념변인 관련 

12개 문항과 폭염회피행동의도 7개 문항(국민재난안전

포털)을 선행연구에서 차용하였으며, 이 문항들을 본 연

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총 19개 문항에 대하

여 5점 만점의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에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배점되

었으며 각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신념과 회피행동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폭염회피행동의도란 기온 상승으로 인한 

건강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 신체적･심리적 불편감 및 

질병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개인이 의도적으로 수행

하려는 일련의 예방적 및 완화적 대처 행위에 대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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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사를 의미한다. 폭염회피행동의도는 행정안전부에

서 안내하는 폭염행동요령을 참고하여 7개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각 문항은 무더위 쉼터 방문 의도, 충분한 수분 

섭취 의도, 야외 행사 및 모임 취소 의도, 냉방기기 가동 

의도, 고온 시 작업 중지 및 휴식 준수 의도, 폭염 정보 전

달 및 안부 확인 의도, 의료기관 방문 의도를 묻는 문항들

이다. 폭염회피행동의도는 기술통계 및 요인분석을 통해 

실천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 

문항과 저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 문항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은 개인이 폭

염에 대한 위험을 인식했을 때 쉽게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길 의도가 높은 행동을 의미한다. 저수용성 폭염회피

행동은 개인이 폭염에 대한 위험을 인식했음에도 불구

하고 실천에 옮기기를 꺼리거나 의도가 낮은 행동을 의

미한다.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은 질병 발생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신념, 즉 개인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었을 경우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측

면에서 나타나는 결과의 심각성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병관 등(2008)과 김지혜･조재희(2019)의 조

사도구를 수정･보완한 3개 문항(폭염의 위험성 지각, 온
열질환 노출로 인한 손실 지각, 온열질환 노출로 인한 일

상생활 제약 인지)으로 측정하였다.
지각된 민감성(Perceived Susceptibility)은 자신이 질

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본 연구

에서는 스스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이 높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병관 등(2008), 
김지혜･조재희(2019), 노수연 등(2022)의 조사도구를 수

정･보완한 4개 문항(자신이 온열질환에 노출될 가능성 

지각, 누구나 온열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 지각, 
주변 지인들의 온열질환 노출 가능성 지각)으로 측정하

였다.
지각된 이익(Perceived Benefits)은 특정 행동의 실천

을 통해 지각된 위협 요인들이 현저하게 감소함으로써 얻

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본 연

구에서는 폭염회피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온열질환을 예

방하고 개인 건강 및 일상활동 유지 등 이익에 대해 인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병관 등(2008), 김지혜･조재희

(2019), 이미정(2019)의 조사도구를 수정･보완한 3개 문

항(폭염회피행동으로 인한 온열질환 노출 저하 지각, 폭
염회피행동을 통한 온열질환 예방 효과성 지각, 폭염회

피행동으로 인한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 가능 지각)으로 

측정하였다.
지각된 장애(Perceived Barriers)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권고되는 건강 행위의 실천을 저해하는 심리적, 상
황적 요인들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

에서는 폭염회피행동 실천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편함이

나 고통, 부담, 비용, 위험 등에 대한 인지 정도를 의미한

다. 이병관 등(2008)과 노수연 등(2022)의 조사도구를 

수정･보완한 2개 문항(폭염회피행동 실천의 장애 요인

으로 개인적인 노력과 비용의 어려움, 폭염회피행동의 

실천으로 인한 일상활동의 유지 방해 인지)으로 측정하

였다.
통제변수인 일반적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가구형태, 월평균소득, 기저질환)과 폭염과 관련한 

개인적 특성(폭염으로 인한 병원경험 유무, 무더위쉼터 

인지, 무더위쉼터 이용경험, 무더위쉼터 이용횟수, 폭염

정보력)으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설문 결과를 맥락적으로 해석하기 위

해 심층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설문 응답자 중 10여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마을회관(무더위쉼터) 또는 가

정에서 실시하였고, 한 명당 40~60분이 소요되었다.

3. 통계적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에는 SPSS 27프로그램을 활

용하였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일

치도 계수인 Cronbach’s α값를 도출하였다. 또한 설문 문

항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제외

되는 문항을 제거하고, 다시 요인분석과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건강신념모델에 의거한 건강신

념변인(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유익성, 지
각된 장애)과 폭염회피행동의도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여 평균과 표준편차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폭염회피행동의도의 경우 폭염회피행동의 실천 

및 수용성에 따라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와 저수용

성 폭염회피행동의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성별, 연령, 소득 등과 같은 일반

적 특성에 따라 개인의 건강신념(심각성, 민감성, 이익, 
장애)과 폭염회피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탐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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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적 특성의 기술통계 결과

변 수 속 성 샘플수(비율, %) 변 수 속 성 샘플수(비율, %)

성별
남성 56(28.9)

병원 경험
유 18(9.3)

여성 138(71.1) 무 176(90.7)

연령 - 78.7±8.01

기저질환 유무

없음 114(58.8)

가구형태
1인 가구 67(34.5) 1개 35(18.0)

2인이상 가구 127(65.5) 2개 33(17.0)

월평균소득

(단위: 만 원)

50 미만 139(71.6) 3개 10(5.2)

50~100 미만 25(12.9) 4개 2(1.0)

100~150 미만 13(6.7) 무더위쉼터

인지

예 175(90.2)

150~200 미만 7(3.6) 아니오 19(9.8)

200 이상 10(5.2) 무더위쉼터 

이용경험

예 165(85.1)

아니오 29(14.9)

폭염정보력

0 13(6.7)

1 25(12.9)

무더위쉼터 

이용횟수

무응답 29(14.9)
2 49(25.3)

월1회 정도 22(11.3)
3 62(32.0)

주1회 정도 14(7.2)
4 44(22.7)

주3회 이상 129(66.5)
5 1(0.5)

* 평균±표준편차

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고, Scheffe의 사후분석을 시행하

였다. 건강신념모델의 어느 요인이 폭염회피행동의도와 

가장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두 연속형 

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측정하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폭염회피행동의도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파악하고, 건강신념모델 변수들이 폭염회피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데 추가적인 기여를 검증하기 위하

여 건강신념변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뒤, 고수용성 및 저수

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를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94명으로, 이중 남성이 56명

(28.9%)이고 여성이 138명(71.1%)이 응답하였으며, 평
균연령은 78.7세였다. 가구 형태로는 1인 가구가 67가구

(34.5%), 2인 이상 가구가 127가구(65.5%)로 구성되었

다. 월평균소득은 50만 원 미만이 139가구(71.6%)로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병원 경험에 대해

서는 18명(9.3%)이 경험을 하였고, 176명(90.7%)은 경험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2025)에 따르면 2024
년의 온열질환자 수는 전국이 3,704명이고, 충청남도는 

227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수의 연구(Stafoggia et al., 
2008; Oudin Åström et al., 2015; Remigio et al., 2019; 
Xu et al., 2019)에서 심혈관질환, 당뇨병, 신장 질환, 신경

장애, 뇌혈관질환, 폐 질환 등 기존 건강 질환이 있는 사람

들이 폭염에 취약하다는 결과가 밝혀진 바 있다. 본 조사

에서는 기저질환이 없는 응답자가 114명(58.8%)이고, 1
개 이상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응답자가 80명(41.2%)으
로 조사되었다. 무더위 쉼터의 위치와 운영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175명(90.2%)이고 19명(9.8%)이 인지하

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은 마

을회관을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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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건강신념변인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

변 인 항 목 M±SD
요인

적재량

Cronbach’s  
α

KMO값

건강

신념

변인

지각된

심각성

폭염은 매우 위험한 기상재해라고 생각한다. 3.07±0.88 0.399

0.637

0.604

온열질환에 노출되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실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3.39±0.92 1.039

온열질환에 노출되면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을 것이다. 3.47±0.83 0.542

지각된

민감성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나도 온열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32±1.03 0.718

0.631
폭염회피행동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온열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 3.45±0.91 0.491

주변에 온열질환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다. 2.19±1.06 0.493

온열질환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쉽게 발생할 수 있다. 3.34±0.87 0.536

지각된

이익

폭염회피행동을 하면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없다. 3.55±0.71 0.612

0.793수분섭취, 무더위쉼터 이용 등은 온열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3.84±0.55 0.839

폭염회피행동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3.79±0.59 0.916

지각된

장애

폭염회피행동을 수행하는 것은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 3.03±0.95 -0.448
0.602

폭염회피행동은 일상활동에 방해가 된다. 2.88±0.86 -1.002

폭염

회피

행동

의도

고

수용성

무더위 쉼터(마을회관, 경로당 등)를 방문할 것이다. 4.08±0.54 0.353

0.515

0.574

야외 작업 시, 수분 섭취를 위한 음료를 충분히 준비할 것이다. 4.10±0.63 0.701

냉방기기(에어컨)를 가동할 것이다. 4.03±0.69 0.427

고온에는 야외 작업, 산책, 작업장 근로 등 일상 활동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것이다.
3.86±0.69 0.419

저

수용성

예정되어 있던 야외 행사 및 모임을 취소할 것이다. 3.15±1.15 0.661

0.484주변 사람에게 폭염경보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할 것이다. 2.81±0.85 0.647

신체에 경미한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이다. 2.46±0.74 0.204

* M±SD : 평균±표준편차

** 5점 만점의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배점

더위 쉼터를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무더위쉼터 이

용 경험에 대해서는 85.1%인 165명이 이용한 경험이 있

고, 29명(14.9%)이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약 

66.5%(129명)의 응답자가 무더위쉼터를 주 3회 이상 이

용하고 있으며, 주 1회 정도는 14명(7.2%), 월 1회 정도는 

22명(11.3%)으로 조사되었다. 폭염의 위험성을 전달 받

은 고령자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폭염회피행

동의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연구(Takahashi et al., 
2015)에 따라 폭염경보를 접하는 매체(TV뉴스, 핸드폰
문자, 유튜브, 마을회관 방송, 지자체공무원 전화, 가족전

화 등)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접하고 있는 매체수의 합계

를 폭염정보력으로 정의하여 정리하였다. 6.7%에 해당하

는 13명은 폭염정보에 차단되어 있으며, 대체로 2개 이상 

4개 이하(155명, 80.0%)의 매체를 통해 폭염에 대한 정보

를 획득하고 있었다.

2. 측정 변인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건강신념모델에 의한 건강신념

변인 및 연구 대상자의 폭염회피행동의도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표 2). 분석결과, 대상자의 

건강신념 변인 중에 지각된 심각성은 평균 3.28±0.93, 
지각된 민감성은 평균 3.07±1.10, 지각된 이익은 평균 

3.73±0.63, 지각된 장애는 평균 2.69±0.92, 폭염회피행동

의도는 평균 3.43±0.95로 나타났다. 폭염은 위험하고 온

열질환 시 시간･경제적 손실 및 일상생활 제약이 있을 것

이라고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폭
염 시 자신도 온열질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회피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더욱 그렇다는 인식이 높은 편이다. 하지

만 “주변에 온열질환에 노출된 사람이 많다”는 인식은 상

대적으로 낮아(2.19), 주변 경험을 통한 민감성 인지는 약

할 수 있다. 폭염회피행동이 온열질환 예방에 효과적이

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이익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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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폭염 회피 행동에 노력과 비용이 든다는 인식은 보

통 수준(3.03)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와 더불어 요인분석을 통해 폭염회피행동의

도를 실천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

의도와 저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으로 분류된 수분 섭취나 

선풍기/에어컨 가동과 같은 행동은 매우 높은 의도를 보

인다(평균 4점대). 저수용성 폭염회피행동으로 분류된 

야외 행사 취소 의도는 보통 수준(3.15)이나, 주변 안부 

확인(2.61)과 의료기관 방문 의도(2.46)는 상대적으로 낮

은 평균을 보인다. 다만, 다른 폭염회피행동에 비해 표준

편차가 큰 야외 행사 취소 의도의 경우, 개인이 폭염에 대

한 위험을 인식했을 때 쉽게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길 의

도가 높은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보다는 실천에 옮기기

를 꺼리거나 의도가 낮은 저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이 적합

하다고 판단된다.
주요 변인들의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을 위해 신뢰도 분석
2)
과 요인분석

3)
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지각된 민감성이 0.631, 지각된 심

각성이 0.637, 지각된 이익이 0.793, 지각된 장애가 0.602,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가 0.515, 저수용성 폭염회피

행동의도는 0.484으로 분석되었고, 타당도를 검증하는 

KMO값은 건강신념변인이 0.604이고, 폭염회피행동의도 

변인이 0.574로 보통 수준의 타당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
만, 폭염회피행동의도의 Cronbach’s α값이 신뢰도 계수 

최저허용치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폭염회피행동의도

를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 문항이 실제 폭염행동요령에 기

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적일관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각 항목이 해당변인을 얼마나 잘 대

표하는지를 나타내는 요인적재량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므

로 각 항목이 해당 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지각된 심각성 등 6개 변인의 평균값에 대한 분포 

특성을 확인한 결과, 왜도(skewness)는 -0.8~0.19로 ±2의 

범위에 있으며, 첨도(kurtosis) 값은 -0.99~1.95으로 ±7 
사이에 위치하여 정규분포의 가정을 크게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표본의 크기가 194명으로 충분

히 크기 때문에, 중심극한정리에 따라 표본 평균의 분포

가 정규성을 띤다고 가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모수 통계 기법인 t-검정, 분산분석 및 상관관계 분

석을 사용하였다.

3. 건강신념과 폭염회피행동의도 간의 관

계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신념변인 및 폭염회

피행동의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표 3과 같다. 이 결과

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폭염에 대한 인식, 즉 건강신념

과 실제 행동 의도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위

험 회피 행동 또한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고령자 중에서도 비교적 젊은 층(65~72세)은 폭염의 심

각성과 민감성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지만(F=9.68, P< 
0.001), 고수용성 및 저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에서는 F
값이 각각 1.990과 1.912로 연령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는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소득과 인식, 회피행동에

서도 불일치가 나타난다. 소득이 높을수록 폭염의 심각성

(F=6.28 P<0.001) 및 민감성 인지(F=2.59, P<0.05)가 유의

미하게 높다. 하지만, 이들의 높은 인식은 고수용성 폭염

회피행동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F=2.881, P<0.05), 폭
염회피행동의도 자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저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F=1.260).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폭염 회피를 

위한 특정 행동에는 적극적일 수 있으나, 저수용성 폭염회

피 행동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병원 경험은 폭염에 대한 인식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행동의도에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병원 경

험이 있는 사람들은 폭염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이 높았지

만(t=3.90, p<0.001), 폭염회피 행동의 이익에 대한 인식

은 오히려 낮았다(t=-2.77, p<0.05). 이는 병원 방문을 통

해 자신의 건강 취약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겪고 있는 건

강 문제로 인해 단순히 폭염 회피 행동만으로 건강 상태

가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

한다. 즉, 폭염을 피하는 행동이 건강에 주는 이득이 제

한적이라고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높은 민감성 인식이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

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t=-2.64, p<0.01). 
무더위쉼터 이용 횟수와 지각된 민감성(F=10.142, p< 

0.001) 및 지각된 이익(F=8.427, p<0.001) 간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쉼터를 자주 이용하

는 고령자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느끼고, 쉼터 이용을 

통해 얻는 이점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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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건강신념변인 및 폭염회피행동의도에 대한 집단간 차이

변수 속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

고수용성

폭염회피

행동의도

저수용성

폭염회피

행동의도

M±SD t/F값 M±SD t/F값 M±SD t/F값 M±SD t/F값 M±SD t/F값 M±SD t/F값

성별
남성 3.35±0.63

0.636
3.09±0.63

0.193
3.63±0.51

-1.634
2.92±0.62

-0.325
4.00±0.36

-0.239
2.55±0.40 -3.33

**여성 3.29±0.68 3.07±0.68 3.77±0.52 2.96±0.81 4.01±0.42 2.77±0.43

연령

65~72 3.61±0.64

9.68
***

3.19±0.56

4.013
**

3.73±0.51

0.782

2.84±0.85

1.105

4.13±0.43

1.990

2.65±0.48

1.912
73~79 3.4±0.612 3.26±0.66 3.71±0.54 2.93±0.72 3.97±0.41 2.73±0.39

80~85 3.2±0.62 2.98±0.67 3.65±0.53 2.96±0.73 3.96±0.46 2.65±0.43

86~ 2.95±0.67 2.83±0.72 3.81±0.5 3.12±0.72 3.99±0.27 2.83±0.40

가구

형태

1인 가구 3.13±0.67
-2.70

**

2.97±0.70
-1.59

3.76±0.50
0.665

3.00±0.72
0.614

3.94±0.44
-1.688

2.75±0.39
0.9352인이상 

가구
3.36±0.72 3.12±0.64 3.7±0.534 2.92±0.79 4.05±0.39 2.69±0.45

월평균

소득

<50 3.18±0.64

6.28
***

2.99±0.66

2.59
*

3.75±0.51

0.54

2.96±0.76

1.391

4.02±0.35

2.881
*

2.71±0.43

1.260

50≤x<100 3.71±0.54 3.31±0.74 3.62±0.61 3.10±0.66 3.94±0.46 2.70±0.40

100≤x<150 3.46±0.57 3.13±0.51 3.66±0.45 2.85±0.75 3.80±0.48 2.64±0.60

150≤x<200 3.33±0.67 3.14±0.34 3.57±0.56 3.21±0.81 4.43±0.40 2.48±0.42

200≤x 3.9±0.832 3.52±0.55 3.76±0.52 2.50±0.94 4.08±0.66 2.93±0.34

병원 

경험

유 3.44±0.60
0.902

3.64±0.60 3.90
***

3.4±0.436 -2.77
**

2.89±0.58
-0.477

3.78±0.52 -2.64
**

2.74±0.45
0.354

무 3.30±0.67 3.02±0.64 3.76±0.52 2.96±0.78 4.04±0.39 2.70±0.43

기저

질환

보유

없음 3.43±0.67

2.955
*

3.06±0.70

1.326

3.85±0.50

5.360
***

2.96±0.76

1.497

4.03±0.37

1.126

2.68±0.43

2.268

1개 3.07±0.64 3.14±0.63 3.65±0.46 3.06±0.70 4.01±0.42 2.76±0.44

2개 3.12±0.60 3.07±0.53 3.53±0.55 2.83±0.84 4.02±0.48 2.67±0.42

3개 3.33±0.67 3.48±0.76 3.27±0.47 2.75±0.68 3.80±0.48 3.00±0.38

4개 이상 3.33±0.94 3.38±0.88 3.83±0.24 4.00±0.00 4.38±0.18 2.17±0.24

무더위

쉼터

인지

예 3.32±0.66
0.678

3.11±0.67
2.444

*

3.73±0.52
0.681

2.97±0.76
1.145

4.02±0.41
0.321

2.71±0.44
0.789

아니오 3.21±0.77 2.72±0.53 3.64±0.49 2.74±0.77 3.99±0.40 2.63±0.35

무더위

쉼터 

이용

경험

예 3.28±0.61

-1.070

3.04±0.64

-1.769

3.72±0.53

-0.483

3.00±0.74

2.170

4.00±0.40

-1.387

2.72±0.42

1.309
아니오 3.47±0.92 3.28±0.74 3.77±0.46 2.67±0.87 4.11±0.46 2.61±0.50

무더위

쉼터 

이용

횟수

무응답 3.47±0.92

0.723

3.28±0.74

10.142
***

3.77±0.46

8.427
***

2.67±0.87

1.689

4.11±0.46

2.695
*

2.61±0.50

2.448
월1회 정도 3.24±0.47 3.47±0.55 3.42±0.44 2.91±0.61 3.81±0.48 2.89±0.33

주1회 정도 3.24±0.58 3.59±0.58 3.26±0.35 3.00±0.76 4.09±0.55 2.93±0.28

주3회 이상 3.29±0.64 2.91±0.61 3.82±0.52 3.02±0.76 4.02±0.35 2.68±0.44

폭염

정보력

0 3.38±0.57

2.928
*

3.10±0.69

3.344
**

3.62±0.47

1.170

3.31±0.85

2.325
*

3.94±0.48

1.525

2.79±0.42

0.473

1 3.03±0.74 2.61±0.65 3.72±0.47 2.98±0.78 4.00±0.48 2.71±0.40

2 3.38±0.60 3.16±0.67 3.66±0.52 2.77±0.66 3.93±0.46 2.71±0.43

3 3.46±0.58 3.10±0.56 3.85±0.54 3.10±0.73 4.03±0.35 2.66±0.45

4 3.18±0.76 3.21±0.72 3.67±0.53 2.82±0.81 4.10±0.32 2.75±0.45

5 2.00±0.00 2.50±0.00 3.33±0.00 4.00±0.00 4.75±0.00 2.33±0.00

- 유의확률 : * (p < .05), ** (p < .01), *** (p < .001)
- M±SD : 평균±표준편차

- 단위 : 세,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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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건강신념변인과 폭염회피행동의도 간의 상관관계

변 인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

고수용성

폭염회피

행동의도

저수용성 

폭염회피

행동의도

지각된 심각성 1
지각된 민감성 0.194** 1
지각된 이익 0.109 -0.037 1
지각된 장애 -0.029 0.117 0.132 1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 0.045 0.100 0.337** 0.169* 1
저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 0.362** 0.154* -0.023 0.140 0.112 1

- 유의확률 : * (p < .05), ** (p < .01)

이용 횟수와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F=2.695, p<0.05)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쉼터 이용 

경험이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저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폭염 정보력도 고령자의 건강신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폭염 정보력이 높을수록 지각된 심각성

(F=2.928, p<0.05)과 지각된 민감성(F=3.344, p<0.01) 점
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이는 정보를 많이 접할수록 폭

염 위험을 더 현실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지각된 장

애(F=2.325, p<0.05)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정보력이 높을수록 폭염회피 행동의 어려움

을 더 잘 인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폭염 정보

력이 높을수록 폭염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었지만, 실제 행

동 의도와는 직접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고수용성 

및 저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 모두에서 폭염 정보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정보 전달

만으로는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요인 간의 관계의 방향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건강신념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지각된 심각성과 

지각된 민감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

(r=0.194, p<0.01)에 있었다. 폭염의 심각성을 높게 인

지할수록 자신도 온열질환에 민감하다고 인지하는 경향

이 보인다.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는 지각된 이익

(r=0.337, p<0.01), 지각된 장애(r=0.169, p<0.05)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폭염회피행

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높게 인지할수록 고수용

성 폭염회피행동의도가 높아진다. 지각된 장애도 고수용

성 폭염회피행동의도와 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데,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을 실천함에 있어 극복 가능

한 장애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수용성 폭염회피

행동의도는 지각된 심각성(r=0.362, p<0.01), 지각된 민

감성(r=0.154, p<0.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가 있었다. 폭염의 심각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자
신이 온열질환에 민감하다고 인지할수록 저수용성 폭염

회피행동의도가 높아진다.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은 ‘지각된 이익’이, 저수용성 

행동폭염회피행동은 ‘지각된 심각성’과 ‘지각된 민감성’
이 가장 중요한 상관 변수이다. 즉, 쉽고 즉각적인 혜택이 

있는 행동은 그 이점을 부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기 

어려운 행동은 폭염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하고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두 유

형의 회피행동의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

은, 폭염 대비 교육 및 캠페인 설계 시 행동의 ‘수용성’ 특
성에 따라 다른 메시지 전략을 적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4. 폭염회피행동의도 영향 요인

본 연구 모형은 건강신념모델의 주요 변인이 폭염회피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설정

되었다. 성별, 연령, 소득, 가구형태, 병원 경험, 무더위쉼

터 인지, 폭염정보력 등 일반적 특성 변수를 통제한 후 건

강신념모델의 주요 변인이 폭염회피행동의도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폭염회피행동의도는 앞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분류된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

도와 저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모형은 2가지 모

형으로 구성되었는데, 모형 1의 경우 일반적 특성 변수들



임연엽·강예지·박종철

- 398 -

표 5.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요인

모형1 모형2
비표준화 계수

β t(p) 공차 VIF
비표준화 계수

β t(p) 공차 VIF
B S.E B S.E

상수 0.432 0.734 　 0.589 　 0.513 0.739 　 0.694 　

성별 여자 0.199 0.142 0.115 1.402 0.706 1.417 0.122 0.138 0.071 0.882 0.657 1.522
연령 -0.013 0.008 -0.130 -1.528 0.657 1.522 -0.013 0.008 -0.137 -1.608 0.580 1.723

가구

형태
1인가구 -0.168 0.134 -0.102 -1.255 0.725 1.380 -0.155 0.128 -0.094 -1.209 0.695 1.439

월평균

소득

<50 0.289 0.296 0.166 0.978 0.165 6.079 0.461 0.288 0.265 1.602 0.154 6.507
50≤x<100 0.069 0.317 0.029 0.217 0.259 3.858 0.279 0.304 0.119 0.918 0.250 4.007

100≤x<150 -0.257 0.331 -0.082 -0.774 0.426 2.347 -0.178 0.317 -0.057 -0.562 0.412 2.427
150≤x<200 0.680 0.383 0.162 1.774 0.573 1.746 0.789 0.369 0.188 2.136* 0.545 1.834

병원

경험
유 -0.217 0.212 -0.080 -1.024 0.775 1.291 -0.259 0.205 -0.096 -1.265 0.731 1.368

기저 질환 -0.067 0.061 -0.084 -1.101 0.809 1.236 0.018 0.061 0.023 0.297 0.723 1.383
무더위

쉼터

인지

예 0.056 0.209 0.021 0.266 0.759 1.318 -0.047 0.201 -0.018 -0.232 0.725 1.379

무더위

쉼터

이용

횟수

무응답 0.234 0.203 0.107 1.153 0.557 1.796 0.102 0.197 0.046 0.520 0.527 1.898

월1회 -0.344 0.190 -0.139 -1.809 0.802 1.247 -0.204 0.188 -0.082 -1.083 0.727 1.376

주1회 0.148 0.229 0.049 0.647 0.832 1.202 0.324 0.229 0.107 1.415 0.735 1.360

폭염 정보력 0.109 0.052 0.165 2.120* 0.789 1.267 0.066 0.049 0.099 1.333 0.761 1.314
지각된 심각성 -0.010 0.060 -0.012 -0.163 0.746 1.340
지각된 민감성 0.092 0.067 0.101 1.363 0.760 1.316
지각된 이익 0.267 0.062 0.329 4.290*** 0.716 1.397
지각된 장애 0.089 0.056 0.112 1.597 0.852 1.174

R2 0.149 0.264
수정된 R2 0.082 0.188

F(p) 2.236(0.008) 3.487(0.000)

- 유의확률 : * (p < .05), ** (p < .01), *** (p < .001)
- 단위 : 만 원

- Referece group : 성별*남성, 가구형태*2인 이상, 월평균소득*200만원 이상, 병원경험*무, 무더위쉼터인지*아니오, 무더위쉼터이

용횟수*주3회이상

만을 통제변수로 삽입한 모델이며, 모형 2는 이 통제변수

를 모두 포함한 상태로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건

강신념변인을 부가적으로 투입한 모델이다.
표 5의 [모형1]은 성별, 연령, 소득 등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형2]는 건강신념모델의 주

요변인을 독립변수로 추가 투입하여 외생변수 통제 후

에 건강신념모델의 주요변인이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모형 1]은 고수용

성 폭염회피행동의도의 약 14.9%를 설명하고, [모형 2]
는 약 26.4%를 설명한다. 건강신념모델 변수가 추가되면

서 모형의 설명력이 크게 증가했다. [모형1]은 F=2.236 
(p=0.008), [모형2]은 F=3.487(p<0.001)으로 본 회귀모

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형 2]의 수정된 

가 0.188로 [모형 1]의 0.082보다 높고, F-통계량의 p값이 

0.000으로 매우 유의미하므로, 건강신념모델 변수들이 

모형의 설명력을 크게 높였음을 알 수 있다.
[모형1], [모형2] 모두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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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저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요 인

모형1 모형2
비표준화 계수

β t(p) 공차 VIF
비표준화 계수

β t(p) 공차 VIF
B S.E B S.E

상수 6.778 0.522 　 12.989 　 6.324 0.552 　 11.453 　

성별 여자 0.012 0.101 0.007 0.115 0.706 1.417 -0.041 0.103 -0.024 -0.400 0.657 1.522
연령 -0.079 0.006 -0.803 -13.366*** 0.657 1.522 -0.075 0.006 -0.754 -11.941*** 0.580 1.723

가구

형태
1인가구 -0.068 0.095 -0.041 -0.713 0.725 1.380 -0.031 0.096 -0.019 -0.325 0.695 1.439

월평균

소득

<50 -0.130 0.210 -0.074 -0.619 0.165 6.079 0.011 0.215 0.006 0.053 0.154 6.507
50≤x<100 -0.377 0.225 -0.160 -1.670 0.259 3.858 -0.281 0.227 -0.119 -1.236 0.250 4.007

100≤x<150 -0.413 0.236 -0.131 -1.752 0.426 2.347 -0.295 0.237 -0.093 -1.247 0.412 2.427
150≤x<200 -0.140 0.273 -0.033 -0.512 0.573 1.746 0.023 0.276 0.005 0.083 0.545 1.834

병원

경험
유 0.044 0.151 0.016 0.295 0.775 1.291 -0.051 0.153 -0.019 -0.335 0.731 1.368

기저 질환 0.011 0.043 0.014 0.250 0.809 1.236 0.032 0.045 0.040 0.699 0.723 1.383
무더위

쉼터

인지

예 -0.254 0.149 -0.096 -1.711 0.759 1.318 -0.278 0.150 -0.104 -1.849 0.725 1.379

무더위

쉼터

이용

횟수

무응답 -0.276 0.145 -0.125 -1.912 0.557 1.796 -0.263 0.147 -0.119 -1.794 0.527 1.898

월1회 0.028 0.135 0.011 0.207 0.802 1.247 0.062 0.141 0.025 0.440 0.727 1.376

주1회 -0.166 0.163 -0.054 -1.020 0.832 1.202 -0.158 0.171 -0.052 -0.925 0.735 1.360

폭염 정보력 -0.029 0.037 -0.043 -0.783 0.789 1.267 -0.036 0.037 -0.053 -0.967 0.761 1.314
지각된 심각성 0.116 0.045 0.144 2.594* 0.746 1.340
지각된 민감성 0.039 0.050 0.043 0.780 0.760 1.316
지각된 이익 0.001 0.047 0.001 0.016 0.716 1.397
지각된 장애 0.027 0.042 0.033 0.639 0.852 1.174

R2 0.576 0.595
수정된 R2 0.542 0.553

F(p) 17.344(0.000) 14.281(0.000)

- 유의확률 : * (p  < .05), **  (p  < .01), ***  (p  < .001)
- 단위 : 만 원

- Referece group : 성별*남성, 가구형태*2인 이상, 월평균소득*200만원 이상, 병원경험*무, 무더위쉼터인지*아니오, 무더위쉼터이

용횟수*주3회이상

미만으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였다. [모형1] 일반적 특성 변수의 회귀계수 검정 결과, 고
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에 각각 폭염정보력(t=2.120, 
p<0.05)이 유의미한 양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형2]에서는 ‘월평균소득 150 ≤ x < 200’(t=2.136, 
p<0.05)이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으며, ‘지각된 이익’ 
(t=4.290, p<0.001)이 매우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판단되던 폭염정

보력이 [모형 2]에서 유의성이 사라진 이유는 [모형 2]에
서 추가된 건강신념변인들이 폭염정보력의 효과를 매개

하거나 설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폭
염 정보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이 건강신념을 형성하고, 이
때 형성된 신념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각된 이익은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를 예측하

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사람들이 물 마시기, 에어컨 틀

기, 쉼터 방문과 같이 비교적 쉽게 실천하고 직접적인 이

득을 얻는 행동에 대해 그 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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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의도가 높아진다.
지각된 심각성, 민감성 및 장애는 고수용성 폭염회피행

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쉬운 행

동의 경우, 위협의 심각성이나 행동의 어려움보다는 그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6의 [모형1]은 성별, 연령, 소득 등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저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형2]는 건강신념모델의 주

요변인을 독립변수로 추가 투입하여 외생변수 통제 후에 

건강신념모델의 주요변인이 저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모형 1]은 저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의 약 57.6%를 설명하고, [모형 2]는 

약 59.5%를 설명한다. 건강신념모델 변수가 추가되면서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했다. [모형1]은 F=17.344(p<.001), 
[모형2]은 F=14.281(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각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저수용성 폭염회피행동

의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표를 보면 [모형 2]의 수정된 가 0.553로 [모형 1]의 

0.542보다 높고, F-통계량의 p-값이 0.000으로 매우 유의

미하므로, 건강신념모델 변수들이 모형의 설명력을 향상

시켰음을 알 수 있다.
[모형1], [모형2] 모두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

미만으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였다. [모형1] 일반적 특성 변수의 회귀계수 검정 결과, 연
령이 증가할수록(t=-13.366, p<0.001) 저수용성 폭염회

피행동의도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저수용성 행동을 

덜 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신념모델의 변인을 독

립변수로 추가 투입한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연령변수(t=-11.941, p<0.001)
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지각된 심각성(t=2.594,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는 저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는 ‘저수용성’이라는 행동의 본질적 특성(높은 부담, 낮은 

직접적 이익) 때문에, 단순히 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인지하거나, 행동의 이점을 알거나, 행동이 어렵다는 것

을 아는 것만으로는 폭염회피행동의도를 높이기에 역부

족임을 시사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가 낮

아지는 경향은 [모형1]과 [모형2]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

타났다. 이는 고령층이 저수용성 행동을 덜 하려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5. 설문 분석에 대한 질적 보완

앞서 건강신념변인과 폭염회피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은 지각된 이익 및 

지각된 장애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중 지각된 이익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저수용성 폭염

회피행동은 지각된 심각성 및 지각된 민감성과 상관관계

가 있었고, 그중 지각된 심각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완하고 구체적 맥락을 

파악하여, 건강신념과 폭염회피행동의도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였다. 인
터뷰 조사에서는 특히, 실제 생활에서 고수용성 행동이 

어떻게 인식되고 실천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

었다.
인터뷰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은 

비교적 쉽게 실천하고 직접적인 이득을 얻는 행동으로 인

식되고 있었다. 마을 주민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세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며, “더우면 자주 틀어요. 낮에도 틀

고 밤에도 틀고, 올해처럼 더우면 안 틀 수가 없어요. 전기

세보다 건강이 중요하니까.”(C씨, 86세, 여성) 라고 답변

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통해 무더위쉼터로 운

영되는 마을회관이 더위를 피하거나 교류의 장으로 활용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주 가죠. 근데, 멀어서 다리 아프고 하니까 걸어 가기

에 좀 어려워서 차 타고 가요. 겨울보다는 여름에 많이 모

여요. 겨울에는 춥고 눈오고 그래서 덜 가요. 더위 피하려

고 오는 사람도 있고,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와요. 가서 

밥 같이 먹고 그래요. 시에서 점심값 지원해줘서 아줌씨

들이 밥해주고 그래요.” (D씨, 88세 남성)
“매일 나오죠. 주말에도 나오고. 점심 먹고 오라고 1시부

터 여는데 요즘에는 오전부터도 열어요. 그냥 시간 보내

느라 화투도 치고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요.” (F씨, 
87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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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작업시 음료를 준비하는 것은 쉽게 실천할 수 있

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온열질환으로 인한 작업

자의 부재(병원입원 등)가 끼치는 경제적 손실이 야외작

업을 중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물은 항상 챙겨다녀요. 작업하다보면 땀을 엄청 흘리거

든요. 물 안마시면 안돼요.” (A씨, 86세, 여성)
“아침에 식전에 시작해서 9시 정도까지 작업해요. 일하

다가 쓰러지면 농사 질 사람이 없으니 큰일이죠” (D씨, 
88세 남성)

다만,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도 실천하기 어렵게 느껴

지거나 이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천으로 연결

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가 유기적인 관

계가 아니어서 무더위쉼터(마을회관)를 방문하는 것이 

꺼려진다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폭염

의 건강위협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지함으로

써 얻는 손실이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폭염회피행동에 어

려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서로 만나면 인사는 하는데, 서로 틀어진 집이 많어. 저 

위집도 땅 때문에 틀어지고 아랫집도 그렇고...행사가 있

으면 가는데, 여기는 일이 바빠서 사람들이 잘 안모여.” 
(A씨, 86세, 여성)
“외국인 근로자들을 얻는단 말이예요. 제가 일을 못하면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내야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계속

하는 건 아니지만 뜨거워도.. 하루 이틀 고생하고 하는 거

지. 올해 죽을 뻔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계를 다루니까 엔

진에서 열이 나오자나요. 그래서 사람 열하고 엔진 열하

고 이게 막... 그래서 조금 하다 쉬고 조금하다 쉬고 그래

야 되요.” (E씨, 53세, 남성)

저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은 높은 부담, 낮은 직접적 이익

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행동실천의 거리낌이나 어려움이 

있다. 야외행사 및 모임의 취소여부는 마을 공동체에 대

한 소속감으로 인해 실천하기 어렵게 느끼기도 하고, 폭
염경보 전달 및 안부 확인은 마을 리더(이장)의 역할로 치

부하기도 하며, 경미한 이상증세로 인한 의료기간 방문

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 때문에 마을회관을 목

요일마다 가요. 매일 가는 건 아니고. 행사 있을때는 항상 

나가요. 남자들, 여자들 해서 열 댓명 이상 모이죠. 많이 

모일 때는 한 20명 모이고. 더워도 나가요. 마을 행사니

께.” (B씨, 79세, 여성)
“이장님이 방송해요. 집집 마다 스피커가 있어서 날 더우

면 연달아서 연락해요. 통화로도 해주고. 찾아와서 안부

도 묻고 해요. 우리야 뭐 굳이 전화하진 않아요.” (G씨, 83
세, 여성)
“뭐 조금 아프면 그냥 집에서 좀 쉬지요. 쓰러지지 않으면 

뭐, 그리고 여긴 병원 가기도 힘들어요. 버스도 자주 안오

고.. 나갈려면 이장님한테 부탁하거나 해야 하는데.. 에
구, 그게 뭐 쉽나.” (C씨, 86세, 여성)

인터뷰 결과는 마을 공동체의 소속감이 갖는 양면성을 

보여준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

램에 참여하고 주민 간 교류를 통해 강한 공동체 소속감

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속감은 무더위쉼터로 운

영되는 마을회관을 자주 방문하도록 유도하며, 결과적으

로 폭염회피행동을 촉진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마을회관의 프로그램(한방, 체조, 노래교실 등)을 

활성화하는 것은 무더위쉼터 이용을 확대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소속감은 더위

에도 불구하고 야외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요

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여, 행사나 모임의 계획 단계에서 

지자체나 마을 리더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더하여, 폭염 대응 과정에서 개인들은 폭염경보 

전달이나 안부 확인을 스스로 실천하기보다는 마을 리더

(이장)의 역할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폭염 

대응 행동이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공동체 내부의 

특정 인물에게 전가되는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며, 정보 

전달 체계와 공동체 의존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의료 접근성 문제의 심리적 부담에 대한 단

면을 보여주었다. 농촌 고령자들은 경미한 이상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의료기관 방문을 미루는 경향을 보

였다. 이는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불편과 낮

은 의료 접근성, 그리고 방문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

담감이 결합된 결과였다. 따라서 농촌 지역의 구조적 의

료 접근성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지

원이 폭염 대응의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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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토의 및 결론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해 폭염은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 영

향 및 피해 역시 점차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본 연

구는 고령자의 폭염에 대한 회피행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초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건강신

념변인과 폭염회피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선행 연구의 경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폭염 관련 건강신념 및 회피행동의도

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다층적인 분석

의 결과는 고령자의 폭염회피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누
구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은 어떤 인

구 집단(예를 들어, 고령층, 저소득층, 개인적 경험이 부

족한 집단)이 폭염 위험 인식이 낮거나 특정 행동 의도를 

보이는지를 파악하여, 폭염 정책 및 캠페인의 주요 타겟 

그룹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는 정보를 제시하였다. 일반
적 특성에 따른 건강신념 및 폭염회피행동의도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 많은 

동거인, 고소득층일수록 폭염에 대한 위험 인식(심각성

과 민감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Akompab 
et al., 2013)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젊은 층, 다인 가구, 고
소득층이 폭염 관련 정보를 더 잘 인지하고 위험을 더 심

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역
설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고령, 저소득, 1인 가구(또는 사

회적 고립)와 같은 폭염 취약 계층에서 폭염 위험 인식 수

준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낮은 위험 

인식은 신체적 취약성 외에 실제 폭염으로 인한 피해(사
망 또는 질환 발생률)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
는 Park et al.(2019) 및 Kang et al.(2024a; 2024b) 등 기존

의 많은 연구에서 이들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취약 계층

에 대한 폭염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이들의 낮은 위험 인

식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개인의 직접적인 건강 관련 경험과 특정 행동 

패턴이 폭염 관련 건강신념, 특히 지각된 민감성 및 유익

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다. 폭염으로 인한 병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폭염에 대한 민감성과 폭염 대비 

행동의 유익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
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폭염 위험에 대한 민감성과 

폭염 대비 행동의 유익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의료 시스템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개인의 건강 

취약성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 예방 행동의 중요성을 체

감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

러 개인적 경험이 부족하거나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

는 사람들은 폭염의 위험을 간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
들에 대한 폭염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둘째, 건강신념변인과 폭염회피행동의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행동의 수용성에 따라 폭염회피행동의도를 

유도하는 건강신념 변인이 달라짐을 밝혔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고수용성 회피행동의도에는 무더위 쉼터 

방문, 수분 섭취, 냉방기기 가동, 작업 취소가 포함되었고, 
저수용성 회피행동의도에는 야외 행사 및 모임 취소, 주
변 사람에게 폭염경보 전달 및 안부 묻기, 의료기관 방문

이 포함되었다.
폭염회피행동으로 인한 이익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고

수용성 회피행동의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장애와 고수용성 회피행동의도는 양의 상관관계

가 있었는데, 이는 고수용성 회피행동을 실천하는 것에 

지각된 장애 요인(비용과 일상활동에 대한 불편함)은 극

복 가능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고수용성 회피행동의도에

서는 지각된 이익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었던 반면, 저수

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는 지각된 심각성과 민감성이 중

요한 변인이었다.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와 저수용

성 폭염회피행동의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폭염 대비 메시지 전략의 차별

화 필요성을 보여준다. 고수용성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서는 그로 인한 경제적 이점을 부각하는 메시지가 효과적

임을 의미하며, 실천이 어려운 저수용성 행동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폭염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하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

다. 고수용성과 저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 간에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점은, 폭염 정책 수립 시 회피행

동의 제고를 위한 전략이 그 행동의 수용성에 따라 다르

게 설계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다른 변수들을 통

제한 상태에서의 각 요인의 순수한 기여도를 평가하였으

며, 폭염회피행동의도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 요인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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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였다. 폭염회피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

와 저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분
석 결과에서 고수용성 회피행동의도는 지각된 이익에 의

해 영향을 받는 반면, 지각된 심각성, 민감성, 장애 요인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물 마시기, 에어컨 사

용, 쉼터 방문과 같이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은 

폭염으로 인한 심각성이나 행동의 어려움보다는 그 행동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

을 시사한다. 저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연령과 지각된 심각성이 있었다. 지각된 

민감성과 이익, 장애 요인은 저수용성 회피행동의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연령에 맞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저수용성 행동

의 본질적 특성인 높은 부담, 낮은 직접적 이익을 고려하였

을 때, 단순히 개인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 행동을 통해 얻

을 이점 등에 대해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저수용성 폭염회

피행동의도를 높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

의도는 주로 지각된 이익에 의해 유도되는 경향이 강했는

데, 이는 개인의 건강을 위해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고 

개인적 방어기제 성격이 있는 행동이었다. 반면, 저수용

성 폭염회피행동의도는 주변 안부 묻기, 행사 취소 등과 

같이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사회적 관계 요소를 포함하는 행동이 개인적 

방어기제에 비해 개인에게 더 큰 개인적 부담으로 작용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농

촌 지역에서는 폭염 대응이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공동체

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관계가 포함된 행동, 예를 들어 폭염으로 인한 마을 행사 

취소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측면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동체적 측면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마을회관에서의 

공동식사지원프로그램, 침, 뜸 등의 한방프로그램, 요가, 
스트레칭 등의 건강관리프로그램, 노래교실 등의 복지프

로그램 등의 지원과 활성화를 통해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무더위쉼터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의 택시회사와 연계하여 의료기관 방문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쳐를 제공하는 정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혹
서기에 한시적으로 농촌지역에 한하여 노동시간의 유연

성을 고려한 노동고용정책의 수립도 폭염에 대처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폭염경보를 전달하고 마을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마을리더의 보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

그램 운영과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분석 방법에 따른 결과는 

고령자의 폭염회피행동의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분석 방법의 차이는 일

부 상충되어 보이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

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에서는 연령과 

소득이 폭염회피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위계적 회

귀분석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수용성 폭염회피행

동의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특정 소

득 구간이 고수용성 폭염회피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 

집단 비교가 다른 인구사회학적, 건강 관련 요인들의 영

향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통제한 상

태에서 각 변수의 순수한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연령

과 소득이 폭염회피행동의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

을 더 정확하게 제시하였다. 이는 폭염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단순히 표면적인 집단 차이만을 볼 것이 아

니라, 다양한 변수들의 상호작용과 독립적인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폭염에 대한 인지 및 회피행동의도를 탐색하

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초기 건강

신념모델의 구성요소로만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확장된 

건강신념모델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행위단서나 자기효

능감과 같은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은 연구

의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다만, 폭염에 의한 건강피해영

향을 개인의 건강신념 관점에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으며 향후 확장된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하여 연구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성별, 폭염으로 인한 병원 경험, 
무더위쉼터 이용 경험 등 일부 항목에서 표본의 균형 잡힌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개인 주택 방문의 어려움으

로 인해 무더위쉼터인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된 점은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이다. 또한, 본 연구는 당진

시의 사례에 국한하여 진행되어 연구 성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 미흡하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연구에서 확장

된 건강신념모델의 구성요소의 추가, 균형잡힌 표본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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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의 확대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폭염 관련 건

강신념 및 회피행동의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확장하

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특히, 개인의 건강 관련 경험을 

변수로 포함한 시도와 폭염회피행동의 수용성에 따른 영

향 변인 분석은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접근이었다. 본 연

구는 건강신념모델의 주요 변인들이 폭염회피행동의도

를 예측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데이터 

기반으로 실증하였으며, 특히 행동의 수용성 특성에 따

라 주요 변인의 영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밝혀 건강신념모

델을 폭염회피행동 분야에 적용할 때 행동의 본질적인 특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폭염 대비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폭염 위험 인식 및 

회피행동의도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밝혀진 새로운 요인 및 관

계들은 향후 폭염 관련 연구를 위한 중요한 이론적, 실증

적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註

1) 건강신념모델은 지각된 위험과 질병의 예방 및 검

진 행동에 대한 평가를 주요 변인으로 제시하며 건

강 예방행동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초기 모델은 건강 

예방행 동을 예측하는 핵심 요인으로 두 가지 인지

적인 요인 혹은 신념을 제시하고 있는 데, 질병에 대

한 ‘지각된 위협(지각된 민감성＋지각된 심각성)’과 

‘예방행동에 대한 평가(지각된 이익＋지각된 장애)’

로 구성되었다(Janz & Becker, 1984; Rosenstock, 

1974). 이후 진행된 연구들(Rosenstock et al., 1994; 

Mattson, 1999)에 의해서 행위단서와 자기효능감 등 

변수가 추가되며 확장된 건강신념모델이 제안되었다.

2) 일반적으로 Cronbach’s α값은 0.6을 최저 허용치

로 사용하며(강병서･김계수, 2009), 신뢰도가 0.7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Hair 

et al., 1995).

3) KMO값이 높을수록 좋으나 일반적으로 0.5보다 크

다면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요인분석을 할 때, 사용되는 상관계

수의 행렬이 대각행렬이면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Bartlett값에서 p<0.05이면 대각행렬

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

하다(노경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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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폭염 경보 획득 방법과 회피 행동에 관한 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폭염과 관련하여 연구하고 있는 ○○○입니다.
최근, 대형마트 주차요원의 사망, 고령층의 농작업 중 사망 등 폭염에 의해 많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염에 의한 피해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고 있지만, 폭염경보를 획득하는 방법, 폭염에 대한 

인식, 폭염 회피행동은 폭염 피해 양상에 주요한 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폭염과 관련한 어르신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 구 자 : ○○○
연 락 처 : ○○○-○○○○-○○○○

I. 다음은 폭염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변인을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1. 어르신께서는 무더위 때문에 병원에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아니오

※ 병원에 가신 경험이 없으시다면 2번 문항으로 이동하세요.

  1-1. 무더위로 병원에 가신 경험이 몇 번이신가요?          회

  1-2. 평소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이 있으신가요?

1 우울증 등 정신질환 6 호흡기 질환

2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7 당뇨병

3 갑상선 질환 8 관절염

4 간질환 9 뇌혈관 질환

5 심장질환 10 만성하기도 질환

11 기타(              )

2. 어르신께서는 폭염 경보를 어느 경로를 통해 들으시나요?
      폭염 경보를 들으신 경로를 모두 체크해 주세요.

전날 저녁 TV 뉴스 마을회관 방송

당일 아침 TV 뉴스 지자체 공무원 전화

핸드폰 문자 이웃집이 이야기

핸드폰 뉴스 가족 전화

유튜브 기타(____________)

3.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알고 계신가요?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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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르신께서는 무더위쉼터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무더위쉼터 이용 경험이 없으시다면  II번 문항으로 이동해주세요.
  4-1. 무더위쉼터는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나요? 

월 1회 정도 주 1회 정도 주 3회 이상

1 2 3

II. 다음은 폭염 및 회피행동과 관련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항목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귀하께서 얼마

나 동의하시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기해 주십시오.

지각된 심각성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폭염은 매우 위험한 기상재해라고 생각

한다.
2. 온열질환에 노출되면 시간적, 경제적으

로 손실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온열질환에 노출되면 일상생활에 제약

이 있을 것이다.

지각된 민감성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나도 온열질환

(일사병, 열탈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2. 폭염회피행동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온열질환(일사병, 열탈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3. 주변에 온열질환(일사병, 열탈진 등)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다.
4. 온열질환(일사병, 열탈진 등)은 누구에

게나 언제든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지각된 이익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폭염회피행동을 하면 온열질환(일사병, 
열탈진 등)에 걸릴 위험이 없다.

2. 수분섭취, 무더위쉼터 이용 등은 온열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3. 폭염회피행동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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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장애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폭염회피행동을 수행하는 것은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
2. 폭염회피행동은 일상활동에 방해가 된다.

III. 다음은 폭염경보 발령시 실천하고자 하는 회피행동에 대해 묻는 항목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귀하

께서 얼마나 실천 의지가 있으신지 해당하는 곳에 표기해 주십시오.

폭염회피행동의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무더위 쉼터(마을회관, 경로당 등)를 방

문할 것이다.
2. 야외 작업 시, 수분 섭취를 위한 음료를 

충분히 준비할 것이다.
3. 예정되어 있던 야외 행사 및 모임을 취

소할 것이다.
4. 냉방기기(에어컨)를 가동할 것이다.
5. 고온에는 야외 작업, 산책, 작업장 근로 

등 일상 활동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것이다.
6. 주변 사람에게 폭염경보를 전달하고 안

부를 확인할 것이다.
7. 신체에 경미한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즉

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이다.

IV.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1. 어르신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여성 남성

2. 어르신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3. 가구의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4. 함께 거주하시는 식구는 몇 분이신가요?            명 

5. 어르신의 한 달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50만원 미만

50만원 ~ 100만원 미만

100만원 ~ 150만원 미만

150만원 ~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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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저자 요청으로 철회하였음.

○ 조치사항 :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따라 향후 논문투고 

금지, 소속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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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리학회정관

2011년  6월
 

18일 제정

2011년 12월
 

10일 개정

2012년  5월
 

12일 개정

2012년 12월
 

15일 개정

2019년  5월
 

18일 개정

2021년  5월 29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지리학회(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지리학 및 지리교육의 학술활동을 통한 

지리학 분야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사업을 한다.

1. 한국의 국토･지역, 세계 국가 및 지역의 인문･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및 연구

2.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 논문발표, 지역 답사, 강연회 

등의 개최

3. 국내 및 국제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연구물의 간행

4. 국내외의 유관 학회, 국가 기관 및  조직, 연구소, 기타 

학술 및 조사 연구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5. 지리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등을 포함한 

제반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 연구, 조사 및 비영리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으로 구성한다. 

제6조(정회원) 

1. 정회원은 대학, 연구소, 초중등 학교 등, 지리학, 지리

교육, 관련

2. 분야에서 학문을 전공했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 의 입회 승인을 받은 이로 한다.

3. 정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정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이외에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5. 정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평생회원이 될 수 있

으며,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평생회비는 

수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7조(단체회원) 

1.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단체로 한다.

2. 단체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단체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4. 단체회원은 단체의 의사에 따라서 평생회원이 될 수 

있으며,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평생회비

는 수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8조(명예회원)

1.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거나 이바지

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연인, 법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이로 한다.

2.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9조(제명)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

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정지) 최근 회비를 2년 이상 연속 체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자격

이 회복된다.

제11조(표창) 본회는 본회의 발전 또는 지리학, 지리교육의 발

전에 공적이 있는 자 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12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내외

3. 상임이사: 20명 이내

4. 이사: 50명 이내

5. 감사: 2인 이내

6. 부장 및 차장 : 16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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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장과 부회장) 

1. 회장은 임기 만료 6개월 이전에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 

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14조(상임이사와 이사) 

1. 상임이사와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 상임이사는 본회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집행을 담당한다.

3.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 및 의결한다.

4.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5조(감사) 

1. 감사는 임기 만료 6개월 이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기타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는 일

③ 제1호와 제2호에 관련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 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일

제16조(집행부서)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① 총무: 일반 행정, 사무, 회계 및 기획 업무 총괄

② 편집: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연구물의 간행

③ 학술: 학술대회 및 기타 학술행사의 진행

④ 홍보: 학회보의 발간 및 학회활동의 홍보, 학술단체

와의 교류 협력

2.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각 부를 담당할 이사를 복수로 

임명할 수 있다.

3. 회장은 각 부를 담당할 부장 1명과 차장 2명 이상을 

임명할 수 있다.

4. 총무부에는 상근 사무직을 둘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단, 본 조항은 2013년 6월 18일부터 적용한다.

제18조(고문) 

1. 회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학회지 편집위원회) 

1.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명의 위 원

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원장은 편집담당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에 의해 

위촉되며, 위원장을 보조 하여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담당 

상임이사는 당연직 위 원이 된다.

2. 편집위원회는 본회 학술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단, 학회지의 투고규정 및 발간체제

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특별위원회) 본회는 약간 수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

으며, 이의 구성은 이 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부설기관) 

1. 본회는 학술진흥과 교육 및 연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하기 위해 부설 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설 기관의 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22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4분기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23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 회장, 감사의 선출

② 정관의 변경

③ 기타 주요 사항

제24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 구성 인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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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이사회는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포함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4. 집행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5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회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통상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4.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사전 위임에 의하여 또는 부

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단 사전 

위임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집행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산)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것은 예외로 한다.

③ 보통재산 중에서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것을 의결한 재산

3. 단체의 존속기간 동안 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항을 원칙

으로 한다.

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

으로 소유･관리할 것

②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27조(운영경비) 

1.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2. 입회비와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3.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4. 본 정관 제정 당시 본회 임원 및 회원은 자동적으로 

본 정관 하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5. 본 규정은 공포한 날(201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416 -

한국지리학회 연구윤리규정

2011년  6월 18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지리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지리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지침은 한국지리학회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한국지리학회 발간학술지의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

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연구, 이중논문

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

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연구” 및 “이중논문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6. 위의 각 호 이외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

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본인 또는 타인

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1~6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포함한다.

제 2 장 연구논문 관리 윤리규정

제4조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1. 저자는 연구의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통계적 이유가 없는 경우

에는 연구의 결과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첨가하지 말

아야 한다. 또한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2. 연구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

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결론을 

주장하는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

에 중대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3.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4. 보고되는 연구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모든 연구자

는 공저자가 되어야 한다. 

5. 연구논문에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비난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6. 저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

사자의 의견을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

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1.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은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을 근거로 공평

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심사위원

에게 의뢰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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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진다.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절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1.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2. 심사자는 높은 수준의 과학적,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에 포함된 실험과 이론의 내용,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완벽

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심사는 옳지 않으며, 자신의 연구나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

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

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에게 보내는 심사의견서

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부분과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는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저자에 대한 모욕 및 비하 표현은 절대 삼가한다.

4.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

여야 한다.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

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

지 않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

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5. 심사자는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가 정확

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3 장 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7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지리학회 신규 회원은 본 연

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학회의 회원, 편집위원, 심

사위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

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

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에 

신고할 수 있다. 학회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윤리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되며, 위원은 부회장, 상임이사, 편집위원장, 학술위

원장, 사무총장,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윤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연구의 특성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안에 대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②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제10조 (조사와 결과 보고) 

1. 부정행위가 신고되면 학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보일로부터 30일 내에 조사를 실시한다.

2.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

회를 주어야 하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윤리위원회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제보자가 불

이익,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윤리위원회

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윤리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 시작 3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 위원명단

④ 조사과정 및 판단의 근거

⑤ 허위 제보자와 윤리규정 위반 피조사자 징계 건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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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 

1. 회장은 조사내용･결과 및 그에 따른 판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한국지리학회는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

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

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

릴 수 있다.

제12조 (기타) 이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한국지리학회 이사회에

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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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리학회지 편집규정

2011년  7월 16일 제정

2012년 12월 15일 개정

2015년 11월 13일 개정

2019년 11월 30일 개정

2020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12월 14일 개정

2024년  2월  1일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지리학회지(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

회지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한

국지리학회 학회지(한국지리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2장 편집위원회

제3조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지리학 및 관련 학문 등을 전공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이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정원은 덕망과 연구업적과 지역분포를 고려

하여 10명 내외로 한다.

3)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부장은 위원 가운데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여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5) 위원장, 편집부장, 편집차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 (의무, 권한)

1)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

고자와 심사자 간의 의견교환, 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

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2) 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제 3장 학회지 투고

제5조 (투고 자격)

1)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지리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단 본 학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논문의 경우에는 비

회원일지라도 투고할 수 있다.

제6조 (투고의 종류 및 양)

1) 투고의 종류는 지리학 등의 분야의 논문, 단보, 비평, 

서평 등으로 한다.

2)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하며, 

본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제7조 (논문 접수)

1)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 마감

일은 학회지 발간일 1개월 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된 논문의 양이 많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호에 순연하여 게재할 수 있다.

2) 투고접수일은 투고논문의 편집위원회 접수일로 한다.

3) 논문은 본 규정의 투고논문작성지침(제5장)에 맞게 

작성한 파일과 관련 서류를 한국지리학회지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제8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투고자는 논문 제출 시 투고신청서와 함께 소정의 심

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후 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소정의 기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논문 인쇄 페이지수가 12페이지를 초과하면 1페이지

마다 소정의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인쇄가 필요한 경우 실경비를 투고자가 부담하

여야 한다.

3) 별쇄본의 경우 투고자가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실경

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다.

4) 심사료, 기본게재료, 초과게재료 등에 대해서는 편

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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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투고 논문의 심사

제9조 (심사위원 선정)

1) 심사위원은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

구업적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2) 1차 심사의 심사위원은 3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투고논문의 심사)

1) 학회지에 게재하려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자료, 비평, 서평은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1차로 심사 의뢰하여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 

여부 판정이나 이후 과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

해 진행된다. 심사판정은 아래 표와 같다.

1차 심사
게재 여부 판정

심사결과(1) 심사결과(2) 심사결과(3)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3) 논문심사의 판정은 연구논문인 경우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 4가지의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

(1)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으로 심사결과가 나온 논

문은 편집위원회가 통보한 기한 내에 2차 심사를 청

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2차 심사를 청구하지 않

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로 최종 결정

할 수 있다.

(2)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을 통보 받고 정해진 기

한 내에 2차 심사를 청구한 논문이 연이어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 받으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 불가’로 최종 결정한다.

4)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자와 투고자 간의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토론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5) 논문심사의 기준은 주제의 적절성과 참신성, 연구방법

의 타당성, 논문전개의 논리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논문작성지침의 준수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 세부지적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게재 불가’ 판정 시에는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심사과정에서 필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으며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5장 투고논문작성지침

제11조 (논문의 구성)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문: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저자정보)

2) 영문: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저자정보)

3) 국문요약과 주요어

4) 영문요약(Abstract)과 주요어(Key Words)

5) 본문

6) 미주

7) 감사의 글

8) 참고문헌

9) 부록

단, 감사의 글과 부록은 필요 시에만 표기한다.

제12조 (논문의 작성 및 편집) 논문은 한글 또는 외국어(영

어･불어･독어･스페인어･일어･중국어 등)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국문 논문의 경우 원고는 가급적 한글로 

작성한다. 논문의 분량은 학회지 인쇄본을 기준으로 12

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 국문: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아래의 

순서로 표기한다.

(1) 국문제목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가운데 정렬

시킨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한글(한자)을 병행 표기한다.

(2) 저자명은 주연구자, 부연구자, 보조연구자 등의 순서로 

표기하며 ･ 으로 구분한다.

(3) 저자의 소속과 직위(저자정보)는 각주(footnote)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고 1쪽 하단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하며, 이메일 주소를 말미에 기재한다. 그리고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저자의 소속 앞에 기재

한다.

예. 한국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Hankook National University, 

hongkildong@hnu.ac.kr)

2) 영문: 논문제목, 저자명을 아래의 순서로 표기한다.

(1) 영문제목은 가운데 정렬시킨다. 영문제목은 전치사와 

접속사를 제외하고 대문자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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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문 저자명은 가운데 정렬시키며, 저자명은 이름-성 

순으로 작성한다.

3) 국문요약과 주요어

(1) 요약문은 400자 내외로 작성하고 5개 내외의 주요어를 

첨부한다.

(2) 요약문 내용은 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본문의 

문장과 중복되지 않고 뚜렷하게 작성한다.

4) 영문요약(Abstract)과 영문주요어(Key Words)

(1) 영문요약 분량은 200 단어 내외로 작성하고 영문주요어

를 제시한다.

(2) 영문요약에서 약어의 사용은 처음에는 원래의 용어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약어를 쓴다. 그 다음부터는 약어를 

사용하며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5) 본문

(1) 논문 항목의 순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Ⅰ.

     1.

      1)

       (1)

         ①

(2) 그림, 지도, 사진, 그래프 작성

그림, 지도, 사진, 그래프는 구분하지 않고 그림

으로 통일하며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그림 

아래 중앙에 정렬시킨다(예: 그림 1. 지리학 연

구방법론의 모형). 그림은 파일로 저장해서 제

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에 직접 삽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파일 제출이 용이하지 않을 

시에는 선명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그림이 한 묶음이 될경우 각 그림마다 a), b), 

c) 등의 기호를 넣고 제목에 설명을 붙인다.

출처 예. 출처 : 홍길동, 2022.

주석 예. * 해당 연구자료는 ... 

(‘*’와 글자를 한 칸 띄워준다.)

(3) 표 작성

표는 본문에 직접 삽입한다. 표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표의 상단 중앙에 기재한다(예: 표 1. 지

리학분류). 표 내용에 대한 주기사항은 표 밑 좌

측에 기재한다.

6) 미주

(1) 논문의 각 쪽의 하단에 기재되는 각주는 허용하지

않고, 본문 다음에 일괄 작성한다.

(2) 주는 해당하는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

번호로 표시한다(예: … 지도투영법
1)
에 의하면 …).

7) 감사의 글

(1) 연구자가 특별히 표시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감사의 

글을 기재한다.

8) 참고문헌

(1) 아래 편집규정 제13조 참고문헌 표기법을 참조한다.

9)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에 대한 기재 내

용은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교신’이라고 적고, 저자

이름, 우편번호, 주소, 소속, 이메일 주소 순으로 한

글과 영문으로 병기한다.

예. 교신 : 홍길동,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한국

대학교 지리교육과(이메일: hongkildong@hnu.ac.kr)

Correspondence: Kildong Hong, 08826, 1 

Gwanak-ro, Gwanak-gu, Seoul, South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Hankook 

National University (Email: hongkildong@hnu. 

ac.kr)

제13조 (참고문헌 표기법)

1) 본문에서 인용이나 괄호 안의 표기

(1) 문장 시작에 인용 표시:

김창환(2015)에 의하면…

(2) 문장 중간 혹은 끝에 인용 표시:

최근 연구(Langran and Chrisman, 1999:102; 이

기석･민태정, 2001)에 의하면…

…을 받아들이고 있다(최원회, 2012).

인용문의 문장이 끝나도 마침표는 괄호(참고문헌의 정

보)가 끝난 후에 찍는다. 괄호 안에는 보기처럼 발표년 

순으로 저자, 연도를 쉼표로 분리하여 표시하고, 쪽수

는 연도 다음에 콜론(:)을 표시하고 기재한다.

(3) 2명의 저자: 외국어 문헌이면 “and”로, 한글 문헌이 

포함되면 “･”로 표시한다.

Kraak and Ormeling(1996)에 의하면…

최성길･장호(2008:10)에 의하면…

(4) 3명 이상의 저자: 외국어 문헌이면 “et al.”로, 한국

문헌은 “등”으로 표기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Robinson et al., 1995:286-291; 김

종욱 등, 2008).

논문 뒤의 참고문헌 목록에는 이름을 모두 표기한다.

(5) 여러 저작을 괄호 안에 소개: 여러 저자의 저작을 소개

할 경우 발표년 그리고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고 세미

콜론(;)으로 분리한다. 동일 저자의 것은 연도순으로 

배열하고 세미콜론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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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가 있다(Muehrcke, 1998; Dutton, 1999; 

Murphy et al., 2016).

(6) 재인용

① 재인용한 문헌에서 특정 연구자의 견해를 강조해

서 인용하는 경우

예. Rimmer(2002, McGee, 2009에서 재인

용)에 따르면 ...

② 특정 연구자의 견해를 강조하지 않고 문장 끝에서 

재인용하는 경우는 (원저자, 연도, 인용자, 연도 

재인용) 같이 작성한다.

예. ...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다(Rimmer, 2002, 

McGee, 2009에서 재인용).

* 인용 문헌이 여러 개이면서 동시에 재인용 문

헌이 포함된 경우는 인용 문헌 저자, 연도; 재

인용 문헌 원저자, 연도, 인용자, 연도 재인용) 

같이 작성한다.

예. 도시의 내부 요인 또는 지역(local) 요인만을 

주로 고려하였다고 비판된다(Dick and 

Rimmer, 1998; Rimmer, 2002, McGee, 

2009에서 재인용).

(7) 번역본

① 문장 끝에서 인용할 경우 (원저자, 연도, 역자 역, 

연도)로 작성한다.

예. 공산국가의 등장 등과 같은 다양한 스케일

에서의 지정학적 질서 재편이 이루어졌다

(Venier, 2004; Rüger, 2007; Clark, 

2012, 이재만 역, 2019; Gerwarth, 2016, 

최파일 역, 2018).

② 문장 내에서 인용할 경우 원저자(연도, 역자 역, 

연도)로 작성한다.

예. Deleuze(1968, 김상환 역, 2004)에 따르면

2) 참고문헌 목록 표기

참고문헌 목록에는 논문에 언급된 것을 빠짐 없이 싣는다. 

참고문헌의 나열은 국문 문헌, 동양어 문헌, 그 외 외국어 

문헌의 순으로 그리고 국문과 동양어 문헌은 저자 성의 한

글 자모음 순으로 그리고 외국어 문헌의 경우 저자 성의 알

파벳 순으로 싣는다.

(1) 저널의 논문 (Journal Article)

   ① 국내 및 동양어 문헌

박철웅, 2012,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서 지리교육

의 현재와 문제점,” 한국지리학회지, 1(1), 11-17.

   ② 외국어 문헌

Ullman, E.L., 1953, Human geography and 

area research,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43(1), 54-66.

(2) 출판 단행본(Book)

   ① 국내 및 동양어 문헌

본문에서 단행본은 ｢｣로 처리한다.

김상호, 1958, ｢지리학｣, 서울: 대학교재출판사.

옥한석･서태열, 2009, ｢세계화 시대의 한국지리 

읽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② 외국어 문헌

Abler, R., Adams, J.S., and Gould, P., 1971, 

Spatial Organization: The Geographer’s View 

of the Worl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Marshall, T., 2016, Prisoners of Geography: 

Ten Maps That Explain Everything about the 

World, London: Elliot & Thompson.

* 번역본 인용 시 원저를 먼저 작성하고 뒤에 번역본

을 작성한다.

예. Clark, C., 2012, The Sleepwalkers: How 

Europe Went to War in 1914, London: 

Penguin(이재만 역, 2019, ｢몽유병자들: 

1914년 유럽은 어떻게 전쟁에 이르게 되었는

가｣, 서울: 책과함께).

(3) 편집된 책에 실린 논문이나 장 (An article or 

chapter in an edited book)

Richardson, D.E. and Muller, J.C., 1991, Rule 

selection for small-scale map generalization, in 

Buttenfield, B.P. and McMaster, R.B., eds., 

Map Generalization: Making Rules for Knowledge 

Representation, Essex, U.K.: Longman Scientific 

and Technical, 136-149.

(4) 학위 논문 (Doctoral dissertations and master’s 

theses)

   ① 국내 및 동양어 문헌

남상준, 1992, “한국 근대학교의 지리교육에 관한 연

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② 외국어 문헌

Palmer, R.E., 2014, Analysis of the Spatial 

Thinking of College Students in Traditional 

and Web-facilitated Introductory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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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s Using Aerial Photography and Geo- 

visualization Technolog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Geography, Arizona 

State University.

(5) 학회 발표 논문 (Proceedings of meetings and 

symposia)

   ① 국내 및 동양어 문헌

김창환, 2011, “한국 지오파크 동향과 지역간 연계 협

력 방안: 접경지역 로컬푸드 연계협력을 사례로,” 한

국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초록집, 35-38.

   ② 외국어 문헌

Moellering, H., 1993, MKS-AspectTM: A 

new way of rendering cartographic Z surfaces, 

Proceedings, 6th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artographic Association, May 3-9, Cologne, 

Germany, 675-681.

(6) 신문･잡지 기사와 Web 자료

중앙일보, 2012년 4월 10일자, “서울시…”

통계청, http://www.kostat.go.kr

제6장 발 행

제14조 (발간된 논문의 소유권)

1)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저자는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제출한다.

2) 한국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소유권은 한국 지리

학회가 소유한다.

제15조 (학회지 발간)

1) 학회지는 연 4회 발행하며, 발간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요청 혹은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특집호를 낼 수 있다.

3) 학술지의 발행 부수와 인쇄의 질 및 그에 따른 재정은 이사회

에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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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쇄본 필요함 (      부)

기타 편집시

요망사항

◈ 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투고자는 원고(그림, 표 포함)를 아래의 연락처 이메일로 전자 형태로 제출한다. 

※ 투고자는 투고 시 심사료(60,000원)를 아래 계좌로 입금한다.

(농협은행) 301-0300-5174-21 (예금주 : 한국지리학회) 

※ 연락처: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한국지리학회 편집위원회

전화 (02)880-7725   팩스 (02)882-9873   이메일 journal.ak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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